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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처님의 적손임을 자처하는 상좌밝Theravãda)는 스스로를 ‘해체 

를 쩔하는 -^1{Vibh떠javãdin)’라고 불렀다. 본서가 l..ra}는 존재를 

몹， 느낌， 마·읍， 섬려현십딸로 해체해서 꿰뚫어 보는 방법을 명쾌하게 

밝혀주고 았으므로 해체를 생명과 같이 여기신 옛스님들꺼l 바치는 헌 

시를지어봤다 



찰빽라에l 부켜 ... 

“아난다여，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자신을 섬으로 삼고( I꾀燈明) 

자신을 귀의처로 섬애 핀짧依) 머물고 남을 귀의처로 삼아 머물 

지 않는가? 어떻게 비구는 법을 섬으로 삼고(法燈明) 법을 귀의 

처로 삼。k않짧依) 머물고 다른 것을 귀의처로 섬-ò}- 머불지 않 

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身隨觀) 머문 

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 

명하게 알아차리고 마음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느낌들에서 느낌을 관찰하며(쫓·隨觀) 머문다 … 

마음에서 n냄을 관찰하며(心隨觀) 머문다 …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法隨觀) 머문다. 세십써l 대한 욕심과 싫 

어히-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미음챙기 

는자되어머문다" 

- 대반열반경(Mahãparinibbãl)a Sutta, D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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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듀썩 

A. Anguttara Nikãya( 증지부) 

AA. Añguttara Nikãya Atthakathã = 

ManorathapnraI:tï(증지부 주석서) 

AAT. A까guttara Nikãya Atthakatha TIkã 

(증지부복주서) 

D. Digha Nikãya(장부) 

DA. Digha Nikãya Atthakathã = 

Sumangalavilãsinï( 장부 주석서) 

DA T. DIgha Nikãya Atthakathã Tïka(장부 복주서) 

Dhp. Dhammapada( 법구경) 

Dhs. Dhammasangar:lÍ ( 법집론) 

M. Majjhima Nikãya(중부) 

MA. Majjhima Nikãya Atthakathã = 

Papañcasndanï(중부 주석서) 



Pm. ParamatthamañjOsã = 

Visuddhimagga Mahãtïkã( 청정도론 복주서) 

Ps. Patisambhidãmagga(무애해도) 

PugA. Puggalapaññatti Atthakathã( 인시설론 주석서) 

S. Sarhyutta Nikãya(상웅부) 

SA. Sarhyutta Nikaya Atthakathã = 

Sãratthappal않sinl(상웅부 주석서) 

SAT S없i1yutta Nikaya Atthakathã Tïkã(상웅부 복주서) 

Sn. Suttanipãta( 경집) 

Thag. Theragãthã( 장로게) 

Vbh. Vibhanga(분별론) 

VbhA. Vibhanga Atthakathã = 

Sammohavinodanl(분별론 주석셔) 

Vis. Visuddhimagga( 청정도론) 



@일러두기@ 

(1) 삼장(Tipitaka) 과 주석서(Atthakathã)는 모두 PTS본이다. 

M 123/iii.123은 r중부」 저1123번 경임과 동시에 r중부」 저13권 

123쪽에 나타남을， M123은 r중부」 저1123경를， M.ii i. 123은 

r중부」 저13권의 123쪽을 나타낸다. 

(2) 복주서(TTkã)는 미얀마 육차 결집본의 쪽번호이고 r청정도론」 은 

HOS본의 단락번호이며 Pm은 미얀마 육차 결집본의 단락번호이다. 

(3) r대념처경」 본문의 문단번호는 PTS본틀 따랐고 긴 문단은 역자의 

잉의대로 1-2 , 17-1 등으로세분하여 표기하였다. 



억자껴문 

1. 들어가는말 

부처님의 육성이 생생히 살아있는 초기경뜰 가운데서 실참수행 

법을 설한 경을 뜰라띤 r장부」 의 「대념처경J 2)과 r중부」 의 「들 

숨닐숨에 띠음챙기는 경J 3)과 「몸에 미음챙기는 경J 4)의 셋을 플 

수있다 

붙론 이 외에도 r중부」 의 「염처경J 5)과 「긴 라훌라 교계경J 6) 

괴. r.상응부」 의 「들츄날숨 상응j (S5-!) 등음 들 수 있지만 「염처 

경」 은 사성제의 설명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떤 「대념처정」 괴· 완 

전히 일치히며7) r낀 리판라 교제경」 과 「플숨닐숨 상응」 은 내용 

2) 人;순:않원， o}-윤챙김의 확립에 관한 낀 정. MahãsatipaHhãna 
Sutta, D22. 

3) 11…1\‘人}，꾀|낌싱、念*〈、:<~~ ， 

4이) 갇念강念::!광**원《씬센’ Kaya때ag야al띠as않ati Su따jπtt띠a’ M이'll 1 9 . . 
5) ;강:필*씬， uH음쟁겁의 확렴에 관한 경， Satipat thàna Sutta , lVIIO. 
6) Mahãrah비ovãda Sutta, M62. 
7) 미얀마관과 테곽판에 의하면 r장부J r대념처경」 과 r중부J r염치 

경」 은 글자 한자 다르지 않고 같다. 다민'PTS분딴이 이렇게 조금 다 

룹뿐이다. 



것ì\껴강 행상?ò f-' εF괜한까 (mG 캔긴 l ??싱Gll j‘선)껑p.l-)_ 
[ rJF1카 ÿ"lvé γ~~~ , \ " . ~ '-- 0 I 

‘ 잖 Uti 〈낭송 Sj후 

상 「들숨닐혐l 마음챙7]는 경」 과 대동소이하다. 그러므로 먼저 

언급한 세 경들을 초기경들 기운데서 실참수행을 설하신 수챙삼 

경(修行;원)이라 불러도 괜찮다. 

이 기운데서 「대념처경」 은 초기불교수행법을 몸〈광) .느낌(풋). 

마음{心) . 법(찮)의 네 가지 주제 하에 집대성한 경으로 초기수행 

법에 관한한 가장 중요한 경이며 그런 만를 기장 유명한 경이기도 

하다. 마음챙김으로 대표되는 초기불교 수행법은 이 경을 토대로 

지금까지 전승되어오고 있으며 납방의 수행법으로 알려진 위뺏사 

나 수행법은 모두 이 경을 토대로 히여 가르쳐지고 있다하여도 과 

언이 아니다. 한편 본경은 남방 상죠}부 불교의 부동의 준거가 되 

는 r청정도론」 을 지은 대주석가 붓다고사 스님이 집대성한 『징­

부 주석서J (DA) 안에 상세하게 주석되어 심도깊이 설명되고 있다. 

2. 왜주석서인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본서의 특정을 몇 가지로 적어본다. 

첫째， 본서는 「대념처경」 과 그 주석서를 옮긴 것으로 본서의 

제l징은 빠알리 경쟁Sut떠 Pitaka )의 r장부」 기운데 「대념처경」 

(Mahasatipatthäna Sulta, D22/i i .290-315)을 번역한 것이다. 

둘찌11， 본서의 제2장은 r장부 주석서J (DA) 가운데서 「대념처경 

주석J (DA.iii.341-404)을 저본으로 번역하였다. 

셋째， 그러나 r장부 주석서」 의 「대념처경 주석」 에서 생략된 

부분은 r중부 주석서J (MA)의 「염처경 주석J (MA. i.225-30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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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여 보충해 넣었다. 

넷째， 아울러 이 두 주석서에서 모두 다 생략된 부분은 『청정도 

론』 의 해당부분을 찾아서 번역하여 넣었다. 

그러므로 본서는 「대념처경」 과 「염처경」 에 관계된 뼈많리 주 

석 문헌을 전부 참고히여 한 부분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번역하여 

사념처(四念處， 네 가지 마음챙김의 확립)에 대한 상죄부 전통읍 있는 

그대로 소재}고 있다. 그래서 책의 제목도 『네 가:Al 마읍챙기는 

공부』라고하였다. 

그러면 왜 주석서인개 주석서는 초기경율 이해하는 가장 오래 

되고 기장 진지한 체계이기 때문이다. 초기 부처님의 가르침(법， 

Dhamrna)과 계윷융" Vinaya)올 고스란히 담고 있는 뼈빨리 삼장 

은 역사적으로 모두 그 주석서둘과 함께 전승되어왔다. 이러한 주 

석서들은 대부분 대주석가 붓다고사 스님이 5세기 초반에 엮은 

것인데 붓다고사는 그 연원이 부처님의 직계제자까지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전에 있었던 많은 고본 주석서들과 여러 대가 스님들 

의 견해를 모두 참고하여 뻐빨라어로 주석서를 편찬하였다. 

그러므로 주석서는 붓다E‘} 스님의 견해가 결코 아니다. 사리 

뿐때샤리불>， 목갈라나{목련)， 갓짜야나{가전연) 존자 동 부처념 직 

계제지들과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많은 옛 아라한 스님들의 경안 

과 혜안올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最古요 最高인 권위이다. 이 

런 권위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스스로의 무지와 우치를 드 

러내고 인정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역자서문 13 



그리고 「대념처경」 이나 여러 경들을 두고 벌써 자기식의 소셜 

을 쓰는 사람들올 보게 된다. 경을 어떻게 이혜하느냐 하는 것은 

물론 본인의 자유이겠지만 그것을 부처님이 가르치신 정셜인양 

남들에게 떠벌려서는 곤란하다. 자기식의 이해를 주장송}기 이전 

에 무엇이 경문에 띠콘 정확한 이해이며 이를 옛날 대가 스님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먼저 제대로 읽어내어야 할 

것이다. 그런 후에 자기식의 판단을 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역자는 부처님이 직접 가르치신 실침수행법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콜 먼저 섭렵하는 것이 「대념처경」 을 소개하면서 해야 할 가 

장 중요한 작엽이라 판단하여 「대념처경」 과 주석서를 한권으로 

엮어서한글로옮긴다. 

3. 마읍챙검의 원어언 ‘sati(사띠)’에 대해서 

이제 본서의 키워드인 마읍챙검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주석서를을 토대로 살펴보자 마음챙검은 빠알리어 ‘sa디(Sk. 

smπi， 念， 기억)’의 역어이다. 산심l리뜨 ‘sITlfti’는 어근 、!smr(to

remember)에서 파생된 추상명사로 그 사전적인 의미는 기억 혹은 

억념(憶念)이다. 

역자가이미 『금강경 역해』 에서 밝히고있듯이8) 베닥(Vedic)이 

나 클래식(ClassÌc) 산심l리뜨 문헌에서 사띠의 산좌I리뜨어에 해 

당하는 스므르띠(smrti)가 수행용어로 나타니는 적은 없다고 할 수 

8) r금강경 역해」 제1장 28번 주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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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고총산심l리뜨문현에서 스므르띠는천계서(天햄펼)로번역 

되는슈라우띠(Srauti)9)에 반대되는개념으로‘인간의 기억으로편 

찬한가르침’이리는의미로주로쓰이는데， r마누법전」 올‘마누스 

므르띠(Manu-smrti)’라부르는동슈라·우따문헌(天햄펌)의 다음단 

계의 제 문헌들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인다. 그리고 후대 6파철학둥 

의 문헌에 와서야‘기억’이라는의미로쓰인다. 

한편 재l나교에서도 초기 문헌으로 간주하는 아르다:ot.가디 문 

헌에는 스므르띠라는 용어에 해당하는 아르다마가디가수행용어로 

서 쓰인 적은 없다 해야 하겠고 홍미롭게도 자이나 공의패空衣派， 

Digambara)와 백의패 l꾀派， Svetambara)에서 다 같이 정전으로 

인정하는유일한문헌이며 그만큼중요하게 취급하는 r맛뜨와아르 

타 아디7r마 수뜨라:J (Tattvartha-a뼈igama-s디tra)에서 삐얄리의 

‘마음챙김을확립하지 못함"(sati -anupatthana)’에 해당하는‘smrti­

anupasthãna’라는용어가수행을설명하는장에 나타나지만불교 

에서처럼 심도 깊게 다루어지지는 않는다. 

역자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나 이 이외에는 수행용어로 나타나 

는적이없는것으로조사되었다.이런점만봐도구경의해탈·열반 

을 실현하는 유일한 길(ekayana)로 본서에서 벌t히고 있듯이 부처님 

2) Srauti: 、Isru(to hear)에서 파생된 명사로서 ‘들은 것’이라는 의미 

이고 인간의 기억(smπi)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신들의 계시 

를 직접 듣고서 편찬한 가르침이라는 의미로、 베다 본집(本集， 

S없피lita)， 브라흐마니<B~삶lmaηa， 홍찢갑횟펀)， 아란냐η'1<Ãréll)Y하{a， 

森林죄)， 우빠니샤드(Upanisad， 秘、장;판)나 이를 수뜨라 형태로 간 

결하게 정리한 슈라우따 수뜨라<Srauta S디tra) 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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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서 새롭게 천명하시고 제시하신 수행의 핵심이 분명하다 하겠다. 

아무튼 초기경에서 sati는 거의 대부분 기억이라는 의미로는 

쓰이지 않는다. 기억이리는 의미로 쓰일 때는 주로 접두어 ‘anu- ’ 

를 붙여 ‘anussati’라는 술어를 사용하거나 .Jsmr에서 파생된 

다른 명사인 ‘sarana’라는 단어가 쓰인다. 물론 수행과 관계없는 

문맥에서 sati는 기억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좌부 아비담마에서 기억이라는 마음부수법 

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식(sa뻐a)이리는 마음부수법 안에 기억이 

리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사실 시간이란 것은 

개념적 존재일 뿐이라서 아비담마의 82가지 구경법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은 상좌부 아비담마에서 

는 별다른 큰 의미가 없다. 과거흘 기억히는 것도 과거의 대상을 

인식히는 인식(산냐)의 영역이기 때문에 기억은 구경법에 포함되 

지않는것이다. 

한편 상죄부 아비담'01에서 ‘sati(마음챙김)’는 유익한 마읍부수법 

(첼法)들에 포함된다. 물론 경장과 논징헤서도 거의 예외 없이 수 

행에 관계된 유익한 마음부수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만 봐도 

‘sati’는 결코 기억이 아니다. 기억은 유익하거나 해로운 것올 다 

포함하기때문이다. 

4. ‘ sati(사띠)’는‘마음어 대생을챙기는것’이다. 

sati는 지금 한국에서 ‘마음챙김’ ‘마읍지킴’ 둥으로 옮겨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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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마음챙김’으로 정착이 되어가는 추세이다00 <초기불전연구 

원〉 에서도 ‘미음챙김’이라 정착시키고 있다~ sati가 왜 마음챙김 

인기는 아래 S5에서 인용하고 있는 sati의 네 가지 의미를 읽어보 

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sati는 대잉L애 깊이 들어가고 대상을 파지 

하고 대싱에 확립하고 그리l서 마음을 보후한다. 그러므로 sati는 

대상을 챙기는 심리현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마음챙김은 일 

깐 ‘미음을 챙김’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초기괄전떤구원〉 에서 

는 마음챙김을 “마음이 대싱을 챙김”이라 정의한디: 

물론 마음챙김을 ‘마음을 챙김’이라 해도 그 뜻이 완전히 잘 못 

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부처님께서 마음챙김의 대심1을 몸{까)， 느 

낌(갚)， 마음{心)， 법(하)의 네 가지로 분류하셨고 그 마음이 세 번 

째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마음은 과 

거의 수많은 마음들 기운데 하나를 그 대상으로 챙길 수 있기 때 

문이다. 그러나 ‘마음을 쟁김’은 미음쟁김의 보편적인 이해는 될 

수 없다. 폼， 느낌， 법을 포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 

이 대AJ-을 챙김’이리는 표현이 미음챙김의 가장 정확한 정의리- 할 

수 있다. 물론 이 대상 안에 미음， 정확히 밀히-면 지니·긴- 미음도 

포함펀다 

이처럼 미음챙김은 마음이 대상을 챙기는 수행에 관계된 유익 

한심리현상이다. 이미 r청정도론」 에서는， 

“여기서 마치 송아지 길들이는 자가 

기둥에 묶는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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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미음을 미음챙김으로써 

대싱에 굳게 묶어야 한다" ' 0) 

라고 엣스님의 경책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마음챙김에 관한 

가장 요긴한 설명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마음챙기는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에다. 한편 r청정도론」 에서는 “각각의 꾀 

쇠들인l 내려가고 들아가서 확립되기 때문에(upaHhanalo) 확림 

(pa~~hana)이라 한다. 마음챙김 그 자체가 확립이기 떼문애(saLi 

ycva paμha때rh ) 마음챙김의 확립(念따)이라고 한다." ， ， )라고 설하 

고 있으며 본서에서도 “마음챙김으로 돼쇠울 철저히-게 거머쥐고 

( j폐\ j밍싸)"' 2)라고 나타나는데 마음챙김은 이처럼 “마음이 대상 

을 챙기는 것”이다 이런 중요한 대상을 몸· 느낌·미음·심리현상 

( I시)이라는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서술 

히고 있는 것이 「대념처경」 이다. 마음챙김괴· 대싱에 대해서는 이­

리l S7에서 설땅하고 있다. 

5. 마음챙김이란 무엇인가 

이지l 주석서에 의거해서 마음챙김의 의미를 몇 기-지로 살펴 

보자. 

첫째， 마음챙김은 대십에 깊이 들어기는 것(apilapana)이다 r청 

10) r칭정도콘J Vlll.l54. 
11) r청정도곤J XXll.34 
12) 꽉서 119-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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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론』 은 말한다. “마용챙김은 [대%에] 깊이 들어가는 것(api­

lapana)울 특징으로 한다. 잊지 않는 것(asammosa)을 역할로 한다. 

보호하는 것(ãrakkha)으로 나타난다. 혹은 대상과 직면햄visaya­

abhimu배a-bhava)으로 나타난다. 강한 인식이 가까운 원인이다. 

혹은 몹 등에 대한 마음챙김의 확립이 가까운 원인이다. 이것은 

기퉁처럼 대십써l 든든하게 서있기 때문에， 혹은 눈 등의 문울 지 

키기 때문에 문지기처럼 보아야 한다. "13) 

여기서 깊이 틀어가는 것으로 옮긴 apilãpana는 두 가지로 설 

명을 할 수 있다. 첫째는 api+、!lap( to prate, to speak)에서 파생된 

명사로 간주하여 ‘헤아림， 반복함’의 뜻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마음챙김은 반복해서 거듭 챙기는 것을 특정으로 한다는 

말이 된다. 둘째는 a(부정접두어)+、!plu(to float)에서 파생된 명사 

로서 [불 위로] ‘둥둥 떠다니지 않는 것(DhsA.l47)’으로 풀이하는 

데 주석서들은 이 후자의 의미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이 단어의 추상명사형인 apilãpanatã를 『앗타살리니』 

(DhsA)에서는 ‘들어감이라 불리는 뛰어옮에 의해서 떠다니지 않 

는 상태가 깊이 들어감이다’14)라고 언급히면서 다시 설명하기를 

‘예를 둘면 존롱빔변l나 범(단진맺은L웰씬 퉁퉁 렌단밴전 깊 

숙01 틀면가지 않지만 n뽑챔검은 대싱헤 대해 그렇지 않다. 던f융 

13) r청정도론'J XIV.141. 
14) aIUJIXlvisanasat뼈1敏1a og젊1al1a뼈H1a 없l훨El뼈lãvo 빼l훨xmatã 

- DhsA.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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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라고 설명한다. 이것이 전통적인 싱·죠1부 불교의 견헤이다. 

이렇게 본다면 미음쟁김음 대상의 주위로 엠돌지 않고 대싱·으 

로 깊이 들어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는 말이다 정해진 대심l이나 

명상주제의 주위로 맴돌거나 이리저리 맹황하지 않고 그 명싱주 

제로 바로 깊이 들어긴다는 의미이다 

둘째， 마음챙김이란 대상을 거마쥐는 것(pariggahaka， j~l，\\ j잉 

힘)이다. 본서애서 “마음챙기는 재salimã)리는 것은 [꼼을] 철저 

하게 거머쥐는\pariggãhikã， 1etf, j잉써) 미음챙김을 구족한 자리는 

뜻이다. 그는 이 마음챙김으로 대싱을 철저하게 거마쥐고 통찰지 

(빈야)로써 관칠-한다. 왜냐하띤 미음챙김이 없는 지애까l 관철·이 있 

을 수 없기 때문이다"16)리고 나타난다. 

〈초기불전연구원〉 에서 일반적으로 ‘피악’으로 옮기고 있는 

pariggãhikã 혹은 pariggãha는 접두어 pari(철저히， 관레에)외­

、/gr삶1(to seize, 관잡다)에서 파생된 명시이며 문자 그대로 철저히 

붙잡음을 뜻한다. 여기서 보듯이 미음챙김은 대상을 움켜쥐거나 

거머쥐는 것을 뜻한디 이것은 대싼n 깊이 들어감이라는 첫 번째 

설명에서 한걸음 더 니아간 것으로 대십딸 정확하게 거머쥐어서 

그것을 파지하고 파악히는 심리현%에다. 

이렇게 대상을 정확하게 거머쥐꺼 않으면 하니-의 대싱에 집중 
-‘-- ‘- _- 、~ 、- ‘/ ‘ 、-

15) Ibid. 
16) 본서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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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삼매를 실현할 수도 없고 통찰지록씌 그 대상을 무상·고·무 

아로 관찰할 수도 없다. 일단 대%l애 깊이 들어가서 대상을 파지 

하는 마음챙김이 확고해야 이러한 선정과 지혜도 개발이 되는 것 

이다. 그래서 초기경들에서는 마음챙김으로 실침수행을 설명하는 

것이다 

한편 본서에서는 폼에서 봄을 관찰히고 .. . 법에서 법을 관찰히­

는 것으로 마음챙김의 획립을 설명히는데 이러한 관찰은 대상을 

정확히 거머쥐고 고l익히는 심리현상이 없이는 괄가능하다. 그래 

서 마음챙김은 거머띔(파지Ji봐)이라 설명된다. 

셋쩌，마음챙김은 확립(upa~~hàna)이다. 

~‘-- --------r청정도론」 은 말한다. “각각의 대상들에 내려가고 들어가서 

확립되기 때문에 확립(patthàna)이라 한다 마음챙김 그 자체가 확 

립이기 때문에(sati yeva pa~~hãnarh) 미음챙김의 확립(念앓)이라고 

한다. 몸과느낌과마음과법에서 그들을더러운不젠. asubha), 괴 

로움， 무싱; 무아라고 파익하떤서， 또 깨끗함， 행복， 항싱함， 지아 

라는 인식(saññã)을 버리는 역할을 성취히면서 일어나기 때문에 

네 가지로 분류된다. 그러므로 네 가지 마음챙김의 확립(V니念않)이 

라 한다. " 17) 

여기서 확립으로 끓긴 ‘upatthãna’는 u pa+.Jsthã (to stand)에 

서 파생된 단어인데 ‘곁애 서다’라는 일차적인 뜻으호부터 ‘시중， 

경배， 돌봄， 확립， 나타남’ 둥의 뜻으로 쓰인다. 중국에서 ;승:따로 

17) r청정도론J XX1J.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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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한 satipatthãna는 님-- 북전에서 모두 ‘sali +upaμhãr)a 

(Sk. smrti+upasthãna)’로 분해하여 설명하고 ‘따음챙김의 확핍’이 

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여기서도 이런 ‘sati +upa~thãr)a’룹 염두 

에 두고 ‘마음챙김은 확립을 그 특징으로 한다고 설l정히고 있다. 

한펀 이 확립을 r청정도론』 의 복주서인 Pm에서는 ‘대싱을 고유 

성짚애 띠-리- 관칠히는 것’ 1 8)으로 해석히고 있디; 

한편 관서에서는 “일으켜 세운디-(pal. l hati )리·고 히l서 펙·핍이다 

‘일으킨디; 건넌다， 앞으로 긴-마 펼친다는 뜻이디: 마음챙낌이 바 

로 획립이디- " 1 9)리고 히여 주석서들에서는 이구동성으쿄 마음챙 

김이 바로 확립이라고 설하고 있다. 이처럼 미음챙김은 칫 딴쩨의 

대AJ애 깊이 들어감과 두 번째의 대상을 파지힘이1 l l}팅히어 이제 

대%l에 확립되는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넷째， 마음챙김은 미음을 보호{ãrakkha}한다 

그래서 r청정도론」 은 “그의 마음이 수승한 미-음챙김으로 보호 

될 때(sari1rakkh iyamãna) "20)라고 하였다. 이 문맥에서 2세기에 안 

세고('li. III: I:’:j)가 옮긴 「불설대안번수의경J (까싸人갖밝“'1'긴싼)이리 

는 경의 제목을 주의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안세고는 이-나빠나 

(ãnãpãna, 11 \ ̂ 꾀‘)를 안반('ié~!Z )으로 음사하고 있으며 사띠는 念이 

아닌 수의(끼:센 즉 마음펴， mano)을 지키고 보호(끼:}히는 기능으 

18) Pm. 562. 
19) 본서 98. 
20) r청정도론J XVI.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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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의역하고 있다. 이처럼 이미 중국어1 불교가 전래되던 최초기에 

마음챙김은 보호로 이해되어 왔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경이 r상용부』 에 나타난다. r상웅부』 

I운나바 바라문 경J (S48.421v.217)올 통해서 세존께서는 운나바 

(Ur:lIJãbha)라는 바라문 수행자에게 눈， 귀， 코， 혀， 몸의 다섯 가지 감 

각기눔κ根)은 마노(mano， 파， 저%근)를 의지처로 하고(patisaraoa) ， 

마노는 마음챙김을 의지처로 하며 마-음챙김은 저 해탈(vimutti)을 

의지처로 하며， 해탈은 마지막으로 열반을 의지처로 한다고 고구정 

녕하게 가르치고 계신다. 

이처럼 마읍챙김은 법을 그 대상으로 가지는 우리의 마노(意)를 

잘보호빼 마노가저 해탈과열반이리는인류최고의 가치를지향 

하게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미 부처님께서는 초기경에 

서설파하고계신다. 

그러면 마읍챙김은 어떻게 마노를 위시한 여섯 감각기능t六根) 

들을 보호하는가를 주석서를 통해서 살펴보자 먼저 r청정도론』 

의설명을살펴보자 

“감각기능의 단속은 마음챙김으로 성취해야 한다. 감각기능의 

단속은 마음챙김으로 성취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마음챙김에 

의해 감각기능둘이 확고히 머물 때 탐욕 등의 침입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치공핸1 시빨청게 불티는 쇠막대 

기로 눈의 감각기능(1뾰없)을 파괴할지언정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형상출11서 표생mr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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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하신 불의 가르침을 기억하여 형상 동의 대상에서 마음챙김올 

놓아버리지 않고 표상 등울 취하는 것율 벙어하여 이 [감각기능 

의 단속을] 잘 성취해야 한다. 표상 둥올 취하는 것은 형상 동을 

대상으로 눈 동의 문에서 일어난 알음알이에게 탐욕 퉁이 침입하 

게 한다. "21) 

한편 r청정도론:J XVI.82를 주석하면서 Pm은 “이름다움의 인 

식은 몸 등에서 이름다움이라는 측면을 거머햄으로써 생긴 것으 

로 그 이름다움의 인식에 선행하는 해로운不휩)의 무더기가 삿된 

마읍챙김이다. 바른 마읍챙김은 그것을 흔들어버린다"라고 셜명 

하고 있는데 대싱에 마음챙김이 확립되어 있으면 그 대상을 통해 

서 나쁜 표싱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미읍챙검은 보호라고 말 

한다. 

이처럼 마읍챙김이 마노로 대표되는 여섯 가지 감각기능(根)들 

을 보호한디는 말은 여섯 가지 감각기능t六根)의 대싱에 마음챙김 

이 확고하면 다른 나쁜 표싼1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보호 

라고 하는 것이지 마음챙김이 직접 마노나 육근을 움켜쥐고 보호 

하는 것은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마읍이 대상을 챙기는 마읍챙김 

의 강한 힘에 의해서 마음은 니쁜 표상 둥올 일으키지 못한다. 그 

래서 마읍챙김은 마음을 나쁜 표상 둥으로부터 보호히는 것이다. 

그래서 『청정도론』 은 “잊지 않는 것(asammosa)올 역할로 한 

다. 보호히는 것(arakkba)으로 나타난다. 혹은 대상과 직면함 

21) r청정도론J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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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saya-abhimukha-bhðva)으로 나타난다. 강한 인식이 7까}운 원 

인이다. 혹은 몸 등에 대한 마음챙김의 확립이 가까운 원인이다. 

이것은 기둥처럼 대십l애 든든하게 서있기 때문에， 혹은 눈 둥의 

문을 지키기 때문에 문지기처럼 보아야 한다， "22)라고 자세하게 

설명한다. 마음챙김이 대상을 잊지 않고 대상과 직연하고 대AJ--을 

깅송}게 인식하고 대AJ에 확립되고 대싱에 든든하게 서있기 때문 

에 띠음이 니쁜 표상 둥으로 흘려드는 것을 보호히는 것이다. 

이처럼 미음챙김은 대/싼1] 깊이 들어가고 대상을 거머쥐고 대 

상에 확립되어 해로운 표싱어나 해로운 심리헌AJ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마음을 보호히는 역할을 한다. 마음챙김이 이처럼 중요 

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자기의 고 

호똥네(pettika v i saya)인 비구의 행동의 영역인개 그것은 바로 

네 가지 마음챙김의 확립이다'. (S . v.1 47-48)"라고 강조하셨디: 

6. 마음챙김과다른심리현상t마음부수법)들의 관계 

아비담마에 의하딴 매 순간 미음이 일어날 때 여러 심리현싱t디1. 

응부수법， 심소법)들도 반드시 함께 일어난다. 특히 감각접촉， 느낌， 

인식， 의도， 집중， 생명현상， 주의의 7가지 심리현잉k들은 반드시 

함께 일어난다. 이러한 심리현%L들은 함께 일어나서 마음이 대상 

을 이는 고유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도오}준다. 그래 

서 중국에서는 심소(心l꺼)라고 정착되었고 〈초기불전연구원〉 애 

22) r청정도론'J XIV.l41.(위 13번 주해 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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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미음걷수〈떼|泌)라고 찮겼다. 한편 유익한 심리현상이 일어나 

떤 여기에다 믿음， %t십， 수치심， 마음챙김 둥의 19가지 심리현상 

뜰이 협·깨 일아나며 헤포운 심리현%에 일어나띤 아리석음 OJ심 

없음， 수치심 없음동의 14가지 해로운 심리현.Acf들이 경우에 따라 

함께 일어난다 이것이 아비담마에서 파악히는 미음작용의 근간 

이다.갱) 

아l~q둬띠셰 의하띤 마음챙김은 유익한 심리현/싼n 속한디: 헤 

로운 선리현싱에는 미음챙김이 결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소매치기가 디l상을 주시하고 대%써l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결코 

마음챙낌이 아니다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딘지 

팀욕이라는 해로운 심리현상이 극대화되어 주의와 집중이 깅-회된 

현상일뿐이다 

불콘 마음챙김은 대상을 억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일아나 

겠지만 대싱·윤 딘순히 기억히는 것이 아니다 미음쟁낌은 대싱에 

깊이 룹어가서 디l싱-을 피-지하고 디l~에 확립되아 마음이 히l쿄운 

표싱- 둥으쿄 행하지 못히도록 보호히는 유익한 심리현상이다 

이러한 미음챙김이 있을 때 삼매도 기능하다. 그래서 r청정도 

콘j 은얄한다. 

“이와 같이 그의 마음이 수승한 마음쟁김으로 보호될 떼 마음 

의 하나휩(心 ·따1'1:)이 비론 삼매(sammã-samãdh i . 1 1:파)이다 ... 

23) r아1 1]단따 길라장이J 2장 〈도표 2.1 .>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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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매는 자기의 성질로는 대싱에 하나 된 상태로서 집중할 수 없다. 

그러나 정진이 노력하는 역할율 성취하고 마음챙김이 대%에 깊 

이 들어가는 역할을 성취할 때 그것의 도움으로 가능하다"찌) 

“바른 정진 둥 함꺼i 태어난 세 가지 법둘은 함께 정원으로 들어 

간 친구와 같다. 대상은 활짝 핀 짱빠까 나무와 같다. 자기의 성질 

만으로는 대1}에 하나 된 상태로 집중할 수 없는 삼매는 손을 뻗 

쳐서도 [꽃을] 꺾울 수 없는 사랍과 같다. 정진은 [자기 동에 올 

라서도록] 동을 구부려준 친구와 같다. 마음챙김은 어깨를 주면서 

옆에 서있는 친구와 같다. 마치 그 중에서 한 사람의 등에 올라서 

서 다론 사람의 어깨를 잡고 또 다른 사람이 원하는 만람 꽃올 꺾 

을 수 있듯이 정진이 노력히는 역할을 하고 마음챙김이 대싱에 깊 

이 들어가는 역할을 할 때 그 도움을 받아 삼매는 대%에 하나 된 

상태로 집중할 수 있다"껑) 

그리고 마음챙김이 있올 때 통찰지가 있다. 마음챙김 없는 통 

찰지는 없다. 그래서 본서는 “마읍챙김으로 대상을 철저하게 거머 

쥐고(뾰持) 통찰지(반얘로써 관찰한다. 왜냐하면 마음챙김이 없는 

지에게 관찰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26)라고 설명한다. 

물론 믿음， 양심， 수치심 동의 선법도 마읍챙김이나 삼매나 통 

찰지 등에 함께 작용하지만 실참수행에서는 대상t명심류제)을 챙김 

24) r청정도론:J XVI.96. 
25) r청정도론:J XV1.98. 
26) 본서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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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마음챙김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청 

정도론』 은 말한다. “마읍챙검은 모든 곳에서 강하게 요구된다. 

마읍챙김은 마음이 들뜸으로 치우치는 믿음과 정진과 통찰지로 

인해 들뜸에 빠지는 것올 보호하꾀 게으룹으로 치우치는 삼매로 

인해 게으량~l 빠지는 것을 보호한다. 그러므로 이 마음챙김은 모 

든 요리에 맛을 내는 소금과 향료처럼， 모든 정치적인 업무에서 

일올 처리하는 대신처럼 모든 곳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하였 

다. 마음챙검은 모든 곳에서 유익하다고 세폰께서는 말씀하셨다. 

무슨 이유인까 마읍은 마읍챙김에 의지하고 마음챙김은 보호로 

나타난다. 마음챙김이 없이는 마음의 분발과 절제란 없다라고"'2:7) 

7. 대생씌중요성 

마음챙김이란 마음이 대상을 챙기는 것이요 마음챙기는 공부는 

미음이 대싱촬 거듭해서 챙기는 공부요 마음챙김의 확립은 마-읍 

이 정해진 대상에 확립되는 것이다. 이처럼 마읍챙김은 그 대상이 

중요하다. 이 대상으로 신·수·심·법의 네 가지 영역과 전체 44가 

지 대상으로 구분하여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대념처경」 

이다. 

여기에 대한 본서의 설명을 몇 가지 살펴보자 

(1) “만일 이와 같다면 왜 ‘미-음챙김의 확립틀’이라는 복수를 사 

용하는가? 마음챙김이 많기 때문이다.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 

27) r청정도론:.1 IV.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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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읍챙검은 복수이다. "28) 

(2) “먼저 예를 플자 바구니 만드는 숙련공은 거친 돗자리와 섬 

세한 돗자리와 상자와 비구니와 지루 둥의 가재도구들을 만들고 

자할때큰대나무하나를네동분으로자른다음헤 그각각의 대 

나무 토막을 다시 쪼뻐서 그런 도구를 만든다. 그와 같이 세존 

께서도 마음챙김의 확립을 가르치시면서 중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형태의 수승함을· 터득하게 하시려고 하나인 바른 마음챙김 

(sammã-sati, 正念)을 가지고 먼저 대싱에 따라 그것을 네 등분으· 

로자르셨다"댔) 

(3) “그런데 [옛 싱할리] 주석서에서는 “마읍챙검의 확립은 기 

억하는 것(saralJ.a)으로써 하나이고 또 하나의 상태로 들어감 

(ekattasamosaralJ.a)에 따라서도 하나이지만 대십에 따라서는 네 

가지이다’라고 설했다. 마치 네 개의 대문을 가진 도시로 동쪽에 

서 오는 자는 동쪽 지빙에서 생산된 물품을 가지고 동쪽 문을 통 

해서， 념쪽， 서쪽， 북쪽에서 오는 자는 각각의 지벙어l서 생산된 물 

품을 가지고 각각의 문을 통해서 도시에 들어오는 것처럼 이것도 

그와 같다고 알아야 한다. 여기서 도시란 열반이라는 대도시이며 

대문은 출세간의 팔정도이며 동， 남， 서， 북쪽은 몸， 느낌， 마음， 법 

과같다."3이 

28) 본서 98. 
29) 본서 117-118. 
30) 본서 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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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대상올 챙기고 대싱에 깊이 들어가고 대상을 파악동}고 

대상에 확립되어 마음을 보호하고 삼매나 통찰지 둥의 모든 선법 

을 보호하는 수문장 역할을 하는 것이 마음챙검이다. 마음챙김이 

대상에 대해서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초기경들에서 

는 마음챙김으로 수행법을 셜명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6의 인용문에서 봤듯이 정정진(바픈 정진)과 정념(바른 마음 

챙검)과 정정(바른 삼매)은 모두 대상에 대해서 각기 다른 자신의 독 

특한 역할올 수행한다. 명싱주제리는 대%에 없는 수행， 즉 정정 

진과 정념과 정정은 있을 수 없다. 한편 “이 마음챙김으로 대상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통찰지로써 관찰한다. 왜냐하면 마음챙김이 

없는 째게 관찰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31)라고 본서에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마읍챙김이 없으면 통찰지(반。p도 생길 수 없다. 

이처럼 마읍챙김이 대상을 챙기고 대11을 파지하고 대싱어l 확고 

하게 될 때 선정과 지혜 즉 삼매와 통찰지는 개발되는 것이다. 

이것은 입만 열면 주객을 초월하는 것이 수행이라 얼버무리는 

우리 불교가 깊이 새겨봐야 할 점이다. 대상을 잊어버리는 것이야 

말로 초기경에서는 ‘mutthassati<잃어버린 마음챙김)’라 하여 아주 

경계하고 있다. 한편 수행자가 회두라는 대싱을 놓쳐버린 것을 대 

혜 스님은 r서장』 에서 흑산의 귀굴에 앉아있는 묵조사선(默照死 

輝)으로 질타하셨는데 이러한 간화선의 입징어야말로 초기경애서 

강조하는 마음챙김과 갈은 선싱에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입만 열 

31) 본서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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띤 주객초월 운운하며 대상을 챙기는 것을 우습게 이는 중병애 걸 

려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봐야 할 것이다. 

한편 r칭정도룬'J 32에서는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을 설명 

하띤서 ‘절뚝발이의 비유’와 ‘문지기의 비유’와 ‘톱의 비유’리는 세 

가지 병쾌한 비유로 들숨날혐l 마음챙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딛r히고 있디 물론 이것은 들숨날숨을 대상으로 미음챙기는 공부 

를 설땅한 비유이긴 하지만 이 세 가지 비유는 21가지 모든 대상 

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챙겨야 하는가를 시사하는 아주 중요한 비 

유이다. 똑지들의 정독을권한다. 

8. 네 가지 마음챙김의 대상에 대한 간략한 요약 

본서에서는 이처럼 중요한 마음챙김의 대상을 네 가지로 분명 

하게 구분하고 이륜 다시 21가지로 더 세분하면 44가지로 확실 

히·게 구분히.0:1 이 각각의 대싱에 마음챙길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비 덤-미적으로 팔 떼 모든 유악한 심리현싱에는 반드시 미음 

챙김이 함께한디: 그러므로 어떠한 것을 대상으로 기지던 유익한 

심리현상이 일어날 땐 반드시 마음챙김은 함께 일어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대상을 통해서 마음챙김을 개발한다는 것은 어 

럽고 초심자애게는 불가능애 기깝다. 특히 매 찰나 마음챙김을 유 

지한디는 것은 더욱 더 그러하다. 그래서 실침수행의 측면에서 부 

처님께서는 마음챙김의 대상을 확정해서 수행자들에게 제시하고 

32) VIU.l98-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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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신다. 그것이 바로 네 가지 미-음챙김의 대%벤 몸t身)， 느낌(受)， 

마읍f心)， 심리현싱t法)33)이다. 이처럼 신·수·심·법은중생들이 개 

념지어 ‘나’라거나 ‘내 것’이라 잘 못 알고 있는 ‘나’라는 존재를 해 

체해서 네 가지로 제시하신 것이다. 그것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감 (1) 몸{kaya， 身): 147r지 

@틀술날숨 

@네가지자세 

@ 네 가지 운명하게 알아차립 

@32가지 몹의 형태 

@사대를분석함 

@-@ 아홉 가지 공동묘지의 관찰 

광직 (낌2낌) 느낌깝(ve빼d없an때a，와싫’C표t쭉뤘표 

G) 졸거운 느낄 @ 괴로운 느낌 @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 세속적인 즐거운 느낌 @ 세속적인 괴로운 느낌 @ 세속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33) r대념처경」 의 법념처(法念處)는 (1) 장애(蓋)를 펴악함 (2) 무더기 
(織)를 파악합 (3) 감각장소(處)를 파악합 (4) 깨달음의 구성요소(覺 

支)를 파악함 (5) 진리(請)를 파악함의 다섯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 

에 무더기와 감각장소가 들어가므로 법념처를 심리현싱들에 대한 마 

음챙검의 확립으로만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오온과 육업에는 불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두 곳의 내용을 살펴보면 오온은 오 

취온 즉 나 둥으로 취착하는 무더기를 관찰히는 것이요 여섯 감각장 

소(六處)에서는 육처의 각각과 그에 대한 족쇄들올 관찰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역자는 심리현%에라고 강조해서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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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è 
1 

@ 세속을 여원 즐거운 느낌 @ 세속을 여왼 괴로운 느낌 @ 세 

속을 여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3) 마음{cit떠， 心): 167}.지 

CD 탐목이 있는 마음 @ 탐욕릎 여왼 마음 

@ 성냄이 있는 마음 @ 성냄를 여윈 마음 

@ 미혹이 있는 마읍 @ 미혹틀 여왼 마음 

@ 위축된 마음 @ 산란한 마읍 

@ 고귀한 마용 @ 고귀하지 않은 마음 

@ 우|가 남아있는 마음 @[더 이상] 위가 없는 마음 

@삼매에 든 마음@삼매에 들지 않은 마읍 

@ 해탈한 마읍 @ 해탈하지 않은 마음 

냉←끽 (4) 심리현샌dh없rma， 法): 5가지 

CD 장애(蓋)를 파악함 
@ 무더기(鍾)를 파악활 

@ 감각장소(處)를 파악함 

@ 깨달음의 구성요소(웰支)를 파악함 

@진리(調)를파악활 

「대념처경」 은 이렇게 모두 44가지로34) 마음챙김의 대상을 구. 

분하여 밝히고 있다. 이 각각헤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해당 본문에 

대한 주석을 참조하기 바란다. 

34) 본서 288-89에서는 느낌과 마읍올 각각 하나의 대상으로 간주하여 

21가지로분류하기도한다. 한편 r청정도론J XXll.39에서도 44가지 

로분류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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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r대념처경」 에 나타나는마음챙기는공부의 요점 

첫째， 마음챙김의 대상은 ‘나’ X낸이다. 내안에서(ajjhatlari1 ) 벨 

어지는 현상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내 밖은 큰 의미가 없다 

왜? 헤틸열반은 내가 성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r장부」 제1경인 

「범망경」 둥에서도 부처님께서는 ‘바로 내 안에서(paccaltari1 eva) 

완전한 평화{n ibbuti )를 분명하게 안다’고 하셨다 r대념처경」 애 

서는 이러한 나 지신을 봄， 느낌， 마음， 심리현싱들로 니누고 이를 

다시 몸은 14가지 느낌은 9가지 마음은 167}.지 법은 5가지로 더 

욱더 구체적으로 세분해서 모두 44가지 대상으로 나누어서 그 중 

의 하니플 챙길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물론 이런 바탕 하애서 떼 

로는 밖의(bah iddha ) 즉 남의 신- 수-심·법에 마음을 챙기라고도 

하고계시며 때로는 나와남둘 다의 신·수·심·법에도 마음챙기라 

고도 설히고 끼l신다. 그러나 그 출발은 항상 나 자신이다 

둘씨iJ， 무엇보다도 개념적 존재의 해체기- 증요하디: 이것이 미음 

챙김의 대상을 신·수· 심 · 법으로 해체해서 제시하시는 기장 중요 

한 이유리·고 역자는 피익한다. 

초기경과 이-비답마 전체에서 기장 중요한 술어는 법((ω에d에JI삐h벼1떠amrr따r 

이디다: 법은 니나 남이니 산이니 강어니 컴퓨터니 지동차니 우주니 

하는 개념적 존재(paññat디)를 구성하고 있는 최소단위라고 정의 

한다. 개념적 존재를 해체할 때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최소단위인 

법이 드러난다. 개념적 존재를 해체하지 않으면 결코 법은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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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개념적 존재는 그 실체가 없다. 그러나 중생은 개념적 

존재를 나니 남이니 하·여 분별하고 캘R를 일으키고 집착한다. 개 

념적 존재콜 최소단위인 법플로 혜체해서 보면 거기에는 나도 남 

도 내 것도 남의 것도 없다. 거기에는 단지 제법의 일어남과 사라 

짐(samudaya-vaya， 起藏)만이 있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개념적 존재를 해체해서 드러나는 법들은 결코 불 

변히-는 존재론적인 최소단위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초기경과 아 

비담마에서는 결코 제법울 었다없다는 유무로 파익하지 않는다. 

오직 제법을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samudaya-vaya)으로 파악한 

다. 그러므로 초기불교와 아비담마 불교는 결코 아공법유我空法 

有)콜 셜하는 것이 아님을 역자는 강조한다. 아공법유라는 명채 

자체는 대숭불교가 초기와 뼈l담마 불교를 비하하기 위한 호구 

지책으로 만들어낸 명제에 지나지 않는다. 초기불교와 아비담마 

에 의하면 이러한 최소단위인 법들은 모두 찰나적인 것(無常)이고 

그러므로 근본적으로는 괴로운 것(苦)이며 조건 따라 생긴 것(緣 

起)이기에 실체가 없다〈無我). 초기경과 아비담마 그 어디에도 법 

을 실재론적으로 이해한 곳은 없다. 

이처럼 개념적 존재를 법들로 해체하게 될 때 무상·고·무아라 

는 제법의 보편적 플정(samafífía -1밟khaQa， 共쩌)이 분명하게 드러 

난다. 그러면 더 이상 개념적 존재를 두고 갈애와 무명을 일으키 

지 않게 된다. 그래서 해체는 중요하다. 해체의 중심애는 나라는 

존재가 있다. 중생풀은 무언가 불변하는 참 나를 거머쥐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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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모든 취착 기운데 기장 큰 취착이디; 그래서 초기정 곳곳 

에서 부처님께서는 오온무이를 설하셔서 나리는 존재는 오온의 

일시적인 집협에 지나지 않음을 거듭 천명하고 계시며 「대념처 

경」 에서는 실침수행의 측면에서 이런 니-를 폼， 느낌， 마음， 심리 

현상들로 해체해서 마음챙길 것을 강조하고 제시는 것이다 

나리는 존재를 이렇게 해치l해서 콩철하지 끗하띤 진이-니 데이­

니 마음이니 본자청정이니 여래징이니 렐성이니 주인공이니 지성 

청정불이니 심즉시불이니 중생즉붙이니 히는 개념적 명제애 힘몰 

되기 마련이다. 그리하여 여래조에나 괄성이나 주인공이나 심지 

어는 자아나 대아까지 세워서 이러한 것과 합일되는 경지쏟으로 

깨달음을 이해하게 되고 이런 것을 괄교의 궁극으로 오해하는 어 

처구니없는 일을 저지르게 되니 침·으로 두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대념처경」 에서 나라는 존재를 신·수·심·법으로 헤체하고 다시 

이를 21가지나 447}.지로 더 분해해서 마음챙김의 대상으로 제시 

하신 것은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해체하지 못하면 

게념적 존지il(paòñatti)애 속는다. 해체히·띤 법(dhamma)을 보고 지 

금 여기서 해탈· 열반을 실현한다. 

셋째， 마음챙김은 대AJ-이 중요하다. 이런 마음챙김의 대싱·을 옴 

(꺼) . 느낌(갖) 마음{心).법(法)의 네 기-지로 집대성한 것이 「대념처 

경」 이다. 이것은 입만 열연 주객을 초월히는 것이 수행이라 얼버 

무리는 우리 불교가 깊이 새겨봐야 할 점이다 「대념처정」 은 거 

친 대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미세한 대상으로 나열하여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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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다. 그러나 「대념처경」 에서 나타난 순서대로 21가지 혹은 44 

가지 대싱을 모두 다 챙기고 관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r청정도론:J 18징에 의하면 먼저 불질적 현상 즉 몸을 

챙겨서 몸이 무~하고 괴로움이고 무아인줄 살펴고 다시 이것올 

바탕으로 이런 물질올 보는 마음과 심리현싱들도 역시 무1}이요 

고요 무아라고 통찰하는 과정으로 수행올 셜명하고 있다.끊) 그러 

므로 몸에 대한 마음챙김이 항상 선행한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람11 마음챙기는 경J (念身經， Ml19)이 따로 셜해졌으며 그 가운 

데서도 다시 둘숨날혐l 마음챙기는 공부는 모든 수행법의 기초 

가 된다. 그래서 「플숨날혐l 마음챙기는 경J (出入월念經， Ml18) 

이 따로 독립되어 설해졌다고 본다:36) 

그리고 『청정도론』 에 의하면'57) 스승은 수행지에게 그의 기질 

에 따라서 톡정 명상주제를 정해준다. 그러므로 「대념처경」 에 나 

타나는 이들 21가지 대상 가운데 어느 하나를 대상으로 해서 집중 

적으로 챙기면 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스숭의 지시에 따라 대상 

을 비꿀 수 있을 것이다. 실침수행에서 스승의 지도는 아주 중요 

하다. 구체적인 수행법은 지도자를 만나서 배워야 할 것이다. 눈 

밝은 지도지흘 쉽게 만날 수 없는 요즘 현실을 김안할 때 옛스님 

들의 안목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주석서를 바탕으로 한 본서 

35) r청정도론:J XVIll.5이하 참조 

36) 이 두 경은 대림스님이 편역한 r들숨날혐1 미·음챙기는 공부」 에 포 

함되어었다. 

37) r청정도론'J III.74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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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요성은 지l삼 강조할 필요J} 없을 것이다. 

넷째， 미음챙김으로 사마타와 위뺏사나를 통햄}고 있다. 

불교수행법은 크게 사마티수행과 위뺏사니수행으로 구분된다. 

전지는 지( 11-.)로 힌역되었고 후지는 관(뼈)으로 한역되었으며 지 

관수행은 중국괄교륜 지탱해온 수행법이기도 하다. 그리고 사미­

티는 삼매(피)수행과 동의어이고 위뺏시-니는 통찰지(셈)수행과 동 

의어이다 r청정도콘」 에서도 전지는 「정품J (1lI장-XIlI장)에서 40 

가지 명싱주제를 통해서 익힌 표생uggaha- nimitta)과 닮은 표상 

(pa~ibhaga-nimitta )을 일으키고 이것에 집중하여 본삼매를 증득하 

는 삼매수행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후지는 「혜품J (XIV -XXlI1장) 

에서 82법의 고유성질과 연기성을 각각 찰리(khaηika)와 조건 

(paccaya)으로 파익하고 이를 바탕으로 5청정을 닦아서 107}.지 

위뺏사나의 지헤플 처l득히여 해탈열반을 성취하고 성자가 되는 

통찰지수행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념처경」 은 마음챙김을 통해서 이러한 사마터-와 위 

뺏사나 수행윤 하니·로 통-합하고 있디: 시-실， 그것이 집중이딘 관 

찰이던 마음챙낌이 없이는 불가능이다 그리고 집중을 강조하는 

사마태삼띠1)의 경지애서는 위뺏사나가 불기능하고 관찰이나 통찰 

을 강조하는 위뺏사나{풍찰지)의 경지에서는 본삼매는 불가능하디; 

왜냐하면 이 둘의 대샘 다르기 때문이다. λ}마타는 찰나생·찰나 

멸하는 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표생nimit떠)이라는 개념 

적 존재(paññaUi)를 대상으로 하고 위뺏사나는 찰나생·찰나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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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볍(dhamma)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38) 그러나 그 대%에 

어떤 것이든 마음챙김이 없이는 표싼n 집중히는 사마타도 법의 

무상·고·무아를 통찰하는 위뺏사나도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마음 

챙김은 이런 두 종류의 수행에 공통적으로 중요한 심리현%에다. 

그래서 실침수행의 다섯 가지 강력한 기능과 힘을 설명하고 있 

는 오근'( I패， 다섯 가지 기능)과 오력( Jr: ) J, 다섯 가지 힘)에서도 미음 

챙김의 기능t강:없) 혹은 마음챙김의 힘(念)J)은 깅히면 깅-할수록 

좋디고 강조되고 있으며 본삼매인 제4선도 평온에 기인한 마음챙 

’ ‘ . 
i n
>, 

김의 청정(upekkhã - satipãrisuddhi, 깐念폐에)을 그 깅력한 특징으 ·샤 

로 들고 있으며 9차제정의 법수를 열거히는 r중부」 저1111경에서 

도 마음챙김은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대념처경」 은 사성제를 관칠해서 구경의 지혜(aηñã) 

를 증득히는 것으로 결론 맺고 있다. 다시 말하면 무상· 고· 무아의 

삼특상 가운데서 고의 특상과 그 원인과 소멸과 소멸에 이르는 길 

윤 꿰뚫어 이는 것으로1 해탈- 열반을 성취히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고 본문의 주석을 보띤 알겠지만 21가지 각각의 대십l에 대한 

마음챙김의 설명을 마치면서 「대념처경」 의 주석은 모두 고· 집 · 

멸 · 도로 미무리를 짓고 있다. 

38) 이것도 역자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사마타와 위뺏사나가 정확하게 구분된다. 그러나 아직 한국어l서 

이판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해하려는 수행지플은 거의 없는 듯하 

여 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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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도론』 에 의하면 해탈에는 세 가지 관문이 었다. 그것은 

무장·고·무얘1다. 무%딸 꿰뚫어 알아서 체득한 해탈올 표상 없 

는{無相) 해탈이라 하꾀 고를 꿰뚫어 알아 중득한 해탈올 원함 없 

는(無願) 해탈이라 하고 무아콜 꿰뚫어 알아 요달한 해탈올 공한 

해탈이라 한다. r대념처경」 은 그러므로 고를 통찰하는 원함 없는 

무원의 해딸로 결론짓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사성제를 철견하는 

것이야말로 초기경에서 초지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는 깨달음이요 

열반의실현이다. 

11. 맺는말 

네 가지 마음챙김의 확립은 불교수행법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하게 셜명하자면 끝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보 

는사람헤 따라서나보는관점에 따라여러 가지 설명읍늘어놓올 

수도 있을 것이다. 거듭 밝히지만 역자는 상좌부의 정통견해를 담 

고 있는 주석서를 중시한다. 그래서 마음챙김에 대한 역자의 설명 

도 주석서에 의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나 

름대로전개하였다. 

독지·틀의 개인적 관심과 취향해1 따라서 「대념처경」 올 토대로 

하여 좀 더 구체적인 수행방법을 제시해주기를 뻐}는 분들이 있 

을 것이다. 그러나 역지는 역자서문에서 가급적이면 이런 언급은 

삼가하려 하였다. 실참수행에 대한 성급한 자기식의 이해는 오히 

려 바른길을믹-ot버렬기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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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념처경」 에서 설하고 있는 실참수행의 핵심은 주석서와 

「청정도론』 에서 상세하게 셜명되고 있으며 본서에서 역자는 그 

런 주석서들을 취협해서 나름대로 상세하게 옮겼다. 그러므로 초 

기수행법에 관계된 상세한 설명은 이릅 통해서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러므로 본서를 정독한다면 「대념처경」 

과 주석서 문현이 전하교1자하는 실참수행법을 명쾌하게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역자의 관점을 기급적이면 자 

제하였읍을 멸}힌다. 

이번에 본서의 개정판올 내게 되었다. 초판을 점검해보면서 역 

자가 누력하였거나 잘못 옮긴 부분을 상딩수 발견하였다. 너무 성 

급하게 출판올 하였다는 자책감이 많았다. 다행히 여러 사람들이 

애정 어린 지적을 해주신 바에 힘입어서 이번에 완전개정판을 출 

간하게 되었다. 이제 그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글을 맺고 

자한다. 

먼저 대림스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이다. 오역， 

누락， 오자 탈자 어느 하나에 대립스님의 안목과 날카로운 지적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다. 거기다가 편집과 교정까지 많은 정성이 

들어갔다. 대림스님의 노고가 아니었으면 개정판 출간은 불기능 

하였을것이다. 

이번 개정판을 내면서 누린 역자의 가장 큰 기뽑을 둘라면 일묵， 

일창 두 분 스님올 만난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 전체를 읽어내는 

뛰어난 안목과 꼼꼼한 교정능력， 게다가 놀랍게도 탄탄한 빠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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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독해력까지 갖추어서 누락된 부분까지 지적을 해주면서 철 

저한 교정올 해주었다. 두 분 스님들은 분명 한국 불교의 동량이 

되리라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본 지면율 벌어 일묵， 일창 두 스님 

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아울러 〈초기불전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나 전회를 통해서 

나 직접 찾아오셔서 질문도 하고 오자 탈자와 잘못된 부분을 지 

적도 해주고 여러 제언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도 본 지면 

을 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멋진 표지 디자인으로 

본서의 ‘얼굴을 만들어준 황영수 불자님께도 감사드린다. 

이런 선원k머yãna-mit떠)틀의 도혐l 힘입어 잘못된 부 분들올 

찾아내어 고치고 문장을 더 다듬고 역자서문을 붙여서 이제 개정 

판을 발간한다. 초판의 미홉한 점을 이렇게라도 회복할 수 있어서 

큰짐을든느낌이다. 

경전번역은 하면 할수록 두렵고 어려운 일임을 절감한다. 나름 

대로 고치고 다듬는다고 하기는 했지만 역자의 경전에 대한 이해 

가 일천하고 수행이 부족하고 언어적인 소양이 모자라서 잘못 옮 

긴 부분이 더 있을 줄로 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독자 여러분들의 매서운 질정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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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림원에서 

각묵삼가씀 



(Mahãsatipanhãna Sutta) 



옳 

비구들이여， 

이도는유잃한길이니 

중생들펙청정을위하고 

근심과 탄식블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봐 정신적 고통월 사라지케 하고 

옳은 방랩월 터득룹'1고 

월반블 실현하기 위한 젓이다 

그것은 바로 ‘네 카지 미음챙김의 확휩(四念處}’이다. 

_ r대념처경」 가운데서 



Namo lassa ßhagavato Arahato Sammasambuddhassa 

그문 무쩌님， 공앙융려 DFcJ앤I 문， 바르게 깨달￡신 문꺼l 귀의합니다 

대념커검 

(MahãsatipaHhãna Sutta) 

1.껴언 

] - ]. 이와 같이 니눈 들었다. 한 떼 세존께서는 꾸루 지방의 

깜맛사담마라는 꾸루족들의 읍애 머무셨다. 그곳에서 세존께서 

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라고 비 

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 -2 “비구들이여，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 

고 근심과 틴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 

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 

이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마음챙김의 확립(씨念않)’이다" 

] -3 “무엇이 네 가지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職뼈) 머문다. 세샘 대한 욕심과 싫어히는 마 

음을 버리면서 근띤하게， 분명히 일아차리고 마음챙기는 자 되 

·4α} 쐐 i}f-긴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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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칠하마(꽂따뼈) 머문다. 세싱에 대 

한 욕심과 싫어히는 미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일아차 

리고 마음챙기는 지- 퍼어 머문다. 미음셰서 마음을 관찰하며(心 

따뼈) 머문다. 세%에 대한 욕짐과 싫어히는 미음을 버리면서 근 

면하게， 분명히 일。}치리고 마음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법애서 

법을 관찰하며(힘따i뼈) 머문다. 세/써 대한 욕경과 싫어히는 마 

음을 버리면서 근변하게， 분명히 알아치리고 마음챙기는 자 되 

어 머문다" 

II. 몸으| 곤댈(꺼l泌뼈) 

ll- l.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 

2-1.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무 

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숲 속에 기커나 나무 아례에 가 

거나 외진 처소에 가서 가부좌를 틀고 몸을 곧추세우고 전면에 

마음챙김을 확립하여 앉는다. 그는 마음챙겨 숨을 들이쉬고 마 

음챙겨 숨을 내쉰다. 길게 들이쉬면서 ‘길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pajãnãti ) ， 길게 내쉬면서 ‘길게 내쉰다’고 꿰뚫어 인-디 웹 

게 들이쉬면서 ‘짧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짧게 내쉬면서 

‘짧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온 옴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리3 

며 공부짓고(sikkhati ) 온 몸을 경험하띤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 

다. ‘신행(까行)올 편안히 하떤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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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편안히 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2-2. “벼구들이여， 마치 숙련된 도공이나 도공의 도제가 길게 

돌리면서 ‘길게 돌린다’고 꿰뚫어 알고 짧게 돌리면서 ‘짧게 돌 

린다’고 꿰뚫어 아는 것처럼 그와 같이 버구는 길게 들이쉬면서 

는 ‘길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 ‘신행을 편안히 하면서 내 

쉬리라’며 공부짓는다"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身隨觀) 머문다. 혹 

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팎으로 폼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1法)올 관찰하 

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 

다t 혹은 그는 ‘몸이 있구나’라고 마음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 

혜만어 있고 마음챙검만이 현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갈애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싱에서 아무 것도 움켜 

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폼을 관찰하 

며머문다" 

II-2. 네 가지 자세(四威嚴) 

3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걸어가면서 ‘걷고 있다고 꿰 

뚫어 알고 서있으면서 ‘서있다’고 꿰뚫어 알며， 앉아있으면서 

‘앉아있다고 꿰뚫어 알꾀 누워있으면서 ‘누워있다고 꿰뚫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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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 그의 몸이 다른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든 그 자세대로 꿰 

뚫어안다"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올 관찰하며(身隨觀) 머문다 

그는 세%에서 이무 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벼구들이여， 이와 같 

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II-3. 분명하게 얄아차렴 

4 “다시 비구틀이여， 비구는 나아갈 때도 불러날 때도 [자 

신의 거동을] 분명히 알면서(正知) 행한대sampajãna-kari). 앞을 

볼 때도 똘아 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구부렬 때도 펼 때 

도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가사발우의복을지닐 때도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분명 

히 얄면서 행한다. 대소변을 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걸 

으면서·서면서·앉으면서·잠들면서·잠을 깨면서·말하면서·침묵 

히면서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폼을 관찰하며(身隨觀) 머문다 

그는 세싱써1 대해서 아무 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 

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II-4. 폼의 327~지 부위에 대한 혐오 

5-1.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발바쐐서부터 위로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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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리고 머리털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며 이 몸은 살갖으로 

둘러싸여있고 여러 가지 부정(不裡)한 것으로 기득 차 있읍을 반 

조한다. 즉 ‘이 몸에는 머리털·몸털·손발롭·이빨·살갖·살·혐줄· 

뼈·골수·콩팔· 염통·간·근막·지라허파·큰창자· 작은창자·위·똥· 

쓸개즙·가래·고름·피·땀·굳기름·눈불. [피부의] 기릅기·침·콧 

물·관절활액·오줌등이 있다고” 

5-2. “비구들이여， 이는 마치 양쪽에 주둥이가 있는 가뀐}니에 

여러 가지 곡물， 즉 밭벼·보리·녹두·완두·참깨·논벼 등이 가득 

담겨 있는데 어떤 눈밝은 사람이 그 자루를 풀고 반조할 것이다. 

‘이것은 밭벼， 이것은 보리， 이것은 녹두， 이것은 완두， 이것은 참 

깨， 이것은논벼다’고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발바댁1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그리고 머리털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며 이 톰은 살갖으로 둘러 

씨여있고 여러 가지 부정(不짧)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반조한 

다. 즉 ‘이 폼에는 머리털·몸털·손발톱·이·살갖·살·힘줄·뼈·골 

수·콩팔· 염통· 간·근막·지라·허파·큰창자· 작은창자·위·똥·쓸개 

즙·가래·고름·피·땀·굳기름·눈물. [피부의] 기름기·침·콧물·관 

절활액·오줌 등이 었다’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身隨뼈) 머문다 

그는 세%배 대해서 이무 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 

와 같이 비구는 폼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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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5. 네 가지 근본물질(四大) 

6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이 몸을 처해진 대로 놓여진 

대로 요소i界)별로 고찰한다. ‘이 몸에는 땅t地)의 요소， 불(水)의 

요소， 불t火)의 요소， 바램風)의 요소가 있다’고 

비구들이여， 마치 솜씨 좋은 백정이나 그 조수가 소를 집아서 

각을 뜬 다읍 큰길 네 거리에 이를 벌려놓고 앉아있는 것과 같 

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이 몸을 처해진 대로 놓여진 

대로 요소(界)별로 고찰한다.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고” 

“이와 갈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身隨總) 머문다 

그는 세싱써l 대해서 아무 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 

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II-6. 01홉 7};i많동묘지의 관찰 

Z “다시 비구들이여， CD 비구는 마치 묘지에 버려진 시체 

가 죽은 지 하루나 이틀 또는 사흘이 지나 부풀고 검푸르게 되고 

문드러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바로 지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님}려본다{upasamharati). ‘이 몸 또한 그와 같꾀 그와 같 

이 될 것이며，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올 관찰하며(身隨觀) 머문다 

그는 세상헤 대해서 아무 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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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8. “다시 비구들이여，(2) 비구는 마치 묘지에 버려진 시체 
를 까마귀 떼가 달려들어 마구 쪼아먹고， 솔개무리가 쪼아먹고， 

독수리 떼가 쪼아먹고， 개떼가 플어먹고， 자칼들이 뜸어먹고 별 

의별 벌레들이 다 달려들어 파먹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몸을 그에 버추어 뻐}본다. ‘이 붐 또한 그와 갈꾀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身隨觀) 머문다 

그는 세%써l 대해서 아무 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 

와 같이 비구는 폼에서 폼을 관찰하며 머문다" 

g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치 묘지에 버려진 시체 

가해골이 되어 살과피가묻은채 힘줄에 얽혀 서로이어져 있 

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 @ 해골이 되어 살은 없고 아직 피는 

남아있는 채로 힘줄에 얽혀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 

다 … @ 해골이 되어 살도 피도 없이 힘줄만 남아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 @ 백골이 되어 뼈들이 흩어져서 

여기에는 손뼈， 저기에는 발뼈， 또 저기에는 정강이뼈， 저기에는 

넓적다리뼈， 저기에는 엉덩이뼈， 저기에는 둥뼈， 저기에는 갈빗 

대， 저기에는 기솜뼈， 저기에는 팔뼈， 저기에는 어깨뼈， 저기에는 

목뼈， 저기에는 턱뼈， 저기에는 치골， 저기에는 두개골 둥이 사 

방에 널려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몸을 그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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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 바라본다. ‘이 몸도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身隨觀) 머문다 

그는 세싱써l 대해서 이-무 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 

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10-1. “다시 비구들이여，(J) 비구는 마치 묘지에 버려진 시체 

가 백골이 되어 뼈가 하쌓게 변하여 강R껍질 색깔처럼 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 @ 백골이 되어 단지 뼈무더기가 되어 있는 

. 보게 될 것이다… @그빨이해를넘기면서 삭아가루가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지신의 폼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도 또한 그와 같국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10-2.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身隨觀)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팎으로 몸에 

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샌찮)을 관 

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사라지는 현싱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딸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몸이 있구나’라고 마음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미음챙김만이 현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갈애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십배 대해서 이무 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폼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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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하며머문다" 

ill. 느낌의 관썰쫓隨觀) 

11-1. “비구둘이여， 어떻게 비구가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쭉隨觀) 머무는가? 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즐거운 느낌을 느 

끼면서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 안다.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서 ‘괴로운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 안다. 괴롭지도 즐겁 

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 

낀다’고 꿰뚫어 안다" 

“세속적인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세속적인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 안다. 비세속적인 즐거운 느낌을 ... 세속적인 

괴로운 느낌을 ... 비세속적인 괴로운 느낌을 … 세속적인 괴롭 

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 비세속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서 ‘비세속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 

낌을 느낀다’고 꿰뚫어 안다" 

11-2. “이와 같이 안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受隨觀) 머 

문다. 혹은 밖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팎 

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느낌에서 일어나 

는 현생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느낌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느낌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느낌이 있구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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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음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챙김만이 현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갈애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헤 대해서 아무 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 

이 비구는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IV. 마음으| 관뚫h心|避觀) 

12-1. “비구들이역 어떻게 비구가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心隨觀) 머무는기?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 탐욕이 있는 마 

읍을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 꿰뚫어 안다. 탐욕을 여원 마음을 탐 

욕이 없는 마음이라 꿰뚫어 안다:(2) 성냄이 있는 ... 성냄울 여 

원 ... @ 미혹이 있는 ... 미혹을 여원 … @ 위축된 … 산란한 
.. (5) 고귀한 ... 고귀하지 않은 ... @ [아직도] 위가 남아있는 

. [더 이상] 위가 없는(無上心) ... (J) 삼매에 든 … 삼매에 들 

지 않은 ... @ 해탈한 마음을 해탈한 마읍이라 꿰뚫어 안다. 해 

탈하지 않은 미-음을 해탈하지 않은 마음이라 꿰뚫어 안다" 

12-2. “이와 같이 안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心隨觀) 머 

문다. 혹은 밖으로 마음에서 마읍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팎 

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마음헤서 일어나 

는 현샌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뱀헤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마음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히는 현-'(}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마읍이 있구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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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음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챙김만이 현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갈애와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디: 그는 

세싱에 대해서 아무 것도 움켜쥐지 않는디 비구들이여， 이와 같 

이 비구는 마음에서 미음을 관칠하며 u-]문다” 

\ )(5'’r 껴 끽ν? 

V. 법으l 곤딸( t};따뼈) ~←. u L ‘ ! 

헤f ‘1 . ;;'j-J, 
V- l. 다섯 가지 쟁'H (1i.꽁) -\- 작:.~) 샤l 

~ . 'Í\ ~i ’ 싸 /.1 

13-1. “비규l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냄에서 법을 관찰하며(W패 

때) 머무는기?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디-섯 기-지 장애(11페)의 뱀에서 볍을 

관칠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다섯 가지 장에의 

법애서 법을 관칠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지-기 

에게 감각적 욕밑L이 있을 때 ‘내게 감각적 욕망이 있다고 꿰뚫 

어 알고 감각적 욕망이 없을 때 ‘내게 감각적 욕망이 없다’고 꿰 

뚫어 인-디: 비구는 전에 없던 감각적 욕-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꿰뚫어 알괴 일어난 감각적 욕망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꿰뚫어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감각적 욕망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꿰뚫어 안다" 

13-2 “지·기에게 악의가 있을 띠l ‘네거l 악의가 있다고 꿰뚫어 

알고 악의가 없을 떼 ‘내게 악의가 없다’고 꿰뚫어 안다. 비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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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없던 악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꿰뚫어 알고 일어닌· 악의 

를 어떻게 제거히는지 꿰뚫어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 한 악의가 

앞으로 다시 일아나지 않는지 꿰뚫어 안다" 

13-3 “자기에게 해태와 흔침이 있을 때 ‘내게 해태와 흔침이 
있다고 꿰뚫어 알고 해태와 흔침이 없을 때 ‘내게 해태와 흔침 

이 없다’고 꿰뚫어 안다: 비구는 전에 없던 해태와 흔침이 어떻 

게 일어니는지 꿰뚫어 일고 일아닌 해태와 흔침을 어떻게 지l거 

하는지 꿰뚫어 알며， 어떻게 하띤 제거한 해태와 흔침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꿰뚫어 안다" 

13-4 “자기애게 들뜸과 후회가 있을 때 ‘내게 들뜸과 후회가 

있다고 꿰뚫어 알고 들뜸과 후회가 없을 때 ‘내게 들뜸 과 후회 

가 없다’고 꿰뚫어 안다 비구는 전에 없던 들뜸과 후회가 어떻 

게 일어나는지 꿰뚫어 일고 일아난 들뜸과 후회를 어떻게 제거 

하는지 꿰뚫어 알며， 어떻게 하띤 제거한 들뜸과 후회가 잎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꿰뚫어 안다" 

13τ5 “자기애게 회의적 의심이 있을 때 ‘내게 의심이 있다고 

꿰뚫어 알고 의심이 없을 때 ‘내게 의심이 없다고 꿰뚫어 안다. 

비구는 전에 없딘 의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꿰뚫어 알고 얼어 

난 의심을 어떻게 제거히는지 꿰뚫어 알며， 아떻게 하띤 제거힌­

의심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꿰뚫어 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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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이와 같이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t};歐l뼈) 머문다. 

혹은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팎으로 법에 

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에서 일어니는 헌싱t앙)을 관 

찰히며 머문다. 혹은 법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히는 현상올 관찰하며 

머문다 흑은 그는 ‘법이 있구나’라고 미음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헤만이 있고 마음챙김만이 현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갈애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십에 대해서 아무 것도 

움켜쥐지 않는디: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디섯 가지 장애 

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V- 2. 다섯 가지 무더기(7Î.鎬) 

T ~I、

t 성암( ~1) 
"'"y컨에~，~ 

14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다섯 가지 취착히는 무 

더기( li. J lx짧)들의 법애서 법을 관찰하며(U;따뼈) 머문디: 비구들 

이여， 어떻게 비구가 다섯 가지 취착하논 무더기들의 법애서 법 

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이것이 물질 

이디: 이것이 물질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물질의 사리짐이다 이 

것이 느낌이다. 이것이 느낌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느낌의 사라 

짐이다 이것이 인식이다. 이것이 인식의 일어님이다 이것이 인 

식의 사라짐이다. 이것이 십L카랜行)들이다. 이것이 싱카리-의 일 

어남이다. 이것이 싱카라들의 사라짐이다 이것이 알음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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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알음알이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알음알이의 사라짐이다 

라고 [관칠송}며 머문다 .. J" 

“이와 겉이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w폐뼈) 머문다 .. . 

그는 세싱에 대해서 이무 것도 움켜쥐지 않는디'. 1:1 1구플이여， 이 

외· 같이 비구눈 디섯 가지 취칙하는 무더기들의 뱀에서 법을 관 

철히띠 l웬디: ; ;‘ --r 
V- 3. 여섯 가지 감각장소i六따) 

~ '( , 양?“ 

셔 1" - "::'ν 
L ~ . - .ν 「

i 외ι- 애 

15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여섯 기-지 안팎의 감각 

장소μ|셔外l섣)의 법애서 법을 관찰하며(ü、따뻐) 마문다. 비구들 

이여， 아떻게 미구가 여섯 가지 안팎의 김·걱정-소의 법에서 법을 

관철히-마 머무는기? 비구들이여 여기 I:lF구는 뉴윤 꿰뚫어 안다. 

형상을 꿰뚫어 안다. 이 둘을 조건으로i綠) 일어난 족쇄도 꿰뚫 

어 안다. 전에 없던 족쇄가 어떻게 일어니는지 꿰뚫어 알고 일 

어난 족쇄륜 아떻게 제거하는지 꿰뚫어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 

한 족쇄기- 앞으로 디시 일어나지 않는지 꿰뚫어 안다" 

“ 궈콜 꿰뚫어 안다. 소리를 꿰뚫어 인·디 ... 코푼 꿰뚫어 안다. 

냄새를 꿰뚫어 안다 … 혀를 꿰뚫아 안디: 맛을 꿰뚫어 안다 

꼼을 꿰뚫어 안다 감촉을 꿰뚫어 안다 ... 마·노를 꿰뚫어 안다. 

법을 꿰뚫쩌 안디 이 둘을 조건으로 일아난 족쇄도 꿰뚫어 안다. 

전애 없던 족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꿰뚫어 알고 일어난 족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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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어떻게 제거히는지 꿰뚫어 알며， 어떻게 하띤 제거한 족쇄가 

앞으쿄 디-시 일어나지 않는지 꿰뚫어 안다” 

“이와 같이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철하1파W.;I값l뼈) 머문다 .. . 

그는 세잉에 대해서 이무 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 

와 같이 비구는 여섯 가지 안팎의 감각장소의 볍에서 법을 관찰 

하떠 머문디" 
l ‘ 1: ~， UV k).\ l (。

ì , }\1~ ’ ‘ . -{ 、 k 
1 > 7'， 'μ~ Z.I _ τ ?산S 

V - 4.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L;센2) ‘. :z. .t)써 - ..c.. þt '~ 
←;휴 /짜~ - ι.~~. , 

o ι“ι - 이 너.i~ ..，~ 
16-1.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일곱 기-지 깨달음의 구성요소 -

( L.;쇄 .Ji)들의 법에서 랩을 관찰하며 머문다 u]구들이여， 어떻게 

1:1]구가 일곰 가지 깨달음의 구성요4:들의 법에서 법을 관칠송}며 

머무는기.? 1:1]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자기애게 마음챙김의 깨달 

음의 구성요소않핑2)가 있을 떼 ‘내게 마음챙김의 깨달음의 구 

성요소가 있다고 꿰뚫어 알고 마음챙김의 깨달음의 구성요소 

가 없을 때 ‘네거l 마음챙김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없다’고 꿰뚫 

어 안다. 비구는 전에 없던 마음챙김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어 

떻게 일어니는지 꿰뚫어 알고 일어난 미음챙김의 깨달음의 구 

성요소를 어떻게 닦아서 성취하는지 꿰뚫어 안다" 

16-2 “자기애게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요소(캠파않호) 

가 있을 떼 ... 정진의 깨달음의 구성요소(t，폐싸 ~J가 있을 tqj . . . 

희열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단않2)가 있을 때 ... 편안함의 깨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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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구성요소(젠강깡2)가 있을 때 ... 삼매의 깨달음의 구성요 

소(펄젤1:)가 있을 때 ...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원싸::!l)가 있 

을 때 ‘내게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다고 꿰뚫어 알고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없을 떼 ‘내게 평온의 깨달음의 구 

성요소기- 없다’고 꿰뚫어 안디 비규L는 전에 없딘 평온의 깨달음 

의 구성요소기- 아떻게 일어니는지 꿰뚫어 알고 일어닌- 평옹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어떻게 닦이서 성취히능지 꿰뚫어 안디 " 

16-3. “이와 같이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칠하며(많피쐐) 머문 

다 ... 그는 세싱에 대해서 이무 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 

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틀의 법에 

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ιiι 

~ 1)."2 ~b짧t? u;k 

V - 5 네 7찌 성스러운진리(V니댐) "}까펀니년5캔싸 
α 、 ιν /t/Y?/1 

17.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Vψ믿체)의 법에서 법을 펀칠하며(U;따뼈)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 

떻게 비구기-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의 멤에서 뱀을 관찰하며 머 

무는기? 여기 비구는 ‘이것이 괴로움이다리고 있는 그대로 꿰 

뚫어 안다. ‘이것이 괴로운의 일어님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 

어 안다. ‘이것이 괴로웅의 소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띨로 인도히는 도닦음이다’라고 있는 

그대로꿰뚫어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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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1. 괴로움의 성스러운진려(苦聖鏡) 

1용1.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인가? 태어남도 괴 

로움이다. 늙읍도 괴로움이다. 병도 괴로움이다. 죽음도 괴로움 

이다. 근섬·탄식·육체적 고통·정신적 고통·절망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히는 것도 괴로움이다. 요컨대 다섯 가지 

취착하는 무더기(五l爛)들 자체가 괴로움이다" 

1용2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태어남언가? 이런 저런 

중생들의 무리로부터 이런 저런 중생들의 태어남， 출생， 도래함， 

생김， 탄생， 오온의 나타남， 감각장소l處)를 획득함 - 비구들이 

여， 이를 일러 태어남이라 한다" 

1용3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늙음인가? 이런 저런 중 

생들의 무리 가운데서 이런 저런 중생들의 늙음， 노쇠함， 부서진 

[이빨]， 희어진 [머리털]， 주릅진 피부， 수명의 감소 감각기능 

(根)의 허약함- 이를 일러 늙음이라 한다" 

1용4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죽음인가? 이런 저런 중 

생들의 무리로부터 이런 저런 중생들의 종말， 제거됨， 부서짐， 

사라짐， 사망， 죽읍， 서거， 오온의 부서짐， 시체를 안치함， 생명기 

능t命根)의 끊어짐 - 이콜 일러 죽음이라 한다" 

18-5.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근심인가? 비구틀이여， 
이런 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 저런 괴로운 현상에 맞닿은 사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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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심， 근심함， 근심스러움， 내면의 근심， 내면의 슬픔 - 이를 

일러근심이라한다" 

18-6.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탄식인가? 비구들이여， 
이런 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 저런 괴로운 법에 맞닿은 사람의 

한탄， 비탄， 한란함， 비탄함， 한탄스러움， 벼탄스러움 - 이를 일 

러탄식이라한다" 

1용Z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육체적 고통인가? 비구 

들이여， 몸의 고통， 몸의 불편함， 몸에 맞닿아 생긴 고통스럽고 

불편한 느낌 - 이를 일러 육체적 고통이라 한다" 

1용8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정신적 고통인가? 비구 

들이여， 정신적인 불편함， 마읍에 맞닿아 생긴 고통스럽고 불편 

한 느낌 - 이를 일러 정신적 고통이라 한다" 

18-9.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절망언가? 비구들이여， 
이런 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 저런 괴로운 법에 맞닿은 사람의 

실망， 절망， 실망함， 절망함- 이를 일러 절망이라 한다" 

끓m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원히는 것을 얻지 못하 

는 괴로움인기? 비구들이여 태어나기 마련인 중생틀에게 이런 

바람이 일어난다. ‘오 참으로 우리에게 태어나는 법이 있지 않기 

콜! 참으로 그 태어남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원한다 해서 얻어지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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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괴로움이다. 비구들이여， 늙기 마련인 중생들에게 ... 병 

둘기 마련인 중생들에게 ... 죽기 마련인 중생들에게 ... 근섬·탄 

식·육체적 고통·정신적 고통·절망을하기 마련인중생들에게 이 

런 바람이 일어난다. ‘오 참으로 우리에게 근심·탄식·육체적 고 

통·정신적 고통·절망하는법이 있지 않기를! 참으로그근심·탄 

식·육체적 고통·정신적 고통·절망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이 

라고 그러나 이것은 원한다 해서 얻어지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것도 역시 괴로움이다" 

18-11 “비구들이여， 그러면 요컨대 다섯 가지 취책}는 무더기 

(五取聽)들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기? 그것은 취착 

하는 불질의 무더기(色取聽)， 취칙히는 느낌의 무더기(쫓取廳)， 취 

칙하는 인식의 무더기(想取聽)， 취착종}는 -'(}카라-들의 무더기(行取 

聽)， 취착하는 알음알이의 무더기(識取轉)이다. 비구들이여， 요컨 

대 이 취척하는 다·섯 가지 무더기들 자체가 괴로움이다. 비구들 

이여， 이올 일러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라 한다" 

V-5-2. 괴로움의 얼어남씌 성스러운진리(樂뿔i짧) 

19-1. “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 
운 진리(폼짜뿐縮)인가? 그것은 갈애이니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 

고 환희와 탐욕이 함께 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즉 감각 

적 욕멍에 대한 갈애〈愈變)， 존재에 대한 갈애(有燮)， 존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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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에 대한 갈애(無有愛)가 그것이다" 

19-2 “다시 비구들이여， 이런 갈애는 어디서 일어나서 어디서 
자리 잡는가? 세싱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었으면 거기서 

이 갈애는 일어나서 거기서 자리 잡는다. 그러면 세싱에서 어떤 

것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인가? 눈은 세싱에서 즐겁고 기분 좋 

은 것이다. 귀는 … 코는 … 혀는 ... 몸은 … 마노는 세~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갈애는 일어나서 여기서 자 

리 잡는다. 형상은 … 소리는 ... 냄새는 ... 맛은 … 감촉은 ... 

[마노의 대%만1J 법(法)은 세십배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갈애는 일어나서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알음알이 

는 ... 귀의 알음알이는 … 코의 알음알이는 … 혀의 알음알이는 
.. 몸의 알음알이는 ... 마노의 알음알이는 세싱써1서 졸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캘R는 일어나서 여기서 자리 잡는다" 

19-3 “눈의 감각접촉{觸)은 … 귀의 감각접촉은 … 코의 감각 

접촉은 … 혀의 감각접촉은 … 몸의 감각접촉은 … 마노의 감각 

접촉은 세십써l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갈애는.일 

어나서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감각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 

귀의 감각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 코의 감각접촉에서 생긴 느 

낌은 … 혀의 감각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 몸의 감각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 마노의 감각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세상에서 즐 

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갈애는 일어나서 여기서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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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는다. 눈의 인식은 ... 귀의 인식은 ... 코의 인식은 … 혀의 인 

식은 … 몸의 인식은 … 마노의 인식은 세%써l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갈애는 일어나서 여기서 자리 잡는다" 

19-4 “눈의 의도는 … 귀의 의도는 … 코의 의도는 … 혀의 

의도는 … 몸의 의도는 ... 마노의 의도는 세싣써1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캘R는 일어나서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짧는 ... 귀의 했는… 코의 갈애는… 혀의 갈애는 ... 

몸의 갈애는 ... 마노의 갈애는 세%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다. 여기서 이 갈애는 일어나서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일으 

킨 생각t환)은 ... 귀의 일으킨 생각은 ... 코의 일으킨 생각은 ... 

혀의 일으킨 생각은 … 몸의 일으킨 생각은 … 마노의 일으킨 

생각은 세싱써l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갈애는 일 

어나서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지속적인 고찰1同)은 … 귀의 

지속적인 고찰은 … 코의 지속적인 고찰은 … 혀의 지속적인 고 

찰은 ... 몸의 지속적인 고찰은 ... 마노의 지속적인 고찰은 세상 

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갈애는 일어나서 여기 

서 자리 잡는다. 비구들이여 이륭 일러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 

러운진리라한다" 

V-5-3.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진리(滅몇調) 

aJ-1.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대념처경 65 



진리(苦織뿔짧)인가? 갈애가 남김없이 빛바래어 소멸함， 버립， 놓 

아버림， 벗어남， 집착 없읍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라 한다" 

ZJ-2. “다시 비구들이여l 그런 이 갈애는 어디서 없어지고 어 

디서 소멸되는가? 세심L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 

서 이 갈애는 없어지고 거기서 소멸된다. 그러면 세1}에서 어떤 

것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인가? 눈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 

은것이다. 귀는 ... 쿄는… 혀는… 몸은… 마음은세%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갈애는 없어지고 여기서 소 

멸된다. 형상은 … 소리는 … 냄새는 … 맛은 … 감촉은 ..• [마 

노의 대싱벤] 법(法)은 세^ð에서 졸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 

서 이 갈애는 없어지고 여기서 소멸된다. 눈의 알음알이는 … 귀 

의 알음알이는 … 쿄의 알음알이는 … 혀의 알음알이는 … 붐의 

알음알이는 … 마노의 알읍알이는 세%써l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갈애는 없어지고 여기서 소멸된다" 

ZJ-3 “눈의 감각접촉은 … 귀의 감각접촉은 … 쿄의 감각접촉은 

... 혀의 감각접촉은 … 몸의 감각접촉은 … 마노의 감각접촉은 세 

성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갈애는 없어지고 여기 

서 소멸된다. 눈의 감각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 귀의 감각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 코의 감각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 혀의 감각접촉 

에서 생긴 느낌은 … 몸의 감각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 마노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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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세싱에서 졸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갈애는 없어지고 여기서 소멸된다. 눈의 인식은 ... 귀의 인식은 

.. 코의 인식은 ... 혀의 인식은 … 폼의 인식은 … 마노의 인식은 
세싱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갈애는 없어지고 여 

기서소멸된다" 

~4 “눈의 의도는 … 귀의 의도는 … 코의 의도는 … 혀의 

의도는 … 몸의 의도는 … 마노의 의도는 세싱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갈애는 없어지고 여기서 소멸된다. 눈의 

갈애는 … 귀의 갈애는 … 코의 갈애는 … 혀의 갈애는 ... 몸의 

갈애는 … 마노의 갈애는 세십써l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 

기서 이 갈애는 없어지고 여기서 소멸된다. 눈의 일으킨 생각은 

.. 귀의 일으킨 생각은 … 코의 일으킨 생각은 ... 혀의 일으킨 

생각은 ... 몸의 일으킨 생각은 ... 마노의 일으킨 생각은 세십써l 

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갈애는 없어지고 여기서 

소멸된다. 눈의 지속적인 고찰은 … 귀의 지속적인 고찰은 · 
쿄의 지속적인 고찰은 ... 혀의 지속적인 고찰은 … 몸의 지속적 

인 고찰은 ... 마노의 지속적인 고찰은 세싱에서 즐겁고 기분 좋 

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갈애는 없어지고 여기서 소멸된다. 비구들 

이여， 이를 일러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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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4.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道펄짧) 

21-1.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읍의 성스러운 진리(苦滅道聖짧)인가? 그것은 바로 여넓 가 

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i八支뿔道)이니， 즉 바른 견해(正 

굉)， 바른 사유f正思推)， 바른 말1正핍)， 버른 행위(正業)， 바른 생 

계(正命)， 바·른 정진(正精進)， 바른 마음챙김(正念)， 바른 삼매(正 

定)이다" 

21-2.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콘 견해{正見)인재 비구 

들이여， 괴로량~l 대한 지혜， 괴로움의 일어님에 대한 지혜， 괴 

로움의 소멸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왜 

대한 지혜 - 이를 일러 바른 견해라 한다" 

21-3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시·유f正思械)인7}? 비 

구들이여， 출리에 대한 사유， 악의 없혐1 대한 사유， 해코지 않 

읍t不펀)에 대한 사유 - 이를 일러 바른 사유라 한다" 

21-4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말1正핍)인가? 비구들 

이여， 거짓말을 삼가하고 중상모략을 삼가하고 욕절을 삼가하고 

잡담을 삼가하는 것 - 이를 일러 비론 말이라 한다" 

21-5.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비른 행위(正業)인가? 비구 

들이여， 살생을 삼가하고 도둑질을 삼가하고 삿된 음행을 삼가 

히-는 것 - 이를 일러 바른 행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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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생계(正命)인가? 버구 

들이여， 성스러운 제지는 삿된 생계를 제거하고 바른 생계로 생 

명을 영위한다- 비구들이여， 이콜 일러 바른 생계라 한다" 

21-7.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정진(正精進)인기? 비 

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하고 해로운 법 

(不善파J들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읍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이미 일어난 사악 

하고 해로운 법틀을 제거하기 위하여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진 

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펀法)들을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의욕을 생기게 하 

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이미 일어난 

유익한 법들을 지속시키고 사라지지 않게 하고 증장시키고 충만 

하게 하고 개I훨}기 위해서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바른 정 

진이라한다" 

21-8. “비구틀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마음챙검(正念)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벼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身隨觀) 머문다. 

세%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읍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 

히 알아차리고 마음챙기며 머문다. 느낌들에서 ... 마음에서 ...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法隨觀) 머문다. 세십에 대한 욕심과 싫어 

하는 마읍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챙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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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문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바른 마음챙김이라 한다" 

21-9.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삼매(正定)인가? 비구 

들이여， 여기 비구는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不편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t尋)과 지속적인 고찰 

(何)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겼고， 희열(喜， pîti)과 행복{樂， 

sukha}이 있는 초선(初柳)에 들어 머문다" 

“일으킨 생각과지속적인 고찰을기라앉혔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sampasãdana)이 있 

으며， 마음의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없고，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저112선(二輝)에 들어 머 

문다" 

“희열이 빛바랬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꾀 마음챙기고분명 

하게 알아치리며(正念正知)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이를 두고 

성자들이 ‘평온하게 미·음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고 묘사하는 

저~선(三柳)에 들어 머문다"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이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 

쁨과 슬픔을 없댔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마음챙김이 청정한(흙;쉴:淸짧) 처~선(四輝)에 들어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바른 삼매라 한다" 

21-10 “이와 같이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法隨觀) 머문다. 

혹은 밖으로 법에서 법올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팎으로 법에 

70 네 가지 마옴챙기는 공부 



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들에서 일어나는 현상올 관찰 

하며 머문다. 혹은 법들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들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심띨 관찰하 

며 머문다. 혹은 그는 ‘법이 있구나’라고 미읍챙김을 잘 확립하 

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챙김만이 현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짧와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썽l 대해서 아 

무 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네 가 

지 성스러운 진리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VI. 결여 

2 “비구들이여 누구든À1 01 네 가::A1 마음챙김의 확립(四念 

處)율 이와 같이 칠 년을 닦으면 두 가지 결과 중의 하나를 기대 

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구경의 지혜(añña)를 얻거나， 취착의 자 

취가 남-ö} 있으면 다시는 톨아오지 않는 경지(不還果)를 기대할 

수있다" 

“비구둘이여， 칠 년까진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이 네 가지 마 

음챙김의 확립을 이와 같이 육 년을 닦으면 ... 오 년을 ... 사 년 

을 … 삼 년을 ... 이 년을 … 일 년까진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이 
네 가지 마음챙검의 확립을 이와 같이 일곱 달을 닦으면 두 가지 

결과 중의 하니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구경의 지혜흘 

얻거나， 취착의 지취가 남아 었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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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기대할수있다" 

“일곱 달까진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여섯 달을 ... 다섯 달을 

... 네 달을 … 세 달을 … 두 달을 … 한 달을 … 반달을 … 반 

달까진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이 네 가지 마음챙김의 확립을 이 

와같이 칠 일을닦으면두가지 결과중의 하나를기대할수있 

다. 지금 여기서 구경의 지혜를 얻거나， 취착의 지취가 남아 있 

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지콜 기대할 수 있다" 

‘“비구들이여，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 

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 

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마음챙김의 확립(四念處)이다.’ 

라고 설한 것은 이것을 반연하여 셜하였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어 설하셨다. 비구들은 마음이 흡족해져서 

세존의 말쏟을 크게 기뻐하였다: (대념처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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쩍b 

집합이라는 것을 떠나 몸이라거나 여자라거냐 남자~l거나 

r:.떨 어떤 것므로 보지 않는다. 그려다 중생틀은 단지 여Ç-l 

법틀이 모인 접협에 대해서 그롯된 천혹별 하케 된다. 그.è11 

서 옛 스승틀은 말씀하셨다. 

[711 l념척으로] 보는 것은 본 것이 아냐고 

[게념적으로] 본 것은 [여실히] 보지 못한 것이다 

어리석은 자는 [여설히] 보지 못해 묶어고 

묶여서는 벗어나지 못하누다 

-본문가운데서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sambuddhassa 
그분 부처님， 공양율려 Dt땅한분， 바르께 깨달으신 분며i 귀의합니다 

r:H념커청파그주쩍껴 

(Mahasatipatthana Sutta & Atthakatha) 

1. 써얻 

1-1. 이와같이 나는툴였다. 한때 세존께서는꾸루지뱅씌 

깜맛샤딛￥마라는 꾸루촉틀의 읍헤 머무셨다. 그곳에서 세존꺼I서 

는 “벼구틀이여”라고 벼구틀을 푸르셨다. “세존이시여”라고 버 

구플은세존쩨 응랍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이와 같이 냐는 틀었다는 것은 「대념처경」 을 말한다. 

이제 이것이 첫 구절의 해설이다. 세존께서는 왜 [꾸루 지벙어l 

서] 버구플어여， 이 도는 퓨일한 길이나(ekãyano ayam bhikkhave 

maggo)라고 이 경을 셜히-셨는가? 

꾸루< Kuru} 지방 주민들은 섬오한 가르침을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꾸루 지방의 비구와 벼구니， 청신사와 청신 

녀들은 이주 좋은 기후 등의 조건을 갖챔 살고 있었다 한다. 

적당한 기후 조건 등으로 인해 그곳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항상 

건전했다고 한다. 그들은 몸과 마읍이 건전하고 통찰지않， 반얘 

의 힘을 갖추었기 때문에 심오한 법문을 파악할 능력이 있었다. 

세존께서는 그들이 섬오한 법문을 파악할 능력올 가졌음올 보시 

고 아라한괴를 얻는 것에 대해서 21가지39)로 명상주제를 담아 

이 섬오한 법문인 「대념처경」 을 셜하셨던 것이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횡금으로 만든 화병을 얻어 거기에 여러 

가지 꽃틀을 담거내 횡금으로 만든 상자를 얻어 찰보를 담는 것 

처럼， 세존께서는 꾸루 지벙어l 거주하는 사부대중올 얻어 이 섬 

오한 법문울 가트L치셨던 것이다. 그래서 다른 섬오한 뜻을 가진 

『장부』 의 「대연경J (D15), r중부』 의 「염처경」 (M10), 「고갱 

이 비유경J (M29; M3이40)， 「나무 비유경J ， r렷타빨라경J (M82), 

「딴f디야경J (M75) , r아넨자사lIB}야경J (MI06) 둥의 디른 경틀 

39) 본 주석서는 「대념처경」 에서 설해진 명십1주제를 (1) 들숨날숨 (2) 네 
가지 자세 (3) 네 가지 분명하게 알아차렴 (4)32가지 몽의 형태 (5) 근 

본불질(四大)의 분석 (6)-(14) 이홉 가지 공동묘지의 관찰 (1되 느낌의 

관찰 (l히 미음의 관찰 (17) 장애(蓋)를 파악함 (l에 무더기(聽)를 피악함 

(19) 감각장소(處)를 파악함 때) 깨달읍의 구성요소(짧支)를 피와함 (21) 

진리(調)를 파악합의 21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본서 288쪽을 참조 

할것) 

40) 현존하는 r중부:J 29경(M밟lãsãropannasutta)은 라자가하·에서， 30 

경(C띠asãropannasutta)은 사핫티에서 설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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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곳에서설하셨다. 

더욱이 그 지방 사부대중들에게 미음챙검을 확립하는 수행은 

자연스런 일이었다. 남의 일을 시중드는 하인들 또한 마음챙김 

의 확립과 관계된 이야기를 했다. 불 걷는 곳과 물레를 젓는 곳 

등에서도 쓸데없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만일 어떤 아닥이， 

“아주머니， 아주머니는 어떤 것을 마읍에 잡도리흩}면서 마음 

챙기는 공부를 하세요2"라고 물었을 때， 

“나는 이무 공부도 하지 않아요”라고 대답히면， 

“너무나 안타깝게 살。}가시는군요 그렇게 사시면 살아있지 

만 죽은 것과 갈아요”라고 그를 질책한다. 

그녀는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살지 마세요”라고 다시 경책한 

뒤 어떤 것이든 마음챙김의 확립을 익히도록 그콜 도외준다. 만 

일누구든， 

“나는 이런 것을 마음에 잡도리하면서 마음챙기는 공부릎 하 

고 있지요”라고 대답종l면， 

“좋은 일입니다. 참으로 장히집니다"라고 치사한 뒤， 

“정말 가치 있는 삶이로군요 이주머니는 진정 인간으로 태어 

난 보람이 있습니다. 아주머니 같은 분을 위해 정등각께서 [이 

세%에] 오신 것입니다"리는 둥으로 칭송했다. 

이곳에서는 사람들만 마음챙기는 공부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 

라 그들을 의지하여 사는 축생들도 그러하였다. 이에 관한 일화 

대엽처경 주석 1. 서언 77 



가 있다:41) 

어떤 광대가 앵무새 새끼를 길들이면서 유링숭}고 있었다고 한 

다. 한 번은 비구니 처소에 의지해 머불다가 그곳을 떠날 때 앵 

무새 새끼를 날려 보내 주었다. 사미니들이 그것을 다시 집아 붓 

다력키따 떳λKBud빼a떠kkhita Tissa)라는 이릅을 지어주었다. 

어느 날 대장로니는 그 앵무새가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말 

했다. 

“붓다락키따。F’ 

“왜요 스님” 

“너는 도닦기를 늘 마읍에 잡도리하고 있느냐?" 

“아니요1 스님” 

“락키띠약 출가지들 곁에 살면서 나태하면 안되느니라. 무엇 

인가를 마음에 잡도리하도록 발원해야 하느니라. 너는 다른 것 

은 할 수 없을 터이니 ‘뼈(atthi) 뼈’라고 [암송핸] 것을 네 공 

부로삼도록하여라" 

장로니의 경책을 받은 앵무새는 ‘뼈 뼈’라고 지신의 공부흘 

지어나갔다. 

어느 날 아침 앵무새가 현관 앞에 앉아 [‘뼈， 뼈’하면서] 용맹 

41) 소마 스님(Soma Thera)의 영역본에는 이 일화가 빠져있다. 이런 

신벼적인 이야기가 냉철한 마음챙기는 공부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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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을 하고 있을 때 어떤 큰 새가 발톱으로 그를 낚아했다. 그 

는 ‘끽끽’소리를 내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미니들이， 

“이런， 붓다릭키따가새한테 잡혔구나. 구해주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막대기 등을 들고 쫓아가 구해주었다. 그를 데려와 앞 

에 앉혀놓고 장로니가 불었다. 

“붓다락키따액 새한테 잡혔을 때 무엇을 생각했느.t..Þ." 

“스님， 이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뼈 무더기(atthi­

pufija)가 뼈 무더기를 가지고 갈 뿐인데 왜 당황하겠는7r라고 

뼈 무더기만을 생각했습니다."42) 

“정히구나 붓다릭키띠악 앞으로 삶이 끝날 때도 너는 그렇게 

닦을 것이다"라고 뺨주었다. 

이와 같이 그곳에서는 축생들도 늘 마음챙기는 공부에 볼두하 

였다. 그러므로 세존께서는 그훨l게 마음챙기는 공부를 바르게 

알게 하사려고 이 경을 설하셨다. 

1-2 “버구들이여， 이 도는 유일한 길이나 중생플의 청정을 
위하고 근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정 

신척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볍을 터득하고 열반을 철현 

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마음챙검의 확렵(四念 

處)’이다" 

42) 이 뼈 무더기로 관{觀)히는 수행은 r청정도론:J 1.5에 나타나는 마하 

떳사 장로의 일화를 예로 들 수 있다. 세존 입멸로부터 이런 수행법은 

불지들 씨에서 잘 알려져 있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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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유일한 길(eksyanS)이리는 것은 ‘유일한 도(ekamagga)’ 

이다. 길에는 ‘막'7}<magga) ， 뺀티{pantha) ， 빠티{patha) ， 뺏재pa­

jja), 안차새a피asa) ， 와뚜(vatu) ， 아야내ayana) ， 나왜nSvS) ， 웃따 

라세뚜(uttaraset디) 꿀라{k비la) 비시상까매bhisisa끼kama)’ 등의 

많은 이름들이 었다. 이들 가운데서 여기서는 이야나{ayana， 길) 

라는이름을사용했다. 

그러므로 벼구들이여 야 도는 퓨알한 걸이나(eksyano ayalÍ1 

bhikkhave maggo)라는 것은， 

(1) ‘비구들이여， 이것은 유일한 길이어서 두 갈래로 갈라지지 

않았다’고 그 뜻을 보아야 한다. 

(2) 혹은， ‘혼자서 기야 한다{ekena ayitabbo)’고 해서 퓨열한 걸 

{ekãyan이이다. ‘혼자서’라는 것은 무리(gaQa)짓는 것을 버리고 

은둔하는 한적한 미음으로라는 말이며 ‘7싹 한다’라는 것은 ‘도 

를 띠라기야 한다’ 혹은 ‘이 길을 따라서 간다’는 말로서 윤회로 

부터 열반으로 간다는 뜻이다. 

(3) 한 사람의(ekassa) 길이 유얼한 길이다. ‘한 사랍의’라는 것 

은 ‘최고로 수송한 분의’라는 말로 모든 존재들 가운데 최고로 

수숭히신 세존이시다. 그러므로 ‘세존의 [길]’이라고 말한 것이 

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이 [길을] 따라 간다하더라도 이것은 세 

존의 길이다. 그분께서 일으키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뻐}문이 

여， 그분 세존께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도를 일어나게 히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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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십니다: (MI08/iii.8) "는 둥으로 말씀하셨다. 

(4) 혹은， ‘간다’고 해서 ‘길’이다. ‘가다， 니。}가다’라는 뜻이다. 

하니에 있는 길이라고 해서 퓨옐한 길이다. ‘이 법과 율에 존재 

하는 것이며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다. 그 

래서 “수벗다여， 참으로 이 법과 율에서 성스러운 팔정도를 얻 

게 된다:(DI6/ii.151)"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설명방법만 디를 

뿐뜻으로는같다. 

(5) 하나를 향해서 간대ekam ayati)고 해서 유일한 길이다. 처 

음에는 여러 방면으로 수행하는 방법이 존재하지만 결국은 하나 

인 열반으로 간다라는 말이다. 그래서 사함빠띠 범천이 말했다. 

태어남의 소멸을 보고 [중생의] 이익을 위하고 

연민섬을 가진 분께서는 유일한 길인 이 길을 아시나니 

이 길을 따라 저 격류를 이전에 건너셨고 

건널 것이며 건너십니다: (S47/v.l68)43) 

그러나 어떤 지들은 “저 언덕으로 두 번 가지 않는대Sn.714)" 

는 게송을 벌어 ‘단 한번 열반으로 간다. 그러므로 유일한 길이 

다’라고 설한다. 이것은 옳지 않다. 이 뜻이 되기 위해서는 ‘단 

한번(sakiril)의 길’이라는 식의 단어가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43) r상웅부」 의 47번째 상원S47)은 「염처상웅」 으로 마음챙김에 관 

한 것이다. 이 「염처상웅」 에는 마음챙김에 관한 중요한 경들이 많이 

나타나므로 관심있는 분들의 일독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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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하나의 길이 그에게는 하나의 이를 곳(gati)이 된다’는 둥 

의 뜻을 적용해 설명하려 한다면 단어는 적용할 수도 있다. 그러 

나 이 두 가지는 모두 그 뜻을 적용할 수 없다. 왜? 여기서는 도 

의 예비 단계를 7}리키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 

은 몸 등의 네 가지 대싱써l서 일어난 예비단계인 마음챙김의 도 

이지 출세간 [도]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그런 예비단계의 

마음챙검은 여러 번 펠늙}야 하고 여러 번 [거둡해야 할] 길이기 

때문이다. 

이 구절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큰스님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 

다. 삼장법사인 졸라나개Colanaga) 장로는 이것이 예비단계의 

마음챙김을 확립히는 도라고 말했고 그의 스승인 삼장법사 쫓라 

소미(C디lasoma) 장로는 혼합된 덮5)라고 했다. 

“스승님， 예비단계가 아닙니까1" 

“여보게，뼈) 혼합된 것이라네" 

44) 이 마음챙기는 공부를 짓는 것은 팔정도를 완성한 성자의 경지에 들 

어가기 위한 예비단계의 수행이지 팔정도가 완성된 성자의 경지， 즉 

출세간도는 아니라는 의미이다. 

45) 즉 출세간도( 예류도 일래도， 불환도 아라한도)에 이르기 전인 예비 

단계의 도에도 포함되고 완성된 출세간의 도에도 포함된다는 뜻이다. 

46) 원어는 혼히 ‘벗이여’라고 옮기기도 하는 avusso(이붓소)이다. 경에 

서는 주로 스넘들끼리 부를 때 사용하거나 외도 수행지들을 부플 때 

도 시용히는 호격으로 나타나지만 주석서에서는 은사나 법사 장로 

스님들이 상좌나 제자 젊은 스넘들올 부를 때도 모두 이 단어를 쓰고 

있다. 이런 경우 역자는 ‘여보게’로 우리 식으로 의역해서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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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스숭이 계속 주징하자 그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침 

묵했다. 그들은 결국 질문을 해결하지 못한 채 일어났다. 스승인 

장로는 목욕히는 곳으로 가다가 생각했다. “나는 혼합된 도라 

했고 쫓라나가는 예비단계의 도라고 받아들인다. 누가 맞는가?" 

그는 경을 처읍부터 시작해 외워서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이 

네 가지 마음챙김의 확립(四念處)을 이와 같이 칠 년을 닦는 사람 

은”이라는 곳에 이르렸다. “출세간도를 증득하고 칠년을 [범부 

로] 머무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내가 혼합된 도라고 하는 것 

은 옳지 않다. 쫓라나가가 예비단계의 도라고 본 것이 옳다"라 

고 깨닫고 [음력] 초여드레 법회가 열리는 날 대중이 운집한 곳 

으로갔다. 

옛적의 장로들은 법문 듣기콜 좋아하였다: [법회가 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내가 먼저 가리랴 내가 먼저 가리라”고 금세 운 

집했다. 그 날은 쫓라나가 장로가 [법문 할] 차례였다. 그가 법 

십써l 앉아 부채흘 들고 첫 번째 게송을 옳었을 때 스승은 그의 

법상 뒤에 서서 ‘외진 곳에서 따로 앉아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 

각했다. 옛적의 장로탈~l게는 질투심이 없었다. 사탕수수 다발 

을 끌어안듯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을 거머쥐고 다니지 않았다. 

합당한 것은 받아들이고 합당하지 않은 것은 버렸다. 그래서 장 

로는 

“여보게， 쫓라나가여"라고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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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스승님의 목소리가 아닌가”라고 알아차리고는 법문을 

멈추고 

“왜 그러시옵니까 스승님이시여"라고 대답했다. 

“여보게 쫓라나가여. 내가 혼합된 도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 

그대가 말한 예비단계의 마읍챙김을 확립하는 도라는 것이 옳다" 

쫓라나가 장로는 생각했다. ‘우리 스숭님은 모든 교햄l 통달 

하신 분인데다 삼장올 섭렵하셨으며 많이 배운 분이시다. 이 문 

장은실로 이런 분에게도혼란을 일으키는데 미래의 수행지들에 

게는 얼마나 큰 혼란을 일어나게 할 것인가 그러니 나는 경을 

두루 섭렵하여 이런 질문에 대해 동요가 없도록 해야겠다다，라고 

『무。애H빼흘해H도』메(P없a따t따isarr뼈I 

비단계인 마음챙김의 도를 말한다"라고 나타난다. 

진리는 네 가지이고， 팔정도는 최고로 수숭하며 

법들 기운데서는 탐욕을 여띔이 

인간들 중에는 눈 있는 분이 최고로 수승하다. 

견해의청정올위해서는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요 다론 것은 없다. 

그대들은 이 도를 닦아라. 

마라의 군대를 쳐부술 것이다. 

이 도를 닦아 그대들은 괴로움을 종식시킬 것이다:(Dhp.77) 

리는 경을 인용하여 그는 그 뜻을 확실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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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magga}리는 것은 어떤 뜻에서 도인가? 열반으로 간다는 

뜻에서， 열반을 원하는 자들이 가야 한다는 뜻에서 [도이다]. 

중생툴의 청정을 위하고(sattãnarh visuddhiyã)라는 것은 애욕 

(rãga) 등의 더러움과 욕심(abh헤jhã)이라는 곧지 못한 탐욕 등의 

오염원(피lesa}들로 인해 더렵혀진 중생들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 

기 위해서라는 말이다. 이처럼 이 도로써 백천 겁을 넘은 네 아 

승지겁 이전의 어떤 겁에 출현하신 딴항까라， 메당까라， 사라낭 

까라， 디빵까라t熟‘燈佛)라는 부처님들을 시작으로 석가모니 부처 

님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동각들과 수백의 벽지불들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성제자들은 모두 마-음의 더러움을 제거하여 최상의 

청정을 얻으셨다. 육체적인 때로 인한 오염을 ~~힌다는 세속적 

인 개념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설하 

셨다. 

육신이 오염되었다고 해서 인간들이 오염된다거나 

육신이 깨끗함으로써 청정하다고 대선인은 설하지 않는다. 

마음이 오염될 때 인간들이 오염되고 

마음이 깨끗할 때 청정하다고 대선인은 설하신다. 

이처럼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미-음이 오염될 때 중생들은 

오염되고 마음이 정회될 때 청정하게 된다" 이 ‘마읍의 정화’는 

바로 이 마음챙검을 확립하는 도로써 성취된다. 그래서 ‘중생들 

의 청정을 위하고’라고 말씀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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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sokaparideVãnarh sam­

atikkamaya)라는 것은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해서， 제거하 

기 위해서(pahanaya)라는 뜻이다. 이 도를 닦으면 산따띠 

(Santati) 대신 둥과 갈이 근심을 다 건너게 되고 빠띠장}라 

(Patacara) 동과 같이 탄식을 다 건너게 된다. 그래서 ‘근심과 탄 

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라고 말씀히셨다. 산따띠는 다음의 

게송을 듣고 무애빼7)를 갖춘 아라한01 되었다. 

과거에 속하는 것을 깨끗이 하라. 

미래에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라. 

중간에 대해서도 거머쥐지 않으면 

고요하게 유행할 것이다:(Sn.949) 

삐따짜라는 디음의 게송을 듣고 예류패II 확고히 서게 되었다. 

이들도 의지처가 되지 못하고 

아버지도 친척들도 또한 그러하다. 

죽음의 압박에 시달리는 지에게 

혈육은 의지처가 되지 못한다:(Dhp.81) 

그러나 몸과 느낌과 미음과 법들 가운데서 어느 것도 닦지 않 

으면 수행(bhavana)이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틀도 이 도 

로써 근심과 탄식을 다 건녔다고 알여야 한다. 

47) 무애해(照땀縣I patisambhida)에 대해서는 r청정도론J XIII.21을 

참조할것. 

86 네 가지 마옴챙기는 공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율 핸}~l게 하고(dukkhadomana -

ssãnati1 atthailgamãya)라는 것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 두 

가지를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소멸시키기 위해서리는 뜻이다. 

이 도를 닦으면 떳사{Tissa) 장로 둥과 같이 육체적 고통을， 제석 

천(Sakka) 둥과 같이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한다. 

여기에 대한 보기가 있다. 사핫티에 떳사라는 대갓집 이들이 

있었다. 그는 4천만의 황금을 버리고 출가하여 마을 없는 숲에 

머물렀다. 그의 동생의 아내(해웹)가 “가서 그를 죽이라”면서 오 

백 명의 도적들을 보냈다. 그들은 가서 장로를 포위하고 앉았다. 

장로가물었다. 

“청신사들이여， 왜 왔는가I?"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왔소” 

“ 청신시들이여， 나를 믿고 하루 밤만 지난 뒤 죽이시오” 

“사문이여， 이런 곳에서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겠소?" 

장로는 큰 톨을 들어 자신의 두 무릎을 잘라버리고는 “청신사 

들이여， 이제 믿을수있겠소?"라고물었다. 그들은물러나경행 

처의 끝에 가서 불을 피우고 앉아있었다. 장로는 고통스런 느낌 

을 누그러뜨리고 [자신의] 계행을 반조하고 청정한 계행에 의지 

하여 희열과 기쁨을 일으켰다. 그런 다읍 순서대로 위뺏사나를 

증장시켜 삼경에 사문의 법을 성취하여 여명이 틀 무렵에 아라 

한괴를 얻고선 다음의 감홍어를 옮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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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다리를 잘라 그대들에게 보여주리라. 

애욕을 가진 채 죽는 것이 실로 걱정스럽고 부끄럽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있는그대로를통찰t內觀)히여 

여명이 틀 무렵 마침내 아라한과를 증득하였노라. 

또 다른 [이야기도] 있다: 30명의 벼구들이 세존께 명성주제 

를 받아 숲속의 승원으로 우안거를 갔다. 그들은， 

“도반들이여， 밤의 삼경을 모두 사문의 법도-48)를 행합시다. 

서로의 곁으로 다가가지 맙시다"라고 말하고서 머물렀다. 

그들이 사문의 법도를 행하며 이른 아침에 졸고 있는 동안 어 

떤 호랑이가 와서 비구들을 한 명씩 물고 가버렸다. 누구도 [다 

른 비구들의 수행에 빙해될까봐] “호랑이가 나를 물고 간다"는 

말올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보롭 동안] 열다섯 명의 비구들이 

집。}먹히었다: [보름후포살때]， 

“도반들이여， 다른 비구들은 어디 있소1"라고 물었을 때 [이 

사실을] 알았다. 그들은， 

“이제부터는 [호량이에게] 물려가면 ‘물려간다’고 말합시다” 

라고 말하고서 머물렀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젊은 비구가 같은 

방법으로 호랑이에게 잡혔다. 그는 

“호랑이입니다， 스님”이라고 말했다. 

비구들은 몽퉁이와 햇불올 들고 그 비구를 구하려고 쫓아갔 

48) r증지부 복주석서J (AAT)에 의하면 사마타와 위뺏사니를 닦고 팔 

정도를 행하는 것을 사문의 법도(samanadhamma)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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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호랑이는 비구들이 오를 수 없는 깎아지른 절벽으로 가서 발 

가락부터 그비구를먹기 시작했다. 다른비구들은， 

“선남자여，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무 것도 없소 그 

런 상행II서는 비구들의 특별함만이 통할뿐이오”라고 말했다. 

그는 호랑이의 업에 들어가면서 고통스런 느낌을 누그러뜨리 

고 위뺏사나를 증장시켜 발목이 먹힐 때 예류자가 되었고 무릎 

이 먹힐 때 일래자가 되었으며 배꼽이 먹힐 때 불환자가 되었고 

심장이 먹헐 때 무애해를 갖춘 아라한이 되어 다음의 감홍어를 

옳었다. 

계행을 갖추고 서계를 구족하였고 

지혜를 갖추고 삼매에 깊이 들었다. 

잠시 방일한 틈에 호랑이가 사로접아 

몸통을 낚아채어 바위산위로 물고 갔다. 

호링이는 뼈다귀와 근육까지 니를 먹어들어 갔지만 

오염원들을 버리고 나는 해탈에 도달할 것이다:49)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삐따말래pì떠mal1a)라는 장로는 재 

49) r중부 주석서J (MA)의 「염처경 주석」 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 

kamam khadatu mam byaggho bhakkho kãyo amittanarb 
patiladdhe kammatthane maraηam hehiti bhaddaknti. 
(호랑어는 니를 먹기 시작했나니 

붐은 적들에게 먹올거리이지만 

명상주제를 얻었기 때문에 

죽음은 경사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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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였올 때 세 나라에서 [투사로] 깃발을 높이 세웠다. 그는 땀 

바뺀니 섬50)으로 와서 왕을 알현하고 왕의 일을 돌보게 되었다. 

어느 날 칸막이가 쳐진 강당의 문을 지나다객 “비구들이여， 물 

질은 그대들의 것이 아니다. 그것을 버려라. 그대들이 그것을 버 

리면 오랜 세월 이익과 행복이 있을 것이다: (M22/i.l40) "라는 경 

의 ‘그대둘 것이 아니다’라는 구절을 듣고 “참으로 불질은 나의 

것이 아니다. 느낌도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 

[ 생각을] 갈퀴로 삼아 세속을 떠나 대시-(Mahavihãra)로 가서 

출가를청하였다. 

출가해서는 구족계를 받아서 두 가지 계본dvemãtikã)51 )에 능 

통하고 다른 30명의 비구들과 함께 가빨빨리야 탑전으로 가 

서 사문의 법도를 행했다. 그는 발로 걷지 않고 무릎으로 포행했 

다. 이런 그를 밤에 어떤 사냥꾼이 사슴이라고 생각히여 창을 던 

졌다. 창은 몸 속 깊이 박혔다. 그는 그 칭을 뽑아내어 상처 부위 

를 풀 무더기로 막고 편편한 돌 위에 몸을 앉혔다. 이것을 기회 

로 섬아 위뺏사나를 증장시키고 무애해를 갖춘 아라한과를 얻은 

뒤 목청을 가다듬고 같이 온 비구들을 불러 이 감홍어를 옳었다. 

온 세상 제일의 견해콜 가지신 

• 최상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네. 

50) 스리링카를 주석서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있다. 

51) r비구계본」 과 r비구니계본j 올 뜻한다: (AAT.i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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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몸뚱이는 그대들 것이 아니니 

비구들이여， 그것을 버려라. 

모든 형성된 것들t諸行)은 무%념애 

일어났다가는 사라지는 법이라， 

일어났다가는 소멸하나니 

그들을 기라앉힘이 행복이라네’ 라고 

이와 같이 우선 이 도는 떳사iTissa) 장로 등의 경우처럼 육체 

적고통을종식시킨다. 

한편， 신들의 왕 제석은 지신의 다섯 가지 쇠퇴52) 가운데 첫 

번째 표상을 보고는 죽음의 두려움에 떨면서 정신적 고통이 생 

겼다. 그는 세존을 봐러가서 여쭈었다. 평온에 관한 질문이 해결 

된후그는 8만의 천신들과함께 예류쾌l 확고히 서게 되었으 

며， [그의 권세는] 다시 본래상태대로 되었다. 

수브라흐매Subrahma)라는 천신도 천명의 압사라f요정)에 둘 

러싸여 천상의 영화를 누리고 있었다. 그 중 오백 명의 압사라들 

이 나무에서 꽃을 따다 죽어서 지옥에 태어났다. 그는 그들이 지 

옥에 태어난 것을 꿰뚫어 알고 ‘이 [영화로움이] 얼마나 오래간 

52) r중부 주석서J <MA.iv.170)에는 (1) 화환이 시들고 (2) 옷이 낡고 
(3) 겨드랑이에서 땀어 나고 (4) 몸에 나쁜 색깔이 나타나고 (5) 신이면 
서 신의 자리에 앉아있지 못히는 것(mãla milãyanti, vatthani 
kilissanti, kacchehi sedã muccantÌ, kaye dubbaQl)iyam 
okkamati, devo devãsane na saQthati.) 의 다섯올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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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말인7r라고 절감했다. ‘내 수명도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깊이 생각해 본 그는 자신의 수명이 다해 가는 것을 알았 

다. 그는 자신도 죽어서는 그 지옥에 태어날 것을 보고 두려워서 

정신적 고통이 크게 일었다. ‘나의 이 정신적 고통은 스승님만이 

해결해주실 뿐 다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남은 오 

백 명의 압사라들올 데리고 세존을 봐러 가 여쭈었다. 

이 마음은 항상 두려움에 떨고 

이 미-읍은 항상 동요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나 이미 일어난 어려움들에 대해 

두려움 없읍이 었다면 그것을 여줍나니 대답해주소서. 

세존께서는 이렇게 대답출}셨다. 

깨달음의 구성요소(覺支)와 금욕 이외에는 

감각기능뾰)을 단속하는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것 이외에는 

생명들의 안전을 나는 보지 못하노라. 

그는설법이 끝나자오백 명의 압사라들과함께 예류과를얻 

고 그 이전의 영화를 굳게 다진 뒤 천상세계로 돌아갔다. 이와 

같이 이 도를 닦으면 신들의 왕 제석 등과 같이 정신적 고통의 

끝으로 인도한다고 알。l야 한다. 

옳은 맹볍을 터득하고(ñðyassa adhigamðya)에서 옳은 방법이 

란 성스러운 팔정도를 말한다. 그것을 터득하기 위해서， 증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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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라는 말이다. 예비단계요 세간적인 마음챙김의 확립인 

이 도를 닦으면 출세간도를 터득하게 된다. 그래서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라고 말씀하셨다. 

열반을 설현하기 위한 것이다{nibbanassa sacchikiriyãya)라는 

것은 갈애라는 욕맹vãna)이 없기 때문에 열반(nirvãna)이라는 

이름을 얻은 불새不死)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신의 눈앞 

에 현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이다. 이 도를 닦으면 순차적으 

로 열반을 실현한다. 그래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1) 여기서 비록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라고 하신 말씀 안에 

뜻으로는 ‘근심올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둥이 여기에 모두 포 

함되지만 교법의 적용-{yutti)에 능통한 지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 

들에게는 분명하지 않다. 세존께서는 사람들로 히여금 먼저 교 

법의 적용에 능통하게 만들고 니중에 법을 설하선 것이 아니다. 

그와는달리 여러 경에서 다양한뜻을알게 하셨다. 그러므로여 

기서도 유일한 길인 도를 성취하는 각각의 뜻을 확실하게 보여 

주시면서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리는 등을 [덧 

붙이고 열거하여] 말씀하셨다. 

(2) 혹은 중생들의 청정은 유일한 길인 도로써 얻어지기 때문 

에 그 [청정] 은 근심과 탄식을 다 건념을 통해서 있게 된다. 그 

리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는 것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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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라지게 힘을 통해서 있게 된다.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 

의 사라점은 옳은 방법을 터득함을 통해서 있게 되고， 옳은 방법 

을 터득함은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순서 

룹 보이시면서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라고 셜하신 뒤 다시 

‘근섬과 탄식올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라는 둥으로 [부연해서] 

말씀하셨다. 

(3) 나아가서 이것은 유일한 길인 도를 칭송히신 말씀이다. 세 

존쩨서는 “비구들이여， 니는 그대들에게 법을 설하리라. 니는 시 

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며， 의미와 표현올 

구족하여 법올 설하여 더할 니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짧行)을 드러낼 것이니 그것은 여섯 조로 된 여섯이 

다: (M 148/iii.280) "라고 ‘여섯 조로 된 여섯’의 가르침(Chachakka -

sut떠， 六六經. Ml뼈)에서 여닮 가지 구절로 칭송하셨고， ‘성스러 

운 기문’의 가르침(Ariyavari1sasutta)에서 “비구들이여， 네 가지 

성스러운 가문이 있나니 ... (A.ii.27)"라고 아홉 가지 구절로 칭 

송하셨다. 그와 같이 이 유일한 길인 도를 ‘중생들의 청정올 위 

하고’라는 동의 일곱 가지 구절로 칭송하신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불으면 그 비구들에게 용맹심(ussaha)을 생기게 

하기위해서이다. 

칭송히는 말씀을 듣고 비구들은 “@ 이 도는 가슴을 태우는 

데서 비롯된 근섬 @ 말올 체대로 못힘에서 비롯된 탄식 @ 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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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힘헤서 비롯된 육체적 고통 @ 정신적인 불편함에서 비롯된 

정신적 고통이리는 네 가지 재난툴을 없애버리고， 대신에 청정 

과 옳은 방법과 열반이라는 세 가지 특별함을 가져온다"라고 

용맹섬이 생겨 ‘이 법을 배우리라， 터득하리라， 호지하리라， 말로 

써 외우리라， 이 도를 닦으리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와 같이 그 

비구들에게 용맹심을 생기게 하기 위해서 칭송히셨다. 마치 모 

직물 씬 둥이 모직물 등을 칭송히는 것처럼. 

마치 수십만 개의 [털 오라기로] 싼 붉은 양탄지를 파는 싣벤 

이 “양탄자 사시오”라고 목청 돋워 외쳐대지만 사람들은 어느 

지방의 양탄자인지 알지 못한다. 머리털로 싼 모직과 동불의 털 

로 싼 모직은 참으로 냄새가 고약하고 촉감도 거칠다고 사람들 

은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간핸} 지빙에서 만든 붉은 양 

탄자는 부드럽고 밝으며 촉감이 아주 좋다고 목청을 높일 때 살 

형편이 되는 사람은 사고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일지라도 보고 

싶어한다. 

그와 같이 ‘비구들이여 이 길은 유일한 길이니’라고만 말씀하 

시면 이런 도는 분명하지가 않다. 출리로 인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도(過)도 역시 도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라는 동을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이 도는 참으로 

네 가지 재난들을 없애버리고 세 가지 특별힘을 가져온다고 용 

맹심이 생겨서 이 설법을 배우꾀 터득하고 호지하고 말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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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우고 이 도를 닦으리라고 생각할 것이다’라고 여기시면서 ‘중 

생들의 청정올 위하고’라는 둥을 말씀하셨다. 마치 수십만 개의 

[럴 오라기로] 싼 붉은 양탄지를 피는 %벤의 비유처럼. 

그것은 바로(yad idarh)라는 것은 불변회사이다. ‘즉 이를ye 

ime)’이라는 뜻이다. 네 가지(cattaro)라는 것은 숫지를 한정히는 

것이다. 이것으로써 이보다 적지도 많지도 않게 마음챙김의 확 

립을 제한함을 벌탑l셨다. 마음챙검의 확렵(satipatthanä)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은 (1) 마음챙김의 영역(gocara) (2) 세 부류의 

도를 닦는 제자들에 대해 적의와 찬사를 초월한 스숭들 (3) 마음 

챙김이다. 

(1) “비구들이여， 네 가지 마음챙김의 확립의 일어남과사라짐 

을 설하리라. 그것을 잘 들어라 벼구들이여， 어떤 것이 폼의 

일어남언가? 음식이 일어남으로써 몸의 일어남이 있다:(S.v. 

184)"라는 등에서 마음챙김의 영역이 마음챙김의 확립이라고 설 

하셨다. “몸은 확립(뼈뼈없， 토대， 영역)이지만 [그 자체는] 마음 

챙김이 아니다. 마음챙김은 확립(토대， 영역)이면서 마음챙김이다. 

(Ps.ii.232) "라는 둥에서도 그와 같다. 

이 뜻은 다음과 같다:(1)그판II 확립되기 때문에 확립이라 한 

다. 무엇이 확립되었는가? 마음챙검이다. 마음챙김의 확립(satiyä 

patthänarh)이 마읍챙김의 확립(satipatthanarh)이다:(2) 혹은， 중 

요핸padhana)않) 장소(thana)라고 해서 확립이다. 마음챙김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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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장소라고 해서 미음챙김의 확립이다. 마치 코끼리의 중요 

한 장소나 말의 중요한 장소처럼.닮) 

(2) “성자가 [제자들에 대해서] 가지는 세 가지 마음챙김의 확 

립이 있나니 이것을 닦아서 성지-는 스숭이 되어 무리를 지도할 

수 있게 된다: (M137/iii.216)"라는 구절에서 도를 닦는 세 가지 부 

류의 제지들에 대해서 스숭들은 적의와 찬사를 넘어섰기 때문에 

‘마음챙김의 확립’이라 한다:55) 이 뜻은 디음과 같다. ‘확고하게 

해야 한다’라고 해서(patthapetabbat이 확립이다. 일어나게 해야 

한다\pavattayitabbat이라는 뜻이다. 무엇에 의해서 확고하게 해 

야 하는가? 마음챙김에 의해서이다. 마음챙김에 의한 확립이 마 

53) 경에서 pa바lãna는 두 가지 뜻으로 쓰인다. 형용사로는 ‘주요한의 뜻 

이고 중성명사로는 ‘정진， 노력’의 뜻으로 쓰여 톡히 ‘네 가지 바른 노 

력(四正勳)’으로 나타난다. 본문에서도 두 가지 뜻을 다 적용시킬 수 

있다. 역자는 일단‘주요한’으로 옮겼다. 

54) 여기서 보듯이 sati -patthana는 두 가지로 분해 될 수 있는데 첫째 
는 sati +upatthãna (확립)요 둘째는 sati +patthãna (장소)이다. 남 
방전통에서는 항상 첫 번째로 이해한다. 이 경우에 사념처는 ‘몸， 느 

낌， 마음， 심리현상의 넷애 의해서 마읍챙검을 확립하는 것’을 의미한 

다. 북빙에서 念處로 한역한 것은 두 번째를 중시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사념처는 ‘마읍챙김올 일어나게 히는 주요한 장소로서의 봅， 

느낌， 마음， 심리현상’을 뜻한다. 본 주석서는 남방전통에 속하기 때문 

에 역자는 이를 존중하여 ‘마음챙김의 확립’으로 옮기고 있으며 이를 

다시 ‘마음챙기는 공부’로 의역해서 본서의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다. 

55) 중부 137경의 해당 부분은 수행법으로서의 마읍챙김을 설하신 것이 

아니라 스승이 제지들을 가르칠 때 제자들이 그 가르침을 제대로 이 

해하거나 실천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평온과 마음챙김과 분 

명하게 알아차림를 놓치지 않이야한디는 것을 설하고 계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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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챙김의확립이다. 

(3) “네 가지 마음챙김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七짧支)들을 성취한다:(출입식념경. M118/iii.82)" 

리는 둥에서 마음챙김이 바로 마-읍챙김의 확립이라고 설하셨다. 

이 뜻은 디음과 갈다:(1) 일으켜 세운대patthati)라고 해서 확 

립이다. ‘일으킨다; 건넌다 앞으로 간다 펼친다’는 뜻이다. 마읍 

챙김이 바로 확립이다:(2)혹은 [대상을] 억념(기억. saraQa)한다 

는 뜻에서 마읍챙김이고 확립한다는 뜻에서 확립이다. 이처럼 

마음챙김과 확립이기 때문에도 미음챙김의 확립이다. 

이 [세 번째가] 여기서 나타내고자 콩}는 것이다. 

만일 이와 갈다면 왜 ‘마음챙김의 확립들’이리는 복수를 사용 

하는7t? 마음챙검이 많기 때문이다. 대싼l 다르기 때문에 이 

마음챙김은 복수이다. 그러면 도(magga)는 쐐 단수인기? ‘도’라 

는 뜻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 네 가지 마읍챙김도 도라는 뜻 

에서는하나가된다. 

그래서 “도라는 것은 어떤 뜻에서 도인가? 열반으로 간다는 

뜻에서， 열반을 원히는 자들이 7빠 한다는 뜻에서 [도이다] 

"닮)라고 설하였다. 이들은 넷이지만 그때부터 몸 동의 대%딸 

에 대해서 역할을 성취하면서 열반으로 가기 때문에， 또 열반을 

원히는 자들이 처음부터 7t71 때문에， 넷이지만 하나의 도라고 

56) 본서 &5쪽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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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히는 것이다. 이런 경우 문법의 수의 결정에 의해 가르침도 

결정된다. 

이것은 다음의 경우와 같다. “비구들이여， 마라의 군대를 쳐부 

수는 도를 그대들에게 설하리라 ... 그것을 잘 들으라. 무엇이 

마라의 군대를 쳐부수는 도인가? 바로 이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 L.;있 .:!()들이다~ (S.v.99)"라고 설하셨디: 즉， 마라의 군대 

를 쳐부수는 것과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들은 뜻으로는 

하나이지만 [단수와 복수의] 숫자만 다론 것처럼 ‘유일한 길인 

도’라는 것과 ‘네 가지 미음챙김의 확립’이라는 것도 뜻으로는 

하나이고 [단수와 복수의] 숫자만 다르다. 그러므로 도라는 뜻 

에서 하니이기 때문애 단수이고 대십l애 따라서 마음챙김은 많기 

때문에 꼭수라고 알이야 힌-디: 

그런데 왜 세존께서는 많지도 적지도 않게 네 가지만으로 마 

음챙김의 획·립을 설하셨는가? 

(1) 제도될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이다 [세존께서는JCD 갈 

애의 기질음 가진 자 @ 사견의 기질을 가진 자 @ 사마티·의 길 

을기는자@ 위뺏사나의 길을기는자등제도될사럼들에 대 

해 둔하고 에리함을 기준으로 두 부류씌 니누셨디 

@ 갈애의 기질을 가진 둔한 자에게는 조대한 몸t과)을 관칠하 

는 미음챙낌의 확립이， 예리한 지에게는 미세한 느낌(갖)을 관찰 

송}는 마음챙김의 확립이 청정에 이르는 도( visuddhimagga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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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견의 기질을 가진 둔한 자에게는 지나치게 세분되지 않 

은 D밤心)을 관칠하는 마음챙김의 확립이， 예리힌- 지에게는 아 

주 세분된 심리현싱따)을 관칠히는 미음챙김의 확립이 청정에 

이르는 도라고하셨다. 

@ 사마타의 길을 기는 둔한 2에게는 별 어려움 없이 표상을 

얻는 첫 번째인 [몸을〕 관찰히는 마음챙김의 확립이， 예리한 자 

에게는 거친 대싱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애 두 번째인 [느낌을] 

관찰히는 띠음챙김의 확립이 청정에 이르는 도라고 하셨다 

@ 위뺏사나의 길을 기는 자도 둔한 지에게는 지나치게 세분 

되지 않은 대상인 세 번째인 [댐을〕 관찰히는 마음챙김의 확 

립이， 예리한 지애게는 이주 세분된 대싱언 네 번째인 [법이 청 

정에 이르는 도라고 설하셨다]. 이처럼 많치도 적지도 않게 네 

가지만을설하셨다. 

(2) 혹은， 깨끗하고l센) 즐겁고l樂) 헝싱하고폐) 지애찌리는 

전도된 생각을 제거하기 위해서 [네 가지로 설하셨다]. 몸은 부 

정하다. 거기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전도된 생각으로 헤매는 것 

이 중생들이다 그댐게 여기에 대한 부정힘을 보여줌으로써 

그 전도펀 생각을 바리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인 꼼애 대한 미음 

챙김의 확램을 설하셨디 비록 느낌괴- 미음과 법을 각각 즐겁고 

항싱하고 지이라고 웅켜쥐더라도 느낌은 괴로운이고 미음은 무 

흉 c..$V ) . 느깅 (_(h 짧힘) j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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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하고 법틀은 부아이다. 그러나 중생들은 이들에 대해서 즐겁 

고 항십L하고 지아리는 전도된 생각으로 헤맨다. 그들에게 괴로 

운 상태 등을 보여준으로써 그 전도된 생각을 버리게 하기 위해 

서 나머지 세 가지를 설히셨다. 

이와 같이 깨끗하고 즐겁고 항상하고 지이라는 전도된 생각을 

제거하기 위해서 많-지도 적지도 않게 네 가지만을 설히셨디고 

일。1아:한다. 

(3) 전도된 생각을 제거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실은 네 가 

지 폭류， 속박， 번뇌， 매듭， 취칙; 태어날 곳을 제거하고 네 가지 

음식을 철저히-게 알게 하기 위해서 네 가지만을 설하셨다고 알 

아야 한다. 이것은 r넷띠빠까라니-(NellippakaralJa ， 펌파폐}J 에서 

설명히는 빙-법이다. 

그런데 [ 엣 싱할리] 주석서에서는 ‘억넘( sarana)으로서 마음 

챙김의 확립은 하나이고、 또 하나의 상태로 들어김"(ekatla­

samosa때a)에 따라서도 미음챙김의 획럽은 하니-이지만 대싱에 

따라서는 네 기-지이다라고 설했다. 미-치 네 게의 대문을 가진 

도시로 동쪽에서 오는 지는 동쪽 지빙에서 생산권 불품을 가지 

고 동쪽 문을 통해서， 남쪽， 서쪽， 북쪽에서 오는 지는 각각의 지 

빙l에서 생산된 불푼을 가지고 각각의 문을 통해서 도시애 들어 

오는 것처럼 이것도 그와 같다고 알아οt 한다. 여기서 도시란 열 

빈이라는 대도시이며 대문은 출세간의 팔정도이며 동， 남， 서， 

섭 τ @J‘’J 
C낸 ; 껏끼| 씨 까t?V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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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쪽은 몸， 느낌， 미윤， 법과 같디. 렉 - ζ kτ \:>\‘, I 

‘ 
@ 마치 똥쪽。1]서 오는 자는 동쪽 지벙어l서 생산된 물푼을 가 

/K 지고 동쪽 문을 통해서 도시에 들어오는 것처럼 몸윤 관찰하는 

".κ? • 입구를 통해서 [열반의 도시뢰 들어기는 지는 147}.지 방l쉽으 
로꼼의 관찰을 닦고 몸의 관찰을닦는그힘으로 인해 생긴 성 

스러운 도로써 하나인 열띤에 도달한디 

@ 미-치 넘쪽에서 오는 자는 님쪽 지빙에서 생산된 풀푼을 기-

/1.: 
/ 

지고 님쪽 문을 동해서 도시에 들어기는 것처럼 느낌을 관찰하 

는 입구를 통해서 둘어기는 지는 9가지 방법으로 느낌의 관찰을 

닦고， 느낌의 관찰을 닦는 그 힘으로 인해 생긴 성스려운 도로써 

하나인열반에 도딸한다 

@ 마치 서쪽애서 오는 자는 서쪽 지빙}ol]서 생산펀 불품을 가 

펀 지고 서쪽 문음 등해서 도시에 들어기는 것처럼 미음을 관찬하 

는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는 지는 16가지 방법으로 미음의 관찰 “; .. ,.‘<, .‘ 

을 닦고 미음의 관첼·을 닦는 그 힘으로 인해 생긴 성스러운 도 

로써 하니인 열번에 도달힌·다. 

@ 마치 북쪽에서 오는 지는 북쪽 지$에서 생산된 물푼을 가 

/- h 지고 뽑 문을 통해서 도시에 들어7뜯 것처럼 법을 관협l는 

랬 입구를 통해서 들어기는지는 5가지 뱅법으로 법의 관찰을 닦고 

법의 관찰을 닦는 그 힘으로 인해 생긴 성스러운 도로써 히·나인 

열번에 도달한다. 

이와 같이 억념으로서 마음챙김의 획립은 히-나이고， 또 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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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태로 들어검에 따라서도 마읍챙김의 확립은 하나이지만 대 

십벼1 따라서는 네 가지라고 알아야 한다. 

1-3. “무엇이 네 가지인가? 버구틀어여 여기 버구는 몸에서 

폼을 관찰하며(身隨觀) 머푼다. 세상에 대한 욕점과 싫어하는 마 

음을 버:라면서 근변하게 분명히 알。}흥꽤고 1l}음챙기는 자 되 

어 머푼다. 느낌틀에셔 느낌을 관찰하며(受隨觀) 머푼다. 세상에 

대한 욕섬과 싫어하는 마읍을 버리면서 근변하게， 분명히 알아 

차리고 마음챙기는 자 되어 머푼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心隨觀) 머문다. 세싱에 대한 욕섬과 싫어하는 마음플 버리면서 

근변하게， 분명히 알아흥꽤고 마음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법에 

서 법율 관찰하며(法隨觀) 머푼다. 세상에 대한 욕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변하게 분명히 알。}~뻐고 마음챙기는 자 

되어머문다" 

무엇이 네 가지언ikkatame cattãr이리는 것은 설명을 하기 위 

해던진질문이다. 

여기서(idha)리는 것은 이 교법(sãsana)에서라는 말이다. 

벼구틀이여(bhikkhave)라는 것은 법을 배울 사람을 지칭한다. 

버구는(bhikkhu)이라는 것은 도닦옵patipatti)을 성취할 사람을 

나타내는 술어이다. 물론 신들이나 인간들도 도를 이룰 수 있지 

만 비구가 되는 것이 도를 닦는데 가장 수숭하다고 보기 때문에 

‘비구깨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세존의 교계(anusãsani)를 받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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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 있어서 비구들이 최싣L이니 모든 측면을 기진 교계를 받아 

들일 그릇bh허ana)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최고로 수승하기 

때문에 ‘비구’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나머지도 인 

정하는 것이다. 마치 왕이 행차할 때에 왕을 인정하면 나머지 수 

행원들도 인정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도를 닦는 자는 누구나 비구라고 이름한다. 그러므로 

도닦음을 통해서도 비구의 신분을 보기 때문에 ‘벼구캐라고 말 

씀하셨다. 도를 닦는 자는 신이든 인간이든 모두 비구라는 명칭 

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말씀하셨다. 

장엄을 하건 않건 평등하게 유행하고 

만 생명에 대해 몽퉁이를 내려놓고 

고요하고 절제하며 분명하여 청정범행을 닦는자 

그가 바라문이고 사문이고 비구01다: (Dhp.40) 

몸에1셔(kaye)라는 것은 ‘물질로 된 몸에서(色身)’라는 뜻이다. 

여기서 물질로 된 몸을 머리럴 몸털 손발톱 이빨 등 신체의 각 

부분들의 집협\sam디ha)이라는 뜻에서 ‘까얘kãya， 몸)’라고 지칭 

한다. 마치 코끼리 떼(hatthikãya)나 마차의 무리(rathakãya) 둥에 

서 [η}뱀l는단어가사용되는] 것처럼. 

그리고 집합의 뜻에서 몸이라고 하는 것처럼 혐오스런 것 

(kucchita)들의 출생지(aya)라는 뜻에서 몸~kãya)이라 지칭한다. 

즉 가장 넌더리나는 혐오스러운 것들의 출생지라고 해서 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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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ya)이라 한다. 출생지란 생긴 곳이다. 이것은 문자적인 뜻이 

다. 그곳으로부터 왔다고해서 출생지이다. 무엇이 출생하는가? 

혐오스러운 머리털 둥이다. 이처럼 혐오스런 것들의 출생지라고 

해서몸이라한다. 

몸을 관찰하며(광隨繼)(kayãnupaSSi)리는 것은 톰애 대해서 관 

찰하는 습관이 배었거나 몸을 관찰하는 자를 말한다. ‘몸에 대해 

서’라고 말하고 또 다λl ‘몸올 관찰하며’라고 몸 [ 01라는 단어] 

를취한것은-

(1) [대싱l이] 섞이지 않도록 확정 짓는 것과 단단하게 덩어리 

진 것을 분해하는 것 둥올 보이기 위해서라고 알i야 한다. 즉， 

@ 폼에서 느낌(쭉)이나 미음t心)이나 법(法)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몸만을 관찰한다. 그러므로 몸이라는 대%에서 몸 

을관찰하는형태를보여줌으로써 [대싼1] 섞이지 않도록확정 

짓는 것을 보이신 것이다. 

@ 아울러 몸에서 사지나 부분을 떠나서 [전체로] 하나의 상 

태(ekadhamma)로도 관찰하지 않고 머리털·몸털 등을 떠나서 

여자와 남자로도 관찰하지 않는다. 여기서 머리털·몸털 등온 사 

대와 사대에서 파생된 [불질] 의 덩어리라 불리는 몸이다. 여기 

에 대해서도 근본불질(때太)과 파생된 물질57)을 떠나서 [ 전체 

57) 근본물질과 파생된 물질에 대해서는 r아비담마 길라접어J 526-27 
을참조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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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나의 상태라고 관찰하지 않는다. 

마치 마차의 구성요소를 관찰하듯이 사지나 부분들의 집합으 

로 관찰한다. 마치 도시를 구획별로 관찰하는 것처럼 머리털과 

붐럴 등의 집합으로 관찰한다. 마치 파초의 줄기와 잎과 껍질을 

분리하듯이， 빈주먹을 펴듯이， [몸을] 오직 근본물질과 파생된 

물질의 덩어리로 관찰한다. 이처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붐이라 

불리는 대상을 [여러 요소들의] 집합된 덩어리라고 보임으로써 

단단하게 덩어리진 것을 분해하는 것을 보이셨다. 앞에서 설한 

대로 집합이라는 것을 떠나 몸이라거나 여자라거나 남자라거나 

다른 어떤 법(dhamma)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중생들은 앞서 

설한 단지 여러 랩法)들이 모인 집협에 대해서 그릇된 천혹멸 하 

게 된다. 그래서 옛 스승들은 말씀하셨다. 

[개념적으로J58) 보는 것은 본 것이 아니고 

[개념적으로] 본 것은 [여실히] 보지 못한 것이다. 

어리석은 자는 [여실히] 보지 못해 묶이고 

묶여서는 벗어나지 못히누나. 

@ ‘단단하게 덩어리진 것을 분해하는 것 동을 보이기 위해서’ 

라고 설한 데서 ‘풍{a버)’이라는 단어로는 다읍의 뜻을 알아야 한 

다. 이 사람은 이 몸에서 오직 몸을 관첼隨觀)할뿐 다른 어떤 법 

도 관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마치 물이 아닌 신기루를 보고 불 

58) 괄호 안의 단어들은 복주서(DAT) 해당부분을 참조하여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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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찾는 사람들처럼 무십L이요 괴로움이요 무아요 부정한 이 몸 

에 대해 항싱L하다거나 즐겁다거나 자아라거나 깨끗함을 관찰하 

지 않는다. 참으로 몸을 관찰하는 지는 무쟁l요 괴로움이요 무 

아요 부정한 형태의 집합을 관찰하는 자라는 뜻이다. 

혹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숲으로 가서 … 마읍챙겨 틀 

이쉰다"는 등의 방법으로 들숨과 날숨 등의 미세한 것에서부터 

뼈에 이르기까지의 몸이 설해졌으며 “여기 어떤 지들은 땅의 요 

소로 된 몸을， 불의 요소로 된 몸을， 불의 요소로 된 폼을， 바람 

의 요소로 된 몸을， 머리털이라는 몸을， 톰렬이라는 몸을， 피부 

라는몸을， 내피라는폼을， 살점이라는몸을， 피라는몸을， 근육 

이라는 몸을， 뼈라는 몸을， 골수라는 몸을 무~하다고 관찰한 

다: (Ps.ii.232)"라고 r무애해도』 에서 몸을 설하셨다. 이 모든 것 

을 오직 이 몸에서 관찰하기 때문에 몸에서 몸을 관찰한다고 이 

와 같은 [방법으로도] 그 뜻을 알아야 한다. 

(2) 혹은 몸에 대해서 ‘나’라거나 ‘내 것’이라고 거머촬 만한 그 

어떤 것도 보지 않고 오히려 머리털 톰털 등 여러 것의 집합이 

라고 관찰하기 때문에 폼에서 머리털 등의 현상의 집합이라 불 

리는 몸을 관찰한다고 그 뜻을 알아야 한다. 

(3) 나.o}가서 “이 몸에서 무상힘을 관찰하고 항상함을 관찰하 

지 않는다”는 동의 순서대로 r무애해도』 에 전해오는 방법인 무 

상의 특징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특정들을 가진 집합이라는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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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관찰하기 때문에 몸에서 몸을 관찰한다고 그 뜻을 보.01야 한 

다. 이처럼 참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는 수행을 히는 비구는 이 

몸올 무쟁}다고 관찰하는 둥의 다읍 일곱 가지 관찰을 닦는다. 

@ 무챙}다고 관찰하며 항싱하다고 관찰하지 않는다;(2) 괴 

로움이라고 관찰하며 행복이라고 관찰하지 않는다;@ 무아라고 

관찰하며 À}Ot가 었다고 관찰하지 않는다;@ 역겨워하지(nib­

bindati) 즐거워 않는다;@ 탐욕을 빛바래게 하지(vir혀jati) 탐욕 

에 불들지 않는다;@ 소멸시키지( nirodhetD 일어나게 하지 않는 

다;GJ 완전히 놓아버리지(patinissajjati) 움켜쥐지 않는다. 

그는 ‘무쟁}다고 관찰하며 항싱하다는 인식(sañña)을 버린다. 

괴로움이라고 관찰하며 즐거움이라는 인식을 버린다. 무아라고 

관찰하며 2싸라는 인식을 버린다. 역겨워히면서 즐거워함을 버 

린다. 탐욕을 빛바래게 하면서 탐욕을 버린다. 소멸시키면서 일 

어남을 버린다. 완전히 놓아버리면서 움켜휩을 버련다.’라고 알 

아야한다. 

머문다{viharatD는 것은 자세를 취한대iriyati)는 말이다. 

근변하게(atapI， 근면한 자)라는 것은 삼계에서 오염원들을 태워 

버리기 때문에 근면함어며 이것은 정진의 다론 이릅이다. 근면 

함이 그에게 있기 때문헤 ‘근면한 자이다. 

분명히 알아*뻐고(sampajana) 란 분명하게 알아차립(짧npa­

jañña)이라는 지혜(ñãQa)를 구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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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챙기는 재satima)라는 것은 폼을 철저하게 파악종}는 

(pa너ggahika， 把持， te꽤) 미음챙김울 구족한 자리는 뜻이다. 그는 

이 마음챙김으로 대상을 철저하게 거머쥐고 통찰지(반。싸로써 관 

찰한다. 왜냐하면 마음챙김이 없는 써l게 관찰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마음챙김은모든곳 

에 유익하다고 나는 말한다:(S.v.l1S)" 그러므로 ‘몸에서 몸을 관 

찰하며 머문다’고 여기서 몸을 관찰하는 마음챙김의 확립을 말 

씀하셨다. 

혹은， 근면하지 않은 사람은 안으로 위축되는 장애가 있다. 분 

명하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자는 바른 방법을 취하는 것에도 또 

한 바르지 못한 방법을 멀리하는 것에도 미혹하게 된다. 마음챙 

검을 잊어버린 자는 바른 방법을 버리지 않는 것과 바르지 않은 

방법을 놓아버리는 것에 능숙하지 못하다. 히여 그는 그 명상주 

제졸 성취하지 못한다. 그러나 특정한 법들의 도움으로 그것을 

성취하는바 그 법틀을 보여주기 위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 

아차리고 마음챙기는 자 되어’라고 설하셨다고 알。}야 한다. 

이처럼 폼을 관찰하는 마음챙김의 확립과 관련된 부분을 보여 

준 뒤 이제 버려야 할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 세장에 대한욕섬과 

싫어하는 마읍59)을 배려면서(vineyya loke abhijjha-domanassari1) 

59) 여기서 싫어하는 마음으로 옮긴 원어는 domanassa이다. í대념처 

경」 에서 domanassa는 크게 두 가지 문맥에서 나타난다. 하나는 

dukkha-domanassa이고 다른 하나는 여기서 나타나는 abhijjh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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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설하셨다. 여기서 버리면서(vineyya)라는 것은 반대되는 법 

으로 대처함에 의한 버림과 억압뺨~l 의한 버림으로써 버린디는 

뜻이다. 

세상에 대한Ooke)이란 ‘바로 그 몸에 대한?이란 뜻이다. 왜냐 

하면 여기서 붐은 무너진다는 뜻에서(1ujjana-palujjanatthena) 세 

상을 의미한다. 그런데 단지 몸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만 

을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느낌 등에 대해서도 버린다. 그러므로 

“다섯 가지 취착하는 무더기(五取續)들도 또한 세%에다; (Vbh.l95 

동)"라고 『위방7b (分別짧)에서 설하셨다. 

혹은 세쟁1라 부르기 때문에 그 법들을 주석하는 방법에 따 

라 이것을 설하셨다. 그러나 “여기서 무엇이 세상인가? 이 몸이 

바로 세심L이다: (Vbh.l95)"라고 설한 이것이 여기서 뜻하는 것이 

다: [폼이라는] 이 세싱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움을 버리면 

서라고 이처럼 문구를 결합히여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욕심(abhijjhã)은 감각적 욕망을 포함하고 싫어 

하는 n마}냄읍，，(doma 

섯 가지] 장애(五蓋)에 포함된 이 두 가지 강한 법을 보여줌으로 

써 장애를 버리는 것을 설하신 것이라고 알어야 한다. 

개별적으로는 여기서 @ 욕심을 버림으로써 몸의 안락햄1 바 

탕한 만족을 버립을 설히셨고， 싫어하는 미음을 버림으로써 몸 

domanassa이다. 역자는 본서에서 전자를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 

폴’으로 후지를 ‘욕심과 싫어히는 마음’으로 구분해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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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편함에 바탕한 불만족을 버립을 설하셨다. 같이하여 @ 욕 

심을 버림으로써 몸을 기뻐함울 버립을 싫어하는 마읍을 버림 

으로써 몸을 닦혐l서 오는 기뻐하지 않음을 버림을 @ 욕심을 

버림으로써 몸에 있지도 않은 깨끗함과 행복 동을 끌어안는 것 

올 버림올， 싫어하는 마음을 버림으로써 몸에 실재히는 부정함 

과 불행 등을 밀쳐내는 것을 버립을 설하셨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행자의 수행의 힘(yoga-anubhava)과 수행 

의 능력(yoga -samatthatã)을 밝히셨다. 만족과 불만족으로부터 

벗어나꾀 기뻐함과 기뻐하지 않음을 견디고， 실재하지 않은 것 

을 끌어안음과 실재하는 것을 밀쳐냄이 없는 그것이 바로 수행 

의 힘이다. 만족과 불만족으로부터 벗어나꾀 기뻐함과 기뻐하 

지 않음을 견디교 실재하지 않은 것을 끌어안지 않고 실재하는 

것을 벌쳐내지 않는 자가 수행의 능력이 있는 자다. 

다른 [설명] 방법은 이러하다. 몹에l 대해서 몹플 관활한다{隨 

觀)는 구절에서는 관찰을 통한 명상주제를 설하셨다. 머푼다는 

것은 앞서 설한대로 머옮으로써 명싱주제를 챙기는 지{kamma­

tth없ika}의 몸을 보호하는 것을 설하셨다. 근변하게라는 등에서 

근면함이라는 단어로 바른 노력을 마음챙검과 분명하게 얄@람} 

렴이라는 단어로 모든 경우의 명싱주제나 혹은 명싱주제를 챙기 

는 방법을 설하셨다. 혹은 마읍챙기면서 몸을 관찰함으로써 사 

마타를 증득함을 설하셨고、 분명하게 알아차림으로써 위뺏사나 

를 설하셨으며， 탐욕과 싫어하는 마읍을 버림으로써 수행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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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phala)60)를 셜하셨다고 얄。}야 한다. 

한편 『위방가:J (分別論)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관찰하는 [자] (anupassi)라고 했다. 여기서 어떤 것이 관찰 

(anupassana, 隨觀)인기? 통찰지， 통찰함， 간별， 꿰뚫어 간별함， 

법의 간택(擇합)， 식별， 영민함， 능숙함， 숙달됩， 뛰어남， 사색， 자 

세히 관찰함， 광대한 지혜， 주도면밀함， 내관， 분명하게 알아차 

렴， 잣대， 통찰지， 통찰지의 기능， 통찰지의 힘， 통찰지의 능력， 

통찰지의 궁전， 통찰지의 빛， 통찰지의 광명， 통찰지의 광휘로움， 

통찰지의 보배， 미혹 없음， 법의 간택， 바론 견해 - 이를 일러 

관찰이라 한다. 이런 관찰을 얻었다， 잘 얻었다， 증득했다， 잘 중 

득했다， 갖추었다， 잘 갖추었다라고 해서 ‘관찰종}는 자라 한다" 

“머문대viharati)는 것은 처한다， 되어간다， 달려간다， 영위한 

다， 살아간다‘ , 움직인다， 머문다라고 해서 머문다고 한다. 근면한 

[자](a얹pi)라고 했다. 여기서 어떤 것이 근면(ãtãpa)인기? 정진 

을 시작함， 부지런함， 노력， 애씀， 힘씀， 전력， 분발， 강언함， 강컨 

함， 해이하지 않고 애씀， 강함을 내려놓지 않읍， 용감함을 내려 

놓지 않음， 용감함을 움켜쉽， 정진， 정진의 기능， 정진의 힘， 정정 

진의 심리현상- 이를 일러 근면이라 한다. 이런 근면함을 얼었 

60) r장부 주석서」 의 「대념처경 주석」 에는 bhãvanã - bala (수행의 
힘)로 나타나고 r중부 주석서」 의 「염처경 주석」 에는 bhavana­
ph외a(수행의 결과)로 나타나는데 수행의 결과가 문맥상 더 적합하므 

로이렇게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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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잘 얻었다， 증득했다， 찰 증득했다， 갖추었다， 잘 갖추었다라 

고 해서 ‘근면한 자라 한다" 

“분명히 알야*뻐는 [자] (samp떠ana)라 했다. 여기서 어떤 것 

이 분명하게 알아차림(samp혀aηηa)인가? 통찰지， 통찰함， 간벌 

꿰뚫어 간별함， 법의 간택(擇法)， 식별， 영민함， 능숙함， 숙달됩， 

뛰어남， 사색， 자세히 관찰함， 광대한 지혜， 주도면밀함， 내관， 분 

명하게 알아차림， 잣대， 통찰지， 통찰지의 기능， 통찰지의 협， 통 

찰지의 능력， 통찰지의 궁전， 통찰지의 빛， 통찰지의 광명， 통찰 

지의 광휘로움， 통찰지의 보배， 미혹 없음， 법의 간택， 바른 견해 

- 이를 일러 분명하게 알아차림이라 한다. 이런 분명하게 알아 

차림을 얻었다， 잘 얻었다， 증득했다， 잘 증득했다， 갖추었다， 잘 

갖추었다라고 해서 ‘분명히 알아차리는 자라 한다" 

“마읍챙기는재satimã)라고 했다. 여기서 어떤 것이 미음챙검 

인가? 마음챙김， 계속해서 생각햄隨念)， 돌이켜 기억함， 억념， 

간직함， 떠다니지 않읍， 잊어버리지 않음， 마음챙김， 마음챙김의 

기능， 마음챙김의 힘， 바른 마음챙김(IE念)- 이를 일러 마음챙 

김이라 한다. 이런 마읍챙김을 얻었다， 잘 얻었다， 증득했다， 잘 

중득했다， 갖추었다， 잘 갖추었다라고 해서 ‘마음챙기는 자’라 

한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히는 마음플 버리면서(vineyya loke 

abhijjhadomanassarh)라고 했다. 여기서 어떤 것이 세상~loka)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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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바로 이 톰"(kãya)이 세상어다. 다·섯 가지 취착하는 무더기 

(五取鍵)들도 또한 세상이다. 이를 일러 세상이라 한다" 

“여기서 어떤 것이 욕심(abhijjha)인가? 애욕， 애정， 친밀함， 순 

용， 기뻐함， 욕탐， 마음의 애착 - 이를 일러 욕심이라 한다. 여 

기서 어떤 것이 싫어하는 n마l댐음{애do아oma 

싱상; 고통스런 심리현싱상; n마}음어에l 닿아서 생긴 불편하고 괴로운 느 

낌 - 이를 일러 싫어하는 마음이라 한다" 

“이와 같이 이 세십써1서 이런 욕심과 이런 싫어하는 마읍을 

길들인다， 잘 길들인다， 잔잔하게 한다， 고요하게 한다， 가라앉힌 

다， 사라지게 한다， 철저히 사라지게 한다， 없어지게 한다， 철저 

히 없어지게 한다 마르게 한다 깡마르게 한다고 해서 ‘세싱써l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미음을 버리면서’라고 했다~" (Vbh.194-95) 

이와 같이 이 단어들의 뜻올 셜명하셨다. 본 주석서의 설명방 

법에도 이것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알。}야 한다. 이것이 먼저 몸 

을 관찰하는 마음챙김의 확립에 대해서 그 요점(uddesa)의 뜻을 

설명한것이다. 

그 다음꿰 ‘느낌들에 대해서 … 마읍헤 대해서 ... 법들에 대해 
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읍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챙기는 자 되어 머 

문다.’라는 이들 문장에서 ‘느낌들에 대해서 느낌을 관찰하며’라 

는 둥의 느낌과 마음과 법애 관한 것도 폼의 관첼~l서 설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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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일。}Ol=한다 

여기서 느낌(vcdana)은 [즐겁고、 괴롭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세 가지가 있다. 이것은 세간적인 것이다. 마음"{citta )도 세 

간적인 것이고 법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의 분류는 뒤의 세부적 

인 설명(niddesa )애서 분명하게 날1L혀질 것이다. 관칠례야 할 느 

낌이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을 다만 그대로 관찰히는 것이 느낌들 

에 대해서 느낌을 관찰합이리고 알아야 한다. 이 땅법은 미음과 

법의 관찰에도 꼭 같이 적용된다. 

그러면 어떻게 느낌을 관칠해야 하는가? 즐거운 느낌은 고똥 

이라고 괴로운 느낌은 화살이라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 

낌은무상하다고 [관찰해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행복을고통이라보고 

괴로움을 화살이라 여기며，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죄 평화로운 느낌을 

무십l이라 보는 비콘 안목을 가진 

그러한 비구야말로 고요하게 유행할 것이다 .. (S36:5/ iv .207) 

이 모든 [느낌들은] ‘괴로움’이라고 관찰되어야 한다. “느껴진 

것은 모두 괴로움이l 속한다고 니는 말한다 .. (S36: l l/iv.2 16)"라고 

말씀히셨기 때문이다 느낌은 즐거움과 괴로움의 측면에서도 관 

찰되어야 한다 “즐거운 느낌은 머무르면 즐거움이요 변하면 괴 

로움입니다. 괴로운 느낌은 머무르면 괴로움이요 변하떤 즐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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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지혜가 있으면 즐거움 

이요 지혜가 없으띤 괴로움입니다(1\ 144/i.303)"라고 상세하게 설 

명되었기 때문이다. 니。}가서 느낌을 무상함 등의 일곱 가지 관 

찰로써 관찰해야 한디: 나머지는 니중에 세부칙인 설명에서 분 

명하게 별팩질 것이디: 

미음과 법에 대해서도 우선 1까음은 @ 대싱; 지배， 함께 생김， 

세계， 업， 괴·꾀 딘-지 직용만 함 등의 여러 분류에 따라 @ 무성­

등의 관칠예 따라 @ 세부적인 설땅에서 전해 내려오는 애욕과 

함께함 동의 분류에 따라 관찰되아이: 한디: 법은 @ 개별적 특징 

과보편적 특정에 따라@ 공한성질애 따라@ 무상등의 일곱 

가지의 관찰에 따라 @ 세부적인 설명에서 전해 내려오는 고요 

함 등의 분류애 따라 관칠-되어야 한디: 나머지는 앞서 설한 방법 

과같다. 

물론 여기서 몸이라 불리는 세싼.1] 대한 욕심과 싫어히는 마 

음을 버린 자는 그의 느낌 등에 대해서도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 

을 딩연히 버린다. 그러나 인긴어 각양각색이고 또 미-음의 매 순 

긴t心;1:IJJJII)에 마음챙낌의 확립을 닦음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곳애서 [세싱에 대한욕심과싫어하는 미음을 버램을] 설히셨다. 

혹은 한 곳애서 버리띤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버린디: 그러므로 

그곳에서도 버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설하셨다고 일。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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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몸의 관첼身隨觀) 

II-l. 들숨날슐tJ 대한 마음행김 

2-1. “버구틀어여 어떻게 버구는 몸에서 폼플 관찰하며 머무 

는가? 버구틀어여 여기 버구는 숲 속에 가거나 나무 01꽤에 가 

거나 외진 처소에 가셔 가부최플 플고 몸을 곧추세우고 전변에 

마읍챙검플 확렵하여 앉는다. 그는 마음챙겨 숨을 틀어쉬고 마 

음챙겨 숨플 내쉰다. 걸게 틀어쉬면서 ‘길게 틀이쉰다’고 꿰뚫어 

알고(pajanati)， 길게 내쉬면서 ‘길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짧 

게 플어쉬면서 ‘짧게 틀어쉰다’고 꿰뚫어 알고 짧게 내쉬면서 

‘짧게 내쉰다’고 꿰뚫어 얀다. ‘온 폼플 경험하면서 툴어쉬리라’ 

며 공부짓고(sikkhati) 옹 몸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 

다. ‘신행(身行)을 펀안허 하면서 플이쉬리라’며 공부짓고 ‘신행 

을펀안페 훌}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먼저 예콜 들자 바구니 만드는 숙련공은 거친 돗자리와 섬세 

한 돗자리와 상자와 바구니와 지·루 둥의 가재도구들을 만들고자 

할 때 큰 대니무 하나를 네 둥분으로 지·른 다옴에 그 각각의 대 

니무 토막을 다시 쪼R어서 그런 가재도구들을 만든다. 그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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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존께서도 마음챙김의 확립을 가르치시면서 중생들로 히여 

금 다양한 형태의 수승함을 터득하게 하시려고 하나인 바른 마 

음챙김(sammã -sati, 正念)을 가지고 먼저 대상에 따라 그것을 네 

등분으로 자르셨다. 그래서 ‘네 가지 마음챙김이 있나니 무엇이 

네 가지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폼에서 폼을 관찰하며(身 

隨觀) 머문다.’라는 등의 방법으로 설하선 것이다. 

그런 디음헤 이제 그 하나하나의 마음챙김의 확립을 취해서 

먼저 폼을 분석하시면서 ‘비구들이여 어떻게’라는 동의 방법으 

로 세부적인 셜명멤(n뼈1 

여기서 어떻게(katharh)라는 둥은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질 

문이다. ‘비구들이여 어떤 형태로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무는가?’라는 것이 이것의 간략한 뜻이다. 이 방법은 모든 질 

문에다적용된다. 

버구들이여， 여기 버구는이라는 것은 ‘비구들이여， 이 교법에 

서 비구는’이라는 말이다. 여기(idha)라는 단어는 몸을 관찰하 

는 [공부를] 짓는 사람이 모든 측면에서 의지할 곳인 교법을 드 

러냄과 동시에 다른 교법에는 이러한 것이 없음을 보여준다. 이 

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오직 여기에만 시문이 

있다 디론 교법에는 사문들이 텅 벼어있다:(Mll/i.64)"라고 

그러므로 ‘이 교법에서 비구는’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숲 속혀1 가거나 나무 o빼에 가거나 외진 처소에 써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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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마음챙김의 확립을 닦기에 적절한 거처를 취히는 것을 밝히 

는것이다. 

비구의 마음은 [출가하기 이전에] 실로 오랜 세월을 형상 둥 

의 대십딸에 산만해져있어서 명성주제를 챙기는 과정으로 들어 

가려 하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사나운 황소에 멍에를 멘 달구지 

가 길을 벗어나서 달려가는 것과 같다. 

예를 들면， 소치기가 사나운 암소의 젖을 마음껏 마시면서 자 

란 사니운 송아지를 길들이려 할 때 그 암소로부터 송아지를 떼 

어내어 한 곁에 큰 기둥을 박고서 그곳에 고삐를 매어 묶어 놓을 

것이다. 그때 그 송아지는 이리저리 날뛰어도 도망갈 수 없게 되 

자 그 기둥을 의지하여 앉거나 누울 것이다. 

그와 같이 이 비구도 오랜 세월을 형상 등의 대상들이라는 맛 

난 것을 마시면서 자란 사나운 마음을 길들이고자 하면 형상 둥 

의 대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숲이나 니무 아래나 빈방으로 들 

어가서 거기서 마음챙김을 확립하는 대싱어라 불리는 그 기둥에 

마음챙김의 고삐를 매어 묶어야 한다. 그러면 그 마음은 이리저 

리 날뛰더라도 오랫동안 탑닉하던 대상을 얻지 못하게 되고 마 

음챙검의 고삐를 자르고 도망칠 수 없어서 이제 근접 [삼매] 와 

본 [삼매] 를 통해서 그 [마읍챙김을 확립하는] 대상을 의지하 

여 앉거나 둡는다. 그래서 옛 스승둘은 말씀하셨다. 

여기서 마치 송아지 길들이는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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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에묶는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마음챙김으로써 

대심써1 굳게 묶어야 한다. 

이것이 그의 수행에 어울리는 거처이다. 그래서 마음챙김의 

확립을 닦기에 적절한 거처를 취하는 것을 멀댄 것이라고 했다. 

나-ò}가서 이 들숨날혐1 대한 마음챙김의 확립( 1:1:\入싸念앓)은 

몸의 관찰 가운데서도 아주 섬세하고 모든 부처님과 벽지불과 

성문들이 특별함을 증득하여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머무는 기초 

가 된다. 이 틀숨날혐l 대한 마읍챙김의 확립은 여자나 남자나 

코끼리나 말 등의 소리가 시끄러운 n않을 떠나지 않고서는 성 

취하기가 쉽지 않다. 소리는 선(떼)의 가시이기 때문이다. 그러 

나 마을이 없는 숲에서는 수행자가 쉽게 이 명상주제를 거머쥐 

고l把持， 把握) 들숨날숨을 통해 제4선에 이르고 그 선(빼)을 기 

초로 심아 싣l카라{行)틀을 명싣L하고서 가장 높은 과위인 아라한 

괴에 이를 수 있다. 그러므로 그에게 적절한 거처를 보이기 위해 

세존께서 ‘숲 속에 가거나’라고 시직하셨다. 

세존은 마치 터를 보는 기술(촌地學)의 대가와 같다. 그 택지학 

의 대가는 계획도시의 땅을 본 뒤 자세히 검증하고 나서 ‘여기 

도시를 건설하라’고 지시한다. 안전하게 도시가 만들어졌을 때 

그는 왕가로부터 큰 영굉을 얻는다. 이와 같이 세존은 수행지어1 

게 적절한 거처를 검증한 뒤 ‘여기서 명싱주제를 들어라’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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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신다. 니중에 그꽁II서 명싱주제를 든 수행자가 아라한괴를 

얻었을 때 “참으로 세존은 정둥각이시다"라고 세존은 큰 영광 

내
 던 

어
 

Z 。-E 

이런 비구는 표범과 같다고 말한다. 마치 거대한 표범의 왕어 

밀림의 풀 속 깊축이， 숲 속 깊숙이， 바뀌산 속 깊숙이 숨어서 야 

생 물소나 야생 황소나 멧돼지 등 야수들을 잡듯이 숲 속 둥에서 

명성주체에 전념하는 비구는 차례대로 네 가지 도와 네 가지 성 

스러운 과를 얻는다. 그러므로 옛 스승들은 말씀히셨다. 

마치 표범이 잠복하여 야수들을 잡듯이 

부지런히 수행하고위뺏사나를닦는 

부처님의 아들도 숲 속에 들어가서 

최상의 괴위를 증득합니다; (Miln.369) 

그러므로 그에게 수행을 촉진하기에 적절한 곳으로 숲 속의 

거처를 보이면서 세존께서 ‘숲 속에 가거나’라고 말씀을 시직하 

셨다. 이후의 이 들숨날숨에서 설명해야 할 것은 r청정도론』 에 

서 이미 설했다:(이하 r청정도론」 의 해당쁨{VIII.l58-185) 가운데 일부 

를 발춰l해서 옮긴다:) 

[청정도론 vm]: 158 숲속에 가거나: 여기서 숲이란“마을 

의 경계인 석주 밖을 나가면 모든 것은 숲이다”와 “숲 속 거처란 

오백 활 길이만큼 떨어진 곳이다”로 설명하였다:61) 이런 특징을 

61) r청정도론J II.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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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숲들 기운데서 한적함의 즐거움을 기진 어떤 숲 속애 가서 

나무 아래에 가거나: 나무 근처에 가서. 외진 처소에 가서: 비었 

고 한적한 공간에 가서. 여기서 숲과 니무 이·리l릎 제외하고 나머 

지 일곱 기·지 장최，2)에 간 것도 외진 처소에 진- 것이라고 딸헬 

수있다. 

159. 이외· 낌이 세 계절애 적절하고 세 가지 체액괴· 기젤에 

적젤히-고63)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을 닦기에 적절한 거처를 

보이시고， 헤이힘이나 들뜸애 빠지지 않는 고요한 지세룹 보이 

시떤서 앉는다라고 설히셨다. 그 다음애 앉아있는 지세의 고정 

된 싱·태와 들숨날숨이 쉽게 일어님과 대상을 피익히는 방편을 

보이시면서 가부좌를 틀고라고 시작히셨다 

160. 가부좌: 넓적디리를 완전히 맞불리게 해서 앉는 것이다 

틀고 고착시키고 몸을 곧추 세우고· 띔을 곧바로 세우고서， 띨 

여돼 기l의 동삐의 끝이 다른 끝에 닿-도록 두고 이와 같이 앉을 

띠l 그의 피부와 실-과 힘줄이 꼬이지 않는디: 만익: 그틀이 꼬이떤 

그것으후 인해 순ξ많간에 느낌들이 일어니겠지만 [바르게 앉 

62) “ tJ)위， 낭떠러지， 동굴， 묘지， 밀립， 노지， 짚더띠이다'.(Pm. 218)" 

63) “여름 등 세 계절과 가래 둥 세 체액과 무지한 기젤 둥 세 기침에 직 

절한의 뜻이다. 왜냐하연 여름이l는 숲 속이 적절하고 겨윤에는 나무 

아래자 우기에는 빈 멍이 적절하다. 가래가 많은 사린이l끼l 숲 속이， 

쓸개줍이 많은 사람에게 나무 아래자 바림이 많은 사람에게 띤 망이 

적절하다 무지한 기질의 사로써l게 숲 속이， 성내는 기질의 사럼에게 

니-우 아리l자 탐히는-기질의 사람에게 빈 망이 적절하다 (Pm.2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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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의 

마-음은 하나가 된다. 명상주제로부터 떨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특별함을 얻기 위해] 중쨌}고 쟁R진다. 

161. 전면애 마음챙검플 확렵하고· 명상주제를 향하여 미-음챙 

김을 두고 혹은 “접두어 p따i(둘레에， 원만히)는 철저히 파악한다 

는 뜻이고， m버marh( 입， 얼굴)은 출구의 뜻이며， sati(마음챙김)는 

확립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parimukharh satirh( 철저히 파악 

하여 출구가 되는 마음챙김)이라고 설했다:(Ps.i.1 76) " 이와 갈이 『무 

애해도』 에서 설한 방법에 따라서도 이 뜻을 알아야 한다. 간략 

히 설하면 ‘철저히 파악히여 [반대되는 심리현싱엔 잊어버림으 

로부터] 출구인 마음챙김을 [공부] 짓고’라는 뜻이다. 

162. 그는 오죄 마음챙기면서 숨을 틀어쉬고 마음챙기면서 춤 

을 내쉰다: 그 비구는 이와 같이 앉아서 이와 갈이 마음챙김을 

확립한 뒤 그 마음챙김을 버리지 않고 오직 마음챙기면서 숨을 

들이쉬고 마음챙기면서 숨을 내쉰다. 

164. 킬게 들어쉬면서: 들숨을 길게 일으키면서. “앗사사 

(assaasa)는 밖으로 나가는 바람이고， 뺏사시{passaasa)는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다”라고 율장의 주석서에서 설했다. 그러나 경 

장의 주석서에서는 그 반대의 뜻으로 설했다. 모든 태아들이 모 

태로부터 나올 때에 처음에 안의 바람이 밖으로 나온다. 그 다음 

에 밖의 바람이 가는 먼지와 함께 안으로 들어가면서 입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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닿아 멸한다: [그로 인해 유아는 재치기를 한다]. 이와 같이 우 

선 들숨날숨을 알아야 한다. 

165. 틀숨날숨의 길고 짧읍은 시간으로서 알아야 한다. 일정 

한 공간의 범위를 채우고 있는 물이나 혹은 모래콜 긴 물， 긴 모 

래， 짧은 물， 짧은 모래라고 한다. 코끼리와 뱀의 몸의 경우 둘숨 

과 날숨은 미세하고 이주 미세하여 몸이라 부르는 그들의 긴 공 

간을 천천히 채우고 천천히 나간다q 그러므로 길다고 한다. 개와 

토끼 등의 경우 폼이라 불리는 짧은 공간을 급히 채우고 급히 나 

간다. 그러므로 짧다고 한다. 

166. 인간들의 경우 어떤 지는 코끼리와 뱀의 경우처럼 긴 시 

간을 통해 길게 들이쉬고 내쉰다. 어떤 지는 개냐 토끼의 경우처 

럼 짧게 한다. 그러므로 시간에 따라 오랜 시간 동안 나가고 들 

어오는 것이 긴 것이고， 짧은 시간 동안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짧은것이라고알아야한다. 

( 이상 r청정도론」 인용 끝)64) 

2-2. “버구플어여 n찌 숙련된 도공이나 도공의 도체가 걸게 폴 

려면서 ‘걸게 폴련다’고 꿰뚫어 알고 짧게 폴리면서 ‘짧게 폴련마’고 

64) 이상으로 r청정도론」 인용을줄인다. ‘플숨날숨에 대한마음챙김(出 

入息念)’에 관한 r청정도론」 의 설명은 수행의 아주 중요한 지침이 

다: <초기불전연구원〉 에서는 이미 r청정도론:.J (νll/III， 대립스님 

번역)과 r들숨날혐l 대한 마음챙김J (대림스님 번역)을 번역 • 출 

간하였으므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책플올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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꿰뚫어 o}는 것처렴 그와 갈이 버구는 길게 플이쉬면서는 ‘길게 틀 

이쉰다’고 꿰뚫어 얄고 … ‘신행플 펀안히 혀면서 내쉬리라’며 공부 

짓는다" 

“이와 갈이 안으로 몸해1서 몸을 관찰혀며(身隨觀) 머푼다. 혹 

은 밖으로 몸헤서 폼을 관찰하며 머푼다. 혹은 안뺨으로 몸에서 

폼을 관찰훌빼 머문다. 혹은 몹에서 얼어나는 현상t法)을 관찰하 

며 머문다. 혹은 폼에서 뺀}지는 현싱을 관찰훌}펴 머푼다. 혹은 

몸에서 얼어나기도 하고 시라지기도 하는 현싱플 관찰하며 머푼 

다. 혹은 그는 ‘몹어 있구나’라고 마읍챙검을 찰 확렵하나니 지 

혜만이 었고 마읍챙검만이 현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갈애와 

샤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푼다. 그는 세싱에서 아무 것도 움켜 

쥐지 않는다. 비구틀이여 이와 갈이 버구는 몹헤서 몸을 관찰하 

며 머문다" 

버구들이여， n탐l 숙련된 도공01나라는 것은 비유일 뿐이다. 

아직 증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숙련된 자가 능숙한 자"(dakkho)이 

다. 길게 툴리면서(digharÏ1 vð aηchanto)리는 것은 큰북의 기죽 

동에 새길 때에 손과 발을 펴서 길게 끌어당기는 것을 말한다. 

짧게 폴려면셔라는 것은 생l통과 바늘총11 새길 때에 조금씩 

짧게 끌어당기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이 비구는 길거나 짧게 일어난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길게 들이쉬면서는 길게 들이쉰다고 꿰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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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알고 … 라고 공부짓는다. 

그가 이와 같이 공부지올 때 들숨과 날숨을 표상으로 하여 네 

가지 輝이 일어난다. 그는 輝으로부터 출정하여 둘숨과 날숨이 

나 혹은 輝의 구성요소들을 파악한다. 

여기서 들숨과 날숨올 닦는 지는 “이 들숨과 날숨은 무엇을 

의지하는가? 토대를 의지한다. 토대란 육체(kar머a-kãya)이고 육 

체란 네 가지 근본물질과 파생불질이다"라고 이와 같이 물질 

(rüpa)을 파악한다. 그 다음에 통일한 대%떨 가진 감각접촉〈觸) 

을 다·섯 번째로 하는65) 정신(nama)을 파악한다. 

이와 같이 정신·물질을 파악한 뒤 그것의 조건을 탐구하면서 

무명으로 시직히는 연기(緣起)를 본다. “이것은 참으로 조건과 

조건 따라 생긴 법일 뿐이지 중생이나 인간이라 할 어떤 것도 없 

다"라고 의심을 건너서 조건지워진 정신·물질에 대해 [무상· 

고·무아의] 삼흑상을 제기하여 위뺏사나를 증장시키면서 순차 

적으로 아라한과를 얻는다. 이것이 비구가 아라한까지 되는 출 

구가된다. 

65) phassa-paficamaka는 문자대로 ‘감각접촉올 다섯 번째로 하는 것’ 

이다. 그런데 아래 179쭉에는 감각접촉(phassa， 觸) 느낌(vedanã， 

受)， 인 식 (safifiã, 想)， 의 도적 행 위 (sañ셈lãra， 行， 혹은 의 도， 

ce없nã) ， 알읍알이( vififiãQa, 識)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알음 
알이를 다섯 번째로 하는 것이라 불러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부르면 

오온을 뭇하는 것도 되기 때문에 오팬1 포함되지 않는 촉울 강조하 

여 ‘감각접촉을 다섯 번째로 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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輝을 닦는 자도 “이 輝의 구성요소틀은 무엇을 의지하는가? 

토대를 의지한다. 토대란 육체이다. 輝의 구성요소는 정신이고， 

육체란 물질이다"라고 정신·물질을 구분한 뒤 그것의 조건울 

탐구하면서 무명으로 시직하는 연기(緣起)를 본다. “이것은 참으 

로 조건과 조건 따라 생긴 법일 뿐이지 중생이나 인간이라 할 어 

떤 것도 없다"라고 의심을 건너서 조건지워진 정신·물질에 대 

해 [무상·고·무아의] 삼특상을 채기하여 위뺏사나를 중장시키 

면서 순차적으로 아라한과를 얻는다. 이것이 비구가 아라한까지 

되는출구가된다. 

이와 찰이 안으로Hti ajjhattarh vã)라는 것은 이와 갈이 자신의 

들숨과 날숨이라는 몸에 대해서 몸을 관찰하며 머무는 것을 말 

한다. 

혹은 밖으료~bahiddhã vã)라는 것은 남의 들숨과 날숨이라는 

몸에대해서이다. 

혹은 안팎으로때jhatta-bahiddhã vã)리는 것은 때로는 자신의 

플숨과 날숨을 때로는 남의 들숨과 날숨이라는 몸에 대해서이다. 

이것은 [수행자의 마음이] 이주 능숙해진 명성주제를 내려놓지 

않고 [안팎으로] 거듭해서 움직이는 때를 말히는 것이다. 그러 

나 [안팎을 관찰하는] 이 두 가지는 같은 시간엔(ekasmirh kãle) 

일어나지못한다. 

혹은 얼어나는 현쟁法)플 관찰혀·며(samudayadhammãnupass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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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ã)라는 것은 마치 대장장이의 지루와 풀무의 튜브와 적절한 노 

력을 반연하여 바람이 계속해서 움직이듯 비구의 육체와 콧구멍 

과 마음을 반연하여 들숨과 날숨이라는 몸이 계속해서 움직인다. 

몸 등의 현~을 일어나는 현생l라 한다. 이런 현/얀줄올 보면서 

‘혹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라고 셜하셨다. 

혹은 사·라자는 현싱플관찰하며라는 것은 마치 자루를 치워버 

리거나 풀무의 튜브가 부서지거나 적절한 노력이 없으면 그 바 

람은 생기지 않듯이 몸이 무너지고 콧구멍이 부서지거나 미움이 

소멸하면 들숨과 날숨이리는 폼은 생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폼 

등이 소멸할 때 들숨과 날숨도 소멸한다고 보면서 ‘혹은 몸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라고 설하셨다. 

혹은 얼어나기도 하고 핸}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훌l며라는 

것은 때로는 일어남을 때로는 사라짐을 관찰하며라는 말이다. 

‘몹어 었구나’라고(atthi kãyo ti vã pan’ assa)히는 것은 ‘다만 몸 

이 있을 뿐이고 중생도 없고 인간도 없고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 

고재}도없고재l헤 속하는것도없고나도없고내 것도없 

고 어느 누구도 없고 누구의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는 마음챙김을 확립한다. 

~때까지(yavad eva)리는 것은 목적을 한정하여 설명하는 것 

이다. 이것은 이런 말이다. 이 미음챙검을 확립히는 것은 다른 

것을 위해서가 아니다. 다만 지혜를 위하여 계속해서 더 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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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이 지혜를 키우고 마읍챙김을 크게 하기 위해서， 즉 마음챙 

김과 분명하게 알아차림을 증징하기 위해서라는 뜻이다. 

이제 그는 의지하지 않고 머푼대anissito ca viharati): 갈애와 

사견에 의지하던 것을 이제 의지하지 않고서 머문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 것도 움켜쥐지 않는대na ca kiñci loke 

upadiyati): 세%써1서 물질이나 느낌이나 인식이나 의도들이나 

혹은알읍알이를“이것은나의 Ã}O}라거나 Ã}Ol어l 속히는것”이 

라고움켜쥐지않는다. 

이와 갈이(evam pi)라는 것은 앞의 뜻을 취하여 연결하기 위해 

서이며 그래서 pi(역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것으로 세존께 

서는 들숨과 날숨의 설명울 마무리 지으신다. 

여기서 들숨과 날숨을 철저하게 피약하는 마음챙김은 괴로움 

의 진리(흰짧)이다. 그 [마음챙검을] 일어나게 한 이전의 갈애는 

일어남의 진리(集짧)이다. 이 툴이 생기지 않음이 소멸의 진리(滅 

調)이다. 괴로웅을 철저히 알아 일어남을 버리고 소멸을 대상으 

로 가지는 성스러운 도가 도의 진리(道論)이다. 이와 같이 네 가 

지 성스러운 진리로써 노력하여 적멸(nibbuti)을 얻는다. 이것이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입문한 비구가 아라한까지 되는 출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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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2. 네 "1 f치 자써kl'S威隨) 

3 “다시 벼구틀어여 버구는 걸어가면서 ‘걷고 았다’고 꿰 

뚫어 알고 서았으면서 ‘서었다’고 꿰뚫어 얄며， 앉야였으면서 

‘앉아였다’고 꿰뚫어 알고 누워었으면서 ‘누워었다’고 꿰뚫어 안 

다. 또 그의 몸에 다른 어떤 자쩨풀 취하고 었든 그 자제대로 꿰 

뚫어얀다" 

“이와 갈이 안으로 폼에서 폼을 관찰하며(身隨觀) 머문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 것도 움켜춰지 않는다. 벼구들이여， 이와 갈 

이 버구는 폼에서 폼을 관찰하며 머푼다" 

이와 같이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몸을 관찰하는 법을 분석하 

고 이제 자세를 통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다시(puna ca’ param)라 

는등을말씀하셨다. 

여기서 개와 자칼 둥도 가면서 간다고 아는 것이 당연하겠지 

만 여기서는 이런 형태의 앓을 두고 말하지 않았다. 이런 앓은 

중생이라는 소견을 버리지 못하고 지아라는 인식을 제거하지 못 

하기 때문에 명싱주제나 미읍챙김의 확립을 닦지 못한다. 그러 

나 이 비구의 앓은 중생이라는 소견을 버리고 지아라는 인식을 

제거하기 때문에 명성주제나 마음챙김의 확립을 닦게 된다. 왜 

냐하면 이것은 ‘누가 가는가 이 기는 것은 누구에게 속하는가 

무슨 작용으로 가는자’라고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것을 두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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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기 때문이다. 서있는 둥의 경우꿰도 이 방법이 적용된다. 

여기서 ‘누가 가는가?’ - 어떤 중생이나 인간이 가는 것이 아 

니다. 

‘가는 것은 누구에게 속히는7t?’ - 가는 것은 중생이나 인간 

이라 할 어떤 지에게 속히는 것이 아니다. 

‘무슨 작용으로 가는개’ - 마음의 작용II서 생긴 바람의 요 

소(風界)의 움직임에 의해서 간다. 그러므로 그는 이와 같이 꿰 

뚫어 안다. ‘가리라’고 마음이 일어나면 그것은 바랍을 생기게 

하고 바람은 암시( viññatti)66)를 생기게 하여 마음의 작용II서 

생긴 바람의 요소의 움직임에 의해서 온 몸이 앞으로 움직이면 

그것을‘가는것이라고부른다. 

서있는 등의 경우에도 이 방법이 적용된다. 

그와 같이 ‘서리라고 마음이 일어나면 그것은 바람을 생기게 

하고 바람은 암시를 생기게 하여 마음의 작용n서 생긴 바람의 

요소의 움직임에 의해서 옹 몸이 아래로부터 곧게 서는 상태를 

‘서는것’이라부른다. 

‘앉으리라’고 마음이 일어나면 그것은 바람을 생기게 하고 바 

람은 암시를 생기게 하여 마-음의 작용II서 생긴 바람의 요소의 

움직임에 의해서 몸의 아랫부분은 구부리고 몸의 윗부분은 곧은 

상태로 히는 것을 ‘앉는 것’이라 부른다. 

66) 암시에 대해서는 ro베담마 길라잡이J 553-54를 참조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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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우리라’라고 마읍이 일어나면 그것은 바람을 생기게 하고 

바람은 암시를 생기게 하여 마음의 작용II서 생긴 바랍의 요소 

의 움직임에 의해서 온 몸이 옆으로 펴지는 것을 ‘눔는 것’이라 

부른다. 

그가 이와 같이 꿰뚫어 알 때 ‘중생이 가고 중생이 선다고 말 

하지만 참뜻은 중생이라 할 어떤 이가 가거나 서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일컬게 된다. 이것은 마치 ‘수레가 가고 수레가 선다’라고 

말하지만 수레라고 이름붙일 어떤 것이 가거나 서는 것이 아니 

라 네 마리 소에 멍에를 매어 솜씨 좋은 마부가 볼 때 ‘수레가 가 

고 수레가 선다’라는 단지 일상생활에서 통용되는 언어(vohãra) 

가 있는 것과 같다. 여기서 몸은 [지신이 가고 서고 앉고 누우면서 

도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레에 비유된다. 마읍의 작용il서 생 

긴 바람은 [수레를 끓고 기는] 소에 비유된다. 그리고 미읍은 마부 

에비유된다. 

그와 같이 ‘가리라 서리라는 마음이 일어날 때 바람의 요소가 

암시를 일으키면서 생겨나고 마음의 작용il서 생긴 바람의 요소 

의 움직임에 의해서 가는 것 등이 생기며 그래서 ‘중생이 간다. 

중생이 선다. 니는 간다. 나는 선다.’라고 한다. 이것은 단지 일상 

생활에서 통용되는 언어일 뿐이다. 그래서 [옛 스숭이] 말씀하 

셨다. 

마치 배가 바랍의 힘으로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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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살이 훨줄의 힘으로 가듯이 

이 몸도 그와 갈이 바람에 의해서 가나니 

꼭두각시가 실에 따라 가듯. 

마음의 줄에 묶인 이 몸이란 꼭두각시도 

그것에 따라 가고 서고 앉거늘 

아무런원인과조건없이 

지신의 힘으로 서거나 갈 수 있는 

그무엇이 있어， 여기 그것을일러 

중생이라하리. 

그러므로 이와 같이 원인(hetu)과 조건(paccaya)에 따라 생긴 

‘감’ 둥을 주시하면서 걸어가면서는 ‘걷고 있다고 꿰뚫어 알꾀 

서있으면서는 ‘서있다고 꿰뚫어 알며 앉아있으면서는 ‘앉아있 

다’고 꿰뚫어 알고 누워있으면서는 ‘누워있다고 꿰뚫어 안다고 

알어야한다. 

또 그의 몸이 다른 어떤 째l플취하고 있든 간에 그째l대로 

꿰뚫어 안다는 것은 [봄의 자세를] 모두 포함하는 표현이다. 이 

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어떤 형태로 몸이 놓여있더라도 각각의 

형태대로 그것을 꿰뚫어 알아야 한다. 가는 형태를 통해서 ‘서 

었다가 간다-( thitarh gacchatD’라고 꿰뚫어 알꾀 서고 앉고 둡는 

형태를 통해서 ‘서 있다가 둡는다’라고 꿰뚫어 안다. 

이와같이 안으로 이와 같이 자신의 네 가지 자세를 파악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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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써 봄에서 봄을 관칠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료; 남의 네 가지 자세를 파악함으로써 폼에서 몸을 

관찰하며며문다. 

혹은 안땀으로 때로는 지신의 떼로는 남의 네 가지 자세를 파 

악힘으로써 봄에서 폼을 관찰하며 머문디는 말이다. 

혹은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리는 둥에 대해 무명이 일어나 

기 때문에 물질이 일어난디는 등의 벙-법으로 디섯 가지 측띤에 

서 불질의 무더기(낀樞)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이것을 두고 혹은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리는 등으로 

설히셨다. 

혹은 그는 ‘몸이 있구나’라고 등은 앞서 설한 것과 같다. 

여기서 네 가지 자세를 파익하는 마음챙김은 괴로룹의 진리이 

다. 그 [마음챙김을] 일어나게 한 이전의 갈애는 일아남의 진리 

이다 이 풀이 생기지 않음이 소멸의 진리이다. 괴로움을 철저히 

일-o} 일어납을 버리고 소멸을 대상으로 가지는 성스러운 도가 

도의 진리이다 이와 같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로씨 노력하여 

적띨을 얻는디; 이것이 네 가지 자세를 통해서 입문한 비구가 아 

라한끼지 되는출구가된다. 

II- 3. 분명착제 쓸α양i럼 

4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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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거동을] 분명히 얄변서(正知) 행한다{sampajanakrui} . 앞을 

볼 때도 톨야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구부렬 때도 펼 때 

도분명히 얄변서 행한다. 가샤발우의복플지날 때도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먹울 때도 마질 째도 캡을 때도 맛볼 때도 분명 

히 얄면서 행한다. 대소변을 볼 때도 분명히 알변서 행한다. 걸 

으면셔·서면서·앉으면서·점들면서·잠을 째면서·말하면서·첨묵 

흩l면서도 분명히 얄면서 행한다" 

“이와 칼이 안으로 몸애서 몹을 관찰빼(身隨觀) 머푼다 

그는 세장에 대해서 아무 것도 움켜춰지 않는다. 버구틀이여， 이 

와같이 버구는몸에서 폼을 관찰혀며 머푼다" 

이와 같이 자세를 통해서 몸의 관찰을 분석하고 이제 네 가지 

분명하게 알아차림(正知)을 통해 분석하기 위해서 다시 벼구들 

이여라는 등을 말씀하셨다. 여기서 나아갈 때도리는 둥은 「사문 

과경 주석」에서 이미 설명되었다:67) 

나아칼 때도라는 것은 가는 것이고 물러젤 때도라는 것은 

되돌아오는 것이다. 이 둘은 네 가지 자세에서 다 얻어진다. 

우선 갈 때 앞으로 몸을 옮겨가는 것을 ‘나아간대’ abhikkama}’ 

라고 하며 되돌아오는 것을 ‘불러선대patikkama}’라고 한다. 

67) r장부 주석서J (DA)의 「대념처경 주석」 은 이처럼 r장부 주석 

서」 의 「사문과경(D2) 주석」 올 참조하도록 하고 간략하게 마무리 

하고 있다. 이하 네 가지 분명하게 알아차림(正知)에 대한 긴 주석은 

모두 r중부 주석서J (MA)의 「염처경 주석」 에 나타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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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있올 때 서있는 자가 봄을 앞으로 기울이는 것을 ‘나아간다‘ ’ 

고 하며 뒤로 기울이는 것올 ‘불러선다’고 한다. 

앉아있을 때 앉은 자가 지·리의 앞부분으로 향하여 움직이는 

것을 ‘내댄다’라고 하며 뒷부분을 향해서 뒤로 움직이는 것을 

‘불러선다’라고 한다. 

누워 있는 경우에도 이 방법이 적용된다. 

분명하게 알아차리면서 행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알면서 모든 

행위를 하거나 분명하게 아는 것만을 오직 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나-ó}가는 것 등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차림을 행하며 어 

디서든 분명하게 알아차림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분명 

하게 알아차립에는 (1) 이익됨을 분명하게 알아차립(sãtthaka­

sampajañña) (2) 적당함을 분명하게 알아차림(sappãyasamp머añña) 

(3) 영역올 분명하게 알아차림(gocara-samp며añηa) (4) 미혹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알아차림(asammoha-samp머añña)의 네 가지 

분명하게 알아차림이 었다. 이제 이들각각을살펴보자. 

(1) [이익됨을 분명하게 알아차렵(sãtthaka-samp머añña)] : 먼 

저， 나。}가는 마음이 일어날 때에 그 미음만을 통해서 가지 않고 

‘내가 여기에 가서 무슨 이익이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라고 이 

익이 있읍과 없음을 잘 파악한다. 이처럼 이익을 분명히 파악하 

는 것을 ‘이익됨올 분명하게 알아차림’이라고 한다. 

여기서 이익이란 탑을 참배하고 보리수를 참배하고 숭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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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친견하고 장로를 친견하고 부정함올 관찰하는 동을 통해서 

법을 증장시키는 것이다. 탑이나 보리수를 참배한 것으로도 부 

처님을 대상으로 하는 희열을 일으키고 승가대중을 친견하여 

승가를 대상으로 하는 희열을 일으킨 뒤 그것에 대해 부서지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라고 명/핸}면서 아라한괴를 얻는다. 

장로들을 친견한 뒤 그들의 경책을 받고 부정함을 관찰하여 

거기서 초선을 일으킨 뒤 그것에 대해 부서지는 것이고 사라지 

는 것이라고 명십L하면서 아라한과를 얻는다. 그러므로 이들을 

친견하는 것은 이익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물질적 

인 소득도 이익이 있는 것이다. 그것을 의지하여 청정범행을 돕 

는 도를 닦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2) [적당힘을 분명하게 알아차림(sappaya-samp려añña) J: 그 
가 갈 때에 적당함과 적당하지 않음을 식별한 뒤 적당힘을 취하 

는 것이 ‘적당함을 분명하게 알아차림’이다. 

즉 탑을 참배하는 것은 이익이 있다. 그러나 만일 탑례 예배드 

라는 큰 행사가 열려 10유순이나 12유순까지 대중들이 운집해 

있는데 남녀 모두가 각자 자기의 부유함에 걸맞게 화려하게 치 

징하고 회장한 채 움직이고 있어 거기서 .:ut 원하는 대쐐 탐 
욕이 일어나거나 원하지 않는 대싱에 대해서 적대감이 일어나 

거나， 예기치 못했던 것에 대해서 어리석음이 일어나게 되거나， 

혹은 직접적으로 속인과 교제를 하게 되거나， 생계유지와 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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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에 장애가 된다면 그런 장소는 적당하지 않다. 이런 종류의 

장애가 없을 땐 적당하다. 보리수를 참배하는 것 동에도 이 방법 

은적용된다. 

숭가대중을 친견하는 것은 이익이 있다. 그러나 만일 마을 안 

에서 사람들이 큰 천막을 치고 밤새도록 셜법을 듣고 있을 때 앞 

서 말한 형태로 사람들이 운집하는 것은 장애가 된다. 이와 같은 

장소는 적당하지 못하다. 장애가 없다면 적당하다. 많은 신도들 

에 둘러싸인 장로들을 친견하는 것에도 이 방법이 적용된다. 

부정함을 관흩hasubhadassana， 不웹觀)하는 것도 이익이 었다. 

그 뜻을 명확하게 해주는 일화가 있다. 한 젊은 비구가 사미를 

데리고 양치목을 구하러 갔다. 사미는 길을 질러 앞서 가다가 부 

정한 것을 보고 초선에 플었다. 이것올 기초로 섬。} 그는 형성된 

것(쟁봐 行)들에 대해서 명싱히여 세 가지 과를 실현하고 나머 

지 괴{아라한과)를 얻기 위해 명싱주제를 들고 서있었다. 젊은 비 

구는사미가보이지않자 

“사미여”라고불렀다. 

그는 ‘내가 출가한 날로부터 비구스님이 니를 두 번 부르도록 

한 적이 없었다. 그러니 나는 다른 날에 특별힘어 생기도록 하리 

라’고생각하꾀 

“왜 그러십니까 존자시여”라고 대답했다. 

“이리 오너라”고 말하는 한 마디가 떨어지자마자 째1는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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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가서， 

“존자시여， 이 길로 가셔서 제가 서있었던 곳에서 잠시 북쪽 

을 향해 서서 쳐다보십시오”라고 말했다. 

비구는 그렇게 하고서 특별함을 증득했다. 이와 같이 하나의 

부정한 것이 두 사렴에게 이익을 주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이익 

이 었다 하더라도 남자에게 여자의 부정한 것은 적당하지 못하 

고 여자에게는 남자의 부정한 것이 적당하지 못하다. 같은 성에 

속하는 것이 적당하다. 이와 같이 적당함을 식별하는 것을 ‘적당 

함을 분명하게 알아차림’이라 한다. 

(3) [영역을 분명하게 알아차림(gocara-samp혀a해a)J: 이와 갈 

이 이익됨과 적당함을 식별한 자가 38가지 명상주제들에 대해 

지신의 마음에 맞는 명싱주제라 불리는 영역을 취하여 그것을 

들고 걸식할 곳을 가는 것을 ‘영역을 분명하게 알아차림’이라 

한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다읍의 네 개조를 알。}야 한다. 

@ 여기 어떤 비구는 [걸식울 갈 때는 명성주제를] 들고 돌아올 

때는 들지 않는다~(2) 어떤 바구는 갈 때는 들지 않고 돌어올 때 

는 든다~@ 어떤 비구는 갈 때도 들지 않고 돌아올 때도 들지 않 

는다~@ 어떤 버구는 갈 때도 들고 돌아올 때도 든다. 

@ 이 가운데 어떤 비구는 낮 동안에는 포행도 하고 앉기도 하 

면서 쟁H가 되는 법들로부터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밤의 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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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처럼 보내고 중경에 누웠다가 후경에 다시 앉기도 하고 포 

행을 하기도 하면서 보낸다. 아침 일찍 탑전의 마당과 보리수나 

무 마당 쓰는 일 등의 소임을 보고， 보리수에 불올 주고 마실 불 

과씻을물을가득채우고 스숭과은사스님께 해야할소엄 둥 

『율장』의 「칸다깨{Khandhaka， 健따部)에 언급된 모든 소임을 

행한다. 그는 몸을 씻고 처소에 들어가 두 번이나 세 번 기부좌 

를 하여 몸에 온기를 불어넣으면서 명싱주제에 전념하고 걸식을 

갈 시간에 일어나 명상주제에 전념한 채 발우와 가시를 수하고 

거처로부터 나가서 명상주제를 마움에 잡도리하면서 탑전에 

간다. 

만일 그가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함을 명싱주제로 들고 있으 

면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탑전으로 들어간다. 만일 다른 명싱주 

제를 들고 있다면 마치 [탑전으로 올라갈 때] 손에 든 물건을 계 

단 아래에 놓고서 올라기듯이 그것을 그혔l 내려놓고 부처님을 

대상으로 생긴 희열을 가지고 탑전으로 올리간다. 만일 그 탑어 

크면 세 번 오른쪽으로 돌고 네 곳에서 절을 올린다. 만일 작은 

탑이라면 그처럼 오른 쪽으로 돌면서 여넓 곳에서 절을 올린다. 

탑에 절을 올리고 보리수 마당으로 들어가서 마치 부처님 세 

존을 면전에서 볍듯이 마음을 낮추고 보리수흘 참배한다. 그는 

이와 갈이 탑과 보리수를 참배하고 [명싱주제를] 내려놓았던 곳 

에 가서 마치 내려놓았던 물건을 손으로 드는 것처럼 내려놓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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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명싱주제를 들고 마을 근처에서 명상주제에 전념한 채 가사 

를 정장으로 수하고 걸식을 위해 마을로 들어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를 보고 “우리 스님이 오셨다”고 미중 나 

와서 발우를 받아플고 공양동}는 누각어나 집에 앉도록 하고 죽 

을 올리고 밥이 나올 때까지 발을 씻게 하고 기름을 바르게 하고 

앞에 앉아서 질문을 하거나 법문을 듣고자 한다. 법문을 청하지 

않더라도 사람콸II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법문올 해야 한다고 

주석가들은 설한다. 명상주제를 벗어난 법문이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명상주제를 주 내용으로 법을 설하고 명싱주제에 마음 

을 두면서 음식올 먹은 뒤 덕담을 하고 배웅 나온 사람출II 둘러 

싸여 마-을을 나와서 거기서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왔던 길올 따 

라 온다. 그러면 그 보다 먼저 떠나서 마을 밖에서 공양을 마친 

사미와 젊은 비구들이 그를 보고 따라와서 그의 발우와 가사를 

받아든다. 

옛날의 스님들은 ‘이분은 우리 은사 스님이고 법사 스님이시 

다’라고 생각히면서 절대로 얼굴을 뺀히 쳐다보지 않고 공경의 

예콜 올렸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렇게 했다. 그 젊은 스님들은 

그에게물었다. 

“존자시여， 아까 그 사람들은 외가의 친척들입니까 아니면 친 

가의 친척들입니까?" 

“무엇을 보고 그렇게 묻는가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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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들이 존자님을 크게 존경하고 친밀하게 대해서입 

니다" 

그러자 그는 [우졸대며] “여보게들 그들은 부모도 하기 어 

려운 것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네. 그것은 우리가 발우흘 지니 

고 가사를 수하고 있기 때문이지. 이 [발우와 가사의] 위신력 때 

문에 우리는 두려운 곳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근이 와도 굶 

주리지 않는다네. 참으로 이분들만큼이나 우리에게 도움 줄 분 

들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명싱주제를 놓아버리고] 그들의 공 

덕올설하면서간다. 

이것을 일러 [걸식을 갈 때는 명싱주제를] 들고 돌아올 때는 

들지않는다고한다. 

@ 그런데 아침에 위에서 설한대로 소임을 행하자 업에서 생 

긴 [배고품의] 열기가 업에서 생기지 않은 [음식의 영양분을] 

다 써버리고 업에서 생긴 [물질을] 섭취하면서부터 폼에서 니는 

땀으로 인해 명상주제의 과정에 들지 못한다. 

그는 아침에 일찍 발우와 가사릎 수하고 빠르게 탑을 참배하 

고 소들이 풀을 뜯으러 나가는 시간에 죽을 걸식하러 마을에 들 

어가 죽을 얻어 공양하는 곳에 가서 마신다. 그가 두 세 모금을 

들이키면 업애서 생긴 열기가 업에서 생긴 [물질을] 섭취하지 

않고 업에서 생기지 않은 [영양분을] 섭취한다. 마치 바가지로 

백번이나 물을 끼얹어 목욕한 사람처럼 불의 요소에서 생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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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심을 가라앉히고 명싱주제에 마-읍을 두면서 죽을 마저 다 먹 

고발우와입을씻는다. 

[죽] 공양올 마치고 명싱주제륭 마음에 잡도리하고는 나머지 

장소에서 마저 탁발을 한 뒤 명상주제에 마음을 둔 채 읍죄올 먹 

고 그때부터 [먼저 쏟 화살의] 화잘 깃을 따라 다시 화살을 적 

중시키듯 확립된 명싱주제를 들고서 돌아온다. 이것을 일러 ‘갈 

때는 [명싱주제를] 들지 않고 돌어올 때는 든다’고 한다. 

죽을 마시고 위뺏사나콜 시직송}여 부처님 교법에서 아라한과 

를 얻은 이런 비구들은 수로 헤아렬 수가 없이 많다. 스리랑카.011 

만도 매 마을마다 공양하는 곳에 지리하고 앉아서 죽을 마시고 

아라한과를 얻은 비구가 없는 곳이 없다. 

@ 그러나 방일히여 [정진의] 멍에를 내팽개쳐버리고 모든 소 

임을 소홀히 한 채 다섯 가지의 마음의 굴레에 묶여 머물면서 명 

상주제리는 것이 었다는 인식조차도 못하고 마을로 걸식을 하러 

들어가서는 부적절하게 재가자들과 섞여 쏘다니며 먹고서 헛되 

이 돌이온다. 이것을 일러 ‘갈 때도 [명싱주제를] 들지 않고 톨 

아-올 때도 들지 않는다고 한다. 

@ 그러나 ‘어떤 비구는 갈 때도 [명싱주제콜] 들고 돌아올 때 

도 든다’고 설한 것은 가고 올 때에 모두 다 [명싱주제를 드는] 

의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라고] 알。}야 한다. 자신의 [향상을] 

위하는 선남지들은 교법에 출가빼 열， 스물， 서른， 마흔， 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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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명과 한 곳에 살면서 정해진 의무를 다하고 지낸다. 

‘도반틀이여， 그대들은 빚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생계흘 꾸 

리기 위해 출가한 것이 아니다.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출가하였다. 그러므로 가면서 일어난 오염원들은 가면서 제어하 

라. 서면서 ... 앉으면서 … 누우면서 일어난오염원들은누우면 

서 제어하라.’ 그들온 이와 같이 의무를 다하고서 걸식올 가는 

도총~l 반 우λ}뼈)， 한 우λ빡 반 기‘우따69) ， 한 가우따 안에 

돌이나 바위플이 었으면 그것을 인식종}면서 명싱주제를 마읍어l 

잡도리하면서간다. 

만일 기는 도종n 어떤 오염원이 일어나면 거기서 그것을 제 

어한다. 그처럼 할 수 없으면 멈춘다. 그러면 그의 뒤에 띠라오 

는 비구도 멈춘다. 그는 ‘이제 [그대가 멈추어 섰으니 뒤따라오 

는] 비구는 그대에게서 일어난 생각을 알 것이다. 이것은 그대에 

게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지신을 훈계하고 위뺏사나를 중장시키 

고 성스러운 경지로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도 안되면 거기서 앉 

는다. 그러면 뒤따라오는 비구도 앉는다. 이처럼 같은 방법이 적 

용된다. 

그가 비록 성스러운 경지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그 오염원을 

억압하고 명싱주제를 마음에 잡도리하며 간다. 명싱주제콜 여원 

68) 1 우사바{usabha)는 140 큐벗(cubit， 50cm 정도)의 길이임. 
69) 1 가우띠{gãvuta)는 80 우사바 혹은 1/4 요자나{yojana)의 거리며 

대략2마일정도의 거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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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읍으로는 발걸읍을 옮기지 않는다. 만일 명상주제를 들지 않 

고 발걸음을 옮기면 다시 이전의 발자국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온다. 마치 마하풋사데외{~ahaphussadeva) 장로처럼. 

마히풋사데와 장로는 19년올 [명성주제를 챙기면서 탁발을] 

가고 오는 서원을 실천하면서 머물렀다. 길옆에서 쟁기질하고 

씨 뿌리고 거두어들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장로가 그처럼 가 

는 것을 보고서는 “이 스님은 계속해서 뒤로 돌아와서는 다시 

간다. 길을 잃어 버리셨나， 아니면 다른 무엇을 잃어버리셨나?" 

라고 말하였다. 그는 그것에 상관하지 않고 명싱주제에 볼입된 

마음으로 사문의 법도를 행하면서 20년째에 아라한과를 얻었다. 

그가 아라한과를 증득하던 그 날 경행처의 끝에 사는 신이 손 

가락으로 불을 밝히면서 서있었다. 사대천왕과 신들의 왕언 제 

석과 사함빠띠 범천도 시봉을 하러 왔다. 그런 광명을 보고 숲에 

사는 마하떳사 장로가 그 다음날 물었다. 

“어제 밤에 존자의 곁에서 광명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무슨 

광명인가요1" 

장로는 딴청을 부리며 “광명이란 것은 불빛도 있고 보석에서 

나는 빛도 있지요”라는 식의 말을 했다. 

그가 “숨기시는군요”라고 계속 묻자 

“그렇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사실을 말하였다. 검은 녕쿨로 

만든 움막에 사는 마하나가 장로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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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나:7KMahanaga) 장로도 [명싱주제를 챙기면서 탁발을] 

가고 오는 서원을 실천하면서 처음꿰는 “세폰의 용맹정진을 예 

경빼라”라고 칠 년을 서서 있거나 경행하는 결심을 실행하였 

다. 다시 16년을 가고 오는 서원올 실천하고는 아라한과좁 얻었 

다. 그는 명상주채에 전념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명상주 

제를 들지 않고 걸읍을 옮기면 되돌。}가기를 계속하면서 마을로 

갔다. “저 자가 소인자 출가사문인캐’라는 의심이 들 정도의 떨 

어진 곳에 서서 7μ}를 정징하고 겨드랑이 안에서 물통을 꺼내 

어 발우를 씻고 물을 입에 머금었다. 

무엇 때문인가? 그에게 음식을 올리거나 인사를 하기 위해 사 

람들이 다가오면 “만수무깅하세요”라고 덕담할 때도 명싱주제 

가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큰스님， 오늘이 며칠입니까1"라고 날짜를 묻거나 벼구들의 

숫지를 묻는 질문을 받기라도 하면 불을 섬키고서 대답했다. 만 

일 날짜 둥을 묻는 질문이 없으면 되톨아 올 때에 마을 어귀에서 

뱉어버리고 갔다. 깔랍바떳태Kalambatittha) 승원에 머무는 50 

명의 비구들도 그렇게 했다. 

그들은 칠월 보협l “아라한과를 얻지 못하면 서로서로 말하 

지 않으리라”고 서원을 세웠다. 그들은 마을로 탁발을 가면서 

물을 한 입 채우고 틀어갔다. 날짜 둥을 물으면 위에서 말한 대 

로대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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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사람들은 그들이 서로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오늘 

은 혼자 오셨구냐. 오늘은 두 분이 오셨구나.’라고 알아했다. 그 

래서 ‘이분들은 우리와 함께 대회를 하지 않고 서로서로도 이야 

기를 하지 않는다. 서로서로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분쟁이 생겼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화해시켜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모두 

승원으로 갔다. 그들은 50명의 비구들 기운데 단 두 명의 비구 

도 한 곳에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러자 그들 중 안목이 있는 

사람이말했다. 

“이것 보시오 분쟁이 생긴 사람향R게 이런 경우는 없소 탑 

전과 보리수 뜨락은 빗질이 잘 되었고 빗자루들은 정돈이 잘 되 

어 었으며 마실 불과 씻을 물도 가득 채워져 있소” 

그들은 거기서 불러났다. 그 비구들은 석 달 안에 모두 아라한 

괴를 얻었고 청정한 해제의 자:AK 自忽)를 거행하였다. 

이와 같이 검은 녕쿨로 만든 움막에 사는 마하나가 장로와 깔 

람바떳타 승원에서 안거를 보낸 비구둘처럼 명싱주제에 전념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ul을근처에 이르러서 물을 한 입 

채운다. 길을 잘 관찰하고 술주정뱅이나 노콤꾼 둥의 시비꾼들 

이나 사나운 코끼리나 말 등이 없는 길로 들어간다. 거기서 탁발 

하며 성급하게 서둘러 가지 않는다. 서둘러 탁발히는 두타행이 

란결코없기 때문이다. 

마치 물이 을 동 블 퉁하게 패인 곳을 만나더라도 동요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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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러기듯이 두타행을 히는 자도 동요하지 않으며 긴-디 집집미· 

다 순서대로 들어가 떼풀 의헝:이 있는지 없는지룹 관찰히키애 

적합한 시긴을 보내면서 걸식하고 마을 안이니· 미을 밖이나 혹 

은 숭원으로 뜰이-와서 펀안하고 적당한 곳애 앉이· 명싱주제를 

미음에 잡도리히면서 음식에 대해 혐오히는 인식70)을 확랩힌:1:.}. 

[치주가] 치축을 위해 기름칠을 히는 것괴· 싱처에 띤고를 바 

르는 것과 자기 -^l식의 실점을 뜯어먹는 비유판 똥해 그것을 반 

조하면서 여닮 가지 조건을 구족한 음식71 )을 벡는다. 즐기기 위 

해서도 아니요 취하기 위해서도 이-니요 징영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요 치장을 위해서도 아니다. 다 먹고 나서는 물로 씻고 잠시 

식곤증을 누그러뜨린다. 밥 먹기 전처럼 먹고 나서도 명상주제 

를 마음.01] 잡도리하며 오전처럼 오후에도 명싱주제를 마음에l 잡 

도리한다 이를 일러 ‘갈 때도 [명싱주제를] 플고 돌이올 때도 

든다’고힌·디: 

‘갈 때도 [영싱주제를] 들고 돌이올 때도 든다는 기·고 오는 

서원을 실천하여 튼튼한 기초를 구족한다띤 어린 나이에도 이-리-

70) 음식에 대해 혐오하는 인식은 r아미딘마 길라잔이J 753-54갚 찬죠 

~1- 7:내 
~ .r、.

71 ) 경애서는 다음 여돼올 들고 있다 

“그는 숙고하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음식욕 수용하나니 @ 즐기기 위 
해서가 아니며 @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내 @ 치징·윤 하기 위해서도 

아니f.r.j @ 장식윤 위해서도 아니l셔 @ 딘·지 이 꽁윤 지탱하고 @ 유 
지하고 @ 잔인협을 쉬고 @ 칭정범행(섭:1 f)윤 잘 지키기 위해서이 

다 .. (M2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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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괴·를 얻게 된다. 만일 초년에 아라한과를 얻지 못하면 중년에， 

중년에 얻지 못하면 노년에， 노년에 얻지 못하면 임종시에， 임종 

시에 얻지 못하면 신이 되어 신이 되어서도 얻지 못히면 부처님 

이 계시지 않는 때에 태어나 독각(獨覺， paccekabodhi)을 실현 

한다. 

독각을 실현하지 못하면 부처님들의 회상에 태어나 바히야 다 

루찌리야 장로처럼 즉시에 초월지(abhi째ã)72)를 얻게 되거나 사 

리뽕따 장로처럼 큰 지혜를 갖게 되거나 마하목갈라나 장로처럼 

큰 신통을 갖거나 마하갖사빠 장로처럼 두타행을 하거나 이누룻 

다 장로처럼 천안을 갖거나 우빨리 장로처럼 율을 호지하거나 

뿐나 만따니뽕따 장로처럼 설법히-는 자가 되거나 레와따 장로처 

럼 숲속 거주자가 되거나 아난다 장로처럼 다문이 되거나 부처 

님의 이플 라훌라 장로처럼 공부짓기를 좋아하게 된다. 이처럼 

이 네 가지 가운데에서 갈 때도 [명상주제를] 들고 돌아올 때도 

드는 자의 ‘영역을 분명하게 알아차림’은 최고환n 이른 것이다. 

(4) 나-ò}가고 불러가는 것 등에 대해 미혹하지 않음이 ‘미혹하 

지 않음을 분명하게 알아차림(asammoha-samp머aηña)’이다. 이 

72) 초월지 혹은 신통지로 옮긴 ‘abhiññã’는 ‘chal-abhiññã{ 여섯 가지 
초월지’라는 술어로 나타나기도 하며 중국어써 六神通으로 옮겼다. 

이 기운데서 번뇌 다한 경지(암lÏnãsava)인 누진통을 제외한 다섯 

가지에 대해서는 r청정도론J XII와 XIII에 자세히 설명되어었으며 

r길라잡이J 9장 ~21애 잘정리되어있으니 참조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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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갈이 알아야 한다. 안목 없는 범부는 나。}가는 둥에 대해서 

‘재까 니아간다. 짜}에 의해서 나아검어 생겼다.’라거나 ‘내가 

내댄다. 나에 의해서 나아감01 생겼다.’고 미혹한다. 그러나 여 

기 비구는 나.ot가거나 불러날 때에 안목 없는 범부처럼 미혹하 

지않는다. 

‘나-아기리라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과 더불어 미읍에서 

생져난 바람의 요소가 암시를 생기게 하면서 일어난다. 이처럼 

마음의 작용~l서 생긴 바람의 요소의 움직임에 의해서 몸이라 

불리는 뼈 무더기가 나。}기는 것이다. 

그가 이렇게 나。}갈 때에 매번 @ 발을 들어올릴 때는(ud­

dharaηe) 땅의 요소(웅고성)와 물의 요소(점착성)라는 두 가지 요소 

는 낮고 약하며 나머지 두 [요소는] 높고 강하다. 그와 같이 @ 

발을 뻗고(atiharaJ)e) @ 옮길 때도( vUiharane) 마찬가지이다. 그 

러나 @[들어올린 발을] 내려놓을 때에는( vossajjane) 불t뜨거움) 

과 바램팽창성)의 요소들이 낮고 약하며 나머지 둘은 높고 강하 

며 @ 발이 땅에 닿고(sannikkhepane) @ 발로 땅을 누를 때도 

{sannirumbhane} 마찬가지이다. 

여기서 들어올릴 때 일어난 정신·물질의 현싱1法)들은 뻗을 때 

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처럼 뻗을 때 일어난 [정신·물질의 현상 

들은] 옮길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 옮길 때 일어난 현%딸은 내 

려놓을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 내려놓을 때 일어난 현%띨?은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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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닿올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 닿을 때 일어난 현싱딸은 누를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처럼 계속해서 부분과 부분마다 마디 

와 마디마다 조각과 조각마다 달구어진 냄비 위애 던져진 참깨 

처럼 따닥따닥소리를내며 빠르게 부서진다. 이럴진대 누가나 

ot.가는 자인개 이 가는 것은 누구에게 속하는까 궁극적 의미 

(paramattha, 구경법)에서 보면 오직 요소(dhãtu， 界)들이 가고 요 

소들이 서고 요소들이 앉고 요소들이 둡는다. 그 각각의 부분에 

서불질과더불어-

일어날 때의 마음은 다른 것이고 

소멸할 때의 마음은 또 다른 것이어서 

서로서로연속적으로 

마치 깅물의 흐름처럼 일어난다 

이와 같이 나아감 동에 대해서 미혹하지 않음을 ‘미혹하지 않 

음을 분명하게 알아차림’이라 한다. 

앞플 볼 때도 폴아 볼 때도~ãlokite vilokite)리는 구절에서 ‘앞 

을 봄’이라는 것은 앞을 쳐다보는 것이고 ‘돌아 봄’이란 다른 방 

향을 쳐다보는 것이다. 그리고 아래로 위로 뒤로 쳐다봄도 있기 

때문에 아래로 봄; 위로 봄 뒤로 봄이라 부르는 다른 것도 있지 

만 여기서는 취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이 두 가지만어 적절하 

며 혹은 이 둘을 통해서 모든 쳐다보는 행위가 포함된다. 

여기서 ‘앞을 보리라는 마음이 일어날 때에 마음을 집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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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다보면서 뜻을 파익하는 것이 (1) 이익됨을 분명하게 알아차림 

이다. 이것은 난대Nanda) 존지를 분명한 증인(kãya-sakkhD으로 

알아야 한다.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만일 난다가 통쪽 방향을 보게 되면 마음을 완 

전히 집중한 채 난다는 통쪽 방향을 본다. ‘내가 이와 같이 동쪽 

방향을 볼 때에 탐욕과 싫어하는 마음의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 

이 흐르지 않기를’이라고 생각하면서 본다. 이처럼 여기서 그는 

분명하게 알아차린다. 비구들이여， 만일 난다가 서쪽 방향을 ... 

북쪽 방향올 ... 남쪽 방향울 ... 위를 … 아래를 ... 간방향을 보 

게 되면 마음을 완전히 집중한 채 난다는 간방향을 본다. ‘내가 

이와 같이 ... 해로운 법들이 흐르지 않기를’이라고 생각하면서 

본다. 이처럼 그는 분명하게 알아차린다: (A.iv.l67)" 

아울러 여기서도 앞에서 언급한 탑을 참배함 둥을 통해 (1) 이 

익됨을 [분명하게 알아차림〕 과 (2) 적당함을 [분명하게 알아차 

립을] 알。}야 한다. 여기서는 명성주제를 버리지 않읍이 바로 (3) 

영역을 분명하게 알아차림이다. 그러므로 무더기(聽)， 요소(界)， 

감각장소(處)를 명상주제로 삼는 지들은 이것을 자신의 명~뮤 

제로 하고 까시나 등의 명싱주제를 갖는 자들은 그 명%뮤제를 

상수로 히여 앞으로 보고 돌아보는 것을 행해야 한다. 

이 가운데 자따라고 이롭붙일 만한 앞으로 보는 자라거나 혹 

은 돌아보는 자라는 것이 없다. ‘앞으로 보리라’라고 마읍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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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날 때 그 마음과 더불어 마음헤서 일어난 바람의 요소가 생긴 

다. 바람의 요소는 암시를 생기게 한다. 이처럼 마음의 작용II서 

생긴 바람의 요소의 움직임에 의해서 아래의 눈까풀이 아래로 

내려가고 위의 눈끼풀은 위로 올라갈 뿐이지 여는 행위자가 있 

지 않다. 이렇게 되면 눈의 알음왈이가 보는 역할을 실행하면서 

일어난다. 이와 같이 분명하게 알아치리는 것을 여기서는 (4) 미 

혹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알아차림이라 한다. 

나.o}가서 @ 근원을 철저하게 앓과 @ 손님의 상태와 @ 일시 

적인 상태를 통해서도 ‘미혹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알아차림’을 

알。}야한다. 

@ 근원을 철저하게 앓을 통해서는 이제 -

바왕개잠재의식)와 전향과 봄과 받아들임과 

조사와 결정과 일곱 번째인 자와나가 있다:73) 

여기서 비왕가는 태어남으로서의 존~W4)의 구성인자 역할을 

실행하면서 일어난다. 이 [벼왕7깨 로부터 전향한 뒤 단지 작용 

73) 이들 용어들에 대해서는 ro폐담마 길라잡어J 292쪽 이허를 참조할 

것. 

74) 존재(bhava)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업으로서의 존재(kamma­

bhava, 業有)와 태어남으로서의 존채(upapatti-bhava， 生有)이 

다. 이중에서 업 그 자체가 존재이기 때문에 업으로서의 존재이다. 그 

와 마찬가지로 태어남 그 자체가 존재이기 때문에 태어남으로서의 존 

재이다. 여기서 태어남은 폰재하기 때문에 존재(바와)라 한다. 그러나 

엽은 존재의 원인이기 때문에 결과라는 이름 하셰 폰재라 한다고 알 

아야 한다:( r청정도론'J XVII.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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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히-는 마노의 요소l意界)가 전향하는 역할을 실행하면서 [일어 

나고J ， 이것이 소멸등}면 눈의 알음알이(1恨識)가 보는 역할을 실 

행하면서 [일어나고] 이것이 소멸히면 과보로 나타난 마노의 

요소(意界)가 받아들이는 역할을 실행하면서 [일어나고J ， 이것 

이 소멸하면 과보로 나타난 마노의 알음알이의 요소(젠識씬)가 

조사하는 역할을 실행하면서 [일어나고] 이것이 소멸하면 단지 

작용만 하는 마노의 알음알이의 요소(젠;識뿜)가 결정히는 역할을 

실행하면서 [일어나고] 이것이 소멸하면 일곱 번 자와나〈펌r) 

가일어난다.검) 

여기서 ‘이 자는 여자다. 이 지는 남자다.’라고 탐욕이나 성냄 

이나 어리석음 때문에 앞으로 보거나 돌아보는 것은 첫 번째 자 

와나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 일곱 번째 자와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마치 전쟁터에서 병시들이 아래와 위가 

잘리어서 [땅위에] 쓰러지고 난 후에야 [적이 쓰러진 줄을 알듯 

이 마음도 이런 과정이 지난 후에얘 ‘이자는 여자다. 이지-는 남 

자다.’라고 탐욕 등을 일으켜 앞으로 보고 돌아뾰l 된다}6) 이 

와 갈이 여기서 근원을 철저하게 앓을 통해서 ‘미혹하지 않음을 

75) 이런 일련의 과정을 인식과정(v뻐icitta)이라 하는데 r아비덤마 길 

라잡이J 4징어l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으니 참조할 것. 

76) 레디 시야도는 우리가 한 대상올 남자다 여자다 둥으로 인식하기 위 

해서는 여러 인식과정( vïthicitta)들이 펼요하다고 설명한다. 그는 적 

어도 8단계의 인식과정들이 지난 후에 ‘저 대상은 무엇이다’라고 안다 

고 셜명하고 있다. r아비담마 길라집어J 368-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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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하게 알아차림’을 알아야 한다. 

@ 눈의 문헤 형상1색깔)이 들어왔올 때 비왕가의 움직임으로 

부터 시작해서 지신의 역할을 성취하면서 전향 둥이 일어났다가 

소멸할 때 마지막에 자와나가 일어난다. 이 [자와나는] 앞서 일 

어난 전향 등의 집인 눈의 문에 이른 손님과 같다. 마치 남의 집 

에 무언가를 얻으러 들어가려는 손님을 대해 집 주인이 말없이 

앉아있으면 아무런 도움울 청하지 못하는 것처럼 전향 동의 집 

인 눈의 문에서 전향 등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없을 때 그 

[자와나도] 탐·진·치에 묶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손님의 상태 

를 통해서 ‘미혹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알-öt차림’을 알어야 한다. 

@ 그런데 눈의 문에서 결정으로 끝니는 마음들이 일어나면 

그들은 그들과 함께 한 [마음걷수] 법들과 더불어 그 일어난 각 

각에서 부서진다. 그들은 서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일시적이 

고 그 순간만 존재한다. 이것은 마치 한 집에 었던 모든 사람들 

이 죽고 남아있던 한 사람마저 그 순간에 죽게 되어있는데 그런 

상觀l서 .l7} 춤추고 노래하는 둥으로 즐거워함이란 있을 수 

없듯이 그와 같이 하나의 대문에 [마음부수법들과 함께 한 전향 

등이 각각 그곳에서 부서질 때] 그 순간에 죽기 마련인 남은 자 

와나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읍으로 기뻐한디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와 같이 일시적인 상태를 통해서 ‘미혹하지 않음을 분명 

하게 알아차림’을 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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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서 @ 무더기(聽)(Q 감각장소{處)@ 요소l界)@ 조건 

(緣)을 반조함올 통해서도 이것을 알아야 한다. 

@ 여기서 참으로 눈과 형상은 물질의 무더기(色鏡)이고 보는 

것은 알음알이의 무더기(織讀)요 이것과 함께 한 느낌은 느낌의 

무더기(受聽)이며 인식은 인식의 무더기(想鐘)요 감각접촉觸) 등 

은 싱L카라플의 무더기(行鍵)이다. 이와 같이 이들 다섯 가지 무 

더기를五.續)의 분리할 수 없는 결협에 의해서 앞으로 보고 돌아 

보는 것은 알려져 있다. 여기서 어떤 것이 혼자 앞으로 보고 어 

떤 것이 혼자 돌아본단 말인가? 

@ 마찬가지로， 눈은 눈의 감각장소(1恨處)이고 형상은 형상의 

감각장소(色處)요 보는 것은 마노의 감각장소(意、處)이며 느낌 등 

의 함께한 [마음부수] 법들은 법의 검각장소l法處)이다. 이와 같 

이 이들 네 가지 감각장소들의 분리할 수 없는 결협에 의해서 앞 

으로 보고 돌아보는 것은 알려져 있다. 여기서 어떤 것이 혼자 

앞으혹 보고 어떤 것이 혼자 돌아본단 말인가? 

@ 또한 눈은 눈의 요소(界)요 형상은 형상의 요소요 보는 것 

은 눈의 알음알이의 요소이며 그와 함께 한 느낌 둥은 법의 요소 

이다. 이와 같어 이들 네 가지 요소들의 분리할 수 없는 결합에 

의해서 앞으후 보고 돌아보는 것은 알려져 었다. 여기서 어떤 것 

이 혼자 앞으로 보고 어떤 것이 혼자 돌아본단 말인가? 

@ 같은 이치로 눈은 의지히는 조건π)이고 형상은 대상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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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며 전향은 틈 없이 뒤따르는 조건 더욱 틈 없이 뒤따르는 

조건 강하게 의지하는조건， 존재하지 않는조건 떠나가버린 

조건이다. 빛은 강하게 의지히는 조건이요 느낌 둥은 함께 생긴 

조건이다. 이와 같이 조건들의 분리할 수 없는 결협에 의해서 앞 

으로 보고 돌아보는 것은 알려져 있다. 여기서 어떤 것이 혼자 

앞으로 보고 어떤 것이 혼자 돌어본단 말인가? 

이와 같이 무더기， 감각장소 요소， 조건을 반조함을 통해서도 

‘미혹하지 않읍을 분명하게 알아차림’을 알어야 한다. 

구부렬 때도 펼 때도~samiñjite pasarite)라는 것은 ‘관절을 구 

부리고 펼 때’라는 말이다. 

(1) 여기서 마음을 통해서 구부리고 펴는 것을 하지 않고 손과 

발을 구부리고 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익 되고 이익 되지 않 

음을 파악한 뒤 이익 되는 것을 취하는 것이 ‘이익됨을 분명하게 

알아차림’이다. 손과 발을 지나치게 오래 구부리거나 펴고서 서 

있으면 매 순간마다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고 마음은 하나됨을 

얻지 못하고 명상주제를 놓쳐버리고 특별함을 증득하지 못한다. 

알맞은 시간만큼 구부리고 알맞은 시간만큼 펴면 괴로운 느낌은 

일어나지 않고 댐은 하나로 모이고 명싱주제는 증;혜게 되어 

특별함을 증득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이익됨과 해로움을 파악함 

77) 여기에 나타나는 조건(paccaya， 緣)들에 대해서는 r아비담마 길라 

잡이J 678쪽 이하 24가지 조건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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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일。}야한다. 

(2) 그런데 이익이 있더라도 적당함과 적당하지 않음을 파악한 

뒤 적당함을 취하는 것이 ‘적당함을 분명하게 알아차림’이다. 이 

것이 그 방법이다- 대탑전에서 젊은 비구들이 독경을 하고 있 

었는데 그들의 바로 뒤에서 젊은 비구니들이 그 법을 듣고 있었 

다고 한다. 그 중 어떤 젊은 벼구는 손을 뻗어 [비구니의] 몸과 

접촉하게 되고 그 때문에 환속하게 되었다. 다른 비구는 발을 뻗 

다가 불에 닿아서 뼈까지 발이 데었다. 다른 비구는 개미집에 닿 

아서 독사헤게 물렸다. 다른 비구는 천으로 만든 토굴의 기둥에 

닿아서 벼단뱀에게 물렸다. 그러므로 이러한 적당송}지 않은 곳 

으로 펴지 않고 적당한 곳으로 펴야 한다. 이것이 여기서 ‘적당 

힘을 분명하게 알아차림’이다. 

(3) ‘영역을 분명하게 알아차림’은 대장로의 일화가 좋은 보기 

이다. 대장로는 낮 동안 앉는 곳에 앉아서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 

를 하면서 급히 손을 구부렸다기는 다시 처음 위치에 놓았다가 

천천히 구부렸다고 한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여쭈었다. 

“존자시여， 무엇 때문에 급히 손을 구부렸다가는 다시 처음 

위치애 놓았다가 천천히 구부립니까!'!" 

“여보게들， 나는 처음 명싱주제콜 마음헤 잡도리하기 시작한 

후로 명싱주제를 놓아버리고 손을 구부린 적이 없었다네. 그런 

데 지금 그대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명성주제콜 놓아버리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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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부렸다네. 그러므로 다시 처음 위치에 놓았다가 천천히 구부 

린것이라네"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존자시여. 비구들은 진정 이렇게 되어 

야할것입니다" 

이처럼 여기서도 명상주제를 버리지 않음이 ‘영역을 분명하게 

알아차렴’이라고 알아야 한다. 

(4) 이 안에 짜랜}는 어떤 것이 있어서 구부리고 펴는 것이 아 

니다. 앞서 설명한마음의 작용l서 생긴 바람의 요소의 움직임 

에 의해서 구부리고 펴는 것이 있다. 마치 나무로 만든 인형이 

설을 잡아당김으로 인해 손과 발을 놀리는 것처럼. 이와 같이 철 

저하게 아는 것이 여기서 ‘미혹하지 않읍을 분명하게 알아차림’ 

이라고얄야야한다. 

7}- l̂-발우·의복을 지날 빼도~sarighãti-patta-civaradhãra1J.e)라 

는 것은 여기서 대7μ}를 수하고 의복을 입고 발우로 음식을 받 

는 퉁의 물질적인 수용을 지니는 것을 말한다. 

[의복] 

(1) 여기서 대가사와 의복을 지닐 때에 우선 상의와 하의를 입 

고 탁발을 위해 다니는 자가 물질을 얻는 것과 ‘추위를 막기 위 

해서’라는 등의 방법으로 세존께서 셜히·신 목적을 이익(attha)이 

라 한다. 이 방법으로 ‘이익됨을 분명하게 알아차림’을 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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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성적으로 몸이 더운 자와 힘이 약한 자에게는 앓은 의복 

이 적딩하고 추위를 티는 자헤게는 두 겹으로 된 두꺼운 것이 적 

딩하다. 이와 반대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누구에게든 낡은 것 

은 적당하지 않다. 덧대어 겁는 둥으로 그룹 성가시게 하기 때문 

이다. 비단이나 좋은 삼베로 만든 옷 동의 욕심나는 의복도 마찬 

가지이다. 이런 것은 숲에서 홀로 머물 때 거처에 위협을 받거나 

혹은 목숨올 잃어버리는 원인이 된다. 암시를 주는 등의 바르지 

못한 생계흘 통해서 얻은 것과 그것을 입으면 해로운不홉) 법들 

이 총4하고 유익한챔) 법들이 없어져버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적당동}지 않다. 이와 반대되는 것은 적당한 것이다. 이콜 통해서 

‘적당힘을 분명하게 알아차림’을 알-01야 한다. 

(3) 명상주제흘 버리지 않음을 통해서 ‘영역을 분명하게 알아 

차립’을 알-01야 한다. 

(4) 이 기운데 재랜}는 어떤 것이 의복을 입는 것이 아니다. 

앞서 설명한 마음의 작용l서 생긴 바람의 요소의 움직임에 의 

해서 의복을 입는 것이다. 여기서 의복도 의도가 없고 몸도 의도 

가 없다. 의복은 ‘내가 폼을 입힌다’라고 알지 못하고 몸도 ‘나는 

옷으로 입혀진다’라고 알지 못한다. 요소들이 요소들의 무리를 

가리나니 마치 해진 천으로 인형을 감씨듯이. 그러므로 좋은 의 

복을 얻고 기뻐하지 말이야 하고 니쁜 것을 얻고 불쾌하게 여기 

지 말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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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르라가 사는 개미집이나 탑전의 니무 둥에 어떤 사람들은 

화환과 향과 천 등으로 공경을 하고 어떤 자들은 똥과 오줌을 누 

고 흙먼지를 쌓아두고 몽둥이와 칼로 때리는 둥으로 천대콜 한 

다. 그러나 그 코브라가 시는 개미집이나 나무 둥은 기뻐하거나 

불쾌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와 같이 좋은 의복을 얻고 기뻐하지 

말이야 하고 나쁜 것을 얻고 불쾌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이 숙고힘을 통해 여기서 ‘미혹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알아차 

렴’을알。}야한다. 

[발우] 

(1) 발우를 지닐 때도 급히 지니지 말고 이것을 ‘지니고 탁발하 

여 음식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발우흘 잡는 것을 조건으로 얻게 

될 이익으로써 ‘이익됨을 분명하게 알아차림’을 알아야 한다. 

(2) 몸이 여위고 힘이 없는 자에게 무거운 발우는 적당하지 않 

다. 네다섯 군데나 햄질하여 씻기 어려운 것도 적당하지 않다. 

씻기 어려운 발우는 적당하지 않다. 그것을 씻을 때 그에게 성가 

심을 주기 때문이다. 보석과 같은 색깔을 가진 발우는 탐욕을 부 

추기므로 의복헤서 말한 방법대로 적당하지 않다. 암시를 줌 등 

을 통해서 얻은 것이나 그것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해로운 법들 

이 중징하고 유익한 법들이 없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적딩하지 

않다. 이와 반대되는 것은 적당한 것이다. 이 방법으로써 ‘적당 

함을 분명하게 알아차립’을 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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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상주제를 버리지 않음을 통해 ‘영역을 분명하게 알아차 

림’을알어야한다. 

(4) 이 가운데에서 자아라는 어떤 것이 발우를 잡는 것이 아니 

다. 앞서 셜명한 마-음의 작용u서 생긴 바람의 요소의 움직임에 

의해서 발우를 잡음이란 것이 었다. 여기서 발우도 의도가 없고 

손도 의도가 없다. 발우는 ‘내가 손에 잡힌다’라고 알지 못하고 

손도 ‘나는 발우콜 잡는다’라고 알지 못한다. 요소들이 요소들의 

무리를 잡는다. 마치 족집게로 불에 달군 발우를 잡는 것처럼. 

이와 같이 숙고함을 통해 여기서 ‘미혹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알 

아차림’을 알。}야 한다. 

나0까 마치 손발이 잘리어 상처의 구멍으로부터 피고릅이 나 

오고 벌레가 우글거리고 청피리가 들끓는 채 무의탁자 수용소에 

보호자 없이 누워있는 사람들을 보고 인정 많은 사람들이 그들 

에게 상처를 싸매는 헝깊과 통에 든 약을 준다면 어떤 자들은 부 

드러운 헝깊을 가지게 되고 어떤 지플은 거친 것을 가지게 될 것 

이며 어떤 자들은 생검새가 좋은 약통을 어떤 자들은 생김새가 

나쁜 약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더라도 그들은 기뻐하지도， 불 

쾌하게 여기지도 않는다. 헝깊은 단지 상처를 싸매기 위한 것이 

고 통은 약올 담기 위한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비구는 의복을 상처를 싸매는 헝깊처럼， 발우를 약 

을 담는 통처럼， 발찍l 얻은 음식을 통에 든 협럼 숙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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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것은 가사와 발우와 의복을 지니는 것에 대해 ‘미혹하지 

않읍을 분명하게 알아차림’을 통한 최고로 분명한 알아차립을 

행하는 것이라 앨싹 한다. 

먹을 때 등에서 먹을 때(asite)라는 것은 탁발한 음식올 먹올 

때라는말이다. 

마질 때(pite)라는 것은 죽 등을 마실 때라는 말이다. 

캡울 때(khayite)라는 것은 가루반죽으로 만든 음식을 씹어 먹 

을때라는말이다. 

맛볼 때(sayite)라는 것은 꿀이나 당밀 둥을 맛볼 때라는 말 

이다. 

(1) 여기서도 “즐기기 위해서도 아니요”라는 둥의 여닮 가지로 

설한 못을 이익이라 한다. 이것을 통해서 ‘이익됨을 분명하게 알 

아차렴’을 알아야 한다. 

(2) 거칠고 부드렵고 쓰고 단 것 등에서 어떤 음식으로 인해 불 

편함을 느끼면 그것은 그에게 적당하지 않다. 암시를 주는 등으 

로써 얻은 음식을 먹어 해로윈不善) 법들이 향상하고 유익한했) 

법들이 없어져버리면 그 음식은 전적으로 적당하지 않다. 이와 

반대되는 것은 적당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적당함을 분명하게 

알아차렴’을 알아야 한다. 

(3) 명성주제를 버리지 않읍을 통해서 ‘영역을 분명하게 알아 

차림’을 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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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기서 지아라는 어떤 것이 먹는 것이 아니다. 앞서 셜명한 

마음의 작용에서 생긴 바람의 요소의 움직임에 의해서 발우에 

[음식을] 받읍이란 것이 있다. 마음의 작용n서 생긴 바람의 요 

소의 움직임에 의해서 손이 발우로 내려감이 있다. 마음의 작용 

에서 생긴 바람의 요소의 움직임에 의해서 밥덩이를 만들고 밥 

덩이를 들어올리고 입을 벌리는 것이 있다. 누구도 열쇠나 기계 

로 턱뼈를 벌리지 않는다. 미-읍의 작용II서 생긴 바람의 요소의 

움직임에 의해서 밥덩이를 입안에 넣고 윗니로 절구공이의 역할 

을 실행하고 아랫니로 절구통의 역할올 하고 혀로는 손의 역할 

을실행한다. 

이처럼 혀끝에서 나온 붉은 침과 혀뿌리에서 나옹 진한 침이 

그 음식에 묻는다. 그 음식은 아랫니라는 절구통에서 혀라는 손 

에 의해 돌려지고 침이라는 물에 잘 적셔서 윗니라는 젤구공이 

로 잘 빨아진다. 그것올 어떤 자가 주걱이나 숨가락으로 안으로 

떠 넣는 것이 아니다. 바람의 요소에 의해서 안으로 들어간다. 

매 번 들어갈 때마다 어떤 자가 돗자리콜 펴놓고 받치고 있는 것 

이 아니다. 바람의 요소로 인해 머문다. 머물 때마다 어떤 자가 

솥을 걸어놓고 불올 지펴 익게 하는 것이 아니다. 불의 요소에 

의해서 익는다. 소화가 다 된 것을 어떤 자가 지팡이나 막대기로 

밖으로밀어내는것이 아니다. 바람의 요소가밀어낸다. 

이처럼 바람의 요소가 둘어오게 하고 넘어가게 하고 받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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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리고 가루로 만들고 마르게 하고 배출시킨다. 땅의 요소는 받 

치고 툴리고 가루로 만들고 마르게 한다. 물의 요소는 [침으로] 

적시고 물기를 유지한다. 불의 요소는 안으로 들어온 음식을 소 

화시킨다. 허공의 요소는 읍식이 들어가는 통로가 된다. 알읍왈 

이의 요소는 이 모든 곳에서 바른 노력을 따라 기운다. 이와 같 

이 숙고함으로써 ‘미혹하지 않읍을 분명하게 알아차림’을 알아 

야한다. 

나。}가서 (1)[걸식하러] 가고 @ 구하고 @ 먹고 @ 분벼불과 

섞이고 @ 내징어l 담기고 @ 소화가 안되고 @ 소화가 되고 @ 

결과를 가져오고 @ 배출하고 @ 불결하게 되는 이런 열 가지의 

혐오스러움을 반조함으로써 여기서 ‘미혹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알아차렴’을 알아야 한다. 상세한 설명은 『청정도론』 의 ‘음식에 

대해서 혐오하는 인식’의 해설78)을 통해서 알 수 있다. 

78) 이 열 가지는 r청정도론J XI.5-25애서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다. 그 

중에서 한 부분만 언용한다. 

[청정도론~ X I.19J: (6) 어떻게 소화되지 않은 것을 통해서 [혐오스 
려움을 반조하는개] 이 음식이 이와 같은 장소에 저장되어 소화가 

되기 전 까지는 칠흑 같은 어둠에 기려있고， 갖가지 썩은 냄새에 오염 

된 바람어 순환하고 악취가 나고 혐오스러운 앞서 설한 그런 장소에 

었다. 마치 가뭄에 때 아닌 구름이 벼를 내려 천민촌의 입구의 구덩이 

에 모여 있는 풀과 낙엽과 낡은 돗자리 조각과 뱀들의 시체와 개들의 

시체와 사람들의 시체들이 태양의 열기로 데워져서 포말과 거품 등을 

내뽑듯이 그 날 삼켰던 것 어제 그제 심켰던 것이 모두 모여 섞여서 

가래의 막으로 인해 숨이 믹히고， 폼에 불의 열기로 발효되어 소화됨 

으로부터 생긴 포말과 거품으로 쌓여 극도로 혐오스러운 상태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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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변플 볼 때도~uccarapassavakarnrne)라는 것은 ‘대변과 소 

변을 볼 때에’라는 말이다. 

(1) 여기서 때가 되었는데도 대소변을 보지 않으면 온 몸에서 

진땀어 나고 눈동자가 돌아가고 마음은 하나로 집중되지 않으며 

다른 병마저 생긴다. 때가 되어 용변을 보면 이런 모든 것이 없 

다는 것이 여기서의 이익이다. 이것을 통해서 ‘이익됨을 분명하 

게 알아차렴’을 알이.oþ 한다. 

(2)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 대소변을 보면 율을 범하게 되고 

명예를 훼손하게 되고 생명까지 위험하게 된다. 적절한 장소에 

용변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없다는 이것이 적당힘어다. 이것을 통 

해서 ‘적당함을 분명하게 알아차림’을 알여야 한다. 

(3) 명싱주제를 버리지 않음을 통해서 ‘영역을 분명하게 알아 

차림’을 알-o}야 한다. 

(4) 이 가운데 지아리는 어떤 것이 대소변을 보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작용II서 생긴 바람의 요소의 움직임에 의해서 대소변을 

보게 된다. 마치 종기가 굶아 터지면 나오려는 욕구 없이도 고름 

과 피가 흘러나오고 마치 물통이 가득 차면 나오려는 욕구가 없 

이도 불이 흘러나오듯이 똥과 오줌도 똥집과 오줌보에 모일 때 

바람의 힘으로 빌려서 이무런 욕구 없이 흘러니온다. 그러나 이 

었다. 이와 같이 소화되지 않은 것을 통해서 혐오스러웅올 반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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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똥과 오줌이 나오지만 그것은 결코 그 비구 자신의 것도 아 

니고 남의 것도 아닌 단지 폼의 배설물일 뿐이다. 마치 무엇과 

같은가? 이것은 마치 물 항。}리로부터 오래된 물을 퍼낼 때 그 

것은 퍼내는 자의 것도 아니고 남의 것도 아니요 단지 청소하는 

과정에 지나지 않을 뿐인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숙고함을 통해서 

여기서 ‘미혹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알아차립’을 알。}야 한다. 

‘결으면서’ 등에서 걸으면서(gate)라는 것은 가는 것이며 서면 

서(thite)라는 것은 서는 것이고 앉으면서(nisinne)리는 것은 앉는 

것이고 잠틀면서(sutte)라는 것은 잠자는 것이며 잠을 깨면서 

(jãgarite)라는 것은 캔 것이고 말하면서(bhãsite)라는 것은 이야 

기하-는 것이며 첨묵하면서( tUijhibhãve)라는 것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앞에서 “걸어가면서 ‘걷고 있다’고 꿰뚫어 알꾀 서있으면서 

‘서았다’고 꿰뚫어 알며 앉아있으면서 ‘앉아있다’고 꿰뚫어 알고 

누워었으면서 ‘누워있다’고 꿰뚫어 안다”라고 한 것은 장시간의 

자세를 말한다.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 앞을 볼 때도 돌아 

볼 때도 … 구부릴 때도 펼 때도 …”라고 한 것은 중간 정도 기 

간의 자세를 말한다. 여기서 “걸으면서·서면서·앉으면서·잠들면 

서·점을 깨면서·말하면서·침묵송}면서”라는 것은 짧은 시간 동 

안의 자세를 말한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도 앞서 설한 방법대로 

분명하게 알아차림을 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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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장법사 마하시왜Mahãsiva) 장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장 

시간 가거나 경행하다가 멈추어서 ‘경행할 때에 일어난 정신·물 

질의 현상들은 이제 소멸되었다’고 숙고하면 이것을 ‘기는 것에 

대한 분명하게 알아차림’이라 한다. 경전공부를 하거나 질문에 

대답하거나 명싱주제를 마옴에 잡도리송l면서 장시간 서있다가 

앉아λ1 ‘서있을 때에 일어난 정신·불질의 현%딸은 이제 소멸되 

었다’고 숙고하면 이것을 ‘서있음에 대한 분명하게 알아차림’이 

라 한다. 경전공부 등을 통해서 장시간 앉았다가 누워서 ‘앉았을 

때에 일어난 정신·물질의 현상들은 이제 소멸되었다’고 숙고하 

면 이것을 ‘앉혐l 대한 분명하게 알아차림’이라 한다. 누워서 

경전공부를 하거나 명상주제를 마읍에 잡도리하다가 짐헤 들었 

다가 깨어나서 ‘누웠을 때에 일어난 정신·물질의 현끼~들은 이제 

소멸되었다’고 숙고하면 이것올 ‘잠지는 것과 짐에서 깨어남에 

에 대한 분명하게 알아차림’이라 한다. 행위로 인해 아직 마음 

들이 일어나지 않음을 잠자는 것이라 하꾀 마음들이 일어남 

을 점에서 깨어남이라 한다. 

그런데 말을 하면서 ‘이 소리는 참으로 입술과 이빨과 혀와 입 

천장과 마음의 적절한 노력을 반연하여 생긴다’라고 마음챙기고 

분명하게 알아차리면서 말하거나; 장시간 경전공부를 하거나 설 

법을 하거나 명싱주제를 외거나 질문에 대답하고 난 후에 침묵 

히면서 ‘말을 할 때에 일어난 정신·물질의 현상들은 이제 소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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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라고 숙고하면 이것을 ‘말햄l 대한 분명하게 알아차림’이 

라 한다. 침묵하면서 장시간 가르침이나 명성주제를 n뿜어l 잡 

도리하고 난 후에 ‘침묵할 때에 일어난 정신·불질의 현상들은 이 

제 소멸되었다. 파생된 물질이 일어날 때 말한다라고 하고 그렇 

지 않으면 침묵한다·라고 한다’라고 숙고하면 이것을 ‘침묵에 대 

한 분명하게 알아차립’이라 한다. 

마하시와장로가설한‘미혹하지 않음’에 대한이런주장이 이 

「염처경」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r사문과경J (D2)에서 

는 그러나 [이익， 적당함， 영역， 미혹하지 않음] 의 네 가지 분명 

하게 알아차림 모두를 셜했다. 그러므로 톡별히 여기서는 ‘미혹 

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알아차림’으로써 분명하게 알아차림(正知) 

을 알-01야 한다. ‘분명하게 알아차림 분명하게 알아차림’이리는 

것은 모든 구절에서 마음챙김과 결합된(sampayutta) 분명하게 

알아차립을 뜻한다고 알아야 한다. 그러나 「위방가:J 의 설명에 

의효}면 “마음챙기고 분명하게 알아쩌면서 앞으로 나-ó}.가고 

마음챙기고 분명하게 알아차리면서 물러난다{Vbh.250)"는 구절 

로 분리하여(vibhatta) 셜히셨다. 

이와 칼이 안으로라는 것은 이와 같이 네 가지 분명하게 알아 

차림을 파악하여 자신의 몸에 대해서나 남의 몸에 대해서나 때 

로는 자신의 몸에 대해서 때로는 남의 몸에 대해서 몸을 관찰하 

며머무는것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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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일어나는 현상따)을 관찰하며리는 등에서는 딘지 물 

질의 무더기(띤織)의 일어님·과 사라짐에 대해서만 제한되어야 

한다. 나머지는 앞에서 설한 것과 봉일하디 

여기서 네 가지 분벙하게 알아차림을 파익히는 마음챙김은 괴 

로움의 진리이다. 그 〔마음챙김을] 일어나·게 한 이전의 갈애는 

일어남의 진리이다. 이 둘이 생기지 않음이 소멸의 진리이다. 괴 

로움을 철저히 알고 일어남을 버리고 소멸을 대상으로 가지는 

성스러운 도가 도의 진리이다 이와 같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를 통해서 노력히여 적띨을 얻는다. 이것이 네 가지 분명하게 알 

。댁림을 파익하는 비구가 아라한끼지 되는 출구가 된다 

( r중부 주석서」 의 「염처경 주석」 인용 끝) 

II-4. 몸의 32'~지 부위에 대한혐오 

5-1.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발바댁il서부터 위로 올라가 

며 그리고 머리렬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며 이 폼은 살갖으로 

둘러싸여았고 여러 가지 부정(不풍)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반 

조한다. 즉 ‘이 폼에는 머리털 폼털·손발톱·이빨·살갖·살·힘줄 

뼈·골수·콩팔· 염통·간·근막·지라·허파·큰창자·작은창자 위·똥· 

쓸개즙·가래·고름·피·땅·굳기름 눈물. [:피부의] 기름기 ·침 · 콧 

물·관절활액·오줌등이 있다고” 

이와 같이 네 가지 분명하게 알아차림의 벙-법으로써 붐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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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을 분석한 뒤 이제 혐오스러움을 마음헤 잡도리하는 방법으로 

써 그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시 비구들이여’라는 등을 말씀하 

셨다. 

여기서 이 폼imam cva kãyarh )이라고 시직하여 설하신 것은 

모두 r청정도곤」 의 ‘콤에 대한 미음쟁김의 명싱주재’에서 상세 

하게 셜탱되었다-.79) 

[청징도콘 vrnJ: 45. 이 폼은; 네 가지 근봉물질(V니人)로 이 

루어진 더러운 꼼은. 발바빡11서부터 위로」 말바닥으로부터 그 

위로 머리털에서부터 。}래로 내려가며. 머리틸끝으로부터 그 

아래로 살갖으로 둘러싸여있고; 주위는 살갖으로 싸여있고 여 

러 가지 부청한것으로가득차있음을반조한다: 이 콤은 머리털 

등 갖가지의 부정한 것으로 기득 차있다고 본다. 어떻게? ‘이 몸 

애는 머리털이 있다 … 오줌이 있다’라고 

46. 여기서 었다{aLU， i )리는 것은 존재한다는 뜻이다. 이: 발바 

닥 위로부터 머리털끝의 아래끼지 실·갖으로 둘러싸여있고 갖가 

79) ‘ ff에 대한 미용생김(kãyagata-saLi ) ’은 r칭정도관:J V LIl.l - 144 
에서 이주 상세하게 설냉되어 있다 여기서는 판정의 본문파 관린이 

있는 감L삼만윤 끊겨 싣는다. 

그리고 여기서 보듯이 r장부:J r데념처깅」 이나 r중부'J r염처경」 에 

는 뇌(matthalunga)가 배댄 31가지부위만이 언급되고 있다. 그러 

나 r소무」 의 r뭇다까빠타」 와 r무애히l도」 에서는 뇌가 포함된 32가 

지로 나타난다. 그래서 r청정도론'J VliI. ~44에서는 경에서 언급한 
괄수 인에 뇌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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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더러움으로 가득 차었다고 표현한 그것에. 몸에는: 신체에 

는. 신체는 오불의 적집이기 때문에 더러윈kucc비때) 머리털 등과 

눈병 동 백 가지 병의 발생지(하a)이기 때문에 몸{kaya)이라고 한 

다. 머리렬·몹렬: 이 머리털 둥은 327r지의 형태이다. 여기서 ‘이 

몸에 머리털이 었다 이 몸에 몹털이 있다’라고 문장구성을 알아 

야한다. 

47. 발바닥으로부터 시작히여 그 위로1 머리훨끝으로부터 시 

작히여 그 아래로， 살갖으로부터 시직하여 그 주위로 이 한 길 

길이의 송장을 갖가지 방법으로 조사해보면 어떤 진주나 보석이 

나 에메랄드나 알로에나 사프란이나 캠퍼나 회장용 분 둥 이름 

디운 성분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다. 그외는 반대로 극도로 악취 

나고 혐오스럽고 불미스럽게 보이는 여러 종류의 머리털 등으로 

분류되는 오불만올 볼 뿐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설하였다. 

‘이 몸에 머리털이 었다. 이 몸에 몸털이 있다 … 이 몸에 오줌이 

있다.’라고 여기서 이것은 단어의 구성에 따라 설명한 것이다. 

48. 이 명싱주제 닦기를 원히는 초심자인 선남지는 앞서 설명 

한 선우를 친근하여 이 명싱주제를 들어야 한다. 

그에게 명싱주제를 설하는 스승은 일곱 가지 습득에 능숙함과 

열 가지 마음꿰 잡도리함에 대한 능숙함을 설명해야 한다. 여기 

서 (1) 말로써 (2) 마음으로써 (3) 색깔로써 (4) 형태로써 (5) 방위 

로써 (6) 장소로써 (7) 한계로써 - 이 일곱 가지 습득에 능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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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설명해야한다 

49. [(1) 말로써]: 이것은 혐오스러움을 마음셰 잡도리히는 영 

상주제이다. 그가 비록 성전을 외우는 자일지라도 처음으로 이 

명싱주제를 마음이l 잡도리할 때는 말로써 독송을 해야 한다. 어 

떤 지애게는 독송할 때에 비로소 명싱주제가 분명해진디 말라 

얘Malaya)에 머물던 마하데외{M꾀lã-Deva) 장로로부터 명싱주제 

를 비l운 두 장로의 경우처럼 장로는 그들이 명싱주제를 청했을 

때 녁 달동안이것을독송하라고 32가지의 부분이 포함된 경을 

주었다. 비록 그들이 각각 2부와 3부의 경증}에 능통한 지들이었 

지만 그것을 바르게 가져 녁 달 동안 32가지 형태를 외우면서 

에류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명싱주제를 설히는 스숭은 제자에게 

처음에는 우선 말로써 독송하라고 랩야 한다. 

50. 외괄 때 살갖- 등 디섯 가지를 한정하고 순· 역순으로 외워 

야 한디 머리털·몸럴·손톱-이빨-살젖이라고 말하고 다시 역순 

으로 살젖·이빨·손룹·몸털·머리털이라고 밀해야 한다 

51. 그 다음에 콩팔 둥 다섯 가지로씨 살·힘줍.1빼·골수·콩팔이 

라고 말히고 디시 역순으로 콩팔·골수·삐· 힘줄·살·살갖·이빨·손 

톱·폼털· 머리털이라고 말해야 한다 

52. 그 다음이l 허파 동 디섯 가지로써 염통·깐·근막·지라·허파 

라고 말하고 다시 역순으로 허파 지라·근막·간·염통·콩팔·골수· 

삐·힘줍·살·살갖·이빨·손톱·몸털·머리털이라고 웰11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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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그 디읍헤 뇌 둥 다섯 가지로써 큰창자작은창자위 속의 

음식·똥·뇌라고 말하고 다시 역순으로 뇌·똥·위 속의 음식·작은 

창자큰창자허파지라근막·간·염통·콩팔·골수·뼈·힘줄·살·살 

잦·이빨·손톱·몹털·머리털이라고 말해야 한다. 

54. 그 다음헤 굳기름 둥 여섯 가지로써 담즙·가래·고릅·피· 

땀·굳기롭이라고 말하고 다시 역순으로 굳기릅·땀·피·고룸·가 

래·담즙·뇌·똥·위 속의 음식·작은창자큰창자허파지라근막· 

간염통콩팔·골수뼈·힘줄·살·살갖·이빨·손톱몸털·머리털이라 

고말해야한다. 

55. 그 다음에 오줌 등 여섯 가지로써 눈불. [피부의] 기름기· 

침·콧불·관절활액·오줌이라고 말하고 다시 역순으로 오줌·관절 

활액·콧물·침. [피부의] 기릅기·눈불·굳기릅·땀·피·고릅·가래· 

담즙·뇌·똥·위속의 읍식·작은창자큰창자허파지라근막·간·염 

통콩팔·골수뼈·힘줄·살·살갖·이빨·손톱붐털·머리털이라고 말 

해야한다. 

56. 이와 같이 백 번 천 번 백 천 번을 말로써 독송해야 한다. 

말로써 독송함으로써 명싱주제의 성전이 친숙해지고， 미음은 이 

곳저곳으로 달려가지 않는다: [.그러면 327t지] 부분들이 분명해 

진다. 마치 손가락의 열처럼 혹은 울타리 말뚝의 열처럼 [닮은 

표%에]나타난다. 

57. [(2) 마음으로써 J: 말로써 하는 것처럼 미음으로써 독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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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말로 독송하는 것은 미음으로 독송하는 것에 조건이 되 

고， 마음으로 독송하는 것은 [부정의] 특정을 꿰뚫는 것에 조건 

이된다. 

58. (3) 색깔로써: 머리털 둥의 색깔을 구분해야 한다: (4) 형태 

로써: 그들의 형태도 구분해야 한다: (5) 방위로써: 이 선체에 배 

꼽으로부터 위는 윗방위이고， 그로부터 아래는 아랫방위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이 방위에 있다고 방위를 구분해야 한다: (6) 

장소로써: 이 부분은 이 장소에 놓여있다고 이와 갈이 각각의 장 

소를구분해야한다. 

59. (7) 한계로써: 비슷한 것의 한계와 비슷하지 않은 것의 한 

계， 이 두 가지 한계가 있다. 이 가운데서 이 부분은 이것에 의해 

위， 아래， 주위로 한정되어있다고 이와 같이 비슷한 것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 머리털은 몸털이 아니고， 몸털도 머리털이 아니라 

고 이와 같이 섞이지 않는 상태콜 통해 버슷하지 않은 것의 한계 

를알여야한다. 

60. 이와 같이 스숭이 일곱 가지 습득에 능숙함을 설명할 때 

이 명싱주제는 어떤 경에서는 혐오의 관점에서 설했고， 어떤 경 

에서는 요소때ðtu， 찜)의 관점에서 설한 사실을 알고 설명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긴 염처경J (太念處經， 022)에서는 혐오 

의 관점에서 셜하셨고， 「긴 코끼리발자국 비유경J (太象避爛經，

1\128)과 「긴 리훌라 교계경J (太敎鋼.候戰經， MI없)과 「요소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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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J .(界分別經， Ml40)에서는 요소의 관접에서 설하셨기 때문이다. 

「염신경J (念身經， Ml19)에서는 [머리혈 둥에서 색깔의 까시나 

로] 나타나는 사렴에 관해 네 가지 輝을 설하셨다. 요소로 설한 

것은 위뺏사나의 명싱주제이고 혐오로 설한 것은 사마타의 명상 

주제이다. 여기서는 그 사마타의 명싱주제가 적절하다. 

61. 이와 같이 일곱 가지 습득에 능숙함을 설명한 뒤 (1) 순서 

에 따라 (2) 지나치게 급하게도 않고 (3) 지나치게 느리게도 않으 

며 (4) 산란힘을 방지함으로써 (5) 개념(뼈師a띠)을 극복함으로써 

(6) 차례대로 내버려둠으로써 (7) 본삼매로써 (8)-(1이 세 가지 경 

(經)으로써 - 이와 같이 열 가지 미-음에 잡도리힘헤 능숙힘을 

설명해야한다. 

62. (1) 순서에 따라: 이것을 독송할 때부터 순서에 따라서 마 

읍에 잡도리해야지 [32가지 부분들에서〕 단 하나라도 빠뜨려서 

는 안된다. 마치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앓단의 사닥따1를 중간 

에 한 단씩 걸러서 올라갈 때 몸이 지쳐 다 올라갈 수 없듯이， 부 

분들을 빠뜨리고 미-음에 잡도리할 때 수행을 성취하여 얻어야 

할 만족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피로하여 수행을 성취할 

수없다. 

63. [(2) 지나치게 급하게도 않고] : 순서에 따라 마음헤 잡도 

리할 때도 지나치게 급하게 해서는 안된다. 마치 어떤 사람이 3 

유순의 길을따라서 나.ö}.가야할 [길]과피해야할 [길]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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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지도 않고 백배나 더 빠른 속도로 다녀왔을 때 비록 여행은 

마쳤지만 [다시 여행을 할 때는] 참으로 다시 불어본 후라야 여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지나치게 급하게 마음꿰 잡도리 

할 때 비록 명상주제의 끝에 이르렀지만 명료하지 않고 수숭함 

을 가져오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무 급하게 마음에 잡도리해서 

는안된다. 

64. (3) [지나치게 느리게도 않으며] : 지나치게 급하게 않듯이 

지나치게 느리게 해서도 안된다. 마치 히루에 3유순의 길을 여 

행하그l자하는 사람이 길 도휩l 나무와 산과 호수 동에서 빈둥 

빈둥 시간을 보낼 때 그 날 도착지애 이를 수 없고 이틀이나 사 

흘이 지난 후에 도착할 지도 모른다. 이와 같이 지나치게 느리게 

마음에 잡도리할 때 명성주제의 끝에 이를 수 없고 수승함을 증 

득하는 조건이 되지도 않는다. 

65. (4) 산란함을 방지함으로써: 명싱주제를 놓아버리고 밖의 

갖가지 대심써l 대해 마음이 흩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만약 

산란함을 방지하지 않으면 마치 한 발 넓이밖에 되지 않는 닝떠 

러지 길을가는사람이 자기가발디딜 곳은주시하지 않고여기 

저기를 쳐다볼 때 발걸음을 놓쳐버려 백 길 낭떠러지에 떨어지 

듯이 밖으로 산란해질 때 명상주제를 소홀히 하여 잃어버린다. 

그러므로 산란힘을 방지함으로써 n뿜어l 잡도리해야 한다. 

66. (5) 개념(탱해a띠)을 극복함으로써: 이 머리혈， 몸털 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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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다. 그것을 극복하고 혐오스렵다고 미-음을 확립시켜야 한 

다:80) 마치 사렴들이 가뭄에 숲 속의 생물을 발견하고 그왔R 야 

자수 잎 둥으로 표식(산냐)을 걸어두고 그 표식의 안내에 따라 와 

서 목욕도 하고 o}시기도 하는 것과 같다. 만약 지주 다님으로써 

오가-는 길이 분명해지면 더 이상 표식은 소용이 없다. 원히는 순 

간에 가서 목욕하고 미신다. 이와 갈이 먼저 머리털， 몸털이라고 

개념을 마음에 잡도리하고 혐오스런 상태가 분명해지면 그때 머 

리털， 몸털이라는 개념을 극복하고 혐오스런 상태에 마읍을 두 

어야한다. 

67. (6) 차례대로 내버려둠으로써: 나타나지 않는 번 분 틀 을 내 

버려둘 때 차례대로 내버려둠으로써 마음에 잡도리해야 한다. 

초심자가 머리렬을 마음꿰 잡도리할 때 계속해서 마음꿰 잡도리 

하여 이 마지막 부분인 오춤il 이르러서 멈춘다. 오줌을 미음에 

잡도리할 때 계속해서 미-음에 잡도리히여 이 처음 부분인 머리 

털에 이르러서 멈춘다. 이와 같이 계속해서 마음에 잡도리할 때 

어떤 부분들 E 나타나고 어떤 번분들 E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 

므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마음에 잡도리하는] 일을 

지어야 한다. 두 부분이 나타날 때 그 중에서 더 명료하게 나타 

나는 하나를 [마음헤 잡도리해야 한다] . 이와 같이 나타난 것에 

계속해서 마옴에 잡도리함을 통해 본삼매를 일으켜야 한다. 

80) 몸에 대한 마음챙김의 셜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함으 

로써 비로소 삼매에 든다. 

178 네 가지 마음챙기는 공부 



68. (7) 본삼매로써: 본삼매에 드는 부분으로써. 머리털 등의 

각각의 부분에 대해 본삼매에 든다고 알아야 한다. 이것이 여기 

서 나타내고자하는 것이다. 

73. (8)-(1 0) 세 가지 경으로써: 높은 마-음{增上心)과 청량함과 깨 

달음의 구성요소에 대한 능숙함을 다룬 세 가지 경은 정진을 삼 

매와 결합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아야 한다. 다움이 여기서 나타 

내고자하는것이다. 

74. “비구들이여， 높은 마음을 닦는81) 비구는 때때로 세 가지 

표상을 마음꿰 잡도리해야 한다. 때때로 삼매의 표상을 마-음헤 

잡도리해야 한다. 때때로 정진의 표상을 마음헤 잡도리해야 한 

다. 때때로 평온의 표상을 마-음헤 잡도리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만약 높은 마읍을 닦는 비구가 오직 삼매의 표상 

만을 마읍헤 잡도리·하면 그의 마음은 자칫 게을러질 수 있다. 비 

구들이여， 만약 높은 마음을 닦는 비구가 오직 정진의 표상만올 

마음꿰 잡도리하면그의 마음은자칫틀떠버릴수었다. 비구들 

이여， 만약 높은 마음을 닦는 비구가 오직 평온의 표상만을 미-음 

에 잡도리하면 그의 마음은 자칫 번뇌를 멸하기 위하여 바른 삼 

매에들지않을수있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높은 마음을 닦는 비구가 때때로 삼매의 

표상을 ... 정진의 표상을 ... 평온의 표상을 마음에 잡도리하면 

81) 높은마읍은 λ}마타와위뺏사나의 마음이다:(Pm.181) 

대념처경 주석 2-4. 몸의 32가지 부위 179 



그때 그의 마읍은 부드럽고 적협하고 빛나고 부서지지 않고 번 

뇌를 멸하기 위하여 바르게 삼매에 든다" 

77. “비구들이여， 이 여섯 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위없는 청량 

함을82) 실현할 수 있다. 무엇이 그 여섯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벼구가 마음을 절제해야 할 때 마음을 절제하고 마읍을 분발해 

야 할 때 마음을 분발하고 마읍을 기쁘게 해야 할 때 마음을 기 

쁘게 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해야 할 때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수숭한 隨와 果로] 기울꾀 열반을 즐거워한다. 비구들이여， 이 

여섯 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위없는 청량함을 실현할 수 있 

다~(A피.435)" 

이것은 청량함을 다룬 경이라고 알아야 한다. 

78. 그러나 깨달음의 구성요소에 대한 능숙함은，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미음이 느슨해질 때는 편안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l輕 

꽃쩔支)를 수행할 때가 아니대S.v.l 13)"라고 본삼매에 드는 능숙 

함의 주석에서 이미 셜했다{IV.~51;~감). 

(이상 r청정도론」 인용 끝) 

5-2 “벼구틀이여 이·는 n폐 양쪽에 주둥어가 었는 7늄써에 
여러 7}Äl 곡물， 즉 밭벼·보리·녹두완두참깨·논벼 등어 가·득 

맘겨 있는데 어떤 눈밝은 사랍어 그 지·루를 풀고 반조할 것이다. 

82) “청량힘{sitibhava)이란 열반이나오염원의 빙해들이 기라앉은 것이 

다:(Pm.181)" 

180 네 가지 마음챙기는 공부 



‘이것은 밭벼， 이것은 보리， 이것은 녹두， 이것은 완두， 이것은 참 

깨，이것은논벼다’고 

바구틀어여， 이와 갈이 벼구는 발바뿌l서부터 위로 올라:71펴 

그리고 머려렬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펴 01 몹은 살캘으로 툴러 
싸여았고 여러 가지 부청(不뺨)한 것으로 가득 차 았읍을 반조한 

다. 즉 ‘이 몸에는 머리털·몸렬·손발좁이·잘갖·살·혐줄·빼·골 

수·콩팔· 염통·간·근막·지라·허화·큰창자·작은창자·위·똥·쓸개 

즙가래·고릎피·땀·굳기릎눈물. [피부의] 기릅기·침·콧물·관 

철활액·오줌등이 었다’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身隨觀)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 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버구틀이여， 이 

와같이 버구는몸헤셔 몸을관찰하며 머문다" 

양쪽에 주둥어가 있는 [지루] {ubhatomukh리라는 것은 아래와 

위의 두 곳에 구멍이 있는 지루를 말한다. 

여러 가지(nãnãvihitassa)라는 것은 여러 종류를 말한다. 

비유를 적용해 보자면 - 사대로 이루어진 몸은 양쪽에 주둥 

이가 있는 자루와 같다. 머리털 등의 327}.지는 여러 가지 곡식 

이 섞여서 자루 안에 들어있는 것과 같다. 수행지는 눈 밝은 사 

람과 같다. 수행자에게 32가지 몸의 부분들이 분명하게 드러나 

는 때는 지루를 풀어서 여러 가지 곡물들이 그 사랍에게 드러나 

는때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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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안으혹라는 둥은 이와 같이 머리털 등을 피-익히여 

지신의 몫에서니- 넘-의 몸에서나 떼포는 지신의 몸애서 떼로는 

남의 몸에서 뜸을- 관찰하며 머문디는 말이다. 

이 이외에는 잎치 설한 방볍과 같다. 단지 여기서는 32가지 

형태를 파악히는 마음챙김이 괴로용의 진리이다 이렇게 구문 

분석하여 〔아라한괴-까지] 인도히는 출판닫 앨싸 힌·디: 나·바지 

는 앞서 설힌· 것괴· 같다 

II- 5. 녀lì찌 근본물질(V니 人)

6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이 폼을 처혜진 대로 놓여진 

대로 요소(界)별로 고찰한다. ‘이 옴에는 땅1地)의 요소， 물t水)의 

요소 불t火)의 요소， 바렴1風)의 요소가 있다’고 

비구들이여， 마치 솜써 좋은 백정이나 그 조수가 소를 잡아서 

각을 픈 다음 큰걸 네 거리에 이를 벌려놓고 앉아있는 것과 같 

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버구는 이 옴을 처해진 대로 놓여진 

대로 요소째)별로 고찰한다. ‘이 옴애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랍의 요소가 있다고” 

“이와 같이 안으후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당隨없) 머문다 

그는 세성에 대해서 아무 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 

와 같이 비구는 옴에서 폼을 관찰하며 머문다 " 

이와 같이 혐오스러음을 마음이l 잡도리함으로써 몸의 관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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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뒤 이제 네 가지 근본물질(때大)을 마음헤 잡도리함으로 

써 분석하기 위해서 다시 벼구틀어여라는 등을 말씀하셨다. 

비유의 적용과 더불어 해설을 하면 - 마치 어떤 백정이나 혹 

은 그의 도제가 소를 잡아 각을 뜬 다음 사방으로 통히는 대로의 

중심지라 불리는 큰길 네거리에 부분씩 나누어 앉아 있을 것이 

다. 이와같이 벼구가이폼을처해전대로놓여진대로-네가 

지 자세(四威憐) 가운데 어떤 하나의 형태로 처해 있고 놓여 있기 

때문에 - ‘이 몸에 땅의 요소가 있고 ... 바람의 요소가 었다’고 

반조한다. 

무슨 뜻인가? 백정이 소를 키울 때도 도살장으로 끌고 올 때 

도， 끌고온 뒤에 묶어서 둘 때도， 잡을 때도， 잡혀 죽은것을볼 

때도， 그것을 베어서 부분마다 나누지 않고서는 그에게 ‘소’라는 

인식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뼈로부터 살을 발라내어 앉아 

있을 때 ‘소’라는 인식은 사라지고 ‘고기’라는 인식이 일어난다. 

그는 ‘나는 소를 팔고 그들은 소를 사가져 간다’고 생각지 않는 

다. 오히려 ‘나는 고기를 팔국 그들은 고기를 λ}가져 간다’고 생 

각한다. 이와 같이 이 벼구가 이전의 재가자이었거나 출기를 하 

였어도 [명싱주제를 들지 않는] 어리석은 범부일 때는 이 몸을 

처해진 대로， 놓여진 대로 덩어리를 분해하여 요소별로 따로따 

로 반조하지 않는 이상 그것에 대해 중생이라거나 사람이라거나 

인간이라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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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별로 따로따로 반조할 때 중생이라는 인식은 사라진다. 

요소를 의지하여 그의 마음은 안주한다. 그러므로 세존께서 설 

하-셨다. “이 몸을 처해진 대로 놓여진 대로 요소별로 고찰한다.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불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 

다’고 마치 솜씨 좋은 백정이나 ... 바람의 요소가 있다고‘” 여기 

서 수행자는 백정과 갈다. 중생이라는 인식은 소라는 인식과 같 

고 네 가지 자세는 큰길 네 거리와 같고 요소별로 반조하는 것은 

벌려놓고 앉아있는 것과 같다. 이것이 경전에 대한 해설이다. 명 

싱주제의 설명은 r청정도론』 에서 상세하게 설했다.잃) 

[청정도론 XI]: 33. 딱딱한 것: 견고한 것. 거친 것: 거칠거 

칠한 것. 여기서 첫 번째 것은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이고、 두 번 

째 것은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왜냐하면 땅의 요소l地界)의 

특징은 딱딱하고i뼈kkh혀a 顆I폐) 상태는 거칠다. 그러므로 거칠다 

고 했다. 업에서 생긴 것이란 꽉 잡은 것이다. ‘나，’ ‘내 것’이라고 

꽉 잡고 붙잡고 들러붙었디는 뜻이다. 

34. 즉(seyyathi따i1)은 부사이다.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의 뜻이다. 그 다음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머리털， 몸럴 등을 

열거하셨다. 여기서 뇌를 더히여 스무 가지의 형태로 땅의 요소 

를 셜히·셨다고 알。}야 한다. 그 외에도; 나머지 〔수계， 화계， 풍 

83) 이하 r청정도론J XI장에 나타나는 사대를 구분하는 부분만을 인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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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인 세 가지 부분들에 포함된 땅의 요소이다. 

35. 흐르는 상태로 각각의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물이다. 업에 

서 생기고 [마음꿰서 생긴] 것 등으로 여러 가지 물에 속하기 

때문에 물에 속하는 것이다. 무엇이 그것인개 물의 요소의 점 

칙하는(å없I빼ana) 특정이 바로 그것이다. 

36. 렵게 하기 때문에 불이다. 앞서 설한 방법대로 여러 종류 

의 불에 속하기 때문에 불에 속하는 것이다. 무엇이 그것인개 

[불의 요소의] 뜨거웅uQhatta)의 특징이 그것이다. 그것 때문 

에: 불의 요소가 자극받기 때문에 이 몸이 더워진다. 하루걸러 

생긴 열병 둥으로 뜨거워진다. 그것 때문에 늙고· 그것 때문에 

이 폼이 늙고 근이 무너지고、 기력이 쇠퇴하고 주름이 지고， 흰 

머리가 되는 상태에 이른다. 

그것 때문에 타고 불의 요소가 자극을 받기 때문에 이 봄이 

타고 그 사람이 ‘내 [속이] 탄다， 내 [속이] 탄다’라고 울면서 백 

번이나 끓여서 찬물에 넣었다가 꺼낸 버터기름과 고시시84)의 전 

단향 연고 둥과 부채로 부치는 것을 원한다. 

그것 때문에 먹었고 마셨고 씹었고 맛본 것이 완전히 소화되 

고 그것으로 인해 밥 동 먹은 것이나， 음료 둥 마신 것이나， 밀 

가루로 만든 과자 둥 딱딱한 것을 씹은 것이나， 망고 과일과 꿀 

84) 고시사는 전단향의 한 종류인데 갈색에 아름다운 향기를 가졌다고 

한다. 지금도 인도에서 전단향 가루나 연고는 몸에 발라서 더위를 

가시게 하는 것으로 널리 애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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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당밀 둥 맛본 것이 완전히 소화된다. 체액 둥으로 각각 다른 

상태로 된다는 뜻이다. 여기서 처음의 세 가지 불들은 [업， 마음， 

온도 음식의] 네 가지 원인에서 생겼고， 마지막 것은 업에서 생 

긴것이다. 

37. 움직이기 때문에 바람이다. 앞서 설한 방법대로 여러 종류 

의 바림에 속하기 때문에 바럼에 속하는 것이다. 무엇이 그것인 

가? 팽칭히는에뼈amb뼈na) 특징이 그것이다. 위로 올라가는 바 

람 구퉁 트림 둥을 일으키는 것이 위로 올라가는 바람이다. 아 

래로 내려가는 바람 똥과 오줌 둥을 배출해내는 것이 아래로 내 

려가는 바람이다. 뱃속의 바람 창자 밖의 바람이다. 창자 속의 

바람 창자 안에 있는 바람이다. 사지에 순환하는 바람 정맥의 

망을 통해 온 몸과 사지에 순환하며 구부리고 펴는 등의 상태를 

일으키는바람이다. 

들숨: 안으로 들어가는 콧속의 바람이다. 날숨: 밖으로 나가는 

콧속의 바람이다. 여기서 처음의 다섯은 네 가지의 원인에서 생 

긴 것이고 들숨과 날숨은 마음에서 생긴 것이다. 모든 경우에서 

그 외에도란 나머지 세 가지 부분들에 포함된 불의 요소 둥이다. 

38. 이와 같이 스무 가지 형태로 땅의 요소를， 열두 가지 형태 

로 물의 요소를， 네 가지 형태로 불의 요소를 여섯 가지 형태로 

바람의 요소를 - 이처럼 모두 마흔두 가지 형태로 네 가지 요 

소(四大)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것이 성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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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 통찰지가 예리한 비구가 ‘머리혈이 

땅의 요소(地界)이.고 몸털이 땅의 요소이다 …’라고 상세하게 사 

대를 파악하면 그에게 [명싱주제가] 산만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딱딱한 특정을 가진 것은 곧 땅의 요소고， 점착의 특정을 가진 

것은 물의 요소고， 익히는{paripa떠na) 특정을 가진 것은 불의 요 

소고， 팽창허-는 특징을 가진 것은 바랍의 요소다’라고 마음헤 잡 

도리할 때에는 그에게 명성주제가 분명해진다. 

그러나 통찰지가 둔한 사람이 이와 같이 할 때 그것은 킴컴하 

고 분명하지가 않다. 첫 번째 설한 방법으로 상세하게 마음에 잡 

도리할때분명해진다. 

40. 어떻게? 마치 두 비구가 중복된 것을 생략한 것이 많은 성 

전을 독송할 때 통찰지가 예리한 비구는 한 번 혹은 두 번 그 중 

복된 부분을 채우고 그 다음부터는 중복으로 인해 생략된 부분 

의 처음과 끝만을 독송하면서 계속한다. 그것에 대해 통찰지가 

둔한사람은이와갈이 말한다. ‘무슨독송이 이래? 아래 위 입술 

이 서로닿지도않는군. 이렇게 독송을해서 언제 성전과친숙해 

지겠는가?’ 그는 생략된 부분마다 상세히 채우면서 독송한다. 다 

른 사람은 그것에 대해 이와 같이 말한다. ‘무슨 독송이 이래? 끝 

에 이를 수가 없겠군. 이렇게 독송해서 언제 끝에 이르겠는기?’ 

이와 같아서 통찰지가 예리한 사람은 머리혈 동으로 상세하게 

사대를 파악할 때 산만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딱딱한 특정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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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것은 곧 땅의 요소다’라는 방법으로 간략하게 마음에 잡도리 

할 때 명싱주제가 분명해진다. 통찰지가 둔한 사람이 이와 같이 

할 때 그것은 캄캄하고 분명하지가 않다. 머리털 등으로 상세하 

게 미음에 잡도리할 때 분명해진다. 

41. 그러므로 통찰지가 예리한 자가 이 명성주제를 닦고자하 

면 우선 한적한 곳에 혼자 머물러 자기의 온 몸으로 전향한다. 

‘이 폼에 있는 딱딱한 성질이나 거친 성질은 땅의 요소이고， 점 

칙히는 성질이나 유동의 성질은 물의 요소이괴 익게 히-는 성질 

이나 뜨거운 성질은 불의 요소이고 팽창히는 성질이나 움직이 

는 성질은 바람의 요소다’라고 간략하게 요소를 파익하고는 계 

속해서 땅의 요소， 물의 요소라고 단지 사대로1 중생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라고 전향해야 하고 마음에 잡도리해야 하고 반조해 

야한다. 

42. 그가 이와 갈이 노력할 때 머지않아 요소빼atu， 界)의 분류 

를 벼추는 통찰지를 수반하는 삼매가 일어난다. 이것은 단지 근 

접삼매이다. 이것은 고유정질을 가진 법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 

에 본삼매에는 이르지 못한다. 

43. 혹은 이 사대에 중생이라는 것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법 

의 사령관인 [사리뽕따 존자] 께서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부위 

를 설하셨다. “뼈와 힘줄과 살과 피부에 의해 공간이 둘러싸여있 

을 때 그것은 형상"(rapa)이리는 명칭을 얻는다: (M.i.l90)" 이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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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서 각각의 틈을 따라서 지혜의 손으로 분리한 뒤 이 가운데 딱 

딱한 성질이나 거친 성질은 땅의 요소라고 앞서 설한 방법에 따 

라 요소를 파악한 뒤 계속해서 땅의 요소， 물의 요소라고 단지 

요소로、 중생도 아니고 영흔도 아니라고 전향해야 하고 마읍꿰 

잡도리해야 하고 반조해야 한다. 

44. 그가 이와 같이 노력할 때 머지않아 요소의 분류를 비추는 

통찰지를 수반하는 삼매가 일어난다. 그것은 단지 근접삼매이다. 

이것은고유정질을가진 법을대상으로하기 때문에 본삼매에는 

이르지 못한다. 이것이 간략하게 전승되어오는사대의 구분을 

수행히는 방법이대이상 r청정도론」 인용끝)85) 

이와 같이 안으로라는 것은 이와 같이 사대를 파악히여 자신 

의 몸에서나 남의 몸에서나 때로는 자신의 폼에서 때로는 남의 

폼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는 말이다. 

이 이외에는 앞서 설한 방법과 같다. 단지 여기서는 네 가지 

근본물질을 파악하는 마음챙김이 괴로움의 진리이다. 이렇게 구 

문 분석하여 [아라한과까지] 인도히는 출구를 앨싹 한다. 나 

머지는 앞서 설한 것과 같다. 

85) 계속해서 r청정도론」 에서는 몸의 327t.지 부분올 사대로 니누어서 

상세하게 관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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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6. 아홉 7찌 공동묘.Àl의 관찰 

7 “다시 비구들이여， ø 비구는 n찌 묘지에 버려진 시체 

가 죽은 지 허루나 이틀 또는 사흘이 지나 부풀고 검푸랙1 되고 

문드러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바로 자신의 몸을 그에 

바추어 바라본다-( upasamharaLÎ)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 

이 될 것이며，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이 안으로 옴에서 폼을 관찰하며(，Çf願) 머문다 

그는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 

와 같이 비구는 옴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 

이와 같이 네 가지 근본물질(씨人)을 마음에 집도리함으로써 

몸의 관찰을 분석하신 뒤 이제 이흡 가지의 공동묘지의 시체의 

부분으로써 그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시 비구들이여리는 등을 

멸씀히셨다. 

여기서 몸폼"(s때a띠1'1때01 

묘지애 버려진(sivathikãya cha띠itari1 )이란 ‘시체 버리는 곳에 

바러둔’이란말이다. 

마치 비람이 기득 찬풀무처럼 생명이 끔닌- 후부터 서서히 팽 

창히고 부아서 부풀었기 때문에 부푼 것이다(uddhumãta). 부옮 

(uddhumãtari1) 01 바로 부푼 것(uddhumãtaka)이다. 혹은 부풀음 

(uddhumã띠)은 혐오스러워서 넌더리난대kuc디1ita) . 그러므로 부푼 것 

( uddhumãtaka)이다;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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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색되어 가는 것이 검푸른 것이다. 검푸름{vinlla}이 바로 검 

푸른 것(vinllaka) 이다. 혹은 검푸즙vinlla}은 혐오스러워서 넌더리 

난다. 그러므로 검푸른 것(vinIlaka)이다. 이것은 고깃덩이가 많은 

곳에 붉온 색， 고릅이 모여 있는 곳에 흰색이다. 그러나 마치 검 

푸른 곳에 검푸른 천으로 쌓여 있는 것처럼 대부분 검푸른 시체 

의동의어이다. 

끊어져 나간 곳이나 아홉 구멍으로부터 고름과 함께 흘러내리 

는 것이 문드러짐이다. 문드러짐(vipubba) 그 자체가 바로 문드 

러진 것( vipubbaka)이다. 혹은 문드러짐은 혐오스러워서 넌더리난 

다. 그러므로 문드러진 것(vinIlaka)이다. 문드러져버렸고 그런 상 

태에 이른 것이 문드러져버련(때뼈랩밟a) 것이다. 

자신의 폼을 그에 벼추어 뻐}본다는 것은 그 비구는 자신의 

몸을 저 시체와 더불어 지혜로 비추어 본다 견주어본다라는 말 

이다. 어떻게? ‘이 몸 또한 그와 같꾀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 

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비추어 바라본다. 이 뜻은 다음과 같다 

- 바랍， 온기， 알음알이라는 이들 세 가지 현상어 존재하기 때 

문에 이 몸은 서고 가는 동을 할 수 있다. 이 셋이 없으면 이 몸 

도 이렇게 썩어기는 성질을 가졌고，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상태 

86) 첫 번째 해석에서는 ud예1UmSta(부푼 것)라는 단어와 ud빼1U­

matal‘a라는 단어에 치어가 없다. 즉 uddhumatal‘a의 ka가 별다른 

뜻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해석에서는 ka가 kucchita(넌 

더리나는)의 뜻을 가져 그 부푼 것이 넌더리나도록 혐오스렵다는 뜻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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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무너질 것이고，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상태 둥을 벗어나 

지 않으리라고 [비추어 바라본다]. 

이와 갈이 안으로라는 것은 이와 같이 부풀어 오른 상태 둥을 

파익하여 자신의 몸에서나 남의 몸에서나 때로는 지신의 몸에서 

때로는 남의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는 말이다. 

8 “다시 비구틀어여，@ 벼구는 마치 묘지에 버려진 시체 

풀 까마귀 떼가 달려틀어 마구 쪼아팩고 활H무리가 쪼아팩고 

독수리 떼가 쪼아팩고， 개례가 플어먹고， 자칼틀어 뜯어먹고 별 

의별 벌레들이 다 달려들어 파먹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몸을 그에 버추어 바라본다. ‘이 폼 또한 그와 칼고 그와 

갈이 훨 것이며， 그에서 벗어나지 못웹1라’고” 

“이와 갈이 안으로 폼에서 폼을 관찰하며(身隨觀)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혜서 아무 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벼구틀어여， 이 

와같이 벼구는몸헤서 몸을관찰하며 머문다" 

쪼아팩고(kh허jamana)란 [까마귀나 독수리 등이] 배 등에 앉 

아서 배의 살점이나 입술의 살점이나 눈 부위 동을 찍어먹는 

것이다. 

9 “다시 버구틀어여，@ 버구는 따l 묘지에 버려진 시체 

가해골이 되어 잘과피가묻은채 혐줄에 얽혀 서로이어져 있 

는것을보게 훨 것이다 ... @ 혜골이 되어 잘은없고 01직 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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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아 었는 채로 혐줄에 얽혀 서로 이어져 었는 것을 보게 훨 것 

이다 … @ 해골이 되어 잘도 피도 없이 혐줄만 남아서로 이어 

져 있는것을보게 훨 것이마 ... @ 백골이 되어 빼플어 흩어져 

서 여기에는 환빼， 져기에는 벌빼， 또 저기에는 청강어빼， 저기 

에는 넓적다리뼈， 저기에는 엉덩이뼈， 저기에는 등빼， 저기에는 

칼벗대， 저기에는 가솜빼， 저기에는 활뼈， 저기에는 어깨뼈， 저기 

에는 목빼， 저기에는 턱빼， 저기에는 치골， 저기에는 두개골 등 

이 사냉해1 널려있는 것을 보게 훨 것이다. 그는 자신의 폼을 그 

에 버추어 바라본다. ‘이 몸도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갈이 훨 것 

이며， 그에서 뱃어나지 뭇빡빡고 

“이와 갈이 안으로 폼혜서 폼울 관찰하며(身隨觀) 머푼다 

그는 세장에 대해서 아무 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벼구플어여， 이 

와갈이 버구는 몸에서 폼을 관찰허며 머푼다" 

살과 펴가 묻은 채( samamsalohitarh)라는 것은 아직 살과 피가 

묻어있는것을말한다. 

살은 없고 아직 펴는 남아 있는 채라는 것은 살점은 없어졌지 

만아직 피가다마르지 않은것을두고한말이다. 

여기에는 ... 저기에는이라는 것은 다른 방향을 말한다. 

촬쩨(hatthatthika)란 것은 64가지 종류의 손뼈가 여기저기 각 

각 흩어져있는 것을 말한다. 발의 뼈 등도 이와 같다. 

lθ1. “다시 버구틀어여 @ 버구는 마치 없l에 버려진 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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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백골이 되어 빼가 하쌓게l 변하여 조개껍질 색깔처럽 된 것을 

보게 훨 것이다 … @ 백꼴어 되어 단지 빼무더기가 되어 있는 

보게 훨 것이다 … @ 그 백꼴이 해블 념기면서 삭아 71루가 된 

것플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몸을 그에 버추어 바·라본다. 

‘이 몹도 또한 그와갈고 그와갈이 훨 것이며， 그에서 벗어나지 

뭇웹l라’고" 

혜를 념기면서( terovassika)란 몇 년이 지난 것이란 말이다. 

삭아셔(pQtD라는 것은 노지에 놓여있어서 바람과 햇볕과 비에 

맞아 몇 년이 지나서 삭온 것이다. 

가루:7} 훤(cuηηak혀없)이란 가루가 되어서 흘어져있는 것이 

다. 모든 곳에 ‘바로 지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뻐}본다. 이 몸도 

또한 그와 같꾀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리 

라’고 설한 방법대로 뜯어 먹힌 것 등에도 적용시켜야 한다. 

10-2 “이와 갈이 안으로 몹쩌l서 폼을 관활하며(身隨觀) 머문다. 

혹은 밖a로 몹껴1서 몸을 관찰흩}며 머푼다. 혹은 안팝으로 몹어l 

서 폼을 관찰혀며 머푼다. 혹은 몸해1서 얼어나는 현싱t法)을 관 

찰하며 머문마. 혹은 몸에서 사라~l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폼에서 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싱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몸어 었귀}’라고 1l}용챙검플 잘 확렵하나나 

지혜만이 었고 마읍챙검만이 현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딸애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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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켜쥐지 않는다. 버구틀어여 이와 갈이 벼구는 몸에서 몸을 관 

찰하며머문다" 

이와갈이 안으로라는 것은 이와 같이 뜯어 먹힌 상태 풍을 파 

악하여 자신의 몸에서나 남의 몸에서나 때로는 지신의 몹에서 

때로는 남의 폼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는 말이다. 

이쯤에서 이홉 가지 공동묘지의 관찰을 종협해보자 

‘죽은 지 하루나 이흘 또는 시·흘 된 시체가 부풀고 검푸르게 

되고 문드러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방법으로 셜한 모든 

것이 첫 번째이다. ‘까마귀가 마구 쪼아먹고 ... ’라는 것은 두 번 

째이다. ‘해골이 되어 살과 피가 묻은 채 힘줄로 얽히어 서로 이 

어져 있는 것’은 세 번째이다. ‘해골이 되어 살은 없이 피만 엉긴 

채 힘줄로 얽히어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은 네 번째이다. ‘해골이 

되어 살과 피는 없고 힘줄만 남아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은 디섯 

번째이다. ‘해골이 되어 힘줄도 사라지고 뼈들이 흘어져서 여기 

에는 손뼈， 저기에는 발뼈 …’는 여섯 번째이다. ‘해골이 되어 뼈 

가 조개껍질 색깔같이 하향게 백골이 된 것’은 일곱 번째이다. 

‘해골이 되어 풍상을 겪은 단지 뼈 무더기가 되어 있는 것’은 여 

닮 번째이다. ‘해골이 되었다가 다시 삭。}서 티끌로 변한 모습’ 

은이홉번째이다.얻) 

87) 한편 r청정도론:J VI. 1에서는 10가지 부정관을 셜하고 있는데 그 열 

가지는 디읍과 같다:(D 부푼 것 @ 검푸른 것 @ 문드러진 것 @ 끊 
어진 것@뜯어 먹힌 것@흩어진 것@난도질당히여 뿔뿔이 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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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구플어여， 이와 칼이라는 것은 이 아홉 가지 공동묘지의 관 

찰을 보게 하시고 몸을 관찰히는 것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말쏟 

하신것이다. 

여기서는 아홉 가지 공동묘지의 관찰올 파악히는 마음챙김이 

괴로움의 진리이다. 그것을 생기게 한 이전의 갈애는 일어남의 

진리이다. 이 툴이 생기지 않읍이 소멸의 진리이다. 괴로움을 철 

저히 알고 일어남을 버리고 소멸을 대상으로 가지는 성스러운 

도가 도의 진리。1다. 이와 같01 네 가:Ã1 성스러운 진리룹 통해서 

노력하여 적멸을 얻는다. 이것이 이홉 가지 공동묘지의 관찰을 

파악하는 비구가 아라한까지 되는 출구가 된다. 

이것으로 들숨날숨， 자세， 네 가지 분명하게 알아차림， 혐오흘 

마음에 잡도리함， 네 가지 근본물질(四太)을 마음헤 잡도리함， 아 

홉 가지 공동묘지의 관찰이라는 14부분으로 이루어진 몸의 관 

찰이 끝났다. 여기서 들숨날숨과 혐오를 마읍에 잡도리함의 두 

가지만 본삼매에 드는 명싱주제이고 나머지 12가지는 근접삼매 

에 드는 명싱주제이다. 왜냐하면 공동묘지의 관찰은 위험함을 

관찰함으로써 셜해졌기 때문이다. 

진 것 @ 피가 흐르는 것 @ 별레가 버글거리는 것 @ 해골이 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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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느낌의 관탤(受隨觀) 

11-1. “벼구틀어여 어떻게 버구가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受隨觀) 머무는가? 벼구들이여， 여기 버구는 즐거운 느낌을 느 

끼면서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 얀다.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서 ‘괴로운 느낌플 느낀다’고 꿰뚫어 얀다. 괴롭지도 즐겁 

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 

낀다’고꿰뚫어 얀다" 

“세속적인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세속적인 줄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 얀다. 벼세속적인 즐거운 느낌을 ... 세속적인 

괴로운 느낌을 … 버세속적인 괴로운 느낌을 ... 세속적인 괴롭 

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 버세속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율 느끼면서 ‘버세속척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 

낌을 느낀마’고 꿰뚫어 얀다" 

이와 같이 세존께서는 147}.지로 몸을 관찰하는 마음챙김의 

확립을 설하신 뒤 이제 9가지로 느낌의 관찰을 설하시기 위해서 

‘비구들이여， 어떻게’라는 등을 말씀하셨다. 

여기서 즐거운느낌을'sukham vedanam}이라는 것은 육체적이 



거나 정신적인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 

고 꿰뚫어 안다는 뜻이다. 

물론 [아직 뒤척이지도 못하고] 반듯하게 누워만 있는 어린 

아기도 어머니 젖을 빨 때 동에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즐거 

운 느낌울 느낀다’고 알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아는 것을 두고 설 

해진 것이 아니다. 이런 형태의 앓은 중생이라는 소견을 버리지 

못하고 지아라는 인식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명싱주제나 마 

읍챙김의 확립을 닦지 못한다. 

그러나 이 비구의 앓은 중생이리는 생각을 버리고 자아라는 

인식을 제거하기 때문에 명상주제이기도 하고 마음챙김의 확립 

을 닦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누가 느끼는가? 이 느끼는 것은 

누구에게 속하는가? 무슨 작용으로 느끼는가?’라고 분명하게 알 

아차리는 것을 두고 설히신 것이다. 

여기서 ‘누가 느끼는가?’ - 어떤 중생이나 사람어 느끼는 것 

이아니다. 

‘느낌은 누구에게 속하는가?’ - 느낌은 어떤 중생이나 사람 

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다. 

‘무슨 작용으로 느끼는가?’ -[형상 소리 등의] 토대(境)콜 

대싱"( vatthu-ärammana)으로 하여 느낌이 있다. 그러므로 그는 

이와 같이 꿰뚫어 안다. ‘이런 저런 즐거운 토대 둥을 대상으로 

삼아 오직 느낌이 느낄 뿐이대vedanäva vedayati)잃>. 그런 느낌 

198 네 가지 마음챙기는 공부 



의 일어남을 가져 니는 느낀다고 하는 단지 일상적인 어법 

(vohãra)이 있을 뿐이다.’라고 이와 같이 감각토대를 대상으로 

하여 느낌이 느낀다고 숙고하면서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꿰 

뚫어 안다’고 알아.0]: 한다. 찢딸리iCit없la} 산에 머무셨던 어떤 

장로의경우처럼. 

장로는 병에 걸려서 극심한 고통 때문에 신음하며 이리저리 

됩굴었다고 한다. 어떤 젊은 비구가 그에게 여쭈었다. 

“존자시여， 어느 부분이 그렇게 아프십니까1" 

“여보게， 아픈 곳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네. 토대(행)를 대상으 

로 삼고 느낌이 느낀다네" 

“존자시여， 그렇게 아시는 때부터 시작하여 견뎌내셔야 합 

니다" 

“여보게， 견뎌내겠네" 

“존자시여， 견디는 것이 제일입니다" 

장로는 견뎌내었다~ [오장육부의] 바람이 가슴을 쪼개어 그의 

내장이 모두 침상으로 나와 무더기로 쌓였다. 장로는 젊은 버구 

에게보여주고 

“여보게， 이 정도로 참으면 되는가f!"라고 말했다. 

젊은 비구는 아무 말이 없었다. 장로는 정진을 고르게 유지하 

88) “법(현상， 인식과정에 개재된 최소단위)들올 떠나서 행위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법이 행위자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직 

느낌이 느낄 뿐이라고 설명한다;"(DAT 해당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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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서 무애해를 갖춘 아라한괴를 얻은 뒤 아라한과를 얻자마자 

목숨t命행)이 다하겨(samasïsr) 입적했다. 

이처럼 세존께서는 불질의 명싱주제를 설하신 뒤 이제 정신의 

명싱주제를 셜하시면서 「제석문경J (D21)의 주석에서처럼 느낌 

으로 정신적인 명성주제를 설하신다. 왜냐하면 감각접촉이나 마 

음으로 그것을 설하게 되면 [명상주제가] 분명해지지 않는 것이 

마치 암흑과도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느낌들의 일어남은 이주 

분명하기 때문에 느낌으로 설하면 [명싱주제가] 분명해지기 때 

문이다. 거기서 ‘두 가지 명상주제가 있나니 물질적인 명상주제 

와 정신적인 명싱주제이다’라는 동의 셜명은 「제석문경」 에서 

주석한 방법대로 알어야 한다:89) 

명상 주제는 두 가지이니 물질의 명싱주제와 정신의 명싱주제 

이다. ‘불질을 파악햄r디pa -pariggaha)’과 ‘정신을 파악햄arupa­

pariggaha)’이란 것도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여기서 세존께서는 

불질의 명상주제를 설하시면서 간략하게 마음셰 잡도리함과 상 

세하게 미-음에 잡도리함을 통해서 네 가지 근본물질(四太)을 파 

악히는 것을 셜히졌다. 이 두 가지는 「청정도론』 에서 모든 측면 

에서설명하였다. 

정신의 명상주제는 일반적으로 느낌을 통해서 셜하셨다. 정신 

89) r장부 주석서」 의 「제석문경(D21) 주석」 의 해당부분은 r중부 주 

석서」 의 「염처경 주석」 과 거의 갈으므로 r중부 주석서」 의 「염처 

경 주석」 의 해당 부분을 아래에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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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명싱주제를 천칙90)하는 것은 @ 감각접촉(觸， phassa)과 @ 

느낌(잖:， vedana)과 @ 마음t心， citta}의 세 가지를 통해서이다. 어 

떻게? 

@ 어떤 사람에겐 간략하게 혹은 상세하게 명상주제를 피악할 

때 그 대십써l 대해서 마·음t心)과 마음부수(心所)가 첫 번째로 돌 

진하는데 그 대상과 맞닿아서 일어나는 감각접촉{觸)이 분명해 

진다:(2) 어떤 사람에게는 그 대상을 경험하면서 일어나는 느낌 

(쭉)이 분명해진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대상을 파악한 뒤 알 

면서 일어니는 알읍알이(績)91)가 분명해진다. 

@ 여기서 감각접촉이 분명해진 자에게는 ‘감각접촉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 그 대상을 경험하는 느낌도 일어나고 

인식하는 인식과 의도하는 의도와 아는 알음알이도 역시 일어난 

다.’ 이와 같이하여 그는 감각접촉을 다섯 번째로 하는 [법] 들92) 

을 파악한다:(2) 느낌이 분명해진 자에게는 ‘느낌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 그 대상과 맞닿는 감각접촉도 일어나고 인 

식하는 인식과 의도하는 의도와 이는 알음알이도 역시 일어난 

다.’ 이와 같이하여 그는 감각접촉을 다섯 번째로 하는 [법] 들을 

90) 천칙에 대해서는 본서 289쪽올 참조할 것. 

91) 여기서 보듯이 상좌부 아비담마에서는 마읍(citta， 心)과 알읍 

알이 (viññaηa， 짧)를 동의어로 간주한다. 

92) ‘갑각접촉을 다·섯 번째로 하는 것(phassa -pañcam와a)’은 65)번 

주해를참조할것. 

대념처경 주석 3. 느낌의 관찰 201 



파악한다:@ 알음알이가 분명해진 째1게는 ‘알음알이가 일어 

날 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 그 대상과 맞닿는 감각접촉도 일어 

나고 경험하는 느낌과 인식하는 인식과 의도하는 의도도 역시 

일어난다.’ 이와 같이하여 그는 감각접촉을 다·섯 번째로 하는 법 

들을파악한다. 

그는 ‘이 감각접촉을 다섯 번째로 하는 법들은 무엇을 의지하 

는가?라고 염두에 두면서 ‘이들은 [형상 소리 둥의] 토대(境)를 

의지했다’라고 안다. 토대란 바로 육신이다. 이것을 두고 “그런 

데 나의 이 알음알이는 여기에 의지하고 여기애 묶여었대M77/ 

ii.17 둥)"라고 설하셨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근본불질들(四大) 

과파생된물질들이다. 

이와 같이 여기서 ‘감각토대는 불질이고 감각접촉을 다섯 번 

째로 히는 것은 정신이다’라고 단지 정신·물질(名띤)일 뿐이라고 

본다. 그리고 여기서 물질은 물질의 무더기(色鍵)이고 정신은 네 

가지 정신의 무더기들이어서 이것은 다섯 가지 무더기(五鏡)일 

뿐이다. 정신·물질을 떠나서 따로 다섯 가지 무더기가 없고 다섯 

가지 무더기를 떠나서 따로 정선·불질이 없다. 

그는 ‘이 다섯 가지 무더기들은 무엇을 원인으로 히는가?’라 

고 조사하면서 ‘무명 둥이 그 원인이다’라고 본다. 그 후 ‘이것은 

조건(緣)이고 또한 조건 띠라 생긴 것(緣而生)이라서 다른 중생이 

나 인간이란 것이 없으며 순전히 형성된 것(行， 싱카라)들의 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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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조건을 가진 정신·물질로써 삼특상을 제 

기하면서 위뺏사니를 닦아 ‘무싱하고 괴로움이고 무。}이다’라고 

명십냥}면서 고찰한다. 

‘오늘은 기필코， 오늘은 기필코’라고 하면서 통찰지를 증득하 

기를 뻐}는 자는 그 날에 온도의 적당함과 개인의 적당함과 읍 

식의 적당함과 법문을 경청함의 적당함을 얻은 뒤 한 자리에 가 

부좌하고 앉아 위뺏사나의 정점에 이르러서 아라한과를 얻는다. 

이러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아라한과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명 

싱주제를설히셨다. 

그러나 여기서 세존께서는 정신의 명상주제를 설하시면서 느 

낌을 통해서 설하셨다. 감각접촉과 알음알이를 통해서 설하게 

되면 [명싱주제가] 분명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암 

흑과 같다. 그러나 느낌을 통해서는 [명성주제가] 분명해진다. 

왜 그런가? 느낌의 일어남은 아주 분명하기 때문이다.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의 일어남은 분명하다. 즐거운 느 

낌이 일어날 때 온 몸에 퍼지고 문지르고 스며들고 넘쳐흐르면 

서 마치 백 번을 정제한 버터릎 먹이는 것과 같고 백 번을 정제 

한 기룹으로 마사지를 해주는 것과 같고 천통의 물 항。}리로 열 

기를 식혀 주는 것과 같아서 ‘오 즐겁도다. 오 즐겁도다.’라는 말 

을 연발하게 하면서 일어난다. 

괴로운 느낌이 일어날 때 온 몸에 퍼지고 문지르고 스며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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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쳐흐르면서 마치 뜨거운 보습을 박게 하는 것과 같고 달구어 

진 구리물을 뿌리는 것과 같고 마른 풀과 마른 나무만 있는 숲속 

에서 장작불의 무더기를 놓는 것과 같아서 ‘오， 괴롭도다. 오， 괴 

롭도다.’라는 신음소리를 내게 하면서 일어난다. 이처럼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의 일어남은 분명하다. 

그러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不苦不樂꽃)은 밝히기 어 

렵고 어두움처럼 불분명하다. 이것은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 

낌이 사라질 때， 유쾌하고 불쾌한 것의 반대로써 중립적인 형태 

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다’라는 방법으로 펴짝할 때 

분명해진다. 마치 무엇과 같은가? 마치 넓적한 바위 기운데로 

올라가서 도망칸 사슴의 발자국을 쫓아가논 사냥꾼이 넓적한 바 

위의 이쪽과 저쪽에 나있는 발자국을 보고는 중죠딸 보지 않더 

라도 ‘이리로 올라서 저리로 내려갔구나. 바위 가운데에서는 아 

마 이곳을 지나갔을 것이다.’라는 방법으로 아는 것과 같다. 

즐거운 느낌의 일어남은 사슴이 바위로 올라간 곳과 같아서 

분명하다. 괴로운 느낌의 일어남은 내려간 곳과 같아서 분명하 

다. ‘이리로 올라가서 저리로 내려갔으니 기운데에는 이라로 갔 

다’라는 방법으로써 이해히는 것처럼 ‘이것은 즐거운 느낌과 괴 

로운느낌이 사라질 때 유쾌하고불쾌한것의 반대로써 중립적 

인 형태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다’라는 방법으로 파 

악할 때 분명해진다. 이와 같이 세존께서는 먼저 물질의 명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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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셜하시고 나중에 정신의 명성주제를 느낌을 통해서 제기하 

고보이셨다. 

여기에서만 보이신 것이 아니고 『중부』 의 「소애진경J (M37), 

「대애진경」 (M38) , 「소방등경J (M44) , r대방둥경J (M43) , 

「탓타i뱉} 경J (M8'2), r딴f디야 경J (M검)， 「계분별경J(Ml때)， 

「확고부동함의 경J (MI06)과 r장부』 의 「대인경」 (D15), 「제 

석문경J (D21) , r대념처경」 (D22), r상응부』 의 「소원인경」 

(SI2:60), r나무비유경J , r검증경J (SI2:51), r느낌상응'J (S36) 

의 모든 경과 갈은 많은 경들에서 세존께서는 먼저 물질의 명상 

주제를 셜하시고 나중에 정신의 명싱주제를 느낌을 통해서 제기 

하고 보이셨다:( r중부 주석서」 의 「염처경 주석」 인용 끝) 

여기 즐거운 느낌율이라고 시작하는 구절들에서 이것이 알아 

치리는 디론 방법이다.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 안다’라 

고 즐거운 느낌을 느끼는 순간에는 괴로운 느낌이 존재하지 않 

기 때문에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즐거운 느낌만을 느낀다’고 

안다. 이전에 존재하던 괴로운 느낌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고 이 

즐거운 느낌도 또한 이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느 

낌이란 참으로 무성하고 견고하지 않고 변하기 마련인 성질이다’ 

라고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차린다. 그래서 세존께서는 말씀하 

셨다-

“악기웨사나여， 즐거운 느낌을 느낄 때는 괴로운 느낌을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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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지도 못하며 그 

때는 오직 즐거운 느낌만을 느낀다. 악기웨사나여， 괴로운 느낌 

을 느낄 때 …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낄 때 ... 악기 

혜사니여， 졸거운 느낌도 … 괴로운 느낌도 ... 괴롭지도 즐겁지 

도 않은 느낌도 무싱F하고 형성된 것이며 조건 따라 생져난 것이 

요j緣起) 부서지기 마련인 것이며 사라지기 마련인 것이며 빛바 

래기 마련인 것이며 소멸하기 마련인 것이다" 

“악기웨사나여， 이와 같이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지는 즐 

거운 느낌에 넌더리 친다. 괴로운 느낌에도 넌더리 친다. 괴롭지 

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도 넌더리 친다. 넌더리 치기에 탐욕이 

빛바랜다. 탐욕이 빛바래므로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짧行)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 해 마쳤으며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고 꿰뚫어 안다:"(M7.νi.500) 

세속적언 즐거운 느낌플 느끼면서라는 둥에서 세속적인 즐거 

움~Sãmisaπ1 sukharh)이라는 것은 세속의 다·섯 가닥의 감각적 욕 

밍에 바탕을 둔 여섯 가지 기쁜{somanssa) 느낌이다. 

버세속적인 즐거용'(niramisa sukha)이란 것은 출가생활에 바탕 

을 둔 여섯 가지 기쁜 느낌이다. 

세속적언 괴로움이란 세속생활에 바탕을 둔 여섯 가지 고통스 

런(domanassa)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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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세속적인 괴로움이란 출가생활에 바탕을 둔 여섯 가지 고통 

스런느낌이다. 

세속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읍이란 세속생활에 바탕을 둔 

여섯 가지 평온한 느낌이다. 

벼세축적안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읍이란 출가생활에 바탕을 

둔 여섯 가지 평온한 느낌이다.잃) 

93) 이상의 각각에 대해서 「육처분별경J (M137)은 ‘재가에 의지한 것’ 

과 ‘출가에 의지한 것‘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 전부를 인용한다. 

“ 10. 여기서 무엇이 여섯 가지 채가에 의지한 기뽑인가? 눈으로 알아 
지는 형싱띨어 있으니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매력있고 마음을 끌 

며 세속적인 부귀영화와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것을 획득한 것을 획득 

이라고 여기거나 혹은 이미 지나갔고 소멸되었고 변해버린 이전에 획 

득한 것을 기억하면서 기쁨이 일어난다. 이러한 기쁨을 재가에 의지 

한 기뽑이라 부른다. 귀로 알아지는 소리가 … 코로 알아지는 냄새가 
.. 혀로 알아지는 맛이 ... 몸으로 알아지는 감촉이 ... 마노로 알아지 
는 법들이 ... 이러한 기뽑을 재가에 의지한 기쁨이라 부른다. 이들이 
여섯 가지 재가에 의지한 기쁨이다. 

11. 여기서 무엇이 여섯 가지 출71에 의지한 기뽑인7t? 형싱1들은 참 

으로 무싱L하고 변하고 빛바래고 소멸한다고 꿰뚫어 알고 그리고 이전 

의 형/뚫이나 지금의 모든 형AJ들은 무싼l고 괴로움뀌요 변하기 마 

련인 것이다라고 있는그대로 바른통찰지(반야)로서 보면서 기쁨이 

일어난다. 이러한 기쁨올 출가에 의지한 기쁨이라 부른다. 소리들은 

... 냄새들은 … 맛들은 ... 감촉들은 … 법들은 ... 이러한 기쁨올 출 
가에 의지한 기쁨이라 부른다. 이틀이 여섯 가지 출가에 의지한 기뽑 

이다. 

12. 여기서 무엇이 여섯 가지 채71에 의지한 [청신척] 괴로움언가? 

눈으로 알아지는 형심띨어 있으니， 마음헤 들고 ... 

13. 여기서 무엇이 여섯 가지 출7}애 의지한 정신적 괴로휩7t?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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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이와 갈이 얀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꽂隨觀) 머문 
마. 혹은 밖으로 느낌에서 느낌율 관찰하며 머푼다. 혹은 안혐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환l며 머푼다. 혹은 느낌에서 얼어냐는 현쟁法) 

을관찰하며 머문다. 혹은느낌에서 써~1는 현상을관환l며 머문 

다. 혹은 느낌에서 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싱을 관찰하 

며 머푼다. 혹은 그는 ‘느낌이 있팎}’라고 마읍챙검율 잘 확렵하나 

나 지혜만이 었고 마음챙검만이 현천할 때까지. 이제 그는 [칼애와 

.A};켠에] 의지하지 않고 머푼다. 그는세생에 대해서 01무 것도 움켜 

쥐지 않는다. 바구틀어여， 이와 같이 버구는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 

하며머푼다" 

~띨운 참으로 무싱1하고 변하고 … 
14. 여기서 무엇이 여섯 가지 채기에1 의지한 형온인7t? 눈으로 형상 

올 보고 어리석고 미혹한 범부에게， [모든 오염원의] 한계를 정북하 

지 못했고 엽의 과보를 정복하지 못했고 위험함올 보지 못한 배우지 

못한 범부에게 평옹이 생기나니 이런 평온은 형뿔 초월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런 평온을 재기에 의지한 것이라고 부른다. 귀로 소리를 

틀고 … 코로 냄새를 맡고 … 혀로 맛을 알고 … 몸으로 감촉을 감촉 
하고 … 마노로 법들을 알고 … 그러므로 이런 평온올 재기에 의지한 
것이라고 부른다. 이들이 여섯 가지 재가에 의지한 평온이다. 

15. 여기서 무엇이 여섯 가지 출:71에 의지한 명온인7t? 형%딸은 참 

으혹 무1r하고 변하고 빛바래고 소멸한다고 알고 그리고 이전의 형상 

들이나 지금의 모든 형심띨은 무%에고 괴로움이요 변하기 마련인 것 

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반야)로서 보면서 평온이 일어난 

다. 이러한 평온은 형ÀJ--을 초월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평온을 출'71에 

의지한 것이라 부른다. 소리들은 … 냄새들은 … 맛들은 .•. 감촉들은 
.. 법들은 … 그러므로 이러한 평온올 출기에 의지한 것이라 부른다. 
이들이 여섯 가지 출가에 의지한 평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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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안으로리는 것은 이와 같이 즐거운 느낌 등을 파악 

하여 지신의 느낌들에 대해서나 남의 느낌들에 대해서나 때로는 

자신의 느낌들에 대해서 때로는 남의 느낌들에 대해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무는 것을 말한다. 

얼어나는 현상1法)을 관찰하며라는 것은 ‘무명이 일어나기 때 

문에 느낌이 일어난다’는 등의 다섯 가지씩의 형태로 느낌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느낌들에 대해서 일어나는 현 

상을 관찰하며 머무른다. 혹은 느낌들에 대해서 사라지는 현상 

을 관찰하며 머무른다. 때로는 느낌들애 대해서 일어니는 현상 

을 관찰하며 머무르기도 하고 때로는 느낌들에 대해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무르기도 한다"라고 알b싸 한다. 

이 이외에는 봄의 관챙~l서 설명한 방법과 같다. 단지 여기서 

는 느낌을 파악히는 마음챙김이 괴로움의 진리이다. 이렇게 구 

문을 분석한 뒤 느낌을 파익히는 비구에게 이것은 [아라한까지 

되는] 출구가 된다. 나머지는 앞에서 설한 것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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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마음의 공탤궐心隨觀) 

]2-1. “버구틀어여， 어떻게 버구가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心隨觀) 머무는가? 버구틀어여 여기 버구는 @ 탐욕이 있는 마 

음을 탑후l 었는 마음이라 꿰뚫어 얀다. 탐욕을 여원 마읍을 탐 

욕에 없는 마용이라 꿰뚫어 안다:@ 성냉이 었는 ... 성냄울 여 

원 … @ 미혹이 었는 ... 미혹플 여원 ... @ 위축환 ... 산란한 

... @ 고귀한 … 고귀하지 않은 ... @ [이직도] 위가 남-o}었는 

. [더 이뽑 위가 없는(觀上心) ... (]) 삼매에 든 … 삼매에 플 

지 않은 ... @ 해랄한마읍올해랄한 n댐이라꿰뚫어 얀다. 해 

랄하지 않은 마음을 해랄하지 않은 n뿜어라 꿰뚫어 얀다" 

이와 같01 아홉 가지로 느낌을 관혐}는 마음챙김의 확립을 

셜하신 뒤 이제 16가지로 마음의 관찰을 셜하기 위해서 ‘비구들 

이여， 어떻게’라는 동을 말씀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16가지로 

마음의 현^J.을] 명상1sammasana)히는 것은 [이런 마음의 현상 

들이 무생고 괴로움이요 무아임을 관찰하기 위한 것이지 구 

경] 법을 요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구절에도 출세간 [ 

법]은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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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욕이 었는 n없sarãga citta} 이란 8가지 탐욕이 함께 한마 

음이다. 탑욕을 여원(virãga) 마음이란 세간적인 유익하거나 판 

단할 수 없는얘쐐) 마음이다: [12가지 욕계의 해로운 마음들 가 

운데서 두 가지 정신적 고통과 의심과 들뜬 마음이라는] 이 네 

가지 해로운 마읍들은 앞의 [탐욕이 있는 마음이나] 뒤의 [탐욕 

을여원마음에] 속하지 않는다. 

성냄이 었는<sadosa} 마읍이란 두 가지 정신적 고통과 함께 한 

미-음이다. 

성냄플 여원(vi떠dosa) 마음이란 세간적인 유익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無泌) 마음이다. 그리고 나머지 열 가지 해로운 마읍들은 

앞의 [성냄이 있는 마음이나] 뒤의 [성냄을 여윈 마음에] 속 

하지않는다. 

미혹이 있는<samoha} 마음이란 의심과 함께 한 마음과 들뜸이 

함께 한 마음의 두 가지이다. 미혹은 모든 해로운 마음들에서 일 

어나기 때문에 나머지 [해로운 법들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 두 

가지에 12가지 해로운 마음들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다. 미혹 

을 여원(vltamoha) 마음이란 세간적인 유익하거나 판단할 수 없 

는(照꽤)마음이다. 

위축환(sa까khitta) 마음이란 해태와 혼침에 빠진 미음이다. 이 

것은 움츠러든 마음이기 때문이다. 산란핸vikkhitta} 마음이란 

들뜸과 함께한 마음이다. 이것은 흩어진 마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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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mahaggata) 마음이란 색계와 무색계의 마·음이다. 고귀 

하지 않은(amahaggata) 마음이란 욕계의 마음이다. 

01직도위가념*연l는(sauttara) 마읍이란욕계의 마음이다. 더 

이상 위가 없는(anuttara) 마읍이란 색계와 무색계의 미·음이다. 

이 색계와 무색계 마읍들 가운데서는 색계 마음은 아직도 위가 

님아있는 마음이고 무색계 마음은 더 이상 위가 없는 미음이다. 

잠매에 든(samahita) 마음이란 본삼매나 근접삼매에 든 마음 

이다. 삼매에 툴지 않은(asamãhi떠) 마음이란 [본삼매와 근접삼 

매의] 둘이 없는 n쁨이다. 

해랄한(vimutta) 마음이란 반대를 대체함으로 인해 해탈한 마 

음과 억압으로 인해 해탈한 마음이다. 해랄하지 않운avimutta) 

마음이란 이런 두 가지 해탈이 없는 것이다. 근절의 해탈， 편안 

히 가라앉음의 해탈: 벗어남의 해탈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다:94) 

12-2 “이와 같이 안으로 댐헤서 n냄율 관찰흩뼈(心隨觀) 머푼 
마. 혹은 밖으로 마음꿰서 마읍을 판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핍으로 

94) r청정도론」 의 주석서(Pm.401 ， r청정도론:J XIII. 12의 주석)에서 

는“반대를대체힘에 의한해탈은욕계의 유익한마음옳， 억업에 의한 

해탈은 고상한 마음{즉 색계와 무색계의 마음)을， 근절의 해활은 도의 

마음을， 편안히 가라앉음의 해탈은 과의 마음을， 벗어남의 해탈은 열 

반을 뜻한다”라고 주석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세간적인 처음 

의 두 가지 해탈만이 해당된다. 어떤 경우에도 출세간법은 마음에 마 

음챙기는 공부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212 네 가지 마음챙기는 공부 



n댐쩌l셔 n댐을 관챔펴 머푼다. 혹은 n냄헤서 얼어나는 현상1法) 

을 관찰하며 머푼다. 혹은 마읍에서 핸}지는 현상을 관찰훌뼈 머문 

마. 혹은 마음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 

며 머문다. 혹은 그는 ‘마음이 었팎}’라고 마읍챙검플 잘 확렵하나 

나 지혜만이 있고 마음챙검만이 현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갈애와 

-"t:견에] 의지하지 않고머문다. 그는세상에 대해서 o}무것도움켜 

취지 않는다. 비구틀어여 이와 같이 벼구는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 

허·며머푼다" 

이와 칼이 안으로리는 것은 이와 같이 탐욕이 있는 마음 등을 

파악하여’ 매 순간마다 어떤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그 모두를 주 

시하고 자신의 마읍에 대해서나 남의 마음꿰 대해서나 때로는 

자신의 마음헤 대해서 때로는 남의 마음헤 대해서 마음을 관찰 

하며 머무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얼어나는 현싱떠)을 관찰하며라는 것은 여기서 무명 

이 일어나기 때문에 알음알이가 일어난다는 동의 다섯 가지씩의 

형태로95) 알음알이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이외에는 앞에서 설명한 방법과 같다. 단지 여기서는 마음 

을 파악하는 마음챙김이 괴로움의 진리이다. 이렇게 구문을 분 

석한 뒤 n냄을 파악하는‘ 비구에게 이것은 [아라한까지 되는] 

출구가 된다. 나머지는 앞에서 설한 것과 동일하다. 

95) r무애해도:J (Ps.i.55)를 참조할 것. 

대념처경 주석 4 마음의 관찰 213 



v. 법의관딸法隨觀) 

V-l. 다껏 7찌 짱W五蓋) 

13-1. “벼구틀어여 어떻게 벼구가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法隨 

觀)머무는가? 

버구틀어여， 여기 벼구는 다섯 7}자 장해(五蓋)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푼다. 벼구틀이여 어떻게 벼구가 다섯 가지 챔의 

법에서 법플 관찰하며 머무는가? 버구들어여 여기 비구는 자기 

에게 감각적 욕망어 았을 때 ‘내게 감각적 욕망어 었다’고 꿰뚫 

어 알고 감각적 욕망。l 없을 때 ‘내게 감각적 욕망이 없다’고 꿰 

뚫어 얀다. 벼구는 전에 없던 감각적 욕망-01 어떻게 협나는지 

꿰뚫어 얄고 얼어난 감각적 욕멍풀 어떻게 제거하는~1 꿰뚫어 

알며， 어떻게 혀변 제거한 감각적 욕명어 앞으로 다시 얼어나지 

않는지꿰뚫어얀다" 

이와 같이 16가지로 미-음을 관찰히는 마음챙김의 확립을 설 

하신 뒤 이제 다섯 가지로 법의 관찰을 셜하시기 위해 ‘비구들이 

여， 어떻게’리는 동을 말씀하셨다. 나아가서 세존께서는 몸의 관 

찰로 순수한 물질을 파악히는 것을 설허·셨고 느낌과 마음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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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로 순수한 정신을 파악하는 것을 설하셨다. 이제 불질과 정신 

이 혼합된 것을 피픽히는 것을 설하시기 위해 ‘비구들이여， 어떻 

게’라는 둥을 말씀하셨다. 

혹은 몸의 관찰로써 물질의 무더기(띤繼)를 피약하는 것을 설 

하셨고 느낌의 관찰로써 느낌의 무더기(‘깥繼)를 파악하는 것을， 

마음의 관찰로써 알음알어의 무더기(識溫)를 파악하는 것을 셜 

히셨으며 이제 인식의 무더기(센繼)와 "*카라들의 무더기(行聽) 

콜 파악하는. 것을 설하시기 위해서 ‘비구들이여， 어떻게’라는 등 

을말씀하셨다. 

여기서 었을 때(santarh)라는 것은 끊임없이 일어남을 통해서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없을 때(asantarh)리는 것은 일어나지 않 

거나 제거되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어떻거ß(yathð ca)라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는것을말한다. 

꿰뚫어 안다는 것은 그 이유를 안다는 말이다. 이런 방법으로 

모든 구절에서 그 뜻을 알아야 한다. 

여기서 이름다운 표십에 대해서 근원을 벗어내ayoniso) 마읍 

에 잡도리하기 때문에 감각적 욕망이 일어난다. 이름다운 표상 

이란， 아름다움 그 자체도 아릅다운 표%에고 아름다운 대상도 

이름다운표%에다. 

근원을 벗어나 마음에 잡도리함어란 잘못된 방법(anupðya)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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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마음에 잡도리하는 것이고 바른 길을 벗어나서(uppatha) 미음 

에 잡도리하는 것이다. 무상한 것에 대해서 항싱F하다꾀 괴로움 

에 대해서 즐겁다괴 자-ó~:가 없는 것에 대해서 자아라꾀 부정한 

것에 대해서 아릅답다고 n냄꿰 잡도리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감각적 욕망이 일어난다. 

그래서 세존께서는“비구들이여 아름다운표십l아 있어 거기 

에 근원을 벗어나 미음에 잡도리하기를 많이 지으면 그것이 아 

직 일어나지 않은 감각적 욕망을 일어나도록 하고 이미 일어난 

감각적 욕망을 늘리고 드세게 만드는 자양분이다{S46:2)"라고 

말씀하셨다. 

부정한 표싼II 대해서 근원적으로 마음꿰 잡도리하기 때문에 

감각적 욕망이 제거된다. 부정한 표상이란 부정함 그 자체도 부 

정한 표."*이고 부정한 대상도 부정한 표싱어다. 

근원적으로 마음에 잡도리함이란 옳은 방법(upãya)으로 마음 

에 잡도리히는 것이고 바른 길(patha)을 따라서 ul옴에 잡도리하 

는 것이다. 무상한 것에 대해서 무쟁}다꾀 괴로휩1 대해서 괴 

롭다고 지-ó}가 없는 것에 대해서 무아라괴 부정한 것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마음에 잡도리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많이 일으키 

기 때문에 감각적 욕망이 제거된다. 

그래서 세존께서는 “버구들이여 부정한 표상L이 있어 거기에 

근원적으로 마음꿰 잡도리하기를 많이 지으면 이것이 아직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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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 않은 감각적 욕망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이미 일어난 감 

각적 욕망을 제거하는 자양분이다:(S46:2)"라고 말씀하셨다. 

니。}가서 감각적 욕망을 제거하기 위한 여섯 가지 법들이 있 

나니 그것은 (1) 부정한 표생不헨뼈I asubhanimitta)을 지님(배움) 

(2) 부정함울 닦기(asubha-bhãvana)에 전념함 (3) 감각의 문들을 

잘 단속함 (4) 음식에서 적당함을 앓 (5) 훌륭한 도반t션지식)을 만 

남 (6) 적절한 대화이다. 

(1) 열 가지 부정한 표상을 지니는 지에게 감각적 욕망은 제거 

되고 (2) [부정관을] 닦는 지에게도 감각적 욕망은 제거되고， (3) 

감각기능들의 문을 잘 걸어 잠그는 지에게도 감각적 용망은 제 

거되고 (4) 네다섯 입 정도를 더 먹을 여유가 있을 때 물을 마셔 

공양을 마치는 식생활 습관으로써 음식에서 적당함을 아는 지에 

게도 감각적 욕망은 제거된다. 그래서 말씀하셨다. 

자신을제어하는비구가 

적당히 편히 머물기 위해서는 

네다섯 입정도 더 먹기 전에 

물을 마시고 [공양을 마쳐야 한다] (Thag.89) 

(5) 감각적 욕망은 부정상을 수행하던 떳사 장로처럼 부정함을 

닦기를 좋아하는 선지식을 친근함으로써 제거되기도 하고 (6) 서 

거나 앉아있는 도종~1 열 가지 부정싱에 관련된 적절한 대회를 

함으로써 제거되기도 한다. 그래서 감각적 용망을 제거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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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섯 가지 법들이 있다고 설하셨다. 이런 여섯 가지 법들로 

감각적 욕망을 제거한 자는 아라한도를 얻어 앞으로 다시 검각 

적 욕망이 일어나지 않는지 꿰뚫어 안다. 

13-2 “자기에게 악의가 있을 때 ‘내게 악의가 었다’고 꿰뚫어 
알고 악씌가 없을 때 ‘내게 악의가 없다’고 꿰뚫어 얀다. 버구는 

전에 없던 악씌가 어떻게 얼어나는지 꿰뚫어 알고 얼어난 악의 

를 어떻게 제거하는~l 꿰뚫어 얄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악의가 

앞으로 다시 얼어나지 않는지 꿰뚫어 얀다" 

적의를 일으키는 표생patigha-nimitta)에 대해서 근원을 벗어 

나 마-음에 잡도리하기 때문에 악의가 일어난다. 여기서 적의 그 

자체도 적의를 일으키는 표십L이고 적의를 일으키는 대상도 적의 

를 일으키는 표십베다. 근원을 벗어나서 마음에 잡도리힘어란 

모든곳에서 같은특징을가진다. 이런 것을많이 일으키기 때문 

에악의가일어난다. 

그래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 적의를 일으키는 표!òl-이 있 

어 거기에 근원을 벗어나 마음에 잡도리하기를 많이 지으면 아 

직 일어나지 않은 악의를 일어나도록 하고 이미 일어난 악의흘 

늘리고 드세게 만드는 자양분이다:(S46:2)"라고 말씀하셨다. 

자애(metta)를 통한 마음의 해탈1愁;心解빠)에 대해서 근원적으 

로 마음헤 잡도리함을 통해서 이것을 제거한다. 여기서 자애란 

본삼매와 근접삼매에 다 적용된다. 마음의 해탈t心解脫)은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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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삼매이다. 근원적으로 마음에 잡도리함은 앞서 설한 특정을 

가진다. 이런 것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악의가 제거된다. 

그래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 자애를 통한 마음의 해탈이 

있어 거기에 근원적으로 마음꿰 잡도리하기를 많이 지으면 이것 

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의를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이미 일어 

난 악의를 제거하는 자양분이다:(S46:2)"라고 말씀하셨다. 

나.o}.가서 악의를 제거하기 위한 여섯 가지 법들이 있나니 그 

것은 (1) 자애의 표상을 지님(배움) (2) 자애를 닦기에 전념함 (3) 

자기 자신이 바로 자기 업의 주인이며 상속자임을 명심함 (4) 이 

에 관해 거듭해서 숙고함 (5) 훌륭한 도반 (6) 적절한 대화이다. 

(1) 특정한 방행II 충만한 자애와 제한되지 않은 방향에 충만 

한 자애 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통해 자애를 지니는 자에게 악의 

는제거된다. 

(2) 특정한 방향례 충만한 자애와 제한되지 않은 방항해l 충만 

한 자애를 [모두 다] 닦는 지헤게도 악의는 제거된다. 

(3) “그에게 화를 내어 네 자선 그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자 

너 자신이 그 사람의 덕과 좋은 자질틀을 훼손시킬 수 있겠는자 

너 자신의 행위로 지금의 상태로 왔교 앞으로도 너 지신의 행위 

에 따라 갈 것이 아닌가 님에게 화를 내는 것은 마치 이글거리 

는 숨 덩어리나 달군 쇠몽둥이 혹은 똥을 집어 남을 치려는 것과 

같은 꼴이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너에게 회를 낸틀 그 역시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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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어떻게 할 것인자 그 사람이 너의 덕이나 좋은 자질들을 부 

술 수 있겠는자 그 역시 스스로의 행위에 의해 왔고 행위한대로 

갈 것이다. 마치 받아들이지 않은 선불이니; 바랍을 향해 던진 

한 줌 먼지와 같이 그 사람의 노여움도 되돌아가서 제 머리에 떨 

어지고 말 것이다"라고 이와 같이 업이 지신의 주인임(kamma-

sa-katã)을 반조하는 지헤게도 악의는 제거된다. 

(4) 업이 자신의 주인임을 반조한 뒤 깊이 숙고하는 째l게도 

악의는제거된다. 

(5) 앗사굿따 장로처럼 자애 닦기를 좋아하는 선지식을 친근하 

는 자헤게도 악의는 제거된다. 

(6) 서거나 앉아있는 도종~l 자애에 관련된 적절한 대화를 통 

해서도 악의는 제거된다. 그래서 악의를 제거하기 위한 여섯 가 

지 법들이 있다고 설했다. 이런 여섯 가지 법들로 악의를 제거한 

지는 불환도를 얻어 앞으로 다시 악의가 일어나지 않는지 꿰뚫 

어안다. 

13-3 “자기에게 해태와 혼첨이 었울 때 ‘내게 해태와 혼침이 

었다’고 꿰뚫어 알고 해태와 혼첨이 없을 때 ‘내게 해태와 혼침 

이 없다’고 꿰뚫어 얀다. 버구는 전에 없던 해태와 혼첨이 어떻 

게 얼어냐는~l 꿰뚫어 알고 얼어난 해태와 혼첨을 어떻게 제거 

하는지 꿰뚫어 얄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해태와 혼침이 앞으로 

다시 얼어나지 않는~l 꿰뚫어 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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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른함 둥에 대해서 근원을 벗어나 마읍헤 잡도리히는 자에게 

해태와 혼침이 일어난다. 권태로움은 톰의 게으름을 뜻하고 하 

품은 톰의 늘어짐을 뜻하고 식곤증은 식사 후에 오는 피곤함을 

뜻하꾀 미음의 가라앉음은 마음의 무기력함을 뜻한다. 이들 나 

른함 등에 대해서 근원을 벗어나 마음에 잡도리하기를 많이 짓 

기 때문에 해태와 혼침이 일어난다. 

그래서 “비구들이여， 나른함， 권태로움， 히품， 식곤증， 마음의 

가라앉음이 있어 거기에 근원을 벗어나 마음꿰 잡도리하기를 많 

이 지으면 이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해태와 혼침을 일어나도 

록 하고 이미 일어난 해태와 혼침을 늘리고 드세게 만드는 자양 

분이다~(S46:2)"라고 말씀하셨다. 

[정진을] 시작하는 요소.(ãrambhadhatu， 했펴W.) 동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마음에 잡도리함을 통해서 해태와 혼침이 제거된다. 

여기서 시직히는 요소라는 것은 처음 시작한 정진이다. 벗어나 

는 요소( nikkamadhãtu, 出離界)라는 것은 게으람11서 빠져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챙}다. 분발히는 요소(parakkama­

dhãtu, 퍼跳씬)라는 것은 더욱더 높은 경지로 나.ot:가기 때문에 그 

보다 더 강하다. 이런 세 가지의 정진들을 근원적으로 마음헤 잡 

도리하기를 많이 지으면 해태와 혼침이 제거된다. 

그래서 “비구들이여 시작하는 요소와 벗어나는 요소와 분발 

하는 요소가 있어 거기에 근원적으로 마음헤 잡도리하기흘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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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으면 이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해태와 혼침을 일어나지 않 

도록 하고 이미 일어난 해태와 혼침을 제거하는 자양분이다:(S46 

:2)"라고 말씀하셨다. 

니。}가 해태와 혼침을 제거하기 위한 여섯 가지 법들이 었다. 

그것은 (1) 괴식이 그 원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 (2) 자세를 비꿈 

(3) 광명싱1光'.1꺼젠I ãloka-saññã}을 마음에 잡도리함 (4) 옥외에 머 

옮 (5) 훌륭한 도반 (6) 적절한 대화이다. 

(1) 손으로 집아 일으켜야 할 때까지， 그 바닥에서 굴러야 할 

때까지， 옷이 찢어질 때까지， 까마귀가 그의 입 속에 든 것을 쪼 

아 먹을 때까지， 먹은 것을 토해낼 때까지96) 먹고 밤헤 앉아 수 

행히는 곳과 낮에 앉아 수행하는 곳에 앉아 사문의 도를 행히-는 

지헤게 해태와 혼침은 큰 코끼리가 짓누르는 것처럼 찾어온다. 

96) 이 다섯 가지 정형화된 표현은 경에는 나타나지 않고 주석서에서부터 

나타난다. 폭식을 묘사하는 적나라한 정형구라 하겠다. r청정도론」 

1.93에도 이 정형구가 나타나는데 뻐판들이 이렇게 한다고 표현하 

고 있다. 시질 옛 인도에서 예를 들면 1년에서 12년 동안이나 지속되 

는 사뜨래satra}와 갈은 제시는 많은 제관들과 군중들이 동참좀}는 

채사인데 그때 바라문플이 많이 먹을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사뜨리에 

서 너무 많어 먹었던 아그니가 사뜨라가 끝나자 배가 커지고 그 커진 

배를 채우지 못해 안절부절하는 대목이 나타난다. 그래서 인도 서사 

시 r마하바라따:J 2장 「사바빠르와j 에 보면 아르주나와 끄르슈나가 

칸다와 숲을 태우고 아그니는 그때서야 주린 배를 채운다고 한다'.(뿌 

나 박경숙님 제공) 이처럼 제사헤서 배고픈 바라문 제관들이 게걸스 

럽게 찰 먹는 것을 비꼬아 주석서에서는 폭식하는 정형구를 랜쁨어l 

빗대어 만든 것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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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다섯 입정도 더 먹올 여유가 있을 때 물을 마셔 공양을 마치는 

식생활 습관을 가진 비구에게 그것은 없다. 이와 같이 과식이 그 

원인이라는 것을 아는 지에게 해태와 흔침은 제거된다. 

(2) 해태와 혼침에 빠져드는 자세를 다른 자세로 바꾸는 자에 

게도 (3) 밤에는 달빛이나 둥잔불 빛이나 햇불 빛을， 낮에는 태양 

의 빛을 마음헤 잡도리하는 자에게도 (4) 옥외에 머무는 비구에 

게도 (5) 마하껏사빠 장로처럼 해태와 혼침을 제거한 선지식을 

친근하는 지·에게도 해태와 혼침은 제거된다: (6)서거나 앉아있는 

도종~l 두타행에 관련된 적절한 대화를 통해서도 제거된다. 

그래서 설하기를 해태와 혼침을 제거하기 위한 여섯 가지 법 

들이 있다고 했다. 이런 여섯 가지 법둘로 해태와 혼침을 제거한 

자는 아라한도를 얻어 앞으로 다시 해태와 혼침이 일어나지 않 

는지꿰뚫어안다. 

13-4 “자카에게 플뜸콰 후최가 있을 때 ‘내게 플뜸콰 후회가 
었다’고 꿰뚫어 얄고 툴픔과 후회가 없을 때 ‘내게 플뜸 과 후회 

가 없다’고 꿰뚫어 얀다. 버구는 전에 없던 틀뜸과 후팩가 어떻 

게 얼어나는지 꿰뚫어 알고 얼어난 플뜸과 후최플 어떻게 제거 

하는지 례뚫어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틀픔과 후회가 앞으로 

다시 얼어나지 않는지 꿰뚫어 얀다" 

마음이 고요하지 못한 것에 대해 근원을 벗어나 마읍헤 잡도 

리하는 자에게 들뜸과 후회가 일어난다. 고요하지 못함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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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고요하지 못한 모습인데 뜻으로는 들뜸과 후회이다. 여기 

에 대해 근원을 벗어나 마음에 잡도리하기를 많이 짓기 때문에 

들뜸과 후회가 일어난다. 

그래서 “비구들이여 마음이 고요하지 못한 것에 대해 근원을 

벗어나서 마읍쩨 잡도리하기를 많이 지으면 이것이 아직 일어나 

지 않은 들뜸과 후회를 일어나도록 하고 이미 일어난 들뜸과 후 

회를 늘리고 러l게 만드는 자양분이다:(S46:2)"라고 말씀동}셨다. 

삼매라고 불리는 마음의 고요함에 대해 근원적으로 마음에 잡 

도리함을 통해서 들뜸과 후회를 제거한다. 그래서 “비구들이여， 

마음의 고요함이 있어 거기에 근원적으로 마음꿰 잡도리하기를 

많이 지으면 이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들뜸과 후회흘 일어나 

지 않도록 하고 이미 일어난 틀뜸과 후회를 제거하는 자양분이 

다JS46:2)"라고 말씀히셨다. 

니。}가서 들뜸과 후회를 제거하기 위한 여섯 가지 법들이 있 

다. 그것은 (1) [경전을] 많이 배움 (2) [경전올] 탐구함 (3) 계율 

을 숙지함 (4) 연륜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을 친근함 (5) 훌륭한 도 

반 (6) 적절한 대화이다. 

(1) 깊은 학식을 갖추어 일， 이， 삼， 새 오부 니7J}-O RNikaya)의 

경전과 주석서를 배워 통달한 지에게 들뜸과 후회는 제거된다. 

(2)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 탐구를 거둡하는 자에게도 (3) 계율 

의 적용에 대해서 자재함을 얻어 숙지하고 있는 지헤게도 (4)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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륜과 경험이 풍부한 장로틀을 찾。볍고 (5) 우빨리 장로처럼 율 

에 통달한 지를 친근하고 선지식을 친근하는 자에게도 플뜸과 

후회는 제거된다~ (6)서거나 앉아있는 도휩l 타당한가 타탱하지 

않은기에 관련된 적절한 대화를 통해서도 제거된다. 

그래서 셜하기를 들톰과 후회를 제거하기 위한 여섯 가지 법 

들이 있다고 했다. 이런 여섯 가지 법들로 들뜸과 후회를 제거했 

을 때 그는 아라한도를 얻어 들뜸이 불환도를 얻어 후회가 앞으 

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꿰뚫어 안다. 

13-끊 “자기에게 회의척 의섬이 었플 때 ‘내게 의섬이 었다’고 

꿰뚫어 알고 의심이 없을 때 ‘내게 의섬이 없다’고 꿰뚫어 얀다. 

바구는 전에 없던 의섬이 어떻게 얼어나는~l 꿰뚫어 알고 얼어 

난 의심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꿰뚫어 얄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의섬이 앞으로다시 얼어나지 않는지 꿰뚫어 얀다" 

의심스러운 것들에 대해 근원을 벗어나 마음에 잡도리하는 자 

에게 의심이 일어난다. 의섬스러운 것들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의심을 하기 때문에 의심 그 자체이다. 여기에 대해서 근원을 벗 

어나 마읍헤 잡도리하기를 많이 짓기 때문에 의섬이 일어난다. 

그래서 “비구들이여， 의심스러운 것들이 있어 거기에 근원을 

벗어나 마음에 잡도리하기를 많이 지으면 이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의심을 일어나도록 하고 이미 일어난 의심을 늘리고 드세 

게 만드는 자양분이다JS46:2)"라고 말씀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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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법(환·法) 등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마음헤 잡도리함으로 

써 의심을 제거한다. 그래서 “벼구들이여 유익하거나 해로운 것 

(法)， 나무랄 데 없는 것과 나무라야 마땅한 것， 받들어 행해야 

하는 것과 받활} 행하지 말。싸 핸 것， 고상한 것과 천박한 

것， 흑백으로 상반되는 갖가지 것들이 있어 거기에 근원적으로 

미음꿰 잡도리하기를 많이 지으면 이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의심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이미 일어난 의심을 제거하는 것 

이다~(S46:2)"라고 말씀하셨다. 

나ο}가 의심을 제거하기 위한 여섯 가지 법들이 었다. 그것은 

(1) [경전올] 많이 배움 (2) [경전을] 탐구함 (3) 계율을 숙지함 (4) 

[불법승 삼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짐 (5) 훌륭한 도반 (6) 

적절한대화이다. 

(1) 깊은 학식을 갖추어 일 이 심; 샤 오부 니까야의 경전과 

주석서를 배워 통달한 자에게 의심은 제거된다: (2) 삼보에 관해 

서 탐구를 거듭히는 지에게도 (3) 계율의 적용에 대해서 자재함 

을 얻어 숙지하는 째l게도 (4) 삼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라 불 

리는 확신을 굳게 가진 지에게도 (5) 신심이 깊고 꽉깔리 장로와 

같은 선지식을 친근하는 자에게도 의섬은 제거된다: (6) 서거나 

앉아있는 도종II 삼보의 공덕에 관련된 적절한 대화를 통해서도 

제거된다. 

그래서 의심을 제거하기 위한 여섯 가지 법들이 었다고 설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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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런 여섯 가지 법들로 의심을 제거한 자는 예류도를 얻어 

앞으로 다시 의심이 일어나지 않는지 꿰뚫어 안다. 

13-6. “이와갈이 안으로법에서 법을관찰허며(法隨觀) 머푼다. 

혹은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팎으로 법에 

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에서 얼어냐는 현싱t法)을 관 

찰하며 머푼다. 혹은 법에서 샤·라지는 현상플 관찰하며 머푼다. 

혹은 법에서 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푼다. 혹은 그는 ‘법이 었구나’라고 마읍챙검을 잘 확렵하나셔 

지혜만이 었고 마·음챙검만이 현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댈해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헤 대해서 이무 것도 

움켜춰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칼이 벼구는 다·섯 가지 장애 

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푼다" 

이와 갈이 안으로라는 것은 이와 같이 다섯 가지 장애(五蓋)를 

파악함으로써 자신의 법들인 [다·섯 가지 장애에] 대해서， 남의 

법들인 [다섯 가지 장애에] 대해서 때로는 자신의 법들인 [다 

섯 가지 장애에] 대해서 때로는 남의 법들언 [다섯 가지 장애 

에] 대해서 다섯 가지 조L애들을 관찰하며 머무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얼어나는 현생1法)플 관찰하며리는 것은 이름다운 표 

%에나 부정한 표상 동에 대해서 근원을 벗어나서 마음해1 잡도 

리함과 근원적으로 마음에 잡도리함을 통해서 다섯 가지 장애들 

에 대해 앞에 설한방법대로알아.oþ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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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다섯 가지 장애를 파악히는 마읍챙김이 괴로움의 진 

리이다. 이렇게 구문을 분석한 뒤 다섯 가지 장애틀을 파익종}는 

비구에게 이것은 [아라한까지 되는] 출구가 된다. 나머지는 앞 

에서 설한 것과 동일하다. 

V-2. 다껏 7찌 무펴기(五鏡) 

14 “다시 버구틀어여， 여기 버구는 다섯 가지 취착하는 무 
더기(五取聽)플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法隨觀) 머푼다. 벼구플 

이여， 어떻게 벼구가 다섯 가케 취착하는 푸펙기플의 법에서 법 

을 관찰하며 머푸는가? 버구틀어여 여기 벼구는 ‘이것이 풀질 

이다. 이것이 풀철의 얼어남여다 이것이 물질의 샤리점이다. 이 

것이 느낌이다. 이것이 느낌의 얼어남이다. 이것이 느낌의 사라 

점이다. 이것이 언식이다. 이것이 인식의 얼어넘어다O. 이것이 인 

식의 챈}짐이다. 이것이 쟁빼行)틀어다. 이것이 쟁}라씌 얼 

어넘어다. 이것이 생1-i*를씌 샤리점이다. 이것이 얄음알이다. 

이것이 얄음알이의 얼어남이다. 이것이 알음알아의 뺀}짐이다’ 

라고 F란찰하며 머문다J." 

“이와 같이 안으로 법에서 법플 관찰하며(法隨觀) 머푼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이무 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버구플어여， 이 

와 갈이 벼구는 다섯 가찌 춰착하는 무더기플의 법에서 법플 관 

찰하며머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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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다섯 가지 장애를 통해 법을 관찰히는 것을 분석하 

신 뒤 이제 디젓 가지 무더기(五聽)들을 통해 분석하시기 위해 

다시 버구들이여라는둥을말씀하셨다. 

여기서 취i혜는 무더기(五總)플의 법이리는 것에서 취칙하 

는무더기(取繼)란취착의 무더기이다. 즉취착의 조건인 법들의 

더미들이나 법들의 날가리들이라는 의미이다. 여기서 이것은 간 

략하게 설한 것이다. 무더기(總)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청정도 

론J (XIV장)에서 설하였다. 

이것이 물질이다<iti roparh)라는 것은 이만큼이 불질이고 이것 

을 넘어서는 물질이 있지 않빡고 고유정질을 통해서 물질을 

이는 것을 말한다. 느낌 등에 대해서도 이 방법은 적용된다. 여 

기서 이것은 간략하게 설명한 것이다. 물질 등에 대한 상세한 설 

명은 『청정도론』 의 「무더기(聽)의 해설J (XIV장)에서 셜하였다. 

이것이 물질의 얼어남이다{iti 퍼passa samuday이라는 것은 이 

와 같이 무명 퉁이 일어남으로써 다섯 가지 형태로 물질의 일어 

남이 었다는말이다. 

이것이 물질의 사라짐이다<iti 떠passa attharigam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무명 둥이 소멸함으로써 다섯 가지 형태로 물질의 사 

라짐이 있다는 말이다. 느낌 등에 대해서도 이 방법은 적용된다. 

여기서 이것은 간략하게 설명한 것이다. 상세한 것은 『청정도 

론』 의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히는 지혜의 해설J (XX장 §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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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서설하였다. 

이와 같이 얀으로라는 것은 이와 같이 다섯 가지 무더기(五聽) 

들을 파악함으로써 자신의 법들인 오완~l 대해서， 남의 법들인 

오온에 대해서， 때로는 지신의 법들인 오완11 대해서 때로는 남 

의 법들인 오용~l 대해서 오옹을 관찰하며 머무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일어나고 사라짐(samudaya-vayã)’은 무명이 일어남으 

로 해서 물질이 일어난다는 등의 디섯 가지 무더기에서 설해진 

50가지 특징들을 통해서 알어야 한다. 

이 이외에는 앞서 설한 방법과 같다. 단지 여기서는 디섯 가지 

무더기(쥬.續)들을 파익히는 마음챙김이 괴로움의 진리이다. 이렇 

게 구문올 분석한 뒤 다섯 가지 무더기틀을 파악하는 비구에게 

이것은 [아라한까지 되는] 출구가 된다. 나머지는 앞에서 설한 

것과동일하다. 

V-3. 어섯 7께 감각잡소(六處) 

15. “다시 벼구틀어여， 여기 벼구는 여섯 가지 안팎씌 감각 

장소(六內外處)의 법에셔 법을 관찰하며(法隨觀) 머문다. 버구들 

이여， 어떻게 벼구가 여섯 가지 안램씌 감각장소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버구틀어여 여기 바구는 눈을 꿰뚫어 얀다. 

형상을 꿰뚫어 얀다. 이 풀을 조건으로(緣) 얼어만 촉쐐도 혐1뚫 

어 얀다. 전에 없던 촉쇄가 어떻게 얼어나는지 꿰뚫어 알고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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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난 족쇄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꿰뚫어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 

한 족쇄가 앞으로 다시 얼어나지 않는지 꿰뚫어 얀다" 

“귀폴 꿰뚫어 얀다. 소리를 꿰뚫어 얀다. … 코를 꿰뚫어 안다. 

냄새플 꿰뚫어 얀다. … 혀플 꿰뚫어 얀다. 맛플 꿰뚫어 얀다. … 
몹올 꿰뚫어 얀다. 감촉을 꿰뚫어 얀다. … 마노를 꿰뚫어 얀다. 

이 풀을 조건으로 얼어난족쇄도 꿰뚫어 안다. 법울 꿰뚫어 얀다. 

전에 없던 족쇄가 어떻게 얼어나는지 꿰뚫어 알고 얼어난 족쇄 

플 어떻게 제거하는~l 꿰뚫어 얄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족혜가 

앞으로 다시 얼어나지 않는지 꿰뚫어 얀다" 

“이와 갈이 안으로 법에서 법율 관찰하며(法隨觀) 머푼다 

그는세장에 대해서 아무 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바구들이여， 이 

와 찰이 버구는 여섯 가지 안혐의 감각장소의 법에서 법플 관찰 

허며머푼다" 

이와 같이 다섯 가지 무더기(κ繼)들을 통해서 디젓 가지 무더 

기의 법들을 관찰하는 것을 분석혐l 뒤 이제 감각장소넓)들을 

통해서 분석하시기 위해서 다시 버구들이여라는 등을 말씀하 

셨다. 

여기서 여섯 가지 안뺨씌 감각장소(六l셔外處)의 법에서라는 것 

은 눈·귀·코·혀·몸·마노라는 이들 여섯 가지 안의 [감각장소]와 

형상·소리·냄새·맛·김촉·법이라는 이들 여섯 가지 밖의 [감각장 

소]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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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꿰뚫어 안다는 것은 눈의 감성을 역할과 특정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는 말이다. 

형상을 꿰뚫어 얀다는 것은 [업·마옵온도·음식의] 넷에서 생 

긴 밖의 물질을 역할과 특징울 통해서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는말이다. 

이 풀을 조건으로(緣) 얼어난 족쇄도 꿰뚫어 안다는 것은 눈과 

형상이라는 이 룰을 반연하여 (1) 김각적 욕망의 족쇄 (2) 적의의 

족쇄 (3) 자만의 족쇄 (4) 사견의 족쇄 (5) 의심의 족쇄 (6) 계율과 

의식에 대한 집착의 족쇄 (7) 존재에 대한 욕망의 족쇄 (8) 질투의 

족쇄 (9) 인색의 족쇄 (1이 무명의 족쇄리는 열 가지 족쇄97)가 일 

어나는데 이것을 역할과 특징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 

다는말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일어나는가? 

(l) 눈의 문의 영역에 나타난 원히는 대상을 감각적 욕망의 달 

콤함을 통해서 그것을 맛보고 즐길 때 그에게 감각적 욕망의 족 

쇄가 일어난다: (2) 원하지 않는 대상을 증오할 때 그에게 적의의 

족쇄가 일어난다: (3) ‘나를 제외하고 다른 누가 이 대AJ--을 분별 

할 수 있단 말인7y라고 여길 때 그에게 자만의 족쇄가 일어난다. 

97) 여기서 설명하는 열 가지 족쇄는 0뻐담마의 방법에 따른 것이다. 경 

에서 셀하는 족쇄와 아비담마에서 셜하는 족쇄는 조금 다르다. 이 둘 

에 대해서는 r뼈l담마길라잡어J 7장 ~~10-11을참조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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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형상은 항십L하고 견고하다’고 움켜촬 때 그에게 사견의 

족쇄가 일어난다~ (5) ‘이 형상L이 참으로 중생인가 아니면 중생의 

것인캐라고 의심할 때 그에게 의심의 족쇄가 일어난다. 

(6) ‘이것은 번영히는 존재에서 쉽게 얻어질 것이다’라고 존재 

를 원할 때 그에게 존재에 대한 욕망의 족쇄가 일어난다~ (7) ‘미 

래에도 이런 계율과 의식을 받들어서 행할 수가 있기를’이라고 

계율과 의식을 받들 때 그에게 계율과 의식에 대한 집착의 족쇄 

가 일어난다~ (8) ‘오 참으로 이 형상을 다론 사람들은 얻지 못하 

기를’이라고 시샘할 때 그에게 질투의 족쇄가 일어난다~ (9) 자신 

이 얻은 형상을 님헤게 인색하게 굴 때 그에게 인색의 족쇄가 일 

어난다~ (1 0) 이 모든 것과 함께 생긴 무지함을 통해서 무명의 족 

쇄가일어난다. 

전에 없던 족쇄가 어떻게 얼어나는~l 꿰뚫어 얄고라는 것은 

전에 일어나지 않았던 열 가지 족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이 

유를안다는말이다. 

얼어난 족쐐플 어떻게 제거하는~l 꿰뚫어 알며라는 것은 제거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그 열 가지 족쇄가 어떤 이유로 인해 

제거되는지 그 이유를 안다는 말이다. 

어떻게 하면 이미 제거한 족쇄가 앞으로 다시 얼어나지 않는 

지 꿰뚫어 얀다는 것은 반대를 대체함에 의한 버렴과 억압에 의 

한 버림을 통해 이미 버린 열 가지 족쇄가 어떤 이유 때문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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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꿰뚫어 안다는 말이다. 

그러면 무슨 이유로 미래에 다시 일어나지 않는가? 사견·의 

심· 계율과 의식에 대한 집착· 질투· 인색이라는 이 다섯 가지 족 

쇄는 예류도를 [얻음헤] 의해서 미래에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감각적 욕망과 적의의 두 가지 거친 족쇄는 일래도에 의해서， 미 

세한 것은 불환도에 의해서 자만과 존재에 대한 욕망과 무명의 

세 가지 족쇄는 아라한도에 의해서 미래에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귀를 꿰뚫어 얀다. 소리플 꿰뚫어 얀다는 등에 대해서도 이 방 

법이 적용된다. 나.ot가서 여기서 감각장소의 설명은 『청정도 

론』 의 「감각장소의 해설J (XV장)에서 상세하게 셜명한 방법대 

로알여야한다. 

이와 갈이 안으로라는 것은 이와 같이 안의 감각장소를 파악 

함을 통해서 자신의 감각장소인 법들에 대해서， 밖의 감각장소 

를 파악힘을 통해서 남의 감각장소인 법들에 대해서， 때로는 자 

신의 감각장소인 법들에 대해서 때로는 남의 감각장소인 법들에 

대해서 감각장소인 법틀을 관찰하며 머무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얼어나는 현싱t法)을 관찰하며라는 것은 무명이 일어 

남으로 해서 눈이 일어난다는 동의 물질의 감각장소는 물질의 

무더기(色總)에서 그리고 정신의 감각장소들 가운데서 마노의 

감각장소는 알음알이의 무더기(.淑溫)에서 법(法)의 감각장소는 

나머지 무더기들t’풍·繹·想鍵·行續)에서 설한 방법대로 알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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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서 출세간의 법들은 취해서는 안된다. 

이 이외에는 앞서 셜한 방법과 같다. 단지 여기서는 감각장소 

(잃)를 파악하는 미음챙김이 괴로움의 진리이다. 이렇게 구문을 

분석한 뒤 감각장소를 파악승}는 비구에게 이것은 [아라한까지 

되는] 출구가 된다. 나머지는 앞에서 설한 것과 동일하다. 

V-4. 일곱 7찌 깨달음으| 구청요소(七짧支) 

16-1. “다시 버구플이여 비구는 일곱 가지 깨탤음의 구성요소 
(七짧支)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버구틀이여， 어떻게 

벼구가 알곱 가지 깨달읍의 구성요소틀의 법에서 법을 관찰혀며 

머무는가? 비구틀어여 여기 벼구는 자기에게 마음챙검의 깨랄 

읍의 구성요소l念쩔支)가 있을 때 ‘내체 마음챙검의 깨달음의 구 

성요소가 었다’고 꿰뚫어 알고 마음챙검의 깨달음의 구성요소 

가 없을 때 ‘내게 마읍챙검의 째달음의 구성요소가 없다’고 꿰뚫 

어 안다. 버구는 전애 없던 마읍챙검의 깨달읍의 구성요소가 어 

떻게 얼어나는지 꿰뚫어 알고 얼어난 마읍챙김의 깨달읍의 구 

성요소흘 어떻게 닦아셔 성취하는~l 꿰뚫어 얀다" 

이와 같이 안팎의 감각장소넓)들을 통해서 법을 관찰히는 것 

을 분석하신 뒤 이제 깨달음의 구성요소(各支， a까ga)를 통해서 분 

석하시기 위해 다시 벼구틀어여라는 동을 말씀하셨다. 

여기서 있을 때(santarh)라는 것은 얻음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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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말한다. 

마음챙검의 깨랄음의 구성요소(;상:覺支)라는 것은 마음챙김이 

라 부르는 깨달음의 구성요소이다. 

여기서 위뺏샤나를 시직송}는 그때부터 수행자는 깨달음올 얻 

게 되므로깨달옴sambodhi)이라한다. 혹은그는마음챙김 둥의 

일곱 가지 법들의 조회{sãmaggi) 때문에 깨닫고 오염원의 졸렴 

에서 깨어나거나 [네 가지] 진리·륭 통찰한다. 그러므로 그 법의 

조화로움이 깨달음samb어hi)이다. 

그런 깨달읍의 구성요소(tassa sambodhissa tassã vã sambodhi­

yã angam)라고 해서 깨달음의 구성요소(sambojjha다gam， 1웰x)라 

고 한다. 그래서 마음챙김이라 부르는 깨달음의 구성요소라고 

한 것이다. 나머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도 이 방법으 

로 단어의 풋을 알어야 한다. 

없을 째(asantam)라는 것은 얻지 못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 

는것을말한다. 

전에 없던 마읍챙검의 째랄읍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얼어나는 

지 꿰뚫어 알고라는 등에서 마음챙김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는 이 

와 같이 일어난다. “비구들이여 마음챙검의 깨달음의 구성요소 

(念覺支)를 확립시키는 법들이 있어 거기에 근원적으로 마음에 

잡도리하기를 많이 지으면 이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마음챙김 

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미음챙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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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달읍의 구성요소를 늘리고 드세게 만들고 수행을 성취하는 자 

양분이다:(S46:2)" 

여기서 마음챙김 그 자체가 마음챙김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확립시키는 법이다. 근원적으로 마읍에 잡도리함은 앞서 설명한 

특정을 가진다. 여기서 이런 것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마음챙 

김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일어난다. 

나。}가서 네 가지 법이 있어 마읍챙김의 깨달음의 구성요소콜 

일어나게 한다. 그것은 (1) 마음챙기고 분명하게 알아차립(正念 

正知) (2) 마읍챙김을 잊어버린 사람을 피함 (3) 마음챙김을 확립 

한 사람을 친근함 (4) 이것을 확신함어다. 

(1) 니아감 등의 일곱 가지 경우헤 대해서 마음챙기고 분명하 

게 알아차리고 (2) 밥을 던져준 까마귀98)처럼 마읍챙검을 잊어 

버린 사람을 피하며 (3) 떳사닷따 장로와 아바야 장로처럼 마읍 

챙김을 확립한 사람을 친근하고 (4) 서거나 앉음 등에서 마음챙 

검을 일으키기 위해서 n댐을 향하고 기울이고 기댐에 의해서 

마읍챙김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는 일어난다. 

이와 같이 네 가지 방법에 의해 미음챙김의 깨달음의 구성요 

98) r상웅부 복주서J (SAT)에서는 “매일 밥을 던져주는 장소(bhattatthãna) 

조차 기억하지 못하는(asarana) 깨}귀처럼 미-음챙김을 놓아버린 자’를 두고 

한 비유라고 셜명하고 있다(SAT.ii.낌0) 이처럽 새 특히 까마귀는 인도에서도 

우리나라셰서도 잘 잊어버리는 사뺨11 비유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망각이 심한 

사람을 깨l귀 과l를 먹은 사햄l 비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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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일으킨 자는 아라한도를 통해서 수행을 완성한다고 안다. 

16-2 “자기에게 법을 간택하는 째랄읍의 구성요소(擇法짧支) 
가았을때 ... 청진의깨달음의구성요소l精進쩔支)가었을때 ... 

희멸의 깨달읍의 구성요소{훌쩔支)가 었을 때 ... 현얀함억 깨달 

읍의 구성요소(輕安짧支)가 있을 때 ... 섬해의 깨발음의 구성요 

소(定랬支)가있을때 ... 명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搖랬支)가있 

을 때 ‘내게 명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었다’고 꿰뚫어 알고 

명온의 쩨달음의 구성요소가 없을 때 ‘내게 명온씌 깨달읍의 구 

성요소가 없다’고 꿰뚫어 얀다. 버구는 전에 없던 펑온의 깨달읍 

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얼어나는지 꿰뚫어 알고 얼어난 명온의 

째랄음의 구성요소풀 어떻게 닦아셔 성춰하는지 꿰뚫어 얀다" 

법을 간핵하는 째달음의 구성요소(擇法짧支)는 이와 같이 일어 

난다. “비구들이여， 유익하거나 해로운 것(法)， 나무랄 데 없는 

것과 나무라야 마땅한 것 받탤 행해야 효}는 것과 받협 행하 

지 말얘t 히는 것 고상한 것과 천박한 것 흑백으로 상반되는 

갖가지 것들이 있어 거기에 근원적으로 마음헤 잡도리하기를 많 

이 지으면 이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법을 간돼하는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일어나도록 하고 이미 일어난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 

의 구성요소를 늘리고 드세게 만들고 수행을 성취히는 자양분이 

다:(S46:2)" 

나얘} 일곱 가지 법들이 있어 법을 간태히는 깨달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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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를 일어나게 한다. 그것은(1) 탐구함 (2) 토대를깨끗하게 함 

(3) 기능Cfi.없)을 조화롭게 닦음 (4) 지혜 없는 사람을 피함 (5) 지 

혜로운 사람을 친근함 (6) 심오한 지혜로 행해야 할 것에 대해 반 

조함 {7} 이것을확신함어다. 

여기서 (l) ‘탐구함’이란 무더기(갔總)， 요소(十八씬)， 감각장소 

(十二處)， 기능1i根)， 힘(五:1J) ， 깨달음의 구성요소l七覺支)， 도의 

구성요소씨支펀道) 션의 구성요소懶支) 사마타"( ll:) , 위뺏사나 

(觀)의 의미를 바탕으로 탐구를 거둡하는 것이다. 

(2) ‘토대를 깨끗하게 함’이란 안팎의 토대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그의 머리털과 손발톱과 몸럴 등이 길거나 폼이 체액과 

땀과 때로 범벅이 되었을 때 안의 토대가 깨끗하지 않고 청정하 

지 않은 것이며， 옷이 낡고 더러워지고 니쁜 냉새가 나거나 거처 

가 불결할 때 밖의 토대가 깨끗하지 않고 청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머리 동을 깎고 위로 씻어내고 아래로 씻어내는 둥으 

로 몸을 청결하게 하고 문지르고 목욕히여 안의 토대를 깨끗하 

게 해야 한다. 바느질하고 세탁하고 물들이고 수선하는 등으로 

밖의 토대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 

이런 안팎의 토대가 깨끗하지 않으면 그 때 일어난 마읍t心)과 

마읍부수(心所)들을 의지하여 생긴 지혜도 역시 깨끗하지 않고 

청정치 않다. 마치 불순한 등잔과 심지와 기릅을 의지하여 생겨 

난 등불의 불빛처럼. 그러나 안팎의 토대가 깨끗하면 그 때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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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마음과 미읍번수등을 의지하여 생긴 지혜도 역시 깨끗하고 

청정하다. 마치 깨끗한 둥잔과 심지와 기릅을 의지하여 생겨난 

등불의 불빛처럼.없) 그래서 토대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법을 탐 

구하는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일어나게 한다고 했다. 

(3) ‘기능(根)들을 조화롭게 닦음’이란 믿음 둥의 기능들을 조 

화롭게 가지는 것이다. 만약 그에게 믿음의 기능t信根)이 강하고 

나머지 기능들이 약하면 정진의 기눔精進根)이 노력하는 역할을 

할 수 없고， 미-음챙김의 기눔念根)이 확립하는 역할을 할 수 없 

고， 삼매의 기눔定根)이 산만치 않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없고 통 

찰지의 기능t慧根)이 보는 역할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법들의 

고유성질을 반조하거나 그렇게 마·읍에 잡도리할 때에 그 믿음의 

기능만이 깅해진다면 그와 같이 마-음에 잡도리하지 않람R 의해 

서 줄여야 한다. 확짧 장로으l 일화가 그 보기01다. 

만약 정진의 기능이 챙l면 믿읍의 기능이 확신하는 역할을 

실행할 수 없고 나머지 기능들도 여러 기능을 실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편안햄輕安) 동을 개발뺨M 의해서 그 정진의 기능을 

줄여야 한다. 여기서도 소나 장로의 일화를 보이야 한다. 나머지 

경우에도 이와 같다. 하나만이 강하면 나머지는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알여야 한다. 

여기서 특별히 믿음信)과 통찰지(慧)의 균둥 삼매(定)와 정진 

99) 이상은 r청정도론:J IV.43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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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精逃)이 균등할 것율 권한다. 믿음이 강하고 통찰지가 약한 자 

는 미신이 되고， 근거 없이 믿는다. 통찰지가 강하고 믿음이 약 

한 자는 교활한 쪽으로 치우친다. 약으로 인해 생긴 병처럼 치료 

하기가 어렵다. 두 가지 모두 균등함으로써 믿올 만한 것올 믿는 

다. 삼매는 게으릅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삼매가 강하고 정진이 

약한 지는 게으춤II 의해 압도된다. 정진은 들뜸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정진이 강하고 삼매가 약한 자는 들폼에 의해 압도된다. 

삼매가 정진과 함께 찍어 될 때 게으룸에 빠지지 않는다. 정진이 

삼매와 함께 짝이 될 때 들뜸에 빠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둘 

모두 균둥해야 한다. 이 둘 모두 균등할 때 본삼매에 들기 때문 

이다. 

다시 삼매를 공부하는 째l게 믿음이 강하더라도 적딩하다. 

이와 갈이 믿고 확산하면서 본삼매를 증득하기 때문이다. 삼매 

(定)와 통찰지(慧) 기운데서 삼매를 공부하는 사랍에게 [ 미음 

의] 하나됨(집중)이 강한 것이 적당하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본 

삼매를 증득하기 때문이다. 위뺏사나를 공부하는 자에게 통찰지 

가강한것이 적당하다. 이와같이 하여 그는 [무상·고·무아의 

세 가지] 특상을 통찰함을· 증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둘 모두가 

균동햄 의해서도 본삼매에 든다. 

마음챙김은 모든 곳에서 강하게 요구된다. 왜냐하면 믿음· 정 

진·통찰지는 들뜸으로 치우치는데 마음챙김은 마음이 이들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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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들뜸에 빠지는 것을 보호하꾀 또한 삼매(定)는 게으름으로 

치우치는데 마음챙김은 마음이 이 삼매 때문에 게으름에 빠지는 

것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미음챙김은 모든 요리에 

맛을 내는 소금과 향료처럼， 모든 정치적인 업무에서 일율 처리 

하는 대신처럼 모든 곳에서 필요하다. 그러므로 세존께서 “마음 

챙김은 모든 곳에서 유익하다”라고 설하셨다. 무슨 이유인가? 

마음은 마음챙김에 의지하꾀 마음챙김은 보호로 나타나기 때문 

이며， 마음챙김이 없이는 마읍의 분발과 절제함이 없기 때문 

이다)00) 

(4) ‘지혜 없는 사람을 피함’이란 무더기(繼) 동을 분석함에 깊 

은 통찰지가 없고 슬기롭지 못한 사람들을 저 멀리 피하는 것 

이다. 

(5) ‘지혜로운 사람을 친근함’이란 균둥한 통찰지로써 [물질과 

정신들을] 특정과 함께 파악히는 ‘일어나고 사라짐에 대한 통찰 

지’101)를 구족한 사람을 친근하는 것이다. 

(6) ‘심오한 지혜로 행해야 할 것에 대해 반조함’이란 섬오한 

무더기(聽) 둥에 대해서 일어난 섬오한 통찰지로 반조하는 것 

이다. 

1(0) 이상 五根의 설명은 r청정도론J IV.45-49와 같고 r아비담마 길라 

잡이J 623-24에도 인용되고 있다. 

101) r아비담마 갈리잡이J 799-800의 ‘생멸의 지혜(udayabbaya­

ñãl)a)’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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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것을 확신함’이란 서거나 앉는 행위 등에서 법을 탐구하 

는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일으키기 위해서 마읍을 향하고 기울이 

고 기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곱 7찍로 법을 탐구하는 깨달 

음의 구성요소를] 일으킨 자는 아라한도를 통해서 수행을 완성 

한다고안다. 

정진의 깨달음의 구성요소(精進覺支)는 이와 같이 일어난다. 

“비구들이여， [정진을] 시작하는 요소와 벗어나는 요소와 분발 

하는 요소가 있어102) 거기에 근원적으로 마음헤 잡도리하기를 

많이 지으면 이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정진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일어나도록 하고 이미 일어난 정진의 깨달음의 구성요소 

를 늘리고 드세게 만들고 수행을 성취히는 자양분이다:(S46:2)" 

11가지 법이 있어 정진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일어나게 한 

다: (1) 악처 등의 두려움을반조함 (2) 이점을봄 (3) 기야할길의 

과정을 반조함 (4) 탁발한 음식을 공경함 (5) [정법의] 유산의 위 

대함을 반조함 (6) 스숭의 위대함을 반조함 (7) 태생의 위대함을 

반조합 (8) 동료수행자들의 위대함을 반조합 (9) 게으른 사람을 

멀리함 (1 0) 부지런히 정진하는 자를 친근함 (11) 그것에 대해 마음 

을기울임이다. 

여기서 (1) 지옥에서 다섯 가지로 꿰찌르는 고문으로부터 시작 

빼 크니큰 고통을 겪을 때도 축생계에서 물고기 둥이 되어 그 

102) 정진의 세 요소는 본서 221쪽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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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걸려 붙잡히는 때도， 곤봉과 가시 등으로 때리고 찌르면서 

수레에 실려 갈 때 둥에도， 아귀계에서 한 부처님이 입멸하시고 

다음 부처님이 출현하실 기간동안 수천 년을 극심한 갈증으로 

고통받을 때도， 깔라깐~t까 이수리에서 60뺑과 80뺑 크기의 뼈 

와 가죽뿐인 몸으로 바람과 뜨거움 등의 고통을 겪을 때도 정진 

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일으킬 수 없다. 그러므로 ‘비구여， 지 

금이야말로 그대가 정진을 할 가장 적합한 시기이다’라고 이와 

같이 악도의 두려움을 반조할 때 정진의 깨달읍의 구성요소가 

일어난다. 

(2) 게으른 자는 이홉 가지 출세간법을 얻올 수 없다. 부지런히 

정진히-는 자만어 얻을 수 있다. ‘이 이점은 정진하는 자에게만 

었다’라고 이점을 볼 때도 정진의 깨달읍의 구성요소가 일어난다. 

(3) ‘모든 부처님과 벽지불과 싱수제지들이 간 길을 그대도 가 

야 한다. 게으른 자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라고 이와 같이 가야 

할 길의 과정을 반조하는 자에게도 일어난다. 

(4) “탁발음죄 등으로 그대를 섬기는 이 사람들은 친척들도 아 

니고 하인플도 아니꾀 ‘그를 의지해서 살리라’라고 생각하면서 

그에게 좋은 옷 둥을 보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신의 행위로서 

큰과보를얻으리라고하면서 보시한다. 우리의 스숭이신 [부처 

님]께서도 ‘이 사람은 이 필수품등을 수용하고서 몸을 이주 강 

건하게 하여 편안하게 머물 것이다’라고 여기시어 그대에게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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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품을 허락하시지 않으셨다. 

그대신에‘이사람은이것을수용하고사문의 법도를닦아윤 

회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다’라고 그대에게 필수풍등을 

허락하셨다. 그러니 이제 그대가 게으르게 머물면 그 탁발한 음 

식을 존경하지 않는 것이 된다. 부지런히 정진히는 자만이 참으 

로 탁발한 음식을 공경하는 것이 된다"라고 이와 갈이 탁발한 

음식에 대한 공경을 반조하는 자에게 정진이 일어난다. 아야빗 

띠~Ayyamitta) 장힘} 럼. 

장로는 ‘농부의 통뀔Kassakal태a)’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가 

탁발 기는 마을에 한 훌륭한 청신녀가 장로를 아들처럼 여기며 

돌보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숲으로 가면서 딸에게 말했다. 

“애액 저 곳에 묵은 쌀1떠)이 있고 저 곳에 버터가 있고 저 곳 

에 우유가 있고 저 곳에 당밀이 있다. 오라버니 아야맛따 스님이 

오실 시간에 밥을 지어 버터와 우유와 당밀과 함께 공양을 올려 

라. 너도 그것을 먹어라. 니는 어제 먹다 남은 식은 밥을 죽과 함 

께먹을것이다" 

“어머니， 그러면 낮에는 무엇을 드시게요1" 

“나물을 넣고 짤 찌꺼기로 국밥을 끓여다오” 

장로는 [그날따+ 일찍 탁발을 나가서 그 집 문 앞에 당도하 

103) 인도 스리링카 n판마 태국 둥의 남뺨il서는 잘 마른 오래된 쌀일수 

록상둥미로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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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가사를 고쳐 입고 발우를 [발우집에서] 꺼내다가 그 소리를 

듣고 스스로를 경책했다. 

“대 청신녀는 참으로 먹다 남은 식은 밥을 죽과 함께 먹고 낮 

에는 나물을 넣고 쌀 찌꺼기로 국밥을 끓여 먹을 것이다. 그대를 

위해서는 묵은 쌀로 밥을 지을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그녀는 전 

답도 대지도 음식도 옷도 바라지 않는다. 단지 [인간과 천상과 

출세간의] 셋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시하는 것이다. 그대가 그녀 

에게 이런 성취를 줄 수 있는가? 아니다. 이런 탁발음식은 탐욕 

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가진 그대가 수용할 수 없다" 

그는 발우를 발우집에다 넣고 허리에 가사를 묶어 단정하게 

했던 끈을 풀고 되돌아와 ‘농부의 동굴’로 갔다. 그는 발우를 침 

상 아래로 넣고 가사를 가사걸이에 걸면서 “아라한괴를 얻지 않 

고서는 나가지 않;으리라"고 정진을 맹세하고 앉았다. 그는 오랜 

세월을 불방일하며 머물렀기 때문에 위뺏사나를 증장시켜 공양 

시간 전에 아라한과흘 얻었다. 활학 핀 연꽃처럼 번뇌를 멸한 위 

대한 자는 미소를 머금고 앉아있었다. 동굴 입구에 있는 나무에 

머무는 신이 감흥어를 옳었다. 

훌륭한 혈통의 인간언 당신께 귀의합니다 

최상의 인간인 당신께 귀의합니다 

번뇌 멸한 당신은 인간들의 공양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런 후 “존자시여 탁발 나오신 당신 같은 아라한들께 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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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드린 그 큰 여인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것입니다"라 

고 말했다. 장로는 일어나서 문을 열고 시간을 살펴본 뒤 ‘탁발 

갈 시간이구나’라고 알고 발우와 가사를 수하고 마을로 들어갔다. 

소녀는 밥을 다 지어 ‘지금쯤 우리 오라버니 스닙께서 오시겠 

지’라고 대문을 쳐다보고 앉아있었다. 그녀는 장로가 대문을 들 

어서자 발우를 받아서 버터와 당밀을 곁들인 우유로 만든 탁발 

음식을 담-ö} 장로의 손에 놓아드렸다. 

장로는 “복덕이 구족하기를”이라고 덕담을 하고 나갔다. 그녀 

는 그를 쳐다보면서 서있었다. 그때 장로의 피부색깔은 아주 청 

정하였고 감각기관들은 밀밟으며 얼굴은 잎자루를 벗어난 다 익 

은야자열매처럼 이주빛났다. 

대 청신녀는 숲으로부터 돌아와서 “애야 오라버니 스님께서 

오셨더냐?"라고 물었다. 그녀는 전말을 모두 일러드렸다. 청신 

녀는 “오늘 우리 아드님은 출가자가 해야 할 일의 정수리를 얻 

으셨구나”라고 알고 “애야 네 오라버니 스님은 부처님의 교법 

에서 환희용약하시고 후회하지 않게 되셨다”라고 말했다. 

(5) ‘f스승의 유잔은 참으로 위대하나니 그것은 바로 이 일곱 

가지 성스러운 재산1여)이다. 그러나 게으른 자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다. 마치 방탕한 아들을 두고 ‘이놈은 내 자식이 아니다’ 

104) 일곱 가지는 믿음-(sad버lã) ， 계(sIla) ， 양심(hiri)， 수치심(ottappa) ， 

배웅(suta) ， 베품(cãga). 통찰지(paññã) 이다. _ r다숫따라 경」 

(← 1-上經， D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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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부모가 의절하면 그들이 죽고 나서 유산올 상속받지 못하 

는 것처럼 게으른 자도 그와 같이 이 성스러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다. 부지런히 정진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다”라고 [정법 

의] 유산의 위대함을 반조할 때도 정진은 일어난다. 

(6) “그대의 스승은 참으로 위대한 분이시니 어머니의 모태에 

재생연결을 받으실 때도， [모태로부터] 나오실 때도， 깨달음을 

성취하실 때도， 법륜을 굴리시고 쌍신변105)을 나투시고 천%에 

올라가시고 목숨을 거두실 때도， 반열반에 드실 때도 백 천의 세 

계가 진동을 하였나니 참으로 그대가 이러한 스승의 교법에 출 

가빼 게을러빠진다면 그것이 적합하겠는'7y’라고 이와 같이 

스숭의 위대함을 반조할 때도 정진은 일어난다. 

(7) “태생으로서도 이제 그대는 [출가하였으므로] 저열한 태 

생이 아니요1 순수하고 명성이 자자한 혈통을 전숭하여옹 욱까 

까 왕의 기문에 태어났다. 숫도다나 대왕과 마하n싹 대벼의 자 

손이요 라훌라 존자의 동생이다. 그대는 참으로 이런 승리자의 

이들이 되고도 게을러빠져 머문다면 그것은 적협하지 않다”라고 

태생의 위대힘을 반조할 때도 정진은 일어난다. 

(8) “사리뿐따와 목갈라나 그리고 80분의 큰제지들은 오직 

정진으로써 출세간법을 통찰하셨다. 그대는 이들 동료 수행지들 

105) 불과 불이 동시에 나타나게 하는 둥， 정반대되는 두 가지(yamaka， 

雙)를 동시에 나타내는 신통이다. r아비담마 길라잡어J 391-92를 

참조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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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를 닦울 것인가 닦지 않을 것인7r’라고 동료수행자들의 위 

대함을 반조할 때도 정진은 일어난다. 

(9) 배를 채우고 늘어져있는 보아 뱀처럼 몸과 마음의 정진을 

놓아버린 게으른 사람들을 멀리히는 지·어1게도 (1 0) 부지런히 정진 

하고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들올 친근하는 지·에게도 (1 1) 서거나 

앉는 둥에서 정진을 일으키기 위해 마음을 향하고 기울이고 기 

대는 지에게도 정진은 일어난다. 이와 같이 [11가지로 정진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일으킨 자는 아라한도를 얻어 수행을 완 

성한다고꿰뚫어안다. 

희열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꽉覺3D는 이와 같이 일어난다. “비 

구들이여， 희열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확립시키는 법들이 있어 

거기에 근원적으로 마음에 잡도리하기를 많이 지으면 이것이 아 

직 일어나지 않은 희열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일어나도록 하고 

이미 일어난 희열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늘리고 드세게 만들고 

수행을 성취히는 자양분이다:(S46:2)" 여기서 희열 그 자체를 희 

열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확립시키는 법들이라 한다. 그것을 

일으키도록 마음에 잡도리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마음에 잡도리 

함이라한다. 

나。}가서 11가지 법이 희열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일어나게 

한다: (1)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햄佛隨念) (2) 법을 계속해서 생 

각혼h~隨念)(3) 승가를 계속해서 생각햄뺑隨念)(4) 계를 계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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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생각햄械隨;섣:) (5) 관대함을 계속해서 생각햄깎隨念)(6) 천신 

을 계속해서 생각햄天隨念)(7) 고요함을 계속해서 생각햄止，딘隨 

念)(8) 거친 자를 멀리 함 (9) 인자한 지-를 섬김 (1 0) 신심을 일으키 

는 경전들을 반조함(11) 그것에 대해 마음을 기울임이다. 

(1)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히는 지에게 근접삼매까지 온 폼을 

기득 채우는 희열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일어난다. 

(2) 법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3) 승가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 

도그와같다. 

(4) 오랜 세월을 파하지 않고 잘 보호한 네 가지 청정한 계를 

반조하는 자와 10계와5계를 반조하는 재가써l게도 (5) 탁발하 

기 어려운 [기근 둥의] 두려움 둥에 처했을 때 동료 수행자들에 

게 좋은 음식을 보시한 뒤 ‘참으로 나는 이렇게 보시흘 했다’라 

고 관대함을 반조하는 자와 이런 때에 계를 잘 지키는 분들애게 

행한 보시를 반조하는 재가자·에게도 (6) 공덕을 구족했기 때문 

에 신들이 신의 경지를 얻었으며 그런 공덕이 자신에게 있음을 

반조하는 자에게도 [희열은 일어난다]. 

(η(7)끼) 

어나지 않는다다，라고 반조흩하}뜯는 z자자}에게도 (8) 탑을 참배하고 보리 

수를 참배하고 장로를 친견할 때에 정성을 다함이 없어 머트러 

운 성질을 드러내고 삼보에 청정한 믿음과 애정이 없어서 당나 

귀 등에 붙은 먼지처럼 머트러운 지를 멀리하는 자에게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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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보에 청정한 믿음이 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인자한 자를 

친근히는 자에게도 (1 0) 삼보의 공덕을 벌썩고 신심을 일으키는 

경전들을 반조하는 자에게도 (11) 서거나 앉는 등에서 희열을 일 

으키기 위해서 n냄을 향하고 기울이고 기대는 째l게도 희열은 

일어난다. 

이와 같이 [117t지로 희열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일으킨 

자는 아라한도를 얻어 수행을 완성한다고 꿰뚫어 안다. 

펀안햄 깨달읍의 구성요소l輕꽃覺支)는 이와 같이 일어난다. 

“비구들이여， 봄의 편안함과 마음의 편안힘어 있어 거기에 근원 

적으로 마음에 잡도리하기를 많이 지으면 이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편안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일어나도록 하고 이미 일어 

난 편안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늘리고 드세게 만들고 수행을 

성취히는 자양분이다:(S46:2)" 

나ο}가서 일곱 가지 법이 편안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일어 

나게 한다. 그것은 (1) 좋은 음식을 수용함 (2) 안락한 기후에 삶 

(3) 편안한 자세를 취함 (4) 적절한 노력 (5) 포악한 사람을 멀리 

함 (6) 몸이 편안한 사람을 친근함 (7) 그것에 대해 마음을 기울 

임이다. 

(1) 좋고 기름기 있고 적합한 음식을 수용할 때도 (2)-(3) 줍고 

더운 계절과 서있는 등의 자세에서 적합한 기후와 자세흘 취할 

때도 그에게 편안함이 일어난다. 그러나 대인으로 태어난 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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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후와 자세를 견뎌내므로 그를 두고 한 말은 아니다. 적당 

하고 적당하지 않음이 있는 자는 적당하지 않은 기후와 자세를 

펴하고 적당한 곳을 취할 때 그에게 편안혐어 일어난다. 

(4) 적절한 노력이라는 것은 지신에게도 님에게도 ‘업이 자신 

의 주인임(kammassakata) ，을 반조하는 것이다. 이런 적절한 노 

력으로 편안함은 일어난다. 

(5) 돌맹이나 몽퉁이 둥으로 남올 해코지하며 다니는 포악한 

사람을 멀리할 때도 (6) 손과 발을 조심하고 몸이 편안한 사랍을 

친근할 때도 (7) 서거나 앉는 둥에서 편안함을 일으키기 위해 마 

읍을 향하고 기울이고 기댈 때도 그에게 편안함은 일어난다. 

이와 같이 [7가지로 편안함의 깨달읍의 구성요소를] 일으킨 

자는 아라한도를 얻어 수행을 완성한다고 꿰뚫어 안다. 

섬매의 깨달읍의 구성요소(定般)는 이와 같이 일어난다. “비 

구들이여， λ봐타의 표상과 산란함이 없는 표생abyagganimitta) 

이 있어 거기에 근원적으로 마음꿰 잡도리하기를 많이 지으면 

이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삼매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일어나 

도록 하고 이미 일어난 삼매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늘리고 드 

세게 만들고 수행을 성취하는 자양분이다:(S46:2)" 여기서 사마 

타 그 자체가 바로 사마타의 표:AJ-이고 흩어짐이 없다는 뜻에서 

산란함이 없는 표싱L이라 한다. 

나。}가서 11 7r지 법이 있어 삼매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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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게 한다. 그것은 (1) 토대틀을 깨끗하게 함 (2) 모든 기능들을 

고르게 조절함 (3) 표생l 대한 능숙함 (4) 적당한 때에 마음을 분 

발함 (5) 적당한 때에 마음을 절제함 (6) 적당한 때에 격려함 (7) 

적당한 때에 평온하게 함 (8) 삼매에 들지 않은 사람을 멀리함 (9) 

삼매에 든 사람올 친근함 (1 0) 輝과 해탈을 반조함 (11) 그것에 대 

해 마-음을 기울임이다. 

여기서 (1) 토대들을 깨끗하게 함과 (2) 모든 기능들을 고르게 

닦음은 앞서 설한 방법대로 알아야 한다. 

(3) ‘표십L에 대한 능숙함’이란 까시나의 표상을 익힘에 능숙함 

을말한다. 

(4) ‘적당한 때에 마음을 분발함’이란 정진 등이 너무 느슨하여 

마음이 해이하면 그때에 법을 간택함1랩法)과 정진과 희열의 깨 

달음의 구성요소를 일어나게 함으로써 마음을 분발한다. 

(5) ‘적당한 때에 마음을 절제함’이란 정진을 시작함 둥으로 마 

음이 들떠 있을 때 편안함과 삼매와 평온의 깨달읍의 구성요소 

를 일어나게 함으로써 절제한다. 

(6) ‘적당한 때에 격려함’이란 통찰지(반얘의 활동이 둔하거나 

혹은 고요함의 행복을 얻지 못하여 마음이 맥이 풀려 있으면 여 

넓 가지 두려움을 가져올 원인을 반조함으로써 자극을 주어야 

한다. 여닮 가지 두려움을 가져올 원인이라는 것은 태어님t生)， 

늙읍老)， 병옮패)， 죽음{死)의 네 가지와 악처의 고통은 디섯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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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이고， 과거의 윤회에 뿌리 한 고통， 미래의 윤회에 뿌리 한 고 

통， 현재의 읍죄을 구햄l 뿌리 한 고통이 그들이다. 그리고 삼 

보의 공덕을 생각함으로써 청정한 믿음을 일으킨다. 이것을 일 

러 적당한 때에 격려함어라 한다. 

(7) ‘적당한 때에 평온하게 함’이란 것은 그가 벼론 수행에 이 

르게 되어 마음이 게으르지도 않고 들뜨지도 않꾀 맥이 풀리지 

도 않고 대싱에 고르게 일어나며， 사마타의 과정에 들어있을 때 

그는 분발하거나 절제하거나 격려하는데 관심을 갖지 않는다. 

말들이 고르게 나아갈 때의 미부와 같다. 이것을 일러 적당한 때 

에 평온하게 함이라 한다. 

(8) ‘삼매에 들지 않은 사랍을 멀리함’이란 근접삼매나 본삼매 

를 증득하지 못한흐트러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멀리 여펌이다. 

(9) ‘삼매에 든 사람을 섬김’이란 근접삼매나 본삼매로서 마음 

이 삼매에 든 사람들을 친근하고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다. 

(1 1) 106) ‘그것에 대해 마음을 기울임’이란 서거나 앉는 행위 둥 

에서 삼매를 일으키기 위해서 마음을 향하고 기울이고 기대는 

것이다. 이와같이 수행하는자에게 이 [삼매]가일어나기 때문 

이다. 

이와 같이 [11가지로 삼매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일으킨 

자는 아라한도를 얻어 수행을 완성한다고 꿰뚫어 안다. 

106) ‘(10) 歸과 해탈을 반조함께 대한 설명은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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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온의 째랄읍의 구성요소l힘覺支)는 이와 같이 일어난다. “비 

구들이여，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확립시키는 법들이 있어 

거기에 근원적으로 마-음에 잡도리하기를 많이 지으면 이것이 아 

직 일어나지 않은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일어나도록 하고 

이미 일어난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늘리고 드세게 만들고 

수행을 성취하는 자양분이다:(S46:2)" 여기서 평온 그 자체가 평 

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확립시키는 법이다. 

다섯 가지 법이 있어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일어나게 

한다. 그것은 (1) 중생에 대한 중립적인 태도 (2) 십L카리{行)에 대 

한 중립적인 태도 (3) 중생과 싱9}라헤 대해 애착을 가지는 사람 

을 멀리함 (4) 중생과 상카라에 대해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친근 

함 (5) 그것에 대해 마음을 기울임이다. 

(1) 여기서 ‘중생에 대한 중립적인 태도’는 두 가지 형태로 일 

으킨다. ‘그대는 자신의 업에 따라 와서 자신의 업에 따라 갈 것 

이다. 이 사람도 역시 지신의 업에 따라 와서 자신의 업에 따라 

갈 것이다. 그대는 누구를 애착한단 말인가?’라고 자기 자신이 

자기 엽의 소유자임을 반조함과 ‘궁극적인 의미에서 중생이란 

없다. 그러니 그대는 누구를 애착한단 말인가?’라고 중생이 없 

음을 반조햄1 의해서 일어난다. 

(2) ‘상카래行)에 대한 중립적인 태도’는 두 가지 형태로 일으 

킨다. ‘이 옷은 점점 색깔이 변하고 낡아서 발 닦는 걸레가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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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막대기 끝으로써 버려야 할 [더러운 것이] 될 것이다. 그런 

데 만일 이것의 주인이 있다면 이것을 이와 같이 없어지도록 내 

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와 같이 주인 없음을 반조하고 

‘이것은 오래 지속되지 않고 일시적인 것이다’라고 이와 같이 일 

시적임을 반조힘을 통해서 길러진다. 의복헤 대해서처럼 이 방 

법은 발우 등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3) ‘중생과 ~카라에 대해 애착을 가지는 사람을 멀리함’이란 

여기서 Z얀l의 아틀이나 딸 등을 애지중지히는 재가자나 자신의 

상좌나 사형사제 둥을 애지중지히는 출가자는 손수 그출II게 삭 

발을 해주고 옷을 기워주고 빨래를 해주고 옷을 물들여주고 발 

우에 옳철을 해주면서 잠시라도 보이지 않으면 “이무개 사미가 

어디 갔지? 아무개 젊은 비구가 어디 갔지?"라고 당황한 시슴처 

럼 이리저리 찾아다닌다. 

다른 사람이 삭발 등을 위해서 “잠시 아무개를 좀 보내주십시 

오”라고 청하면 “우리는 그에게 자기 일도 하지 않게 히는데 그 

대는 그를 데리고 가서 피곤하게 할 작정이오?"라고 보내지 않 

는다. 이것은 중생에 대해 애착하는 것이다. 

의복과 발우와 접시와 주장자와 지펑어 동을 애지중지하는 사 

람은 남이 손으혹 문지르게 하지도 않고 잠시 빌려달라고 해도 

“나도 이것을 애지중지하여 사용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대들에 

게주겠소”라고말한다. 이것은싱L카라에 대해 애착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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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두 가지 토대에 대해서 중립적이고 무관심한 지를 중생 

과 1}카라셰 대해 중립적이라 한다. 

이처럽 이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는 이러한중생과싱카라 

에 대해 애칙을 가지는 사람올 멀리 여윌 때도， 중생과 행에 대 

해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친근할 때도 일어나고 (5) 서거나 앉는 

동에서 평온을 일으키기 위해서 마음을 향하고 기울이고 기댈 

때도일어난다. 

이와 같이 [5가지로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일으킨 자 

는 아라한도를 얻어 수행을 완성한다고 꿰뚫어 안다. 

16-3 “이와 칼이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法隨觀) 머푼다 . 

..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 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바구틀어여， 

이와 깥이 버구는 일곱 가지 깨랄음의 구성요소플씌 법에서 법 

플관찰하며머푼다" 

이와 같이 안으로리는 것은 이와 같이 자신의 일곱 가지 깨달 

음의 구성요소들을 파악하거나， 혹은 남의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틀을 피악하거나 혹은 때로는 자신의 일곱 가지 깨달 

음의 구성요소들을 때로는 남의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들 

을 파악하‘ 고 그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들인 법들에 대해 

법틀을 관찰하며 머무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얼어남"(samudaya)과 샤리점(vaya)은 깨달음의 구성요 

소들의 생검과 소멸을 통해서 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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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외에는 앞서 설한 방법과 같다. 단지 여기서는 일곱 가지 

깨달읍의 구성요소l七般)틀을 파악히는 마·음챙검이 괴로움의 

진리이다. 이렇게 구문을 분석한 뒤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요 

소들을 피역히는 벼구에게 이것은 [아라한까지 되는] 출구가 된 

다. 나머지는 앞에서 설한 것과 동일하다. 

V-5. 네 7찌껑스러운진리(때빨l游) 

17. “다시 벼구틀어여 여기 벼구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라 

(四聖諸)의 법에서 법플 관찰하며(法隨觀) 머문다. 벼구틀이여， 어 

떻게 버구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라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 

무는가? 여기 벼구는 ‘이것이 괴로움.01다’라고 었는 그대로 꿰 

뚫어 얀다. ‘이것이 괴로움의 얼어남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 

어 얀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01다’라고 있는 

그대로꿰뚫어얀다" 

이와 같이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들을 통해서 법을 관 

찰하는 것을 분석하신 뒤 이제 네 7t^1 진리(四歸)를 통해 분석 
하시기 위해 다시 버구틀이여라는 등을 말씀히셨다. 

여기서 ‘이것이 괴로움쩌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얀다라 

는것은갈애콜제외하고삼계에 있는모든것들에 대해‘이것은 

괴로움이다’라고 고유성질에 따라서 꿰뚫어 안다는 뜻이다. 

258 네 가지 마음챙기는 공부 



이런 괴로움을 생기게 하고 일어나게 히는 이전의 갈애를 이 

것은 괴로움의 얼어남이다라고 꿰뚫어 알고 이 둘이 일어나지 

않는 열반을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꿰뚫어 알며， 괴로 

움을 철저하게 알고 일어남을 제거하고 소멸을 실현하는 성스러 

운 도를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01다라고 고유 

성질에 따라서 꿰뚫어 안다는뜻이다. 

태어님1生)등의 단어를 분석히여 설명하는 것을 제외한 성스 

러운 진리의 설명은 『청정도론'J (XVI장)에서 상세하게 다루어 

졌다. 

V-5-1. 괴로움외 껑스러운진리(판멜請)107) 

1용-1. “벼구플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짧가? 태어남도 괴 

로환l다. 늙음도 괴로움.01마. 뱅도 괴로움。l다. 죽음·도 괴로움 

이다. 근섬·탄식·육체척 고통·청신적 고통절망도 괴로움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뭇혀는 것도 괴로움어다. 요컨대 다섯 가지 취 

착하는무더기(짧鐵들 자체가괴로용어다" 

107) 미얀마본과 태국본에 의하면 r장부'J í대념처경J ([)22)과 r중부」 

「염처경J CMl이은 글자 한 자 다르지 않을 정도로 꼭 같다. 그러나 

스리링카본을 저본으로 삼은 PTS본에는 이 둘이 다르다. 그 다른 부 

분은 사채의 구분을 상세하게 나열히는 바로 이 부분이다， r중부」 에 

는 사제룹 상세하게 구분하는 이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r장부주석서」 의 「대념처경 주석」 에 나타나는고·집·멸·도각각에 

대한 상세한 주석은 r중부 주석서」 의 「염처경 주석」 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사실을 미루어 볼 때 PTS본이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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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의 분석에 있어 바구툴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짧가? 

라는 것은 “‘비구들이여 태어남도 괴로움이다’라고 말한 그 태 

어남이란 어떤 것인가fl"라고 이처럽 모든 질문틀에 대해서 그 

뜻을알아야한다. 

18-2 “버구틀어여 그러면 어떤 것이 태어념언가? 이런 저런 

중생플의 푸리로부터 이런 저련 중생들의 태어남， 출생， 도래함， 

생검， 탄생， 오온의 나타남， 감각장소{處)플 획득함 - 벼구틀어 

여， 이를 얼러 태어념이라 한다" 

이런 저런 중생들의(ya tesarh tesarh satìãnarh)라는 이 표현은 

‘참으로 이들의(imesarh nãma)’ 라고 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 

든 중생들을 다 포힘출l는 말이다. 

이런 저런 중생플의 무리에라는 이것도 모든 중생들을 다 포 

함종}는말이다. 

태어냥jã디)이란 변회를 겪는(savikarana) [중생들의] 첫 번째 

생겨난 무더기들의 동의어이다. 

출생(sa펴ãti)이란 태어남~jati)에다 접두어 [ sarhJ 을 장엄한 

것으로서 태어남의 동의어이다. 

들어오는 형태콜 가져 들어온다는 뜻에서 도래함Xokkanti)이 

다. 생겨남이라 불리는 새로 생긴 것이란 뜻에서 생검(abhinib­

batti)이다. 이와 같이 이 넷은 인습적 의미(sammuti)로 설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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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온의 나타남이란 것은 궁극적 의미( paramattha, 구경법)로 설 

한 것이다. 하나의 구성성분을 가진 것 둥에서 하나t색)와 넷(수· 

상·행·식)과 다섯(색·수상·행·식)의 구성성분으로 나누어지는 무더 

기(鐘)들이 나타난 것이지 사람이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이 있을 때 ‘인간이 생겨났다’라는 단지 일상생활에서 통용 

되는 언어(vohãra)가 있는 것이다. 

감각장소플 확득합'ãyatanãnarh patilãbho)이란 것은 감각장소 

들이 나타났다， 얻어졌다는뜻이다. 

1용3 “벼구틀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늙음인가? 이런 저런 중 

생플의 무리 가운데서 이런 저런 중생틀의 늙음， 노쳐합， 부셔진 

에빨J ， 희어진 떼랴·탤] , 주륨천 피부， 수명의 감소 감각기능 

(根)의 허약합- 이를얼러 늙음이라한다" 

늙음{jarã}이란 고유정질을 설명한 것이다. 

노죄함'(jïralJatã)이란 형태의 성질을 설명한 것이다. 

부척짐(kha때icca) 둥은 변화를 설명한 것이다. 젊은 시절에 

이빨은 희다. 그것이 나어가 들면서 점점 색깔도 변하고 여기저 

기가 빠진다. 이제 빠지고 념아있는 것에 비해 부서진 이빨을 

‘부서진 것’이라 한다. 

부서진 것들의 상태를 부서진 [이빨] 이라 한다. 

서서히 희어지는 머리럴과 몸털을 두고 희다고 한다. 그에게 

흰 [머리털이] 생겼기 때문에 ‘머리털이 환 자이고 그의 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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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어짐(p젊icca) 이다. 

늙음의 바뺨II 맞아서 깡마른 살점과 핏줄 때문에 그의 피부 

에 주름이 졌으므로‘피부가주름진 자이고그의 상태가주륨진 

펴부가 됩(valittacata) 이다. 

여기까지가 이빨과 럴과 피부에 대한 변화를 보여줌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난 늙음을 보인 것이다. 

마치 풀과 니무 동을 이리저리 쪼개거나 태우거나 히여 불과 

바람과 불의 가는 길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 그 기는 길 자체는 

물 등이 아닌 것처럼 그와 같이 이빨 동의 부서짐 둥을 통해서 

늙음의 기는 길이 드러나게 되고 눈올 뜨고서도 늙음이 지니는 

길을알수 있는것이지 이빨의 부서짐 둥그자체가늙음은아 

니다. 늙음은 눈을 통해서 알아지지 않는다. 그러나 늙은 지는 

수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늙음은 수명의 감강::(ayuno sarhhãni)라 

고 결괴셰 의해서 말했다. 

젊은 시절에는 눈 둥의 감각기능(뾰， in바iya)들이 아주 청명하 

여 그 각각의 대심L이 미세하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늙게 

되면 감각기능들이 약하고 혼란스럽게 되고 분명하지 않아서 비 

록 그 각각의 대상어 거칠더라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캄각기능의 허약함~indriyanarh p빼aka)이라고 결과에 의해서 

말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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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버구틀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죽읍안가? 이런 저런 중 
생플의 푸리로부터 이런 저런 중생틀의 종말 제거됩， 부셔점， 

사-ël점， 사망， 죽음， 셔거， 오온의 부셔점， 시체폴 안차합， 생명기 

능t命根)의 끊어점 - 이를 알러 죽음헤라 한다" 

죽음의 설명에서 관계대명사 ‘yarh’은 죽음imaraoa)이 중성명 

사이므로 중성명사이다. 그 죽음은 종말이라 불리고 제거됨이라 

불린다고 그 뜻을 여기서 적용시켜야 한다. 

여기서 종멜kuti)이라는 것은 고유정질에 따른 설명이다. 

제거됩(cavanatã)이란 것은 형태의 성질에 따른 설명이다. 

죽읍에 이른 무더기(繼)들이 부서지고 사라지고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부셔점(bheda) 사문챔(antaradhana)이라고 부른다. 

샤망콰 죽옵maccu-뼈빼arh)이란 것은 찰리·적인 죽읍ikhæ:lika 

-maraoa, 훼쩨死)108) 이 아니다. 

서거(kãlakiriya)라는 것은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인습적 의미로서 설한 것이다. 

오온의 부서점(khandhanarh bhed이이란 것은 궁극적 의미에서 

설한 것이다. 하나의 구성성분을 가진 것 등에서 하나와 넷과 다 

섯의 구성성분으로 나누어지는 무더기(織)들이 부서진 것이지 

108) 아비담마에 의하면 물·심의 제 현생法)은 모두 찰나생·찰나멸을 거 
둡하므혹 매찰라 죽는 존재이다. 이것을 아비담마에서는 체빼死 

(khaoika-marana) 라 부른다:(VbhA.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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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이 있을 때 ‘인간이 죽 

었다’는 단지 일상생활에서 통용되는 언어가 있는 것이다. 

시체플 안차혐'(kaJevarassa nik때epo)이란 몸을 안치하는 것이 

다. 죽은 자의 몸은 쓸모없는 니무토막처럼 넘어진다. 그러므로 

‘시체를 안치함’이라 말한다. 

생명기능((1패)의 끊어점(jlvitindriyassa upacched이은 모든 측 

면에서 궁극적 의미의 죽음이다. 이울러 이것은 인습적 의미로 

서의 죽음이라고도 불린다. 왜냐하면 생명기능의 끊어짐을 취하 

여서 세싱써l서는 ‘떳사가 죽었다. 풋사가 죽었다.’고 말하기 때문 

이다. 

18-5. “바구플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근섬인가? 버구틀어여， 
이런 저런 불행플 만나고 이런 저런 괴로운 현상에 맞닿은 사랍 

의 근샘， 근섬함， 근섬스러움， 내면의 근섬， 내면의 솔픔- 이플 

얼러근샘이라한다" 

불행을t바a잃nena)이란 친척의 불행 등 이런 저런 불행올 말 

한다. 

괴로운 현상에(dukkha-dhammena)란 죽이고 묶는 동의 괴로 

움을주는것이다. 

맞닿은{phutthassa)이란 퍼진， 압도된이란 말이다. 

근섬(sok이이란 친척의 불행 등에 대해 혹은 죽이고 묶는 둥에 

대해 혹은 그 밖의 디·른 것이 있을 때 그것에 압도된 자헤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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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는 것이다. 근섬함의 특정을 가진 것이 ‘근섬(soko)’이다. 

근점스러춤socitatta)이란 근심하는 상태이다. 

그런데 이것은 내부에서 마르게 하고 말라붙게 하면서 일어나 

기 때문에 내면의 근섬(antosoko) 내면의 슬픔(anto-parisoko) 이 

라부른다. 

18짚 “버구틀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탄식인가? 벼구들이여， 

이런 저런 불행율 만녀고 이런 저런 괴로운 법에 맞닿은 사흩뀔} 

한탄， 벼탄， 한탄함， 비탄함， 한탄스러움， 비탄스러움 - 이를 일 

러탄식이라한다" 

내 딸이나 내 아들이라고 일일이 지목하면서(ãdissa ãdissa) 한 

탄하과devanti) 비탄한다라고 해서 한탄(adev이이다. 그런 것을 

목청껏 소리 지르면서(parikittetvã) 이것으로 한탄한대devanti) 

고 해서 버탄(paridevo)이다. 그 다음의 둘은 이것의 상태를 설명 

한것이다. 

1용Z “버구틀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육체척 고통인가? 버구 

틀어여， 몸의 고통， 폼의 불현합， 폼헤 맞닿아 생긴 고통스럽고 

불펀한느낌 - 이틀 일러 육체적 고통이라 한다" 

폼의(kayikarh)리는 것은 몸의 감성의 토대릅 말한다. 

괴롭다는 뜻에서 고훌dukkharh)이꾀 불편혐1asãtarh)이란 달 

콤하지않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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몹헤 맞뭘아생긴 고통이란 몸에 맞닿음으로써 생긴 고통이다. 

불펀한느낌이란달콤하지 않은느낌이다. 

l용8 “버구틀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정신적 고통언가? 비구 

들어여， 청신적안 불펀함， 마음헤 맞닿아 생긴 고통스럽고 불편 

한 느낌 -이플 일러 정신적 고풍이라 한다" 

청신적인(cetasikarh )이란 마음과 관계된 것이란 말이다. 나머 

지는 육체적 고휩1서 설한 것과 같은 방법이다. 

18-9. “벼구플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철망언가? 버구틀어여， 
이런 저런 불행을 만나교 이런 저런 괴로운 법에 맞황은 사웹 

철망， 절망， 질망함， 철망함-이플얼러 철망이라한다" 

질방Xãyãso)이란 기라앉고 흩어지는 형태를 얻은 마음의 피곤 

험이다. 강한 실망이 철망~upãyãso)이다. 그 다음의 둘은 자신과 

혐l에 속하는 상태를 밝히는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다. 

용-10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 

는 괴로휩1가? 벼구틀어여 태어나기 마련인 중생들에게 이런 

바랍어 얼어난다. ‘오 참으로 우리에게 태어나는 법이 었지 않기 

를! 참A로 그 태어념이 우리에게 ~l 않기휠.’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원합으혹서 얻어지지 않는다. 환}는 것플 얻지 뭇하는 

이것도 괴로움에다. 벼구틀어여 늙기 마련언 중생틀에게 … 병 

툴기 마련인 중생틀에게 … 죽기 마련인 중생틀에게 … 근섬·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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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체적 고동청신적 고동철멍을 하71111련언 중생틀에게 이 

런 바랍어 얼어난다. ‘오 참으로 우리에게 근섬·탄식·육체적 고 

통정신적 고통철망하는법이 있지 않기플! 참으로그근섬·탄 

식·육체적 고통정신적 고홍철망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이 

라고 그러나 이것은 원함으로서 얻어지지 않는다. 훤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것도 역시 괴로움어다" 

태어나기 마련언(jãtidhammãnari1)이라는 것은 태어남의 고유 

성질을말한다. 

바렴이 알어난대icchã uppajjati)라는 것은 갈애가 일어난다는 

말이다. 

오 참으로라는 것은 감탄사이다. 

그러나 이것은 원함으로서 얻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러한 

태어남이 다시 오지 않는 것은 도를 닦지 않고서는 원함으 

로써 얻어지지 않는디는 뜻이다. 

이것도 역시(idam pi)에서 ‘역시(pi)’라는 단어는 이 다음 나머 

지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훤하는 것(yam picchari1)이란 원하지만 어떤 법으로도 그것을 

얻지 못하는 그 얻을 수 없는 대상을 뜻하며 그런 것을 뻐}는 

것은 괴로움이다. 이 방법은 모든 곳에서 다 적용된다. 

I갖11 “버구틀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요컨대 다섯 가지 취착 

하는 무더기(五取짧)틀 까해1가 괴로휩l가? 그것은 춰착하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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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무더기(色取顆)， 취착하는 느낌의 무더기(受取聽)， 해칙하는 

언식의 무더기(想取聽)， 취착하는 상카공뚫씌 무더기(行取藉)， 취 

착하는 알읍얄어의 무더기(識取聽)이다. 바구틀이여， 요컨대 취 

척하는 이 다섯 가지 무더기틀 째l가 괴로움.01다. 버구틀어여， 

이플 얼러 괴로움의 성스러운진리라 한다" 

먼저 무더기(織)흘 설명한다. 물질과 그것을 취칙하는 무더기 

라고 해서 불철을 취착하는 무더기(띤따總)라고 한다. 이것은 모 

든곳에적용된다. 

V-5-2. 괴로움쇠 일여님희 청스러운진리(集뿔禮) 

19-1. “벼구틀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의 얼어님의 성스러 
운 진리(苦集聖歸)안개 그것은 갈애이나 다시 태어념풀 71껴오 

고 환희와 량욕이 함께 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즉 감각 

적 욕망에 대한 칼애(鍵)， 존째에 대한 갈애(有愛)， 존채하지 않 

는것에 대한칼애(離有愛)가그것이다" 

그것은 갈애이나(yayarh taηha)라는 문장은 ‘yã ayarh taQhã’ 

로분해된다.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ponobbhavika)라는 단어는 다읍과 갈 

이 설명된다 - ‘다시 태어남을 만든다’는 뜻이 ‘뿌놈바와 

(punobbhava)’이고、 ‘습관적으로 다시 태어남을 만드는 것’이 ‘뽀 

휩}위깨ponobbhavika)’이다. 환희와 탐욕이 함께 하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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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갈애가] 환희와 탐욕과 뜻으로서는 하나라는 뜻이다. 

여기저기서 즐거워하는 것(떠tra떠tra-abhinandinD이란 어느 곳 

에서 몸을 받더라도 즐거워한다는 뜻이다. 

즉(seyyathidarh) 01란 부사로서 ‘어떤 것이 그것인가 라고 만약 

한다면’이란뜻이다. 

감각적 욕망에 대한 칼애(k뼈a-taoha， 總)란 다섯 가닥의 감 

각적 욕망에 대한 탐욕의 동의어이다. 

존재에 대한 칼애(bhava -taohã, 爾)란 존재를 열망햄 의해 

서 생긴 상견(常見 sassata-ditthi)이 함께 하는 색계와 무색계의 

존재에 대한 탐욕과輝을 갈멍하는 것의 동의어이다.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갈애(vibhava-빼ha， 無有變)리는 것 

은 단견이 함께 하는 탐욕의 동의어이다. 

19-2 “다시 버구들이여 야런 갈애는 어디서 얼어나서 어디서 

자리 잡는가? 세상에서 플겹고 기분 좋은 것이 었으면 거기서 

이 캘R는 얼어나서 거기서 자리 잡는다.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인7}? 눈은 세싱헤서 졸겁고 기분 좋 

은 것이다. 귀는 … 코는 … 혀는 … 폼은 ... 마노는 세싱헤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황”는 얼어나서 여기서 자 

리 잡는다. 형상은 … 소리는 … 냄새는 ... 맛은 … 감촉은 ... 

[마끌궐l 대상언] 법(法)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캘H는 얼어나서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얄음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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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 귀의 얄읍알이는 … 코의 알읍알아는 … 혀의 얄음얄이는 

... 몹의 알음알아는 … 마돼 얄음얄이는 쩌장에서 폴겁고 기 

분좋은것이다. 여기서 이 켈H는얼어나서 여기서 자리 잡는다" 

19-3 “눈의 감각접촉(觸)은 … 귀의 감각접촉은 … 코의 감각 

접촉은 … 혀의 감각접촉은 … 몸의 감각첩촉은 ... 마쇄 감각 

접촉은 세생헤서 졸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캘H는 얼 

어나서 여기셔 째 잡는다. 눈의 감각첩촉에서 생긴 느낌은 ... 

귀의 감각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 코의 감각첩촉해l서 생긴 느 

낌은 ... 혀의 감각첩촉에서 생긴 느낌은 … 몸의 감각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 마도뀔l 감각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세상헤서 즐 

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캘H는 일어나서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인식은 … 귀의 언식은 … 코의 언식은 … 혀의 언 

식은 … 폼의 인식은 … 마돼 언식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캘H는 열어나서 여기서 자리 잡는다" 

19-4 “눈의 의도는 … 귀의 의도는 … 코의 의도는 … 혀의 

의도는 … 몹의 의도는 … 마돼 의도는세상에서 졸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켈H는 얼어나서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갈애는 … 귀의 칼애는 … 코의 갈애는 ... 혀의 칼애는 … 

몸의 칼애는 … 마얄l 갈애는 세상에서 줄겁고 기분 좋은 것이 

다. 여기서 이 황H는 일어나서 여기셔 자·리 잡는다. 눈의 일으 

킨 생각1尋)은 … 귀의 일으킨 생각은 … 코의 얼으킨 생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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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의 얼으킨 생각은 … 몸의 일으킨 생각은 … 마노의 알으킨 

생각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챔는 얼 

어나서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지속적인 고첼何)은 ... 귀의 

지속적안 고찰은 … 코의 지속척안 고찰은 … 혀의 지속척언 고 

찰은 ... 몸의 지속적인 고찰은 … 마요l 지속적인 고찰은세상 

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황H는 일어나서 여기 

서 자리 잡는다. 버구틀이여 이를 일러 괴로움의 얼어념혜 성스 

러운진리라한다" 

이제 그 갈애의 대상을 상세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이 켈H 

는라는 동을 말씀하셨다. 

여기서 얼어난대uppajjati)라는 것은 생긴다는 말이다. 

자리 잡는대nivisati)는 것은 계속해서 일어나서 확립된다는 

뜻이다. 

세싱에서 사랑스럽고 기분 좋은 것(yarh loke piyarüparh sata­

띠parh)이라는 것은 세싣써l서 사랑스러운 고유정질과 달콤한 고 

유성질을말한다. 

눈은 세상에서(cakkhu loke)리는 등에서 세싣뻐l서 눈 등에 대 

해서 내 것이라는 생각에 빠진 중생들은 세속적인 성공을 얻고 

서는 [기고만장하여] 자기의 눈이 거울의 표면 둥에서 영상을 

취하는 것에 준해서 다섯 가지의 맑은 감성(pasada)109)을 횡금 

100) 다섯 가지 감성은 눈， 귀， 코， 혀， 폼의 감각기관을 말한다. 감성은 r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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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된 천상의 궁전에서 보배로 만든 열려있는 사자의 우리처 

럼여긴다. 

귀를 은으로 만든 대롱처럼 여기고 보석으로 만든 일련의 귀 

걸이처럼여긴다. 

오뚝한 코리는 표현을 가진 코플 가지고 둥그렇게 만들어 놓 

이둔 노란 야지수의 원형처럼 여긴다. 

혀를 붉은 담요의 표면처럼 부드렵고 기름지고 달콤한 맛울 

가잔것으로여긴다. 

몸을 살라 니무처럼 황금으로 만든 현관처럼 여긴다. 

마음을 다른사람들의 마음과는 달리 너그러운 것으로 여긴다. 

형상을금화나꽃둥의 색깔처럼 여기고 

소리를 가롱빈가 새나 뻐꾸기가 천천히 불어서 보배로 만든 

대롱에서 울리는 소리처럼 여기고， 

냄새도， 맛도 감촉도， ['마노의 대상언] 법(法)도， ‘다른 어느 누 

구에게 이런 것이 있을쏘.1-f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이와 같이 생각할 때 그 눈 등은 사랑스러운 형상과 기 

분 좋은 형상이 된다. 여기서 이들이 일어날 때 갈애가 일어난다. 

일단 일어난 갈애는 계속해서 일어남으로써 자리 잡는다. 그러 

므로 세존께서는 ‘눈은 세심쩨서 사랑스럽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갈애가 일어나서 여기서 지리 잡는다.’라는 등으로 말 

비담마 깊라잡이J 531-34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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씀하셨다. 

이 판뻐l서 얼어나셔(uppajj amãna)리는 것은 일어날 때는 언 

제든지 여기서 일어난다는 뜻이다. 이 방법은 모든 곳에서 적용 

된다. 

V-5-3. 괴로움의 소멸의 껑스러운진리(織빨짧() 

:rJ-1. “벼구틀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苦藏뿔歸)인가? 칼애가남컴없이 빛바래어 소멸함， 버렴， 놓 

야버렴， 벗어남， 접착 없읍이다" 

남컴없이 빛바래어 소멸함'asesa-virãga-nirodho}이라는 등은 

모두 열반의 동의어들이다. 열반을 얻으면 갈애는 남김없이 빛 

바래고 소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갈애가 남컴없이 벚빼어 

소멸합이라고 설하졌다. 열반을 얻으면 갈애가 떨어지고 놓아지 

고 풀어지지 달리붙지 않는다. 그러므로 열반은 버렴， 놓아버렴， 

벗어남， 해탈， 집착 없음이라 불린다. 

열반은 하나이지만 그 이릅은 모든 형성된 것들의 이름과 반 

대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이다. 즉， 남김없이 빛바램， 남김없이 

소멸함， 버림， 놓아버렴， 벗어남， 해탈， 집착 없음， 탐욕의 소멸， 

성냄의 소멸， 어리석음의 소멸， 갈애의 소멸， 취착 없음， 생기지 

않음， 표상 없읍， 원함 없음， 엽의 축적이 없읍， 재생연결이 없음， 

다시 태어나지 않음， 태어날 곳이 없읍， 태어나지 않음， 늙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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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병들지 않음， 죽지 않음， 슬픔 없음， 비탄 없음， 절망 없음， 오 

염되지않음이다. 

aJ-2 “다시 버구플이여 그런 이 켈H는 어디서 없어지고 어 

디서 소멸되는가? 세상헤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었으면 거기 

서 이 갈애는 없어지고 거기서 소멸훤다. 그러면 세싱에서 어떤 

것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안가? 눈은 세성에서 즐겁고 기분 좋 

은것이다. 귀는… 코는… 혀는… 몸은 ... 마음은세상헤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캘H는 없어지고 여기서 소 

멸된다. 형싱은 … 소리는 … 냄새는 ... 맛은 … 감촉은 ... Q마 

노의 대상언] 법(法)은 세생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 

서 이 짧는 없어지고 여기서 소멸된다. 눈의 알읍알이는 … 귀 

의 얄용얄이는 … 코의 알읍알이는 ... 혀의 얄읍알아는 … 몸의 

얄읍알이는 … 마노의 알음알이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챔는 없어지고 여기서 소멸된다" 

aJ-3 “눈의 감각접촉은 … 귀의 감킥접촉은 … 코의 감킥캡 

촉은 … 혀의 감각접촉은 … 몸의 감각접촉은 … 마넓 감각접 

촉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짧는 없어 

지고 여기서 소멸된다. 눈의 감각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 귀의 

감킥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 코의 감각첩촉에서 생긴 느낌은 

.. 혀의 감각첩촉에서 생긴 느낌은 ... 몸의 감각첩촉에서 생긴 

느낌은 … 마노의 감각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세상에서 즐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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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셔 이 황H는 없어지고 여기서 소멸된다. 

눈의 인식은 ... 귀의 인식은 … 코의 인식은 … 혀의 인식은 ... 

몸의 언식은 … 마노의 인식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다. 여기서 이 챔는 없어지고 여기서 소멸훤다" 

:Ð-4 “눈의 의도는 … 귀의 의도는 … 코의 의도는 … 혀의 

의도는 … 폼의 의도는 … 마달1 의도는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챔는 없어지고 여기서 소멸된다. 눈의 

갈애는… 귀의 챔는… 코의 갈애는 ... 혀의 짧는… 몸의 

갈애는 … 마돼 갈애는 세상에셔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 

기서 이 챔는 없어지고 여기서 소멸훤다. 눈의 일으킨 생각은 

.. 귀의 일으킹 생각은 … 코의 얼으킨 생각은 ... 혀의 일으컨 

생각은 … 몸의 일으킨 생각은 … 마돼 일으킨 생각은 세성해l 

셔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환H는 없어지고 여기서 

소멸된마. 눈의 지속적인 고찰은 … 귀의 지속적인 고찰은 ... 

코의 지속적인 고찰은 … 혀의 지속적인 고찰은 ... 폼의 지속적 

언 고찰은 … 마돼 지속적인 고찰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 

은 것이다. 여기서 이 챔는 없어지고 여기서 소멸훤다. 비구플 

이여， 이를 얼러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진리라 한다" 

이제 도鴻， magga)를 통해서 자른 뒤 열반을 얻어 갈애가 일 

어나지 않혐l 이르렀지만 [앞에서] 각각의 대상탤l서 갈애가 

일어난 것을 보이셨고 이제 바로 그 각각의 대상꽉흙II서 갈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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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짐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련 이 짧는01리는 둥을 말씀하 

셨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생긴 쓴 호리병박 줄기를 보고 끝에서부 

터 시찍 뿌리룹 찾아서 끊어버리면 그것은 점점 시들어져 없 

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밭에는 쓴 호리병박이 소멸되어 없 

어졌다고 한다. 그와 같이 눈 둥에 대한 갈애는 밭에 있는 쓴 호 

리병박과 같다. 그것은 성스러운 도에 의해서 뿌리가 잘려 열반 

을 얻어 생겨나지 않운不生， appavatti)을 얻는다. 이와 같이 되 

었을 때 갈애는 그 대십딸에 대해 마치 밭에서 자란 쓴 호리병박 

처럼알려지지않는다. 

마치 밀림에 있는 도적을 데려와 도시의 님쪽 문에서 사형에 

처하면 그 디읍부터는 밀림에 있는 도적이 죽었다거나 피살당했 

다라고 히는 것과 같다. 그와 같이 눈 등에 대한 갈애는 밀림에 

있는 도적과 같다. 그것은 념쪽 문에서 사형당한 도적처럼 열반 

을 얻은 뒤 그쳤기 때문에 열반에서 소멸하였다. 이와 같이 소멸 

되었기 때문에 갈애는 밀림에 있는 도적이 [피살당한 것]처럼 

이들 대싱에서 알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갈애의 소멸을 보이시면서 눈은 셰생헤서 즐겁 

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켈H는 없어지고 여기서 소멸펀 

다라는 동을 말씀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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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4. 도닦씀의 껑스러운 진리(道뿔諸) 

21-1. “버구틀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읍의 성스러운 진리(苦滅違聖諸)인가? 그것은 바로 여밟 가 

지 구성요소플 가진 성스러운 도i八支聖道)이니， 즉 바른 견해(正 

見)， 바른 λ뻐正思推)， 바른 말1正語)， 바른 행위(正業)， 바른 생 

계(正命)， 바·른 정진(正精進)， 바른 마읍챙검(正念)， 바플 삼매(正 

定)이다" 

바로 이것(ayam eva)이라는 것은 다른 도를 배제하기 위해서 

한정짓는말이다. 

성스러운{ariy이이라는 것은 도에 의해서 파괴되어야 할 오염 

원들을 멀리 여의었기 때문에 성스러운 상태가 되었으므로 성스 

럽다고한다. 

21-2 “버구풀이여 그러면 무엇이 벼·른 견해(正見)언가? 벼구 
들어여， 괴로움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얼어뼈 대한 지혜， 괴 

로움의 소멸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에 

대한지혜 -이를 일러 바른 견해라한다" 

괴로움에 대한 지혜(dukkhe ñãI)arh)라는 등에 의해서 네 가지 

진리의 명싱주제를 보이셨다. 여기서 처음의 두 가지 진리는 윤 

회하는 것(vatta)이고 니중의 둘은 윤회에서 물러니는 것(vivatta) 

이다. 이들 가운데서 비구가 윤회하는 것을 명싱주제로 하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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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L하면 윤회에서 물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명십L하지 못한다. 

수행자는 앞의 두 가지 진리를 ‘오온은 괴로움의 진리(苦짧)요、 

갈애는 일어남의 진리(짜l游)이다’라고 간략하게 또 ‘무엇이 다섯 

가지 무더기인가? 물질의 무더기 ... ’리는 동의 방법으로 상세 

하게 스승의 곁에서 익히고 말로 거둡 외우면서 수행을 한다. 

그러나 나머지 두 가지 진리에 대해서는 ‘소멸의 진리(鐵請)는 

원하고 사랑스럽고 마음헤 드는 것이며 도의 진리(週짧)도 원하 

고 사랑스럽고 미음에 드는 것이다’라고 이와 같이 경청하면서 

수행한다. 

그는 이와 같이 하면서 네 가지 진리들을 하나의 통찰 

(pativedha)로 통찰하고 하나의 관통'(abhisamaya) 110)으로 관통한 

다. 통달지(pariηñã)lll)에 의한 통찰을 통해서 괴로움을 통찰한 

다. 버림(pahãna)에 의한 통찰을 통해서 일어남을， 실현(sacchi­

kiriyã)에 의한 통찰을 통해서 소멸을， 수행(bhãvanã)에 의한 통 

찰을 통해서 도를 통찰한다. 

통달지에 의한 관통을 통해서 괴로움을 … 수행에 의한 관통 

을 통해서 도를 관통한다. 이와 같이 먼저 두 가지 진리에 대해 

110) 주석서틀에서는 시정제콜 철견히는 것을 이렇게 관통(abhisam­
aya)이라는 술어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r청정도론J XXII.92가 좋 

은보기이다. 

111) 통달치에는 세 가지가 있다. 통달지에 대해서는 r청정도론J XX.3 
둥을참조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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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배우고 질문하고 경청하고 외우고 명상함으로써 통찰한다.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해서는 경청함으로써 통찰한다. 

나중에는 세 가지 진리에 대해서 역할(kicca)로써 통찰하고 소 

멸에 대해서는 대상으로써 통찰한다. 반조(paccavekkhar:ta)는 진 

리를 얻은 지에게만 었다. 여기서는 초심지에 대한 것이므로 반 

조는포함되지않는다. 

이 버구가 제대로 파익1pariggaha)하기 전에는 ‘괴로움을 철저 

히 알려라 일어남을 완전히 제거하리라. 소멸을 실현하리라. 도 

를 닦으리라.’리는 관심(ãbhoga)과 마-음에 둠"(saman때hara)과 마 

음에 잡도리힘1manasikãra}과 반조함1paccavekkhaηa}이 없다. 파 

악한 뒤에 이런 것들이 었다. 그러나 나중에는 괴로움을 철저히 

알고 일어남을 완전히 제거하꾀 소멸을 실현하고 도를 닦게 

된다. 

여기서 [괴로움과 일어남의] 두 가지 진리는 보기 어렵기 때 

문에 심오하꾀 [소멸과 도의] 두 가지는 심오하기 때문에 보기 

어렵다. 괴로움의 진리는 일어날 때 분명하다. 막대기나 가시 등 

으로 때릴 때 ‘아 괴롭다’라는 말이 절로 니온다. 일어남의 진리 

는 먹고 싶어 함 등을 통해서 일어날 때 분명하다. 그러나 특징 

을 통찰하는 것으로는 이 둘은 모두 심오하다. 이처럼 이 둘은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섬오하다. 

나머지 둘을 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마치 우주의 꼭대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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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머쥐려고 손을 펴는 것과 같고 무간지옥을 닿으려고 발을 뻗 

는 것과 같꾀 일곱 가닥으로 쪼캔 머리털 끝을 떼어내려는 것과 

갈다. 이처럼 이 둘은 섬오하기 때문에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심오하고 심오하기 때문에 보 

기 어려운 네 가지 진리들에 대해서 익히는 동을 통해서 처읍 단 

계의 지혜가 일어남을 두고 괴로움에 대한 지혜(dukkhe ñaηari1) 

둥으로 설하셨다: [그러나] 통찰히는 순간에는 그 지혜는 오직 

하나이다. 

21-3 “비구틀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A뻐正思推)인가? 비 
구툴。l여， 출리에 대한 λ빠， 악의 없음헤 대한 쐐， 해코지 않 

읍(不害)에 대한 샤유 - 이플 알러 바른 사유라 한다" 

출리에 대한 사유 둥은 감각적 욕망과 악의와 해코지를 삼가 

하는 인식들의 다양함 때문에 처음에는 여렷이다. 그렇지만 도 

의 순간에는 이들 세 경우에 대해서 일어난 해로운 사유의 다리 

를잘라버리기 때문에 이들은더 이상일어나지 않게 된다. 이렇 

게 도의 구성요소를 완성할 때에는 오직 하나의 유익한 사유가 

일어난다. 이것을 바른 사퓨(正經， sanunã-sañkappo)라 한다. 

21-4 “버구틀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말1正語)인가? 버구틀 

이여， 거짓말을 삼가하고 중상모략을 잠가하고 욕설플 삼가하고 

잡람을 삼가히는 것 - 이플 얼러 바른 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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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을 금하는 것 둥도 거짓말 등을 삼가는 인식들의 다양 

함 때문에 처음에는 여릿이지만 도의 순간에는 이 네 경우에 대 

해서 일어난 해롭고 나쁜 행실을 가진 의도의 다리를 잘라버리 

기 때문에 이들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된다. 이처럼 도의 구 

성요소를 완성할 때는 오직 하나의 유익한 절제가 일어난다. 이 

것을 바른 말1正語， samma-vaca)이라 한다. 

21컨 “벼구들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행위(正業)언가? 벼구 

틀어여， 잘생을 잠가하고 도푹질을 삼가하고 잣펀 읍행을 잠가 

하는것-이를얼러 바른행위라한다" 

산목숨을 죽이는 것을 금하는 것 등도 산목숨을 죽이는 것 둥 

을 삼가히는 인식들의 다양함 때문에 처음헤는 여렷이지만 도의 

순간에는 이 세 경우셰 대해서 일어난 해롭고 나쁜 행실을 가진 

의도의 다리를 잘라버리기 때문에 이들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 

게 된다. 이처럼 도의 구성요소를 완성할 때에는 오직 하나의 유 

익한 절제가 일어난다. 이것을 바른 행위(禮， sammakammanto) 

라한다. 

21-6. “벼구틀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생계(正命)인가? 바구 

틀。l여， 성스러운 제자는 잣된 생계플 제거하고 바른 생계로 생 

명을 영위한다. 버구틀이여 야를 일러 바른 생체라 한다" 

삿환 생계(micchã-ajivarh)란 먹는 것 등을 위해 일어난 톰과 

말의나쁜행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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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하고(pahãya)라는 것은 없애고 라는 말이다. 

바른 생계.료sammã -ãjIvena)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칭송효얀1 

생계를 통해서라는 말이다. 

생명을 영위한대jïvitarh kappeti)리는 것은 생명의 지속을 유 

지한다는 말이다. 바른 생계는 음모 등을 삼가하는 인식들의 다 

양함 때문에 처음에는 여렷이지만 도의 순간에는 이 일곱 경 

우112)에 대해서 일어난 삿된 생계라는 나쁜 행실을 가진 의도의 

다리를 잘라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된다. 

이처럼 도의 구성요소를 완성할 때에는 오직 하나의 유익한 

절제가 일어난다. 이것을 삐}콘 생계(î1페， sammã-ãjïva)라 한다. 

21-7. “벼구플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청진(正精進)인가? 벼 

구틀어여， 여기 버구는 아직 얼어나지 않은 사q￥하고 해로운 법 

(不善法)플울 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혐플 내고 마읍을 다잡고 애풀 쓴다. 이미 얼어난 새￥ 

하고 혜로운 법틀을 제거하기 위하여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진 

하고 협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아직 얼어나지 않은 

퓨익한 법(善法)틀을 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의욕을 생기게 하 

고 정진하고 협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플 쓴다. 이며 얼어난 

유악한 법틀을 지속시키고 λ빠지지 짧l 하고 중장시키고 충만 

112) 입의 넷(거짓말， 중상모략 욕설， 잡담)과몸의 셋(살생， 도둑질， 음행) 
을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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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의욕을 생기게 하고 청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벼구들이여 이를 일러 버·론 

정진이라한다" 

아직 얼어나지 않뜯!:-<anuppan때nam)이라는 것은 ‘하나의 존재 

에 대해서나 그와 같은 대상에 대해서 아직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은’이란 말이다. 님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오 참으로 

니에게는 이런 사익숭}고 해로운 법들이 일어나지 않기를’이라고 

이와 같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악한 해로운 법들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욕을 생기게 한다J 

의욕을 생기게 하고(chandam janeti)라는 것은 그들을 일어나 

지 않도록 하는 도닦음을 성취하는 정진의 의욕을 생기게 한다 

는말이다. 

정진하고라는 것은 정진을 쏟는다는 말이다. 

애를 쓴다{padahati)리는 것은 ‘피부와 힘줄과 뼈만 남은들 무 

슨 상관이랴’라고 생각하면서 노력하는 것이다. 

이미 얼어난(uppannanam)이란 습관적으로 자신에게 이미 일 

어난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일어나게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 

하면서 이들을 버리기 위해서 의욕을 생기게 한다. 

아직 얼어나지 않은 유악한(anuppannãnam kusalãnam)이란 것 

은 아직 얻지 못한 첫 번째 선(初떼) 둥을 말한다. 

이미 일어난이란 것은 이들을 이미 얻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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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시키기 위해(thitiya)라는 것은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하여 

머불게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다. 

A뷰}χl지 별1 하교asammosaya)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게 하 

기위해서리는뜻이다. 

이 바른 정진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해로움을 일어나지 않도 

록 하는 마읍 둥의 다양함 때문에 처읍에는 여렷이지만 도의 순 

간에는 이 네 경우에 대한 역할을 성취하여 도의 구성요소를 완 

성하면서 오직 하나의 유익한 정진이 일어난다. 이것을 벼·론 정 

진(正精進， samm 

21-8 “벼구플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마음챙검(正念)언가? 
벼구틀어여， 여기 벼구는 몸에서 폼을 관찰하며(身隨觀) 머푼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 

히 얄。댄뻐고 마음챙기며 머문다. 느낌틀에서 ... 마음에서 ...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法隨觀) 머푼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 

하는 마읍을 버리면서 근변하게， 분명히 알0당뻐고 131음챙기며 

머문마. 벼구플이여 야·폴 얼러 바른 마음챙검이라 한다" 

비론 마음챙김 역시 몸 둥을 파악하는 마음의 다양함 때문에 

처음에는 여렷이지만 도의 순간에는 이 네 경우에 대한 역할을 

성취하여 도의 구성요소를 완성하면서 오직 하나의 마음챙김이 

일어난다. 이것을 바론 마읍챙검(正念， s때mã-sati)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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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벼구틀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섬해(正定)인가? 비구 

플이여， 여기 벼구는 감칙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려고 혜로운 

법(不홉法)틀을 떨쳐버련 뒤 얼으킨 생각1尋)과 지속적언 고찰 

(何)이 았고 떨쳐버렸읍에서 생겼고 희열(홉， pItÎ)과 행복傑， 

sukha)이 있는초션(初輝)에 들어 머문다" 

“얼으킨 생각1尋)과 지속적인 고첼同)을 7빠앉혔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sam­

pasãdana)이 었으며， 마음의 단멸한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지 

속적인 고찰이 없고 섬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션 

(二輝)에 들어 머문다" 

“희열이 빛바랬기 빼문에 펑온하게 머물고 III읍챙기고 알아 

차리며(正念正知) 몹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이풀 두고 성자들이 

‘명온하게 마읍챙기며 행복하게 머푼다’고 묘사하는 제3션(三繹) 

에틀어머푼다"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 

쁨과 슬픔을 없댔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안해 마읍챙검이 청정한(t홉念淸;爭) 제4션(四輝)에 틀어 머푼다. 

벼구들이여， 이플 알러 바른 섬매라 한다" 

輝은 예비단계에도 도의 순간에도 여렷이다. 예비단계에는 

데뿔의] 증득에 따라 여렷이지만 도의 순간에는 여러 가지 도에 

따라 여렷이다. 왜냐하면 어떤 자는 첫 번째 도(예류도)를 초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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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얻거나 혹은 두 번째 도 등도 초선을 통해 얻거나 혹은 

제2선 둥 가운데 어느 한 輝을 통해서 얻기 때문이다. 어떤 지는 

첫 번째 도를 제2선 둥 가운데 어떤 폐을 통해서 얻기도 하고 두 

번째 도 둥도 제2선 둥 가운데 어떤 선을 통해서 얻기도 하고 초 

선을 통해서 얻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예류도 등의] 네 가지 도는 패을 통해서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며 전적으로 같기도 하다. 이 써점은 기초가 

되는 輝(padakajjhãna)에 의해서 결정된다. 

기초가 되는 輝의 결정에 따라 우선 초선을 얻은 자가 초선에 

서 출정하여 위뺏사나를 할 때 일어난 도가 초선을 통한 것이다. 

도의 구성요소와 깨달음의 구성요소는 여기서 성취된다. 제2선 

에서 출정히여 위뺏사나를 할 때 일어난 도가 제2선을 통해서 

얻은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도의 구성요소는 일곱 가지113) 이다. 

제3선에서 출정하여 위뺏사나를 할 때 일어난 도가 쩌선을 통 

해서 얻은 것이다. 여기서는 도의 구성요소는 일곱 가지이고 깨 

달음의 구성요소는 여섯 가지114) 이다. 이 방법은 저114선에서 출 

정하는 것에서부터 비상비버상처까지 적용된다. 

113) 즉 여넓 가지 도의 구성요소 기운데서 바흔 사유-( ïE씬센)를 제외한 
나머지이다. 바른 시유는 일으킨 생각~vitakka ， 편)에 속하며 이것은 

채2선 이~에서는 없기 때문이다. 

114) 즉 회각지(팍覺支， pïti-bojjhanga)를 제한 나머지이다. 제3선에는 
희열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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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색계에서는 ‘사종선(때網덴)’과 ‘오종선(五種輝)’115)이 일어난 

다. 이것은 출세간이지 세간적인 것이 아니라고 설했다. 왜 그런 

가? 여기서도 초션 등의 어떤 패i에서 출정하여 예류도를 얻고는 

무색계 [輝] 의 증득을 닦은 뒤 그는 무색계에 태어난다. 그 爾!

을 가진 째l게 그랬l서 세 가지 5:71- 일어난다. 이와 같이 기 

초가 되는 선에 따라 [5드가] 결정된다. 

그러나 어떤 장로들은 위뺏사나의 대」싼1 되는 무더기(織)들 

이 [도를] 결정한다고 주장하고 어떤 자들은 개인의 성향이 결 

정한다고 주징하고 어떤 지들은 [도의] 출현으로 인도하는 위뺏 

사나가 결정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들의 주정에 대한 판별 

은 『청정도론』 에서 [도의] 출현으로 인도하는 위뺏사나의 해설 

에서 설한 방법대로 알。}야 한다)16) 

버구틀어여， 이를 얼러 바른 섬매라 한다는 것은 이것이 예비 

단계에서는 세간적이고 나중에는 출세간에 속하는 바·른 삼매이 

다라고설하신것이다. 

21-10 “이와 갈이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法隨觀) 머문다. 

혹은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푼다. 혹은 얀팝으로 법에 

115) 떼은 경정에서는 초선.2선.3선.4선의 넷으로 정형화 되어 나타나는 

데 논장에서는 초선의 일으킨 생각t괜)과 지속적인 고첼{1페)을 둘로 

니누어서 전체를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 둘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주석서들에서는 여기에서처럼 각각 ‘시종선(배種폐i)’과 ‘오종 

선CH種패i)’으로고 언급하고 있다 

116) r청정도론J XXI.83이하와 r아버맘마걸라잡이J 808-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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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플어1셔 얼어나는 현상울 관찰 

하·며 머문다. 혹은 법플에서 샤·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들에서 얼어나기도 하고 핸t;.~l기도 하는 현생을 관찰하 

며 머푼다. 혹은 그는 ‘법이 었구나’라고 마음챙검플 잘 확렵하 

나니 지혜만이 었고 마읍챙검만이 현천할 때까지. 야제 그는 

[첼H와 사켠에] 의지하지 않고 머푼다. 그는 셰장에 대해서 

아무 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버구틀어여， 이와 같이 벼구는 네 

가지 성스러운진라의 법에서 법을관찰홉1며 머문다" 

이와 갈이 안으로라는 것은 이와 같이 자신의 [안에서] 네 가 

지 진리(四調)를파악하거나， 님에게서 [파악하거나]， 때로는자 

신의 [안에서] 때로는 님에게서 네 가지 진리를 파악한 뒤 네 

가지 진리의 법들을 관찰하며 머무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얼어남1saml빼ya)과 사·라점(vaya)은 네 가지 진리의 

일어남과 소멸을 통해서 적절하게 알아야 한다. 

이 이외에는 앞서 설한 방법과 같다. 단지 여기서는 네 가지 

진리를 파악히는 마음챙김이 괴로움의 진리이다. 이렇게 구문을 

분석한 뒤 진리를 피펙히는 비구에게 이것은 [아라한까지 되 

는] 출구가 된다. 나머지는 앞에서 설한 것과 동일하다. 

이만큼이 21가지 명상주제이니 즉 (1) 들숨날숨 (2) 네 가지 자 

세 (3) 네 가지 분명하게 알아차림 (4) 327}지 몸의 형태 (5) 사대 

를 분석함 (6)- (14) 아홉 가지 공동묘지의 관찰 (1되 느낌의 관찰 (16) 

마음의 관찰 (17) 장애(蓋)를 파악함 (1에 무더기(鏡)를 파악함 (19)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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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장소(處)콜 파악함‘ (20) 깨달음의 구성요소(覺支)를 파악함 (21) 

진리(짧)를 파악함어다. 

이들가운데서 들숨날숨과 32가지 몸의 형태와이홉가지 공 

동묘지의 관찰써는 11가지는 본삼매에 드는 명상주제이다. 

『장부」 를 암송하는 마하시왜Mahaslva) 장로는 그런데 9가지 

공동묘지의 관찰은 위험함을 관찰하는 것으로 설해졌다고 한다. 

그러므로 그의 견해에 따르면 두 가지만이 본삼매에 드는 명상 

주제이고 나머지는 모두 근접삼매에 드는 명성주제이다. 

그러나 이 모든 명상주제에서 모두 다 천칙"(abhinivesa) 1l7)이 

생기는가라고 만약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 네 가지 자세와 분명 

하게 알아차림과 다섯 가지 장애(五.蓋)와 깨달음의 구성요소i七 

覺支)에서는 천칙어 생기지 않고 그 나머지 명상주제에서만 생 

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하시와 장로는 “이런 명싱주제에서도 

천착이 생긴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니에게 네 가지 자세가 있는 

가 아니면 없는가 나에게 네 가지 분명하게 알아차림이 있는가 

아니면 없는개 나헤게 다섯 가지 장애가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라는 식으로 파익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곳에서 천착이 

생긴다"라고 말했다. 

117) 여기에 해당하는 r장부 복주서J (DAT)에 의하면 ‘천칙어란 위뺏사 

나의 천칙{vipassana -abhinivesa)인데 명성해야 할 법올 철저하 

게 거머쥐는 것(pariggaha， t펀빼.， 把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r청정도론:J XXI.84이히에서는 위뺏사나의 18가지 천착과 출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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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걸어 

22. “벼구들이여 누구든지 이 네 가지 Tl]-읍챙검의 확렵(四念 
處)플 이와 칼이 철 년을 닦으면 두 가지 결과 중의 하나를 기대 

할 수 있다. 지금 여기셔 구경의 지혜(añña)플 얻거나， 취확의 자 

취가 남아 았으면 다시는 폴아요지 않는 경지(不遭果)풀 기대할 

수었다" 

“벼구들어여， 철 년꺼진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이 네 가지 마 

음챙검의 확렵율이와같이 육년을닦으면 … 오년플 ... 사년 
을 ... 삼 년율 ... 이 년을 ... 얼 년까진 01니더라도 누구든지 이 

네 가찌 마음챙검의 확렵율 이와갈이 일곱 랄을 닦으면 두가지 

결과 중의 하나플 기대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구경의 지혜폴 

얻거나， 취착혜 자춰가 남아 았으면 다시는 폴야:요지 않는 경지 

플기대할수었다" 

“얼곱 달껴진 01녀더라도 누구든지 여섯 달율 … 다섯 랄을 
... 네 탤을 … 세 활을 ... 두 랄을 ... 한 랄을 ... 반발울 ... 반 

랄껴진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이 네 가지 마읍챙검의 확렵을 이 

와 갈이 철 얼율 닦으면 두 가지 결과중의 하나률 기대할 수 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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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금 여기셔 구경의 지혜릅 얻거나; 취착씌 자취가 남아 았 

으면 다시는폴아오지 않는 경지를 기대할수 있다" 

“‘바구플어여， 이 도는 유얼한 길이니 중생플씌 청정을 위하고 

근점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교동과정신적 고 

통풀 사라지게 하고 옳은 뱅볍플 터득하고 열반플 질현하기 위 

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네 가찌 마읍챙검의 확렵(四念處)’이다.’ 

라고 설한 것은 이것을 반연하여 설하였다" 

세존꺼I셔는 이와 같이 셜허셨다. 벼구틀은 마음어 홉촉혜져서 

세존외 말씀을 크게 기빼하였다: (대념처청 끝) 

벼구틀어여 누구든지라는 것은 ‘벼구들이여 어떤 비구든 비 

구니든 청신사든 청신녀든’이리는 말이다. 

이와 깥이 ... 닦으면(evarh bhãveyya)이라는 둥으로부터 시작 

해서 설한 닦는 순서(bhãvanãn빼ama)를 따라서 닦-o}oþ 한다. 

기대할 수 았대pãtika끼kharh)라는 것은 기대된다， 원하게 된 

다， 반드시 았게 된다는 뜻이다. 

구경의 지혀~(aññã)란 아라한과이다. 

취칙의 자취가 념*냈으면(sati vã up뼈sese)이란 것은 취착어 

아직 님아있거나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것이다. 

다시 폴아오지 않는 경지(anãgãmitã)란 불환자의 상태이다. 

이와 같이 칠 년으로써 교법이 출구가 됨을 보이신 뒤 다시 그 

보다도 더 짧은 시간들을 보이시면서 비구틀어여， 철 년껴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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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더라도라는 둥을 말씀하셨다 

이것은 모두 제도되어야 할 보통 사랍들을 기준으로 설하신 

것이다. 예리한 통찰지를 71진 자를 두고는 “저녁에 지도를 받 

으면 아침에 특별함을 얻게 되고 아침에 지도콜 받으면 저녁에 

특별함을 얻게 될 것이다: (M85/ii.96) "라고 셜하셨다. 이것을 통 

해 세존께서는 “비구틀이여 나의 교법은 이와 같어 종결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와 같이 21가지 경우들에서 아라한괴를 그 정점으로 설하 

신 가르침을 종결지으시면서 “바구들이여 이 도는 유일한 길이 

니 ... 라고 설한 것은 이것을 반연하여 설하였다"라고 말씀하 

셨다. 나머지는 그 뜻이 분명하다. 

셜법을 마치시자 삼만 명의 비구들이 아라한과를 얻었다. 

( r장부 주석서」 의 「대념처경 주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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